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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Hot  가비앤제이

SONY MP3 / 최신게임 소프트 / MAXIM 과월호 / 브라운브레스 의류 / 예술의전당 아
이스발레 S석 티켓 / 타이거 맥주 / 니베아 데오도란트 / 언더암 패드 데오도란트 / 대
학로 연극열전 티켓 / Columbia 아웃도어 의류“뭐 더 필요한거 없수?”

MAXIM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푸짐한 선물이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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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은 발행부수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매
월 MAXIM의 발행부수
는 국제적 부수인증기
구 ABC가 인증합니다. 

ISSN 2093 - 422X

한국 농구의 아이콘

우지원 STYLE
언더웨어 + 여름 티셔츠 

데오도란트
스트리트 패션  

솔로를 위한 스타일

포항 스틸러스 설기현, 김기동
쿠어스필드 서바이버 
2010 월드컵 돌아보기 

19금 고려가요
직장인을 위한 스마트폰 

 MAXIM 회사차 선발전

 마티즈 vs 모닝 
 팔도 소주 전국대회

극강의 레고 덕후

GUY’S BALLS

GUY’S TOY

Natasha Alam
트루블러드 시즌3의

전설이 되다

표절 왕국에 대한 임진모의 생각

ICON 우지원

여자 시선 훔치는 어깨 만들기
직장 상사 다루기

더 록 & 슈퍼맨

So Hot 가비앤제이
연극 무대 위의 매력 김효진, 김정화

하나가 되고 싶은 에즈원

착한 글래머 최은정착한 우리말사전

언어 영역의 추억

페라리 458 이탈리아
디카 줌 비교 실험

좀비 소설

남자라면 알아 마땅한
자동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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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AUGUST 2010
82 
나타샤 알람
당신은 오늘 밤 피와 떡으로 충

만한 미드 <트루 블러드> 시즌

3을 다운로드하게 될 거다. 그

녀의 스트립 댄스를 보기 위해. 

96 
ICON: 우지원
이젠 코트에서 황태자를 볼 수 

없다. 한때 그의 소녀 팬이던 여

자 에디터가 외쳤다. “이런, 10

알!” 스튜디오에 그가 나타났

다. 38세의 그는 20대 모습 그

대로였다. 남자 에디터가 외쳤

다. “이런, 10알!”

 

98 ICON: 드웨인 존슨
세 치 혀로 상대를 제압하던 레

슬링계의 제왕 ‘더 록’이 영

화 <디 아더 가이즈>에서 빵빵

한 두 가슴을 털렁거리는 슈퍼

스타 경찰로 돌아왔다.

100 MAXIM BUSINESS

스마트한 직장인이 쓰는 스

마트한 폰이 궁금한가? 지랄 

같은 상사가 득실한 직장에

서 살아남는 법이 궁금한가? 

MAXIM이 알려주겠다. 당신이 

살아남아야 MAXIM도 팔릴 테

니까!

104 명장의 조건
명장이 되려면 창의력과 순발

력만 갖추면 된다, 어때? 쉽고 

간단하지? 

47 
GIRL NEXT DOOR
구두가 잘 어울리는 학다리를 

가진 독자 모델 김신애의 매력

에 빠져보자. 

66 DRINK
남자라면 모름지기 이열치열의 

묘미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무더운 여름을 우주로 날려버

릴 화끈한 팔도 소주를 한자리

에 모았다. 

27
FITNESS
비루했던 지난 날은 지워라! 트

레이너 강이 수줍은 당신의 어깨

를 활짝 핀 꽃처럼 펴줄 묘수를 

전격 공개한다.

88 

가비앤제이
그녀들을 귀로만 기억하지 마라. 

이제 당신의 눈까지 낚는 어부

가 되었다.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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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8 MAXIM INSIDE
본격! MAXIM 카툰 <보리의 마음> 제3탄!

작가/ 굽니시스트

주연/ 메신저의 노예가 된 MAXIM 편집부

12 CIRCUS MAXIMUS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개구리 빅맥, 돼지야 사랑

해, 교통정리 안 되는 사랑 이야기, 개나 소나 시

인,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한 심리적 배경, 죽이는 

버섯, 변명거리 자동 제조기, BEAT THIS CAPTION

35 RATED 
비운의 걸 그룹 ‘오소녀’의 에이스 지나, 제아무리 

원빈이라도 군대 다녀오면 <아저씨>, 댄스영화계

의 기린아 <스텝업> 3D와 기타 최신 영화, 영화 속 

무뇌아 열전, 언제 들어도 매력적인 목소리 에즈원, 

발라드 아이돌 영건, 영화배우 김효진과 김정화의 

소극장 나들이 <풀 포 러브>, 화끈한 좀비 액션 게

임의 대명사 <데드라이징 2>, 개념 웹툰 작가 임인

스의 개념 탑재 인터뷰, 8월에 볼 만한 좀비 소설

48 STUFF
질러야 할 이달의 아이템, 멋진 운동화와 운동을 

위한 이어폰 총집, 팬케이크에 미친 슈퍼맨, 디카 

줌 어디까지 땡겨봤니? 남자의 로망 제2탄 레고! 

MAXIM의 업무용 차로 선정되기 위한 마티즈와 모

닝의 한판 대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격대별 

국내 시판 자동차 총망라 리스트 업데이트 버전(헥

헥), 남자라면 죽기 전에 한 번쯤 타고 싶은 페라리 

가문의 적자 458 이탈리아

68 SPORTS
MAXIM 스포츠 뉴스, 포항 스틸러스 전격 방문기!, 

2010 남아공 월드컵 완벽 정리, 마(魔)의 구장 쿠어

스필드를 정복한 투수들

85 IN DA CLUB
클럽 mASS에서 열린 MAXIM 파티에 섹시한 붉은 

악마들이 몰려왔다. 

112 착한 글래머 최은정
이 작고(크고) 귀여운(섹시한) 그녀가(슴이) 당신의 

시선을 빼앗는다.  

118 STYLE
보여주고 싶은 언더웨어와 티셔츠

눈알이 자유로워지는 선글라스 

스타일 전문가가 직접 골라주는 옷

126 grooming
겨드랑이 땀샘을 막아버릴 데오도란트

128 MAXIM INDIA
MAXIM 인도판의 패션 화보를 공개한다. 그들

의 화보에선 카레 향이 나지 않았다. 아쉽진 않았

다. 다만 인도 아가씨의 화보가 아니라서 조금 분

노했을 뿐. 

88 85 112 118 12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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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폰 앱스토어나 T-스토어에서 ‘쿠루쿠

루’ 앱(App)을 무료로 다운로드한다.

2. 앱을 실행한 후 ‘QR 코드 스캔’ 버튼을 누

르면 카메라가 구동된다.

3. 책에 나온 QR 코드를 카메라로 비추면 스

마트폰이 자동으로 코드를 인식한다.

4. QR 코드 속의 MAXIM을 만날 수 있다. 

MAXIM은 잡지의 미래다 #2

종이 잡지의 변신.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읽자. 
1. 책에서는 볼 수 없던 동영상을 감상하고 싶다면?

2. 빵빵 터지는 선물 보따리를 받고 싶다면?

3. 에디터가 소장한 미공개 사진을 보고 싶다면?

4. 기사에 나오는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고 싶다면?

5. 재미없는 기사를 쓴 에디터에게 욕을 하고 싶다면?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꺼내 QR 코드에 갖다 대라!

- SONY MP3

- 최신게임 소프트

- MAXIM 과월호

-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BROWNBREATH 의류 

- 상트페트르부르크 국립 아이스 발레단 

  내한공연 S석 티켓

- 타이거 맥주

- Columbia 아웃도어 의류 

- 니베아 데오도란트

- 1-2 DRY UNDERARM PADS 데오도란트

   (by 500n500)

- 대학로 연극열전 티켓 

MAXIM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쉴 새 없이 선물이 터진다!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 최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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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INSIDE

MAXIM CARTOON BY

MAXIM은 패션지가 아니다. 그렇기에 MAXIM에는 하이패션을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나 강박 

따윈 없다. MAXIM은 세상 모든 즐거운 일을 다루는 책이다. 야구, 게임, 섹스, 자동차, 여자, 십덕

후의 취향. 그 어떤 것이라도 남자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소재가 된다. MAXIM의 패션도 같은 

맥락 위에 서 있다. MAXIM이 패션을 다루는 건 패션이 흥미진진한 유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느 샌가 많은 이들에게 패션이란 스트레스이자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누군가는 

열등감을 느껴야 하고, 가질 수 없다는 박탈감을 느껴야 한다. 그래야만 가질 수 있는 자가 우월

감을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유희의 대상이어야 할 패션이 무한 경쟁의 대입 

수능시험처럼 변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MAXIM은 분명 좋은 참고서는 아니다. 좋은 참고서란 철저히 시험 대비용이어야 하고, 

유명 족집게 강사님들이 등장해야 하며, 무엇보다 두꺼워야 하기 때문이다. MAXIM은 일단 두께에

서 틀려먹었다. 하지만 MAXIM은 참고서 따위가 아니다. 다들 참고서를 보라고 할 때 책상 밑에 숨

겨놓고 킥킥대며 보는 만화책이다. 

얼마 전 MAXIM 하반기 공채에 지원한 패션 에디터 지망생들을 만났다. 어설프게 패션계에서 주워

들은 정체불명의 외래어보다도 필자를 더 안타깝게 만들었던 건, 더 이상 패션을‘즐길’수 없게 

되어버린 독기(?) 어린 눈빛들이었다. 우린 조금 더 패션을 즐기자. 앞으로도 MAXIM에 무시무시

한 100만 원 짜리 지갑 같은 건 소개하지 않을 거다. 100만 원 짜리 지갑을 든 녀석보다 멋스럽게 

차려입고, 100만 원은 지갑 안에 현금으로 남아있게 해주겠다. 

그게 MAXIM FASHION의 존재 이유다.

                                                       2010년 8월, MAXIM 패션 에디터 고경희

WANTED

스타의 사인이 들어간 폴라로이드 사진이 
갖고 싶나?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1. MAXIM 8월호를 구매한다.

2. 가장 재미있었던 기사를 3개를 고른다.

3. 자신의 블로그(미니홈피)에 “MAXIM 8월호 기사  

       BEST 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4. [블로그 주소,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사진]을 적은 메일 

      을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낸다.

당첨자는 MAXIM 9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당첨자는 제

이(J.ae)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친다는 걸 블로그의 글로 증명

한 이연우 독자다. 축하한다. 좋겠다. 쳇...

굽시니스트

촬영 내내 유쾌
했던 에즈원! 
놀러온다는 약
속 잊지 마!

2010년 8월, MAXIM 패션 에디터 고경희
촬영 내내 유쾌
했던 에즈원! 
놀러온다는 약

새벽까지 진행된 촬영에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

은 가비앤제이. 고생한 만큼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었다! 

멋진 형님 우지원의 작은 얼굴은 순식간에 
모든 여자 스태프를 얼큰이로 만들었다. 품
절남이라 다행이다! 그리고 신인 수컷 그룹 
영건, 반가웠다. 행운을 빈다!

다리 예쁜 독자

모델 김신애!

WANTED

착하디 착한 글래머 최은정은 

심지어 귀엽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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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Twisted Cook 1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호‘Twisted cook’에

서 무개념 메뉴를 소개했다. 고맙다. 영양 성분을 

보아하니 저 멀리 중국인들과 태국 마니아들이 광

분할 정도의 고급 디저트임에는 틀림없겠지만 안

타깝게도 우린 아직 이런 요리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다. “여러분의 무병장

수가 MAXIM의 소망”이라는 고급멘트를 날려주신 

레시피 담당 에디터의 다음호 시식평을 사진과 함

께 보고 싶다! 매번 독특한 레시피로 다이어트 중인 

본인의 식욕을 감소시켜준 점, 무지 감사하다. 다음

호에 꼭 에디터의 행복이 가득한 시식평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다. -nemosun

알겠다. 어려운 부탁이 아니다. 담당은 MAXIM 편

집부 막내 에디터다(심지어 귀여운 여자 에디터다).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그까짓 거 먹이도록 하겠

다. MAXIM은 직원보다 독자를 사랑하니까. 그녀가 

토악질을 하다가 쇼크사하면 시신처리는 같이 해 

주리라 믿는다. 후임 에디터는 아래의 독자사연을 

보내 준 Bug Eater님이 맡아줄 것 같다.

Twisted Cook 2
7월호에 실린 벌레 빙수를 보고, 저도 최고의 벌레 

요리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 메일을 보내요. 아프

리카 모 부족은 송충이를 잡아먹는다는 글을 읽고 

저도 도전해봤답니다. 요리법은 간단해요. 살아있

는 송충이를 잡아 나뭇잎으로 싼 다음 라이터불로 

10~20초 정도 구우면 돼요. 좀 더 위생적인 요리

를 원한다면 나무젓가락으로 송충이를 깨끗한 물

에 헹궈준 다음 구우면 됩니다. 구우면 징그러운 

털도 녹아 송충이가 한껏 뽀송뽀송해진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터져 나오는 진액은 새로운 맛의 경

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젤리를 씹는 것과 같아요. 

멸종 위기의 우리 소나무도 구하고, 소나무 먹고 

자란 웰빙 음식도 즐기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Bug Eater

구체적인 시식평 감사하다.‘Twisted cook’담당 

에디터가 당신 덕분에 웃음을 되찾았다. 이번 호 

Twisted cook은 개구리 햄버거다. 당신 혹시 개구

리 햄버거는 먹어본 적 없나? 있다면 이번처럼 구

체적인 시식평을 위 nemosun 독자 에게 보내줘라. 

둘이 연결해주겠다. 사진을 함께 보내면 더 좋단다. 

하이스쿨 막시무스
안녕하시오. 우리는 MAXIM을 애독하고 있는 두 고

3 청년이오. 고된 수험 생활을 MAXIM과 함께 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오. 이 순간에도 MAXIM을 애독하

고 있을 전국의 모든 고3 동지를 위해 우리 사진을 

게시해 주시오!‘잘 때도, 빨래 걸 때도, 낮잠을 즐길 

때에도 MAXIM!’이라는 주제의 사진이오. -막시무

스 인더 하이스쿨-

이보게, 청년. 더운 날에 선물의 주인이 되기 위

해 애썼군 그래. MAXIM을 사랑해주는 건 고맙지

만 당신이 소장한 MAXIM중엔 D모 업체가 무단으

로 만든 짝퉁 MAXIM도 섞여있어 안타깝다네. 뉴욕

에 계신 MAXIM사장(이탈리아계 미국인이라 마피

아가 아닐까 두렵네만)님이 그 업체 땜에 분기탱

천 하셨다네. 그래도 무조건적인 MAXIM사랑이 갸

륵하군 그래. 수능이 100일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

내게나. 청년! 

제이 팬
제이의 사진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 아이디를 보

라! 벌써부터 제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게 보이지 

않는가?! -luxurystyle8318

우리도 제이를 사랑한다. 그래서 화보도 찍지 않았

나. 칼을 내려놓고 원하는 걸 얘기해라. 개인소장용 

고화질 사진 파일을 원한다는 얘긴가? 알겠다. 당

신을 위해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

MAXIM을 그만 보라니!
같이 일하는 형은 내가 여자 이야기를 할 때마

다 MAXIM 좀 그만 보라고 핀잔을 준다. 내가 잘

못된 건가 아님 MAXIM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건

가? -Yssw15

여자 이야기를 어떻게 했기에 그 형이 MAXIM을 탓

하는 건가! 그 얘기를 우리도 좀 들어보자. 억울해

서 안 되겠다. 최대한 자세하게 써서 메일로 보내

라. 기다리고 있겠다. 핡핡. 

공휴일이 무서워요
더위를 피해 집 근처 예술의 전당에 왔어요. 푹푹 

찌는 찜통 하우스에 들어가기 두려워 예술의 전

당 앞 커피숍에 앉아 MAXIM을 보고 있습니다. 공

휴일이 무서워요. ㅠㅠ 시원한 회사가 더 좋아요. 

-Dkfehdqkd

회사를 좋아한다고? 거기다 공휴일을 무서워한다

니! 당신은 MAXIM이 애타게 찾던 인재임이 틀림없

다. MAXIM 사무실은 24시간 에어컨이 나오고 포근

한 인조 잔디밭도 있어 시원하게 쉴 수 있다. 사무

실이 홍대 앞이라 클럽에 놀러 오는 여자들을 관람

(만)할 수도 있으니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단 24시

간 에어컨을 틀어도 며칠 묵은 땀 스멜이 옆 자리 

직원에게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포근한 인조 잔디

밭은 마감에 쩐 시체들이 항상 널브러져 있다(애도

를...). 마지막으로 MAXIM은 당신이 무서워하는 공

휴일 개념 따윈 잊은 지 오래다. 자네, 여기서 근무

해 보는 게 어떤가? 

개팔자
비도 오고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역시 개팔자가 

상팔자다. 일이고 뭐고 다 집어 치우고 뒹굴뒹굴 

에어컨 틀고 MAXIM 보는 게 최고! 캬아! -Sknova

약속이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 너무 

애써 당신 팔자가 상팔자라고 변명하지 않아도 된

다. 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여름이다. MAXIM 편집부도 8월호 작업을 마치고 태양이 작열하는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고 싶
다! 하지만 망했다. 인쇄소에서 걸려오는 8월호 잡지 데이터 독촉 전화 세례와 함께, 눈치도 없이 
장마가 와버렸다. 독자님의 여름은 어떠신가? 살만한가? 

WANTED!
WANTED!

당신의 사정이 궁금하다.
생각은 우리가 하겠다. 당신은 MAXIM에 사연을 보내

라. 재미없어도 좋다. 선물 못 받기밖에 더하나? 매월 

독자 편지 코너에 선정된 사연 중 1명을 추첨하여 선

물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호에.

응모방법

우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당신 면상도 보고 싶다. 
MAXIM을 탐독하는 사진을 보내라! 수업 중 선생님에

게 보란 듯이 떡 하니 MAXIM을 책상에 올려놓은 학

생 용자, 한 손으로 철봉에 매달려서 다른 한 손으로는 

MAXIM을 보는 익스트림 근육질의 독자 등 설정은 독

할수록 좋다. 사진을 올린 블로그나 홈피의 주소(URL), 

사진 내용,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reader@max-

imkorea.net으로 보내도 선물을 차지할 수 있다.

사연이 채택된 독자에게는 개성 만점의 스트
리트 패션 브랜드 BROWN BREATH가 제공
하는 티셔츠 또는 모자를 선물로 증정한다.
(사진과 디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에서 고화질 화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회사를 

설득하겠다. 나를 믿고 우선 그 칼부터 좀 치워라.

핸드폰으로 MAXIM을?
안녕하세요. 6년차 군인입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

네요. 제 후임이 핸드폰으로도 MAXIM을 볼 수 있

다고 하여 핸드폰 하나 질러서 쓰고 있습니다. 할

부값 때문에 등골은 휘지만 이런 방법으로 MAXIM

을 만나니 기분이 좋네요. 우편보다 훨씬 편하게 독

자편지도 보내고. 우리 군인들, MAXIM 덕분에 군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군바리 내

용도 더 많이 넣어주시고

요! -heofd

QR코드를 말하는 것 같군. 

그렇다. MAXIM도 기술혁신 

하느라 골머리 많이 썩고 있다. 

보아하니 스마트폰을 산 것 같은

데 곧 어플도 나오니 풀버전도 즐

감하길. 그런데 영내 휴대폰 소지 괜

찮나? 스마트하게 잘 숨겨라. 이거‘행보관 

감지 App’같은 거 MAXIM에서 개발하면 잘 팔리

려나?

똥꼬
저팔계녀도 귀여운 큐티걸로 보이게 하는 마법의 

술집‘똥꼬’사연을 보냈던 독자요. MAXIM의 한 

여자 에디터가‘똥꼬’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

다고? 음... MAXIM에도 저팔계 닮은 에디터가 있는 

모양이구려. 이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외모보다 실

력만으로 에디터를 채용하는 MAXIM은 역시 좋은 

회사요! 그 에디터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인가 보오. 

그런데 내가 말한‘똥꼬’라는 술집은 경남권인데 

괜찮겠소? 시간되면 한번 오라고 전해주시오. 외

모를 레이디제인으로 바꿀 순 없겠지만 이 술집에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50만 배 샤방해질 거요. 다

만 그 변화는‘똥꼬’안에서만 유효하오. 이점 명

심하시오! -햄릿

미안하지만 MAXIM은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외모

를 보고 뽑는 훌륭한 회사다.‘똥꼬’를 물어본 에

디터 뿐 아니라 MAXIM의 여직원들의 미모는 상당

하다. 못 믿겠으면 통닭 4마리를 사들고 MAXIM을 

방문해도 좋다. 참, 그 여자 에디터는 이렇게 말했

다.“나도 경남 출신이오. 잡소리 치우고 빨리‘똥

꼬’의 주소를 불란 말이오!”

싱크로율 100%

저는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자 독자인데요, 

얼마 전부터 MAXIM을 즐겨 보고 있어요. 그런데!!! 

MAXIM 지난호에서 저랑 싱크로율이 엄청 딱 떨어

지는 가슴 사진을 찾아냈어요. 언제 제 가슴을 언제 

몰래 찍어간 거죠? 책임지세요. -WCMA

기꺼이 책임지겠다. 걱정 붙들어 매라. 그 사진은 

미국 MAXIM에서 보내온 가슴인데 만리타국 한반

도에서 가슴의 주인을 찾았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일단 독자사연 선물부터 보내겠다. 선물을 수령하

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하길 바란다.

경상남도 산청군...  

당첨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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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쿨 막시무스
안녕하시오. 우리는 MAXIM을 애독하고 있는 두 고

3 청년이오. 고된 수험 생활을 MAXIM과 함께 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오. 이 순간에도 MAXIM을 애독하

고 있을 전국의 모든 고3 동지를 위해 우리 사진을 

게시해 주시오!‘잘 때도, 빨래 걸 때도, 낮잠을 즐길 

때에도 MAXIM!’이라는 주제의 사진이오. -막시무

스 인더 하이스쿨-

이보게, 청년. 날도 더운데 선물의 주인이 되기 위

해 무진 애썼군 그래. MAXIM을 사랑해주는 건 고

맙지만 당신이 소장한 MAXIM 중엔 다른 업체가 무

단으로 만든 짝퉁 MAXIM도 섞여 있어 안타깝다

네. 뉴욕에 계신 MAXIM 보스(이탈리아계 미국인

이라 마피아가 아닐까 두렵네만)가 그 업체 땜에 

분기탱천 하셨다네. 그래도 무조건적인 MAXIM사

랑이 갸륵하군 그래. 수능이 100일 남았으니 조금

만 더 힘내게나. 

제이 팬
제이의 사진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 아이디를 보

라! 벌써부터 제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게 보이지 

않는가?! -luxurystyle8318

우리도 제이를 사랑한다. 그래서 화보도 찍지 않았

나. 칼을 내려놓고 원하는 걸 얘기해라. 개인소장용 

고화질 사진 파일을 원한다는 얘긴가? 알겠다. 당

신을 위해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

WANTED!
WANTED!

당신의 사정이 궁금하다.
생각은 우리가 하겠다. 당신은 MAXIM에 사연을 보내

라. 재미없어도 좋다. 선물 못 받기밖에 더하나? 매월 

독자 편지 코너에 선정된 사연 중 1명을 추첨하여 선

물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호에.

응모방법

우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당신 면상도 보고 싶다. 
MAXIM을 탐독하는 사진을 보내라! 수업 중 선생님에

게 보란 듯이 떡 하니 MAXIM을 책상에 올려놓은 학

생 용자, 한 손으로 철봉에 매달려서 다른 한 손으로는 

MAXIM을 보는 익스트림 근육질의 독자 등 설정은 독

할수록 좋다. 사진을 올린 블로그나 홈피의 주소(URL), 

사진 내용,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reader@max-

imkorea.net으로 보내도 선물을 차지할 수 있다.

사연이 채택된 독자에게는 개성 만점의 스트
리트 패션 브랜드 BROWNBREATH가 제공하
는 티셔츠 또는 모자를 선물로 증정한다.
(사진과 디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이스쿨 막시무스

에서 고화질 화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회사를 

설득하겠다. 나를 믿고 우선 그 칼부터 좀 치워라.

핸드폰으로 MAXIM을?
안녕하세요. 6년차 군인입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

네요. 제 후임이 핸드폰으로도 MAXIM을 볼 수 있

다고 하여 핸드폰 하나 질러서 쓰고 있습니다. 할

부값 때문에 등골은 휘지만 이런 방법으로 MAXIM

을 만나니 기분이 좋네요. 우편보다 훨씬 편하게 독

자편지도 보내고. 우리 군인들, MAXIM 덕분에 군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군바리 내

용도 더 많이 넣어주시고

요! -heofd

QR코드를 말하는 것 같군. 

그렇다. MAXIM도 기술혁신 

하느라 골머리 많이 썩고 있다. 

보아하니 스마트폰을 산 것 같은

데 곧 어플도 나오니 풀버전도 즐

감하길. 그런데 영내 휴대폰 소지 괜

찮나? 스마트하게 잘 숨겨라. 이거‘행보관 

감지 App’같은 거 MAXIM에서 개발하면 잘 팔리

려나?

똥꼬
저팔계녀도 귀여운 큐티걸로 보이게 하는 마법의 

술집‘똥꼬’사연을 보냈던 독자요. MAXIM의 한 

여자 에디터가‘똥꼬’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

다고? 음... MAXIM에도 저팔계 닮은 에디터가 있는 

모양이구려. 이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외모보다 실

력만으로 에디터를 채용하는 MAXIM은 역시 좋은 

회사요! 그 에디터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인가 보오. 

그런데 내가 말한‘똥꼬’라는 술집은 경남권인데 

괜찮겠소? 시간되면 한번 오라고 전해주시오. 외

모를 레이디제인으로 바꿀 순 없겠지만 이 술집에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50만 배 샤방해질 거요. 다

만 그 변화는‘똥꼬’안에서만 유효하오. 이점 명

심하시오! -햄릿

미안하지만 MAXIM은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외모

를 보고 뽑는 훌륭한 회사다.‘똥꼬’를 물어본 에

디터 뿐 아니라 MAXIM의 여직원들의 미모는 상당

하다. 못 믿겠으면 통닭 4마리를 사들고 MAXIM을 

방문해도 좋다. 참, 그 여자 에디터는 이렇게 말했

다.“나도 경남 출신이오. 잡소리 치우고 빨리‘똥

꼬’의 주소를 불란 말이오!”

싱크로율 100%

저는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자 독자인데요, 

얼마 전부터 MAXIM을 즐겨 보고 있어요. 그런데!!! 

MAXIM 지난호에서 저랑 싱크로율이 엄청 딱 떨어

지는 가슴 사진을 찾아냈어요. 언제 제 가슴을 언제 

몰래 찍어간 거죠? 책임지세요. -WCMA

기꺼이 책임지겠다. 걱정 붙들어 매라. 그 사진은 

미국 MAXIM에서 보내온 가슴인데 만리타국 한반

도에서 가슴의 주인을 찾았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일단 독자사연 선물부터 보내겠다. 선물을 수령하

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하길 바란다.

경상남도 산청군...  

당첨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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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E
재료: 통통한 개구리 두 마리, 양상추, 치즈 두 장, 토마토 한 개, 피클 약간, 햄버거 빵

    산이나 들에서 잡아온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삶는다. 처음부터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반쯤 익은 개구리가 냄비를 탈출하는 호러가 연출될 수도 있으니 

온도는 서서히 높일 것     개구리가 기분 좋게 사우나를 즐길 동안 토마토를 얇게 썰어 놓는다.      먹기 좋게 익은 개구리를 찬물에 헹궈 이물질을 제거한

다.     준비해둔 햄버거 빵에 양상추, 치즈, 토마토, 피클을 기호에 따라 올린 다음 조심스레 개구리를 올린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제법 그럴싸한 

크기가 나온다.     이제 먹는 일만 남았다. 미끌미끌한 개구리 패티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여잡고 한입 베어 물자. 육질이 아주 부드럽다! 

        

1

2 3

4

5

여러분의 무병장수가 MAXIM의 소망입니다.

하드보일드 개구리 빅맥 

예로부터 겨울잠 자는 개

구리는 영양가가 높아 양

기가 약한 남성의 강장제

로 여겨졌다. 정력 고갈

로 인한 성욕 감퇴, 극심

한 피로에도 백약이 무효

한 당신이라면 일단 한번 

먹어봐라. 아침마다 버섯 

먹은 슈퍼마리오처럼 솟

구치는 육버섯을 구경하

게 될 거다. 

개구리는 단백질 함량이 

쇠고기, 닭고기보다 높지

만 지방 함량은 낮은 저

지방 고단백 식품이다. 

비계로 겹겹이 둘러싸인 

뱃살을 안고 사는 당신이 

잦은 야동 관람으로 배출

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도 남을 것이다. 이런 단

백질 덩어리를 봤나! 

비위가 약해서 개구리를 

먹기가 망설여지나? 개구

리는 비위를 강화하고 소

화를 도와준다. 일단 한 

입 베어 물면 그다음부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

다. 그래도 못 먹겠다면 

하는 수 없지. 평생 토끼

로 사는 수밖에.   

BY 김희성  PHOTOGRAPH BY ARC STUDIO 

CIRCUS MAXIMUS TWISTED COOK

HARD-BOILED
        FROG BIC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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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매거진 1개월 (30일) 

자유이용권 : 1,500원 

 MAXIM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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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S MAXIMUS I LOVE PIG

돼지의 보은

“돼지야, 고마워.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PIG 05049>의 저자 크리스틴 민데르츠마의 도움을 받아 우리 베프 뚱뚱이

가 생산하는 무려 185가지 품목 중 아주 일부만 소개한다. 돼지. 그것은 진리. 

방광: 탬버린
코: 개 간식
갈비: 갈비(응?)
목: 모타델라(이탈리아 볼로냐 소시지와 비슷하지만 더 비싸다!)
헤모글로빈: 담배
지방산: 크레용
뼈에서 추출한 젤라틴: 필름
장, 창자: 애완동물용 건조 사료

비상 상황 대처법 << 곰과 여자 
야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비상 상황은 2가지다. 사나운 곰을 만나거나 당신 아랫도리를 사납게 할 처자를 만나거나. 

자, 어떻게 할 것인가?

EMERGENCY

HOT GIRL  BEAR
당황하지 마라 O O

손을 반갑게 흔들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
화를 시도하라. 그래야 당신이 인간임을 
그것이 알아차릴 수 있다

O O

그것과 눈을 마주치지 마라 O O

먹이를 제공하라 O X

그것이 흥분하면 제자리에 선 채로 가
방을 던져라

X O

당신이 그것을 화나게 했다면 고환을 감
싸고 그것이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라

O O

잠깐 쉬었다 가자.
아무 짓도 안 할게.

RUBBER LOVER
기막힌 콘돔 광고 
정자 군단이여, 막다른 곳에 도달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라. 당신들
의 사망 순간을 포근하게 안아줄 
쫀쫀한 친구가 있지 않나. 

그녀의 입술을 양옆으로 찢어놓은 것

은 다름 아닌 그놈의 커다란 물건이었

다. 빨간 마스크의 저주보다 더 무시무

시한 그놈의 사이즈는 무려 XXL! 아마 

평생 구경할 일 없겠지.

백설 공주가 일곱 명 분을 감당하면서

도 저렇게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이유

는 초콜릿 맛 콘돔이 출시되었기 때문

이다. 흡족한 표정의 일곱 난쟁이를 보

라. 난쟁이 좆자루 주제에! 

2.5달러짜리 콘돔을 사지 않으면 무려 

콘돔의 168배에 달하는 420달러짜리 

아기 침대를 사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

리를 협박한다. 신세 망치는 거 다 한

순간이다. 

듀렉스 콘돔과 함께라면 그녀의 온몸 

곳곳을 마음껏 휘저을 수 있다는 광

고. 하지만 놀이동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동굴 탐험!

ILLUSTRATION DAVID BUISAN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자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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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채널 맛보고 
선물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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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 안 되는
사랑 이야기

MAXIM 고민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디터들이 진
지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MAXIM은 
당신의 친구니까요.
※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위해 아이디는 일

부 비공개합니다. MAXIM은 프라이버시를 존

중하는 신사입니다.

제가 의외로 엄청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놈을 봤습니다. 저희 아파

트에서 고급 스포츠카로 요란한 배기음을 

내고 다니는 녀석이에요. 헌데 경비실 아

저씨에게 들어보니 이 자식 부모가 어머

니는 터미널 청소부로, 아버지는 노가다

를 뛰면서 먹고산다네요. 최근‘내가 진로

를 너무 늦게 정하고 안일하게 사나?’하

고   고민중이었는데, 이 새끼를 보니 그런 

걱정이 단박에 날아가버렸죠. 이런 호로

새끼들이 많은가요?! 정말 많다면 어떤 유

형이 있는지 가르쳐주십쇼.

A 호로새끼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

다. 부모 패는 새끼, 힘없는 여자나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발산하는 

개새끼, 친척이나 친구 등쳐 먹는 놈, 뒤에

서 욕하고 앞에서는 살살대는 똥 같은 놈 

등등. 허나 우리가‘어떠어떠한’놈을 판

단할 땐 절대평가를 합니다. 더 나쁜 놈이 

있다고 나쁜 놈을 착한 놈이라고 할 순 없

는 법이죠. 더 미친놈이 있다고 해서 당신

이  ‘엄청 성실한 놈’이라는 건 개소리란 

거죠. 아, 화내지 마세요. 그래도 당신은 

덜 미친놈이란 말이니까요. 

요새 여자애들 스키니 바지 많이 입잖아

요. 하체 좀 괜찮은 애들 스키니 바지 입

고 있으면 착 달라붙는 골반과 엉덩이 그

리고 허벅지... 빨고 싶은데 이상한 건가

요? 엉덩이 말고도 똥꼬까지 빨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여자들 이런 거 싫어하

나요? 

A 엉덩이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반적 

범주에 들어가는 부위지만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됩니다. 제정신이라면 길 

가던 여자의 응꼬에 입을 맞출 순 없으니

까요. 현대사회의 가족 간 대화 단절이 성

도착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가

족과 대화를 시도하는 건 어떨까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어머니께 진지하

게 상담해보세요.“엄마, 나 요즘 여자 똥

꼬가 빨고 싶어 미치겠어.”행운을 빕니다.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빈대 붙는 

후배 땜에 골치 아픕니다. 처음엔 얼마 안 

있을 것처럼 말하고 이틀치 방세를 주더

니 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부모님이 이 

새끼한테 생활비를 보탠다고 생각하니 열 

받습니다. 또 더러워서 청소는 어찌나 안 

하는지 어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의   

상하지 않는 선에서요.

A마음고생이 심하겠군요. 해결 방법

은 간단합니다. 후배의 눈을 바라보

며 바지를 벗습니다. 그리고 똥을 쌉니다. 

변을 누는 동시에 후배에게 저벅저벅 다

가가(이것은 몹시 어려운 동작입니다)“안

아줘”라고 속삭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

은 다정한 아이콘택트와 아이 같은 천진

한 미소겠죠. 후배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갈 

겁니다. 의 상하지 않

고 후배를 내쫓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아

름다운 방법입니까?

BY 박상우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독자여, 망설이지 말고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daydream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내라.

셰익스피어도 울고 갈 희대의 로맨스!

CIRCUS MAXIMUS LOVE SIGN

자전거를 타고 해변을
지나는 중이었어.

그녀는 콘돔이 없으니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
지만

결국 그녀가 다리를
벌렸어.

어쩜 그리 내 존슨
크기와 딱 맞는지!

앞뒤로 피스톤 운동을 
시작했고,

나는 두 살 배기 아들의 
아빠가 되어 있었지.

생지옥에 쳐박혔어. 
젠장, 너도 조심하라구.

30개월이 지나고,

밤새도록 격렬하게
합체와 분리를 반복한 
끝에

진정한 남자라면 직진
이잖아?

그녀의 신비한 터널
속으로

그런데 그녀가“오늘은 
위험한 날이야”라며

몇 번의 삽질 끝에

발정기 똥강아지마냥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고,

모래사장에 누워 있는 
그녈 봤지.

우선 들어가고 봤지.
어영차!

탄탄대로였던 내 인생
은 궤도에서 벗어나서

나는 정지할 수 없었어. 
아...아...아~!!!#$%&*@!!!

하늘을 나는 듯 절정에 
다다랐어.

나는 천천히

갑자기 진입을 저지
했지만

>

IMAGES 운전면허시험관리단

Q&A

고민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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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가지 없게 말을 걸어오면 대답하지 말고 

쌩까야 하오. 네가지 없게 대답하는 자에겐 

애초에 말을 걸지 말아야 하오. 태도가 나쁜 자

의 말은 듣는 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오. 자

고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말하는 것은 소란스

럽다고 하고, 친한 사람과 말하지 않는 것은 장

님이라 하거늘. 군자는 소란을 떨어선 안 되고 

장님 노릇도 하지 말아야 하오.

2 성실하고 예의가 바르

며, 학문을 좋아하고 

겸양에 힘써야 성인의 싹이 

보인다 할 수 있소. 게을러터

진 데다 염치없이 놀고먹는 

이들을 악하다고 할 수 없거

늘. 여기에 더하여 제멋대로

에 거칠고, 음험해야 악한 자

라고 할 수 있소. 이런 이는 

형벌에 처해 죽여 마땅하오.

8군자는 소인의 반대요. 군자는 능하든 

능하지 않든 호감을 주지만 소인은 능

하든 능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저 추할 따름

이오. 군자는 슬기로우면 사물에 밝게 통하

고, 어리석더라도 성실하게 행동하오. 반대로 

소인은 슬기로우면 도둑질이 심해지고, 어리

석으면 난폭한 행동을 하오. 군자는 등용되면 

제 자리에서 본분을 지킬 줄 알고, 때를 못 얻

더라도 몸을 가지런히 할 줄 알거늘. 소인은 

등용되면 약삭빠르게 뽐내고, 때를 얻지 못하

면 원한을 품어 음험해지오.

4 부귀한 자에게 일부러 거만하

게 대하고 가난하고 천한 자에

게는 굳이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사

람의 본래 정서가 아니거늘. 이는 간

사한 사람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명

성을 얻기 위해 행하는 가식이니 이

보다 음험한 경우는 없소! 

3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굉장

히 추악하오! 형법에서 다툼을 

금지하고 있고, 다툼을 일으키면 가족

이 해를 입는데 굳이 남과 다툰다는 

것은 부모와 군주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오. 이는 개, 돼지만도 못한 

것이란 말이오! 다툼은 광기나 정신병

의 일종, 다툼을 하는 사람은 새나 생

쥐로 여기고 싶을 따름이오. 

7 씀씀이를 절약하고 욕심을 참으며 낭

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오. 

자기의 긴 앞날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소. 먹는 일에 

사치하는 저 구차하고 지각없는 족속들은 

갑자기 돈이 바닥나서 궁해지면 동냥자루

를 들고 다니다 개천에 쓰러져 죽을 것이오. 

6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소. 

요임금은 장신이고 순임금은 

단신이며, 문왕은 장신이고 주공

은 단신이며, 공자는 장신이고 자

공은 단신이었소. 생김새도 그렇

소. 훌륭한 이들을 보시오! 공자는 

안면이 마치 도깨비 탈을 쓴 것과 

같으며 고요의 얼굴은 마치 껍질 

벗긴 오이 빛깔 같고 굉요는 피부

가 안 보일 만큼 수염이 많소. 이

윤이란 자는 반대로 얼굴에 수염

과 눈썹이 전혀 없소. 

5 여자처럼 꾸미고, 여자처럼 아름답고 나긋나긋하게 행동

하는 경박스러운 이가 많소. 이들은 부인과 처녀들의 사랑

을 온몸에 받아 여자들이 이들과 달아나려 하고 있소. 이런 인

간을, 군주라면 신하로 삼기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자식 

삼기 부끄럽게 생각하며, 형이라면 아우 삼기 부끄럽게 생각하

고, 남자라면 친구 삼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오(절대 질투가 나

서 이러는 게 아니오!).

순자의 막말
퍼레이드
성악설을 주장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순자의 그칠 줄 모르는 소인에 대한
비난과 비판, 그리고 이어지는 황당 어록!
BY 김민혜  ILLUSTRATION 장지원

그들이 뿔났다

   아그야~

죽고잡냐이~

CIRCUS MAXIMUS ANGRY MAN

HUMAN UNICORN

영국 캔터베리의 파슬로
그는 악마처럼 보이고 싶어서 약 

73만원의 돈을 들여 이마에 뿔 

두 개를 시술했다. 이 수술과 함

께 혓바닥을 두 갈래로 절개하고 

송곳니도 날카롭게 만들었다. 영

국의 판사는 사람들에게 혐오감

을 준다는 이유로 그에게 저녁 5

시부터 아침 5시까지 통행 금지

령을 내렸다. 

중국 허난성의
장루이팡 할머니
할머니의 이마엔 1년 정도 된 뿔

이 있다. 처음엔 흔한 각질이었

지만 이것이 자라 현재 길이는 

약 6cm 정도. 햇빛을 자주 본 노

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곤 하지

만 이렇게 길게 자라는 경우는 

희박하다. 수술로 제거 가능하다. 

자랑스런 한국의
붉은 악마 처자(?)
와우! 아가씨! 저 뿔에 받혀 죽어

버리고 싶을 따름이다. 

3위 2위 1위 IMAGE 붉은 악마 처자
(Gettyimag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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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 여름~가을 활동 장소: 소, 말, 염소 등 동물의 똥에 

무리지어 활동  증상: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아무 이유 없이 

웃음을 유발하고 춤을 추게 하여 당신을 동네 유명 인사로 만

들어 버림. 특이사항: 토끼 대변을 주식으로 하여 일명‘토끼

똥버섯’이라고도 불림. 중남미 마야족은 의식을 거행할 때 일

부러 이 버섯을 시식.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동료로는 갈황색

미치광이버섯, 목장말똥버섯 등이 있다.

활동 시기: 여름 활동 장소: 관목이 있는 언덕 

또는 대부분의 숲 증상: 현기증, 호흡 곤란 등. 

무엇보다도 이것이 풍기는‘밤꽃 냄새’가 당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리적 공포 유발 특이사항: 그 외 대부분 

땀버섯팀은 같은 향기를 공유한다.

활동 시기: 초여름~가을 활동 장
소: 주택가 풀밭, 숲 속 불탄 자리 

증상: 미미한 독. 그러나 에이리언

을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심리적 

불쾌감 및 공포감 초래 특이사항: 
불 탄 자리마다 나타나며 불난 집

에 부채질하는 못된 성미!

POISON CLASS

활동 시기: 가을 활동 장소: 자
작나무 등의 숲 속 땅 위 증상: 
한 학자의 말을 빌리면 ‘뇌세

포를 파괴하고, 간을 스펀지처

럼’녹여버리는 아주 무시무시

한 놈 특이사항: 위장술에 능함. 

동화나 그림책에 나오는 버섯과 

동일한 외양으로 귀여운 척 유

혹. 자작나무와는 서로 공생하

는 죽마고우다.

독버섯 군단
몸에 좋은 버섯으로 위장해 우리를 기만하는 고
얀 독버섯의 정체를 파헤쳐본다. 팍팍!

100% 적용 가능한 독버섯 판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00% 완벽한 응급처치 요령은 존재한다.

독버섯을 먹었을 땐 소금을 먹어 즉시 토해낸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내키진 않더라도 토사물을 비닐봉지에 싸서 의사한테 갖다 줘라. 

어떤 독성분에 의한 중독인지를 판명할 수 있어 적합한 해독제를 찾는 데 도

움이 된다. 의사가 토사물을 든 당신을 기특한 눈길로 바라볼 거다.

활동 시기: 여름~가을 활동 장소: 활엽수의 죽은 가지나 고목에 

무리지어 발생 증상: 눈앞에서 나비 떼가 날아다니는 환상을 제공, 

먹은 사람은 사오정이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됨. 그 외 통증, 메스꺼

움, 구토를 유발 특이사항: 옛날 궁중시대 때 사약으로 활동한 전

적 있음. 밤만 되면 자신의 자식새끼인 포자를 퍼트려줄 벌레를 꼬

시기 위해‘자체발광’한다 하여 일명‘달버섯’이라고도 함.

화경버섯

광대버섯

좀환각버섯

새주둥이버섯

비듬땀버섯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알광대버섯

활동 시기: 초여름~가을 활
동 장소: 침엽수와 활엽수림 내 

지상 혹은 숲 속의 땅에서 심

심찮게 발견됨. 증상: 설사, 탈

수 증상, 홍조, 현기증, 구토, 시

신경 장애, 침흘림 등과 함께 

50~90%는 사망에 이르게 함. 

특이사항: 다른 식용버섯과 같

은 순백색의 얌전한 모양새로 

위장. 특히 독우산광대버섯은

‘죽음의 천사’라 불리며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베테랑 

킬러다.

BY 김민혜

망태버섯말뚝버섯

GOOD: 화려하고 아름다워  ‘여왕버섯’

으로 불린다. 중국에서는 고급 요리의 재료

이며 항암 성분이 있어 약으로도 쓰인다.

WHY NOT: 신부의 드레스와 비슷하다 하

여 ‘드레스 버섯’이라고도 부른다. 결혼을 

울부짖는 여친 때문에 드레스라면 이제 지

긋지긋하다. 게다가 고약한 냄새까지. 

GOOD: 이름처럼 딱 한입에 먹

을 수 있다.

WHY NOT: 말린 생선 같은 냄

새가 난다. 그녀에게 립 서비스한 

후 감당해야 했던 썩은 해산물 

냄새의 날카로운 기억을 떠올리

게 한다. 

한입버섯

GOOD: 은은한 맛과 향이 좋아 

여러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WHY NOT:궁둥이는 좋은데 털 

궁둥이는 싫다.

GOOD: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고급 레스토

랑에서 파스타 혹은 아이스크림에 넣어 먹는다. 

WHY NOT: 발정기의 수퇘지 냄새가 나므로 발

정기의 암퇘지가 이 버섯을 찾아낸다고 알려져 

있다(실제로는 개를 이용한다). 발정 난 건 나 하

나로 족하다.

GOOD: 빨리 자란다(오호). 전국 어

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식용 가능하

다! 항암성분도 있다! 괜찮다~

WHY NOT: 보고도 모르겠나? 학명 

Phallus impudicus는 바람난 남자의 

성기를 닮았다는 뜻이다. 퉤!

GOOD: 우선 이름에‘젖’이 

들어간다. 몹시 매워 화끈한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당하다. 

WHY NOT: 상처를 받으면 흰 

젖이 흐를 정도로 예민하다. 눈

물도 아니고 젖이 흐른다니... 

젖버섯 소혀버섯

세발버섯

노루궁뎅이 여름갈고리덩이버섯(송로버섯)

GOOD: 가장 전형적인 버섯의 모

양을 하고 있어 버섯의 대표 모

델로 취급된다. 맛 또한 좋아서 

로마시대의 네로 황제는 이 버섯

을 가져오면 그만큼의 황금을 상

품으로 주기도 했다.

WHY NOT: 러시아의 어느 황제

는 이 버섯을 너무 좋아한 나머

지 착각하고 비슷하게 생긴 독버

섯을 따 먹다 죽었다. 너무 예쁜 

것도 때론 독이 된다.

GOOD:
닭발처럼 생겼다.

WHY NOT:
닭발처럼 생겼다.

달걀버섯

GOOD: 신맛이 있어 얇게 썰어 

먹거나 버터에 볶아 먹으면 좋다.

WHY NOT: 백태가 잔뜩 끼어 

있잖아!

기이한 버섯들
따 먹어도 무방한데,
왠지 그러기 싫은 녀석들. 독버섯 상식

더 보러가기

FIRST AID

응급처치 요령활동 장
 주택가 풀밭, 숲 속 불탄 자리 

 미미한 독. 그러나 에이리언

을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심리적 

특이사항:
불 탄 자리마다 나타나며 불난 집

100% 적용 가능한 독버섯 판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00% 완벽한 응급처치 요령은 존재한다

독버섯을 먹었을 땐 소금을 먹어 즉시 토해낸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내키진 않더라도 토사물을 비닐봉지에 싸서 의사한테 갖다 줘라. 

어떤 독성분에 의한 중독인지를 판명할 수 있어 적합한 해독제를 찾는 데 도

움이 된다. 의사가 토사물을 든 당신을 기특한 눈길로 바라볼 거다.

응급처치 요령

 활엽수의 죽은 가지나 고목에 

 눈앞에서 나비 떼가 날아다니는 환상을 제공, 

먹은 사람은 사오정이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됨. 그 외 통증, 메스꺼

 옛날 궁중시대 때 사약으로 활동한 전

적 있음. 밤만 되면 자신의 자식새끼인 포자를 퍼트려줄 벌레를 꼬

광대버섯

 신맛이 있어 얇게 썰어  신맛이 있어 얇게 썰어 

먹거나 버터에 볶아 먹으면 좋다.

있잖아!

닭발처럼 생겼다.

닭발처럼 생겼다.

섯을 따 먹다 죽었다. 너무 예쁜 

것도 때론 독이 된다.

망태버섯

WHY NOT:궁둥이는 좋은데 털 

궁둥이는 싫다.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고급 레스토

랑에서 파스타 혹은 아이스크림에 넣어 먹는다. 

발정기의 수퇘지 냄새가 나므로 발

정기의 암퇘지가 이 버섯을 찾아낸다고 알려져 

있다(실제로는 개를 이용한다). 발정 난 건 나 하

는 이 버섯을 너무 좋아한 나머

지 착각하고 비슷하게 생긴 독버

섯을 따 먹다 죽었다. 너무 예쁜 

것도 때론 독이 된다.

쪽쪽 
빨아먹어줘

따 먹고 싶지?
아항~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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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S MAXIMUS POETRY

시는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 

<홍당무>의 작가로 잘 알려진 쥘 르나르

가 뱀이 너무 길다며 징징거린 시. 아니

면 뱀을 인생에 빗대 권태로운 삶을 비

유적으로 표현한 걸까. 

여친 냉장고 속 자두를 슬쩍한 뒤 못내 

찔리는 마음에 남긴 에디터의 메모...라

고 해도 믿겠지? 어이없게도 ‘내 고백

할게’는 유명한 시로도 모자라 명시선

집에도 자주 실리는 윌리엄 칼로스 윌

리엄스의 작품이다. 

미안하다. 지난 6월호에서 아무 죄 없는 지렁이를 콩국수로 만들어버린 에디터를 탓하는 

것 같아 괜히 찔리는 이외수의 시. 이외수 선생님도 MAXIM의 열혈 독자였을 줄이야!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느라 공부도, 일도 안 된다는 당신에게 훌륭한 해답을 던져            

   주는 이 멋진 시는 동방신기 ‘Rising sun’의 가사다. 

시인 원태연의 작품. 내가 이렇게 쓰면 쳐 

맞겠지. 근데 완전 공감돼. C8.

제발 좀 분수에 맞게 살라고 강조하

는 시인 원태연의 걸작. 

그래, 긴 여백은 고민의 흔적이

라고 하자. 1980년 광주, 계엄군

이 도청으로 진격한 5월 27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황지우의 시. 

우리 같은 범인들은 따라했다 욕

만 먹을 게 뻔하니 여백을 바라보

며 5분 27초 동안 묵념이나 하자. 

BY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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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0 MAXIM 3

퀴즈풀고
선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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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S MAXIMUS PRACTICAL EXCUSES

변명거리 제조기
리포트 쓰기 싫지? 여자친구 만나기 귀찮지? 사나이답게 싫은 
건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선 그럴싸한 변명이 필요하다. 변명 지
어내기도 귀찮겠지. 아래 변명거리 제조기를 이용하라, 이 게으
른 인간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여름을 당신 뜻대로 무사히 보
낼 수 있게 해주겠다. 단, 번호 조합은 신중히 할 것. BY 김민혜

아래 리스트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를 각각 하나씩 선택해 조합하라. 

         예) 주어 1. 우리 집 강아지가

             목적어 27. 내 거시기를

             동사 1. 뜯어 먹었어

→“오늘 약속 못 지켜서 미안. 우리 집 강아지가 내 거시기를 뜯어 먹는 

바람에 병원에 다녀왔어.”

주어 목적어 동사
1. 우리 집 강아지가 1. 내 지갑을 1. 뜯어 먹었어

2. 우리 엄마가 2. 우리 아빠를 2. 임신시켰어
3. 내 친구 자식이 3. 엔조이 상대를 3. 공격했어
4. 옆집 아줌마가 4. 내 책을 4. 훔쳐갔어
5. 우리 삼촌이 5. 우리 집을 5. 난장판으로 만들었어

6. 노숙자 아저씨가 6. 내 친구 자식을 6. 따 먹었어
7. 우리 집 고양이가 7. 여자친구를 7. 고장 냈어

8. 내가 8. 새끼를 8. 낳았어
9. 우리 할아버지가 9. 똥을 9. 쌌어
10. (남자) 교수님이 10. 변기를 10. 유혹했어

11. 소개팅녀가 11. 내 컴퓨터를 11. 해킹했어
12. 간호사가 12. 내 자동차를 12. 부셔버렸어

13. 군대 선임이 13. 내 휴대폰을 13. 차버렸어
14. 소녀시대가 14. 내 손가락을 14. 떨어뜨렸어
15. 직장 상사가 15. 내 머리를 15. 죽였어
16. 바퀴벌레가 16. 내 마음을 16. 아프게 했어

17. 내가 아는 여동생이 17. 팬티를 17. 찢었어
18. 내 여자친구가 18. 내 리포트를 18. 물어뜯었어
19. 연쇄살인마가 19. 내 X구멍을 19. 피해 도망갔어

20. 조폭이 20. 내 열쇠를 20. 불살랐어
21. 과외 선생님이 21. 학교를 21. 잃어버렸어

22. 내 후배가 22. 내 신용카드를 22. 잘랐어
23. 강도가 23. 오럴 섹스를 23. 망쳤어
24. 네가 24. 내 가방을 24. 때렸어

25. 인터넷 설치 기사가 25. 엘리베이터를 25. 무너뜨렸어
26.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26. 내 쌍둥이 형을 26. 거절했어

27. 지나가는 사람이 27. 내 거시기를 27. 찔렀어

6. 노숙자 아저씨가
7. 우리 집 고양이가

5. 우리 삼촌이
6. 노숙자 아저씨가
7. 우리 집 고양이가

9. 우리 할아버지가

22. 내 신용카드를

14. 떨어뜨렸어

16. 아프게 했어16. 아프게 했어

→“오늘 약속 못 지켜서 미안. 우리 집 강아지가 내 거시기를 뜯어 먹는 

바쁜 거 안 보여? 

숙제는 나중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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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0 MAXIM 23

BEAT THIS CAPTION

인생 최고의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 저 아

티스트의 대사를 상상해서 웃겨보라!

담당 에디터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캡션
을 달아주는 독자에게 7만원 상당의 상
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
한공연 S석 2장 또는 1년 정기구독권
을 선물하겠다.

응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번지(121-841) MAXIM KOREA 빌딩 4층 편

집부, caption@maximkorea.net, 또는 QR 

코드 스캔 후 댓글로 하라. 마감은 8월 10일

이다.

1 
2

3

MAXIM 에디터는 기사 작성만큼 많은 시간을 적절한 사진 찾는 데 투자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독자의 웃음보를 자극할 캡션을 다는 데 사용한다.
당신이 실실 흘리는 찰나의 미소가 MAXIM의 기쁨이다.
만질까 말까 새끼손까락에서 망설임이 느껴지는 저 남자는 과연 어떤 말을 흘렸을까?
담당 에디터가 뉴런을 활성화해 나온 결과물은 위와 같다.
이제 당신이 ‘빵’ 터지는 캡션으로 편집부 전원을 머쓱하게 만들 차례다. 망설이지 마라.
MAXIM은 도전 정신이 아름다운 독자의 캡션을 라리사 리켈메 같은 독자가 편집부를 방문할 
그날만큼 기다리고 있겠다.

이 지지배야,
복식 호흡해!

LAST MONTH’S WINNER
“곧휴가철이라니~~아악! 의사 양반~”

MAXIM FEEDBACK
이번 달의 승자는 QR 코드 댓글로 응모한 Yssw15

이다.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중의

적 표현을 가능케 한 것이 주효했다(철고추로 재미 

본 당신은 이제 저것과 비슷한 모든 사진에 똑같은 

캡션으로 응모하겠지.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MAXIM은 당신의 이런 색다른 시도를 기다린다. 당

첨자는 즉시 연락처를 쏘기 바란다. 선물이 날아갈 

것이다. 다른 제군들은 조금 더 분발하도록! 이상.

응모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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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0 MAXIM 25

LOVE

상향 조준 발사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오늘은 북학혜에 대해 알아보자. 북학혜란, 실학사
상에 기반한 북학 운동 덕에 사람들이 얻은 혜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중국 선진 문물이 당시 생활의 
질을 ‘폭발적으로’ 높여 많은 이가 감복했다는 기
록이 있...   

엄마가 방에서 나가셨나? 옆자리 아가씨가 고개를 돌렸나? 이제 본론

으로 들어가자. 부카케는 마구 뿌리거나 끼얹는다는 의미의 일본어다. 

다들 알지? 당신이 하얗게, 하얗게 불태워버리는 그 절정의 순간, 얼굴

로 날아오는 하얀 액체를 보면서 그녀가 속으로“더러운 새끼”라고 

외칠지, “올레”를 외칠지 궁금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봤다.

BY 이영비 

PHOTOGRAPHS BY TOM CORBETT

“부케를 들었으니 오늘은 부카케?”

“오빠가 그 말로만 듣던 칼 타이밍?”

*질외사정보다는 콘돔 등 피임 도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즐기시라. 나중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질질 짜지 말고!

싫은 건 싫은 거다

물총을 잘라버릴 거다.  K(27세 호텔리어)

피부에 좋다고? 지랄을 해라.  C(21세 대학생)

피규어 얼굴에 부카케 한다는 미친놈 얘기를 들었
다.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당연히 싫다. 그
런 종류의 야동 자체가 싫다.  B(31세 조연출)

우리는 선진 일본의 부카케 야동을 보며“어찌 저

리들 서로 방정맞게 좋아하누!”하며 혀를 끌끌 차

는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발동한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기에! 일단 먼저 확실히 밝힌다. 에디터가 인

터뷰한 여자들 대부분은 안면 사정에 질색했다. 놀

랍게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입장 바꿔 생

각해봐!”당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일 거다. 반면 

밑에서 열심히 요분질하다 결정적 순간에 그걸 잡

고 엉금엉금 그녀 얼굴로 다가가 셰이킹을 하는 야

동에, 당신을 포함한 많은 수컷은 자연스럽게‘학

습’되어있을 거다. 게다가 부카케는 수컷들이 가

진 정복욕을 만족시켜주는 행위다. 눈도 못 뜨고 있

을 그녀 얼굴을 엉망으로 적신다고 생각해보라. 끔

찍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나. 그러니 이 자극을 느

끼고 싶은 수컷이 적지 않을 거다. 하지만 싫은 건 

싫은 거다. 여자들이 질색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직접 자기 얼굴에 쏘아 보라. (조준도 못하고 발사

력도 영 시원찮아 당신의 미니미 수억 마리가 당신 

면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친구한테 딱 한번만 싸

달라고 부탁하라. 진정한 우정은 이렇게 발사, 아니 

발현되는 거야!) 그 미지근한 온도의 불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부카케를 받아달라고? 사실 당신도 

당신 자신의 정액을 썩 좋아하지 않잖은가! 

하지만 좌절은 이르다

왜 그걸 좋아하는지 궁금하긴 하다.  N(25세, 교사)

남자친구가 원하면 해줄 수 있다. 자진해서 하고 싶
진 않다. 그가 사정하는 표정은 섹시하기 보다는 웃
기다. 그 얼굴을 마주보면 웃음이 터질 거다. 그가 
사정할 쯤이면 난 이미 흥분이 약간 가라앉고 그가 
사정할 수 있게 신음소리를 일부러 더 크게 내주는 
단계니까 웃을 여유가 충분하니까.  Y(28세, 유학생)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죽일 놈의 사랑과 호기심은 

인간에게 엄청난 용기를 준다. 맘씨 착한 그녀는 당

신이 굳이 원한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을지도 모른

다. 인터뷰 대상 중 안면 발사를 허한 관대한 여자

들은“남자친구가 원하니 서비스 차원에서”그런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일부는 부카케가 등장하

는 야동을 보며 호기심을 느끼고 지저분한 상상 속

에 자신을 대입해봤다고 답했다. 심지어 그녀가 당

신의 레퍼토리에 슬슬 물려가고 있다면? 기껏 선

보이는 새로운 액션이 고작 엉덩이를 소심하게 때

리거나 그녀의 다리 하나 들쳐 안고 허리를 흔드는 

정도이며, 그런 스스로를 격하게 뿌듯해하고 있는

당신보다 그녀가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

리다(젠장, 좋겠다). 물론 이미 수백 합을 맞춰본 여

자친구 몸이라도 갑자기 새 발사 지점을 잡아 조준

하는 게 미안하거나 욕 먹을까봐 두렵겠지. 걱정 마

라. 태권도 허리띠 색 바꾸듯, 섹스도 연습을 통한 

난이도를 도약할 수 있으니 천천히 올라가 보자.

단계와 기준점을 정하라

그 생퀴가 조준을 잘못해서 눈 부분에 맞은 적 있
다. 실명보다 더 무서운 건 수명이 보통 3일이나 지
속된다는 그 녀석의 올챙이 수억 마리가 내 눈 속
에서 돌아다닌다는 상상이었다.  S(26세, 연구원)

목이나 가슴까진 괜찮다.  J(29세, 자영업)

두 귀를 포함하여 얼굴 주변의 그 어떤 구멍으로도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새로 산 귀걸이에 묻히지 
마, 이 볍신아!  J(30세, 프리랜서)

“처음부터 얼굴을 정조준하여 발사하는 것은 금

물이다”고, 안면 발사를 경험한 여자들이 입을 모

아 에디터에게 말했다. 이 성급한 녀석, 어서 그 물

총 내려놓고 그녀 말을 경청하라! 당신도 처음 부

카케가 등장하는 야동을 보며 약간 불쾌해하지 않

았나. 처음부터 그녀가 야동 속 미유키처럼 입을 열

어줄 거라 기대하지 말란 소리다. 시작은 낮고 자연

스럽게, 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깔끔한 뒤처리는 필수다

뒤에서 그가 사정했다. 머리카락까지 튀었다. 남친
이 단백질이라 머릿결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등짝
을 후려쳤다.  K(23세, 유치원 교사)

빼는 타이밍이 늦었던 거야, 젠장. 타이밍이 칼이라
던 놈이...  H(24세, 모델지망생)

그가 다정하게 몸을 닦아주던 감촉이 매우 따뜻했
다. 사랑받는 느낌이었다. 헤어졌지만 아직도 기억
이 선명하다.  P(22세, 대학생)

남자가 물총을 뽑았으니 이차돈 목 칠 때 뿜은 하얀 

무지개를 그리거나 날아가는 새를 맞춰 떨어뜨려

야 한다는 쓸데없는 강박은 버리자. 피임을 위해 콘

돔 사용이 아니라 질외사정을 하기로 마음먹은 멍

청이가 그런 강박관념까지 가지면... 그러다 당신만

큼 멍청한 애가 지구에 태어나는 사태가 생기면... 

아, 우울하다. 실제로 많은 커플이 질외사정으로 피

임을 대신한다. 계획 없는 임신과 출산 및 육아의 3

종 생지옥 세트를 피하려면 피임약 등의 대안을 마

련하라. 이왕 하기로 했으니 잘 해보자. 부카케 등

의 질외사정에서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다. 당신

만의 타이밍 조절 비법이 있겠지만 또 하나 머리에 

입력해주마. 도교 섹스에 따르면, 사정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 물건을 빼고 숨을 들이 마신채 

동작을 멈추고 눈을 치켜 부릅뜨는 동시에 괄약근

을 조이면 사정을 참을 수 있고, 사정 후의 정상 성

감으로 돌아오는데 비해 발기력는 떨어지지 않아

서 다시 성감을 충분히 느끼며 즐길 수 있다고. 이

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한 남자 에디터는“마치 싸

기 직전에 좆을 바꿔 끼운 것 같다”고 증언했다. 

똥이라도 쌀 것 같은 표정으로“쌀 것 같다”고 징

징대지 말고 한번 해보자. 사정 후 마무리도 중요

하다. 매너남인 당신은 그녀 몸에 흘린 정액을 조심

히 닦은 뒤 자신의 거시기를 닦겠지만, 그녀에겐 대

충 티슈 몇 장 던져주고 뒤돌아 소중한 주니어를 호

호 불어 닦는 사람도 있다. 너 지옥 간다. 그러지 마

라. 마지막 사족. 사랑에 정답이 없다는 말은 열없

는 사람들의 뻘소리다.“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대

하라.”이게 사랑의 정답이다. 그 단순한 한마디를 

지키면 부카케든 뭐든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고 즐

겁다. 자, 당신들의 사랑에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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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조준 발사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오늘은 북학혜에 대해 알아보자. 북학혜란, 실학사
상에 기반한 북학 운동 덕에 사람들이 얻은 혜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중국 선진 문물이 당시 생활의 
질을 ‘폭발적으로’ 높여 많은 이가 감복했다는 기
록이 있...   

엄마가 방에서 나가셨나? 옆자리 아가씨가 고개를 돌렸나? 이제 본론

으로 들어가자. 부카케는 마구 뿌리거나 끼얹는다는 의미의 일본어다. 

다들 알지? 당신이 하얗게, 하얗게 불태워버리는 그 절정의 순간, 얼굴

로 날아오는 하얀 액체를 보면서 그녀가 속으로“더러운 새끼”라고 

외칠지, “올레”를 외칠지 궁금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봤다.

BY 이영비 

PHOTOGRAPHS BY TOM CORBETT

“부케를 들었으니 오늘은 부카케?”

“오빠가 그 말로만 듣던 칼 타이밍?”

*질외사정보다는 콘돔 등 피임 도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즐기시라. 나중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질질 짜지 말고!

싫은 건 싫은 거다

물총을 잘라버릴 거다.  K(27세 호텔리어)

피부에 좋다고? 지랄을 해라.  C(21세 대학생)

피규어 얼굴에 부카케 한다는 미친놈 얘기를 들었
다.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당연히 싫다. 그
런 종류의 야동 자체가 싫다.  B(31세 조연출)

우리는 선진 일본의 부카케 야동을 보며“어찌 저

리들 서로 방정맞게 좋아하누!”하며 혀를 끌끌 차

는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발동한다.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기에! 일단 먼저 확실히 밝힌다. 에디터가 인

터뷰한 여자들 대부분은 안면 사정에 질색했다. 놀

랍게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입장 바꿔 생

각해봐!”당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일 거다. 반면 

밑에서 열심히 요분질하다 결정적 순간에 그걸 잡

고 엉금엉금 그녀 얼굴로 다가가 셰이킹을 하는 야

동에, 당신을 포함한 많은 수컷은 자연스럽게‘학

습’되어있을 거다. 게다가 부카케는 수컷들이 가

진 정복욕을 만족시켜주는 행위다. 눈도 못 뜨고 있

을 그녀 얼굴을 엉망으로 적신다고 생각해보라. 끔

찍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나. 그러니 이 자극을 느

끼고 싶은 수컷이 적지 않을 거다. 하지만 싫은 건 

싫은 거다. 여자들이 질색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직접 자기 얼굴에 쏘아 보라. (조준도 못하고 발사

력도 영 시원찮아 당신의 미니미 수억 마리가 당신 

면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친구한테 딱 한번만 싸

달라고 부탁하라. 진정한 우정은 이렇게 발사, 아니 

발현되는 거야!) 그 미지근한 온도의 불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부카케를 받아달라고? 사실 당신도 

당신 자신의 정액을 썩 좋아하지 않잖은가! 

하지만 좌절은 이르다

왜 그걸 좋아하는지 궁금하긴 하다.  N(25세, 교사)

남자친구가 원하면 해줄 수 있다. 자진해서 하고 싶
진 않다. 그가 사정하는 표정은 섹시하기 보다는 웃
기다. 그 얼굴을 마주보면 웃음이 터질 거다. 그가 
사정할 쯤이면 난 이미 흥분이 약간 가라앉고 그가 
사정할 수 있게 신음소리를 일부러 더 크게 내주는 
단계니까 웃을 여유가 충분하니까.  Y(28세, 유학생)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죽일 놈의 사랑과 호기심은 

인간에게 엄청난 용기를 준다. 맘씨 착한 그녀는 당

신이 굳이 원한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을지도 모른

다. 인터뷰 대상 중 안면 발사를 허한 관대한 여자

들은“남자친구가 원하니 서비스 차원에서”그런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일부는 부카케가 등장하

는 야동을 보며 호기심을 느끼고 지저분한 상상 속

에 자신을 대입해봤다고 답했다. 심지어 그녀가 당

신의 레퍼토리에 슬슬 물려가고 있다면? 기껏 선

보이는 새로운 액션이 고작 엉덩이를 소심하게 때

리거나 그녀의 다리 하나 들쳐 안고 허리를 흔드는 

정도이며, 그런 스스로를 격하게 뿌듯해하고 있는

당신보다 그녀가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

리다(젠장, 좋겠다). 물론 이미 수백 합을 맞춰본 여

자친구 몸이라도 갑자기 새 발사 지점을 잡아 조준

하는 게 미안하거나 욕 먹을까봐 두렵겠지. 걱정 마

라. 태권도 허리띠 색 바꾸듯, 섹스도 연습을 통한 

난이도를 도약할 수 있으니 천천히 올라가 보자.

단계와 기준점을 정하라

그 생퀴가 조준을 잘못해서 눈 부분에 맞은 적 있
다. 실명보다 더 무서운 건 수명이 보통 3일이나 지
속된다는 그 녀석의 올챙이 수억 마리가 내 눈 속
에서 돌아다닌다는 상상이었다.  S(26세, 연구원)

목이나 가슴까진 괜찮다.  J(29세, 자영업)

두 귀를 포함하여 얼굴 주변의 그 어떤 구멍으로도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새로 산 귀걸이에 묻히지 
마, 이 볍신아!  J(30세, 프리랜서)

“처음부터 얼굴을 정조준하여 발사하는 것은 금

물이다”고, 안면 발사를 경험한 여자들이 입을 모

아 에디터에게 말했다. 이 성급한 녀석, 어서 그 물

총 내려놓고 그녀 말을 경청하라! 당신도 처음 부

카케가 등장하는 야동을 보며 약간 불쾌해하지 않

았나. 처음부터 그녀가 야동 속 미유키처럼 입을 열

어줄 거라 기대하지 말란 소리다. 시작은 낮고 자연

스럽게, 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깔끔한 뒤처리는 필수다

뒤에서 그가 사정했다. 머리카락까지 튀었다. 남친
이 단백질이라 머릿결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등짝
을 후려쳤다.  K(23세, 유치원 교사)

빼는 타이밍이 늦었던 거야, 젠장. 타이밍이 칼이라
던 놈이...  H(24세, 모델지망생)

그가 다정하게 몸을 닦아주던 감촉이 매우 따뜻했
다. 사랑받는 느낌이었다. 헤어졌지만 아직도 기억
이 선명하다.  P(22세, 대학생)

남자가 물총을 뽑았으니 이차돈 목 칠 때 뿜은 하얀 

무지개를 그리거나 날아가는 새를 맞춰 떨어뜨려

야 한다는 쓸데없는 강박은 버리자. 피임을 위해 콘

돔 사용이 아니라 질외사정을 하기로 마음먹은 멍

청이가 그런 강박관념까지 가지면... 그러다 당신만

큼 멍청한 애가 지구에 태어나는 사태가 생기면... 

아, 우울하다. 실제로 많은 커플이 질외사정으로 피

임을 대신한다. 계획 없는 임신과 출산 및 육아의 3

종 생지옥 세트를 피하려면 피임약 등의 대안을 마

련하라. 이왕 하기로 했으니 잘 해보자. 부카케 등

의 질외사정에서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다. 당신

만의 타이밍 조절 비법이 있겠지만 또 하나 머리에 

입력해주마. 도교 섹스에 따르면, 사정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 물건을 빼고 숨을 들이 마신채 

동작을 멈추고 눈을 치켜 부릅뜨는 동시에 괄약근

을 조이면 사정을 참을 수 있고, 사정 후의 정상 성

감으로 돌아오는데 비해 발기력는 떨어지지 않아

서 다시 성감을 충분히 느끼며 즐길 수 있다고. 이

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한 남자 에디터는“마치 싸

기 직전에 좆을 바꿔 끼운 것 같다”고 증언했다. 

똥이라도 쌀 것 같은 표정으로“쌀 것 같다”고 징

징대지 말고 한번 해보자. 사정 후 마무리도 중요

하다. 매너남인 당신은 그녀 몸에 흘린 정액을 조심

히 닦은 뒤 자신의 거시기를 닦겠지만, 그녀에겐 대

충 티슈 몇 장 던져주고 뒤돌아 소중한 주니어를 호

호 불어 닦는 사람도 있다. 너 지옥 간다. 그러지 마

라. 마지막 사족. 사랑에 정답이 없다는 말은 열없

는 사람들의 뻘소리다.“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대

하라.”이게 사랑의 정답이다. 그 단순한 한마디를 

지키면 부카케든 뭐든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고 즐

겁다. 자, 당신들의 사랑에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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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DR. MAXIM

비뇨기과 건강 칼럼
태양이 작열한다. 너도나도 떠난다. 피서지 분위기에 취해 합체 성공! 그런데 휴가 후 당신 똘똘이가 비실비실 
몸살을 앓고 있다면? 이번 달 주제는 ‘여름철 성병 관리’다. 여름휴가의 추억은 남겨도 후유증은 남기지 말자.
BY 김민혜 WORDS BY 윤태경(강남점 마노메디 비뇨기과 전문의) IMAGE 가슴 큰 처자(Dreamstime.com) 

성병, 그놈은 누구인가

성병은 성행위를 통해 감염돼 발병하

는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매

독, 임질, 무른궤양, 비임균요도염, 칸

디다증 등이 대표적 질환이다. 성병

은 성행위가 잦을수록, 성교 상대를 

자주 바꿀수록, 그 성교 상대의 범위

가 사회적·지역적으로 넓을수록 전

파 속도가 빠르다(현재 양물을 봉인

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행위 확산 방

지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거다). 

성병에도 트렌드가 있다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되고, 기존 치

료약에 대한 병원균의 내성이 강해지

면서 여성 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하

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낸 통계에 

따르면 비임균요도염을 제외한 나머

지 성병에서 여성 감염자 수가 남성

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등을 더해 6

개월 동안 모두 8,627건이 보고됐는

데, 이 가운데 여자가 54.7%를 차지

했다. 많은 여성이 성병의 위험에 무

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바꿔 말하

면 당신 역시 성병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소리다. 또 용

감하게 다른 삽입 구멍을 시도하는 

이가 많아지면서, 남자의 완소 X꼬에

도 성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

다. 이젠 부지런히 앞뒤 모두 챙기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모든 일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성병은 성병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

러스, 원충, 곰팡이균의 감염으로 발

병된다. 주감염 경로는 감염자와의 

성행위다. 일부는 입이나 삽질에 전

념한 손가락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위행위, 포옹, 손 잡

기, 수영, 목욕 등으로는 감염되지 않

는다(손 한번 잡았다고 두려움에 벌

벌 떨 필요는 없다). 증상은 대부분 성

관계 1주일 전후로 나타난다. 배뇨 시 

통증이나 불쾌감, 가려움증, 분비물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고름을 동

반한다. 회음부(음낭과 항문 사이) 쪽 

불쾌감이나 통증 등이 있을 수 있고, 

하복부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

다. 증상이 경미하다면 물을 많이 먹

고, 많이 빼면서 안정을 취하라. 증상

이 심해지면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한

다. 성병은 불임, 고환염, 전립선염 등 

장기적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성병, 그놈을 잡자

공공시설 중 일부가 수건, 가운 등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아 기생충 질환

이나 피부병에 감염될 수 있다. 위생 

상태를 꼭 확인하자. 그리고, 이 말은 

정말 하기 싫었지만, 무분별한 성생

활을 자제하라. 성병은 대부분 성관

계로 전염되므로 한 사람과 성관계

를 갖는 것이 좋다. 난 누구보다 ‘후

리’한 영혼이라 자부한다면 콘돔을 

써라. 가장 간단한 방법이자 가장 지

켜지지 않는 습관이다. 정기적 성병 

검사와 더불어 성기를 자주 관찰하

는 습관을 들여 물집이나 분비물, 궤

양 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다

(혼자 은밀한 시간을 갖다 엄마한테 

걸렸을 때 이 말을 변명거리로 써 먹

어도 좋겠지). 성행위 시 애무를 통해 

상대방의 성기를 관찰하는 것도 권

유할 만하다. 물론 변태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지만 성병에 걸리는 것보

다 낫다. 성병 예방을 위해 임의로 항

생제를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항생제에 내성이 생길 위험이 있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완

전히 끝날 때까지 성행위는 자제하

는 것이 MAXIM 독자다운 태도겠지? 

우리를 구원하러 온 비뇨기과 전문
의 윤태경·전훈석·김준용 원장. 
원장님 3인방은 마노메디 비뇨기과 
강남점에서 만날 수 있다.

마노메디 비뇨기과 강남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2 정밀

빌딩 2층(지하철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문의 www.manomedi.net 
080-345-7582 / 02-516-1675

MAXIM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섹스와 비뇨기 건강에 관한 당신의 
궁금증을 보내라. 국내 최고 전문의 3
인방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주
기로 약속했다.
E-mail ny@maximkorea.net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HEALTH 담당자 앞

질문하러 가기

ASK DR. MAXIM

이 달의 QnA
지난 7월 비뇨기과 칼럼의 주제는 조

루였다. 칼럼에서 소개한 조루 극복 

방법 중 하나인 국부마취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다.

Q 칙칙이(국부마취제)는 건강에 해

롭지 않나요? -rgty

A 칙칙이가 당신의 건강을 해치

진 않는다. 다만 성기의 감각이 무

뎌지기 때문에 성감에 영향을 줄 수

는 있다. 그녀를 위할 것이냐 아니

면 당신을 위할 것이냐는 당신 판단

에 달렸다!

자기야 무거워, 

내려와서 해~♡

나 불렀수?

한 개 2천 원~ 
2천 원~

��_1P_����.indd   26 2010-07-17   �� 9:56:40



 AUGUST 2010 MAXIM 27

HOW TO

트레이너 강의 

BY 박상우 WORDS BY 트레이너 강 (강창근) PHOTOGRAPHS BY ARC STUDIO IMAGE 대머리 아저씨(Dreamstime.com)

여자는 남자의 넓은 어깨에 매력을 느낀다. 트레이너 강과 함께 비루한 몸을 파닥거리다 보면 소지섭 어깨 뽕이 
생길 거다. 자, 이제 얼굴만 고치면 돼!

Dumbbell Press 덤벨 프레스

Bent Over Lateral Raise 벤트 오버 래터럴 레이즈

Arnold Press 아놀드 프레스

1. 덤벨을 잡고 서서 어깨 높이로 

올린다. 팔꿈치를 어깨와 수평으로 

올린 채, 덤벨을 든 손은 수직이 되

게 한다.

2. 호흡을 내쉬며 덤벨을 머리 위

로 밀어 올린다.  덤벨이 머리 위에

서 서로 만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한

다. 호흡을 마시며 천천히 시작 자

세로 돌아온다. 다시 반복!

주의 사항
밀어 올릴 때 팔꿈치는 95% 정도만 편다. 팔꿈치를 완전히 펴면 삼각

근 단련에 집중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

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1.  몸 앞쪽으로 

덤벨을 잡고 서서 

팔꿈치를 가볍게 굽

힌다.

2. 호흡을 내쉬며 

양팔을 정면으로 들

어 올린 후, 천천히 시

작 자세로 돌아온다. 

3. 시작 자세의 팔을 다시 

측면으로 들어 올린다. 덤벨

을 앞, 옆으로 들어 올릴 때, 

U자 모양을 그린다는 느낌으

로 동작을 실시한다. 

주의 사항
동작을 할 때는 팔꿈치를 가볍게 굽히고 어깨관절을 이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1. 양손에 덤벨을 잡고 허리를 

45°숙인다. 팔꿈치를 가볍게 굽혀 

어깨, 팔꿈치, 손목이 아래로 향하

게 한다.

2. 호흡을 내쉬며 양팔을 옆으로 

들어 올린다. 후면 삼각근에 충분한 

수축을 느낀 후 천천히 시작 자세

로 돌아와 반복한다. 수축과 이완 

시 크게 안아준다는 느낌으로 동작

을 실시한다. 

1. 덤벨을 잡고 서서 양 손바닥

이 몸 쪽을 향한 상태로 어깨높이

에 위치한다.

2. 호흡을 내쉬며 엄지손가락이 

서로 마주보도록 손을 비틀어 밀어 

올린다. 호흡을 마시며 시작 자세로 

돌아와 반복한다. 아놀드 프레스는 

덤벨 프레스와 달리 이완 시 가동 

범위가 많이 증가한다. 

주의 사항 
밀어 올릴 때 팔꿈치는 덤벨 프레스와 마찬가지로 95% 정도 편다.  개

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Front & Side Raise 프런트&사이드 레이즈

주의 사항 
동작 중 팔꿈치를 펴거나 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후면 삼각근에 집중

한다.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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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보충제, 알고 먹자! 기상천외한 가슴 활용법 5가지
근육 증가, 다이어트와 관련해 시중에 판매하는 보충제 종류는 수없이 많다. 
하지만 보충제를 반드시 먹어야 할까? 트레이너 강에게 물었다.

SUPPLEMENT BOOBS WORK

크레아틴
크레아틴 보충제는 근 수축을 몇 초밖에 지속하지 못하는 초기 ATP-PC 운동 시

스템 시간에 크레아틴 인산을 원활히 공급해 ATP의 재합성을 도와 무산소성 운

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단백질 파우더
근섬유의 20%는 단백질이다. 즉 근의 비대는 체내 단백질 증가를 의미한다. 격

렬한 신체 활동으로 파괴된 근을 회복하기 위해선 일정량의 단백질을 추가 섭

취해야 한다. 보관, 조리, 가격 등을 종합했을 때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단백

질 파우더가 강점이 있다.

필수아미노산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8~10종의 필수아미노산 보충제. 고품질의 단백질을 섭

취하기 어려울 경우 즉석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미노산 손실이 큰 단

백질 분해 작용을 거칠 필요 없이 아미노산이 즉시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모든 근육에 강력한 단백 동화 작용을 일으켜 단시간 내에 근육이 효율적으로 

커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BCAA
필수아미노산 중 측쇄 이소류신, 류신, 발린을 보충해주는 보충제. 고강도 트레

이닝을 하면 간세포와 합성되는 단백질 양이 감소한다. 저항력 저하와 동시에 

BCAA가 감소하면서 기타 아미노산이 증가하는 아미노산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

다. 이 상태에선 알부민의 합성 능력이 저하되어 단백 합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TIP. 아미노산이나 BCAA 등 아미노 계열 보충제는 태블릿, 파우더, 캡슐의 3가

지 형태가 있으나 아미노산은 장에서 소화·흡수되는 물질이므로 손실 없이 장까

지 도달하려면 캡슐 형태가 가장 알맞다. 고급 제품일수록 캡슐로 되어 있으나 값

이 비싼 것이 흠.

글루타민
일반인의 경우 웨이트트레이닝으로 과도하게 전신을 자극하면 몸이 산화되면서  

백혈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는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글루타민을 보충해

주면 다시 백혈구를 생산해 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비타민제
여러 비타민 중에서도 수용성 비타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타민 C는 운동하기 

30~40분 전에 다량으로 섭취해 운동 중 근육 활동의 지구력을 높이고,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한다. 비타민 B₁ 은 스피드와 지구력을 높이고, 혈중 초성포도산의 

농도를 낮추며, 당질의 분해 과정에 반응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한다. 비타

민 B₂가 부족하면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려지며, 지구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스

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이나 고강도 운동을 하는 이에게 꼭 필요하다. 보디빌

더들은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 있는 종합비타민 제품을 섭취한다.

프리랜서 퍼스널트레이너
<독한 것들의 진짜 운동법> 저자

‘트레이너 강의 Fitness World’ 마스터

‘성공 다이어트-비만과의 전쟁

   (cafe.daum.net/slim)’ 운영진

WHO IS HE? 

누구나 상상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초의 시도가 현실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 당장 여친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우리 이
걸로 한몫 잡아 역사를 새로 쓰지 않겠느냐”고 꼬드겨보자. 

병따개
처음엔 우리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설사 거

짓말이라도 해도 믿고 싶다!) 자세히 보니 트위스

트 캡이다.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여인

은 나이스 보디에 저렇게 훌륭한 병따개를 늘 몸

에 달고 다닌다. 반드시 찾아내어 인간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기술을 후대에 널리 전파하도록 정

부에 건의해야겠다. 

밀가루 반죽
빵을 맛있게 만드는 이 여인의 동영상을 발견한 

에디터는 환호를 멈출 수 없었다. 영양, 위생,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이 반죽이 오래도

록 차지게 치대지기만 바랄 뿐. 빵 말고 떡을 쳐

보는 건 어떠세요? 정말 순수하게 떡 말입니다. 

치즈
“치즈”라고 외치지 않아도 떠올리기만 하면 입

가에 방긋 미소가 번지는 가슴. 그 가슴이 진짜 

치즈를 만들었다. 뉴욕의 요리사 대니얼 앵거러

는 부인이 짜낸 모유로 치즈를 만들어 제공했다. 

그는 “우유로 만든 치즈 맛과 비슷하나 조금 달

다”라고 말했다. 손님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고. 젖이 말라가던 그의 부인은 “이제 모유 아이

스크림도 만들면 좋겠다”고 말하며 다시 힘차게 

펌프질을 시작했다. 

전쟁
한 영국 정보원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충격을 전

해왔다. 알 카에다에서 여성 동지의 가슴에 폭발

물을 넣는 수술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테러리

스트 전문가 조세프 파라는 “알 카에다에서 여성 

자살 폭탄 테러범은 자신의 가슴에 유방확대수술

과 비슷한 폭발물 삽입 수술을 받는다”고 밝혔

다. 유방에 들어가는 폭발물의 종류는 PETN으로, 

141g만 가지고도 비행기에 구멍을 내서 추락시킬 

정도로 강력하다고 한다.  

세차
호주에는 남성의 자동차 관련 판타지를 한마디

로 ‘가슴 벅차게’ 실현시켜주는 스트립 클럽이 

있다. 버블스 앤 배이브스라 부르는 이 서비스는 

55달러에 상의를 벗은 여인이 세차를 해주고, 100

달러를 내면 완전히 다 벗은 여인이 세차를 한 뒤 

마무리로 “세차 끝났으니 차 빼”라는 의미에서 

랩 댄스를 춘다. 자동차가 발명된 이래 남자가 상

상할 수 있는 가장 촉촉한 자동차 판타지가 현실

에서 가능하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 그리 효율적

인 세차 방법은 아니지만 말이다. 

HOW TO

트레이너 강  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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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량한 하이웨이, 로큰롤을 크게 틀고 시가를 처물

고 달리고 있다. 갓길에 고장 난 차 한 대가 연기를 

내며 서 있다. 역시나, 보닛을 연 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서 있는 핫한 보디의 그녀. 짧게 스쳐가는 찰

나였지만 넌 이미 그녀의 ‘쓰리’ 사이즈를 머리통에 

입력했다. 하지만 넌 선택해야 한다. 10m쯤 지난 지

점에서 후진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뭔가 문제가 있

나요?”라고 물을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버릴지 말

이다. 자신 있게 멈추려면 폼 나게 그녀의 차 보닛을 

열어젖히고 손을 써줄 수 있어야 한다. 형이 늘 말했

잖아. 남자는 차를 알아야 여자한테 어필한다고. 운

전만 할 줄 알았지, 정비는 모르겠다고? 그럼 그냥 

가던 길 가라. 범죄는 저지르지 말고.  

자 어떤 녀석이 말썽을 부렸는지, 혹은 행운을 
가져다 줬는지 살펴볼까?

1. 에어클리너  연료를 폭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를 흡입

할 때 함께 기어 들어오는 이물질을 여기서 걸러낸다. 이물

질이 많이 쌓이면 막힌다. 바람을 불어 이물질을 제거하자. 

반드시 공기를 안쪽에서 밖으로 불어내야 한다. 밖에서 안쪽

으로 불면 더 막히겠지? 에어스프레이가 있으면 효과적이니 

차에 늘 싣고 다닐 것. 

 

2. 팬벨트 절단  팬벨트는 엔진 크랭크축의 동력을 다른 축에 

연결해주는 벨트다. 팬벨트가 끊어진 것 같다고? 빙고. 팬벨

트는 여자의 스타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 무심한 얼굴로 

그녀에게 스타킹을 좀 벗어달라고 말해라. 스~바라시. 한 짝

은 묶어서 팬벨트로 쓰고 한 짝은 get해도 좋아. 

3. 브레이크액  암컷 드라이버 중에 브레이크액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브레이크액은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열을 받으

면 브레이크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

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일명 스펀지 현상이 생기게 된

다. 그녀의 차에 올라타라. 일단 저단기어로 차 속도를 줄이

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정비소까지 가자. 

 

4. 냉각수  엔진 연소실 내부 최고온도는 약 2,000℃까지 오

를 수 있다. 뜨거워진 엔진을 식혀주기 위한 것이 바로 냉

각수. 냉각수 탱크의 게이지를 확인하자. 눈으로 식별 가능

하다. ‘MAX~MIN’ 사이로 차올라 있으면 정상이다. 부족할 

경우 보충해야 하는데, 부동액이 없다면 일단 생수라도 좀 

부어라. 이미 그녀의 엔진이 과열로 손상되어버렸다면 소용

없을 수도 있다. 나이스. 

 

5. 엔진오일 점검 게이지  엔진 윤활작용을 하는 엔진오일

이 오래되거나 고열을 받은 채 오래 지속되어 엔진이 늘어

붙었을 수도 있다.‘사고 안 난 게 다행’이라고 말을 붙이

며 걱정해 주는 척 해라. 원래는 노란 손잡이의 엔진오일 점

검 게이지를 빼내고 봤을 때‘MAX~MIN’사이에 엔진오일

이 묻어 있어야 정상이다. 엔진오일을 대신할 건 없다. 어설

프게 식용유나 이상한 기름을 넣으려 들지 말고, 네 차로 그

녀의 차를 견인하라. 

6. 퓨즈  특정 전기장치가 먹통인가? 전기장치별로 규정

된 정격전류보다 큰 전류가 흘러 퓨즈가 끊어졌을 수 있

다. 우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같은 용량 퓨즈를 빼서 중

요 부분에 먼저 사용하자. 예비 퓨즈도 없다면 일단 은박

지도 괜찮다.  

7. 배터리  시동이 안 걸린다면 배터리 방전일 수 있다. 배터

리 점프 케이블을 꺼내라. 네 차 시동을 건 채로 반드시 그녀

의 차 배터리 +극에 먼저 빨간 선을 물리고 네 배터리 +극에

도 물려라. 검정 케이블은 -극끼리 물리면 안 된다. 폭발한

다. 네 배터리의 -극에 물린 후 그녀의 배터리와 멀리 떨어진 

보닛 철판 같은 데에 물려라. 그 후엔 배터리가 충전될 때까

지 이번엔 그녀의 -극을 너의 +극에 물려도 좋다.  

8. 엔진  자동차의 심장부다. 아니 그런데 이 엔진은? 이름 

하여 에코텍 1.8 엔진으로 유럽 오펠에서 개발한 라세티 프

리미어의 글로벌 전략형 엔진이 아닌가! 그동안 지엠 및 오

펠 브랜드의 명차들에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을 검증받은 고성능 엔진으로 DCVCP(듀얼 가변밸브 

타이밍 기구)가 흡배기 모두에 탑재되어 중저속에서의 토

크 향상, 효율적인 구동제어가 

가능하다는 바로 그 에코텍 

엔진이다. 오, 하나님 맙소

사. 당신은 지금 광고를

읽고 있다.

남자라면 직접 한다! 차량 점검법
차가 퍼졌을 때 간단한 점검 정도는 할 줄 알아야 고속도로에서도 암컷을 낚지. BY 유승민 COOPERATION GM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타이밍 기구)가 흡배기 모두에 탑재되어 중저속에서의 토

크 향상, 효율적인 구동제어가 

가능하다는 바로 그 에코텍 

엔진이다. 오, 하나님 맙소

사. 당신은 지금 광고를

읽고 있다.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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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3천원으로 떡을 
치는 데이트 방법
MAXIM만 정독하면 돈 없이도 멋진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은총이 내릴지니...

BY 김희성  IMAGE 돈방석 위 섹시녀 (Dreamstime.com)

을 
치는 데이트 방법
MAXIM만 정독하면 돈 없이도 멋진 데이트를 

가서 빵이나 사와!

��_��_1P_3�����.indd   30 2010-07-17   �� 8:48:17



 AUGUST 2010 MAXIM 31

HOW TO TESTIFY 

외계인 목격담 
그럴싸하게 꾸미는 법
당신이 외계인이라고 뻥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지만...
BY 김민혜 IMAGES 불 쬐는 외계인, 외계인 금지사인(Dreamstime.com)

      엄마....

데리러 온다며..

오늘은 안 

막히네.

목격담은 고대 문서를 통
해 남겨라

외계인 존재를 긍정할 때 사용하는 

근거 중 하나가 고대 문서에 남은 외

계인 목격담이다. UFO 연구가 마리

오 파자글리니는 <구약성서>에 나오

는 예언자 에제키엘의 이야기가 목

격담의 최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구약성서>에는 이상한 불덩어리, 

얼굴과 날개가 각각 네 개씩 붙어 있

는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또 4

세기와 중세시대의 이상 현상에 대

한 기록도 UFO 목격담의 시초라 볼 

수 있다. 근처 동굴로 들어가 UFO 

목격 장면을 암시하는 벽화를 남겨

라! 사람들이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

작할 거다.

유명인이 돼라
기원전 322년경 알렉산더 대

왕은 5개의 둥근 은빛 방패

들이 광선을 쏘아 성벽을 무너뜨리

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적이 있

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기

자들에게 UFO 목격담을 이야기하며 

UFO를 본 어떤 사람도 조롱받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레이건 전 대

통령 역시 UFO 목격담을 이야기한 

바 있으며, 1985년 11월 제네바 회담 

중 “만약 외계인의 침공에 직면하

면 서로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는 

말실수를 한 적도 있다. 뻥으로만 여

겨져 온 외계인의 존재는 이들의 목

격담으로 더욱 사실에 가까워졌다. 

억울하나? 그럼 출세하라.

비행기 조종사나 우주 
비행사가 돼라

UFO학에서 가장 신뢰성을 두는 정

보원은 바로 비행기 조종사 혹은 우

주 비행사다. 그들은 정체불명의 물

체와 다른 인공위성, 별을 구분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암스트롱

은 2대의 UFO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NASA측은 이 증언을 삭

제했다). 암스트롱이 첫 우주여행에 

들떠 헛것을 봤는지도 모르지만, 많

은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신뢰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목격
하라

UFO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목격하라. 

단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목

격한 경우, 목격담의 신뢰도가 떨어

질 수 있다. 목격의 원인을 집단환각

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각각 독립된 장소

나 상황에서 같은 장면을 목격해야 

한다. 1566년 8월 스위스 바젤에 사

는 사람들은 아침에 하늘이 수십 개

의 검은 구체로 덮여 있는 것을 목격

했고, 이 증언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역시 어떤 경우에서든 ‘공유’는 아

름다운 문화다.

외계인 만나는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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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을 멀리 하라
서아프리카 말리의 도곤 족

은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부터 토성 

주변의 고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우리가 나선 은하에 속해 

있다는 것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그들

에게 지구 밖 소식을 알려준 이들은 

다름 아닌 ‘노모스’라는 외계 종족! 

도곤 족에 따르면 그들은 지구에서 

9광년 떨어진 시리우스 성좌의 세 

번째 별 주변을 도는 행성에서 왔다

고 한다. 맨 처음 천문학자들은 이 

주장을 비웃었으나 1970년 시리우

스 성좌의 두 번째 별, 시리우스 B성

이 촬영되면서 도곤 족의 말을 신뢰

하기 시작했다. 문명과 멀어질수록 

당신의 주장엔 신뢰가 더해진다. 당

장 텔레비전과 컴퓨터 끄시게.

신체에 증거를 남겨라
뭐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최

고다. UFO 혹은 외계인을 목격한 이

들이 겪는 신체적 증상은 주로 다음

과 같다.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고 

구토, 설사, 불면증을 경험한다. 캐나

다의 한 광부는 UFO에 접근한 후 몸

무게가 10kg 가까이 줄고, 혈액 림프

톨 수가 16%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 이러한 변화도 복불복이라 상처

가 빨리 회복되고(외계인 접촉 후 반

신불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종점의 기적이 일어난 경우도 있다), 

이가 새로 돋아나는 등 긍정적인 변

화도 있지만 탈모, 신체마비, 그을림 

자국, 붉은 반점 등 부정적인 변화도 

있다. 탈모를 겪고 있는 당신, 이게 

다 외계인 탓이라고 말하라!

풍부한 경험이 풍부한 
목격담을 만든다

외계인에게 당신의 올챙이를 줬다

거나 아예 외계인과 교미를 했다고 

말하여 흥미를 유발하라. 외계인은 

주로 혈액, 배설물, 소변, 정액, 생식

기관에 관심을 보이며 때론 성관계

를 요구하기도 한다! 스트리버라는 

한 남성은 여자 외계인이 다가와 성

기를 더 딱딱하게 세워주길 요구했

다고 증언한 바 있다. 못났게도 그가 

거부하자 여자 외계인은 기계로 발

기를 유도해 그의 씨앗들을 가져갔

다고 한다(세워달라고, 이 성기는 만

져야 딱딱해진다고 왜 말을 못해!). 

그들은 인간끼리의 성관계를 유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몸소 나서서 인

간과 교미를 시도하기도 한다. 아직 

총각이라고? 너무 걱정 마라. 인간 

쪽에서 거부하면 외계인도 성관계

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당

신이 옷자락을 추어올리며 난 처음

이라고 눈물을 그렁거렸더니 외계

인도 그 꼴 보기 싫어 돌려보내줬다

고 둘러대라.

FIVE STEPS ALIEN TEST

SECRET AGENT

외계인과의 근접 조우 5단계

미국의 UFO 연구가 앨런 하이
네크가 정리했다!

제1종 근접 조우: UFO나 이상 현상

을 단지 목격만 했을 경우. 

여기서 당신이 UFO 목격담을 이야

기하는 것은 머리에 꽃을 꽂고 동네

방네 춤을 추며 돌아다니는 것과 동

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제2종 근접 조우: UFO가 측정 가능

한 흔적을 남겼을 경우.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증거에 

신뢰성을 더하라. 

제3종 근접 조우: UFO 안이나 근

처에서 움직이는 외계인을 목격했

을 경우. 

목격한 외계인은 난쟁이형, 인간형, 

키다리형, 로봇형 총 4가지로 분류

된다. 외계인을 봤을 때는 즉시 몸

을 숨기자. 제4종 근접조우는 좀 더 

끔찍하다.

제4종 근접 조우: 외계인에게 납치

당했을 경우. 

위 4가지 유형 중 난쟁이형 외계인

들이 납치를 잘한단다. 루, 루저!

제5종 근접 조우: 외계인과 직접 만

나서 대화를 나눈 경우. 

외계인을 직접 접하고 난 후 예지력

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텔레파시로 

외계인과 통신도 가능해진다. 빵상 

아줌마가 대표적 예다.

초감각 지각 능력 실험

당신의 친구는 초감각 지각 능
력을 가진 외계인일 수 있다. 

준비물 / 종이 5장, 펜, 노트, 방
석, 당신의 친구

같은 크기의 종이 5장에 각각 다른 

도형을 그려 넣어라. 별, 사각형 등 

모양에 제한은 없다. 그다음 카드 뒤

편에 비친 도형을 당신 친구가 볼 

수 없도록 종이 뒤에 방석을 갖다 

대라. 철저히 가려야 한다. 맞은편

에 친구를 앉히고 카드를 하나 뽑

은 후 무늬를 맞혀보도록 한다. 이

를 10번 반복하며 실험 결과를 노트

에 기록하라.

친구가 카드의 그림을 맞힐 가능성

은 평균적으로 다섯 번 중 한 번꼴

이다. 처음 실험에서 친구가 열 번 

중 여덟 번 이상을 맞혔다면 다시 

실험하라. 친구가 여덟 번 이상을 

맞힌다면 친구의 멱살을 잡고   “너의 

애마 UFO는 도대체 어디에 주차했

냐”고 따져 물어라.

진짜 맨 인 블랙

윌 스미스가 찾아오면 사인받
을 거야!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외계인의 존

재를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정

보를 은폐하는 요원도 존재한다. 

1953년 <스페이스 리뷰>의 앨버트 

편집장은 맨 인 블랙 요원에게서 

UFO 관련 정보를 잡지에 싣지 말

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협

박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

아 잡지는 폐간됐고 이 사실은 훗날 

인터뷰에서 밝혀졌다. 또 있다. 1979

년 12월 장 피에르 프레보는 외계인

이 인간을 납치하는 것을 목격했다. 

후에 맨 인 블랙 세 명이 장 피에르

를 찾아와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세 명

의 눈동자는 흰색이었으며 매우 무

서웠다고 한다. 비밀을 누설할까봐 

걱정돼서 눈알이 뒤집혔겠지.

어딜 꼬라봐?

아이, 따뜻해...
 

 나 얼굴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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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G.NA  지나
비운의 걸 그룹 ‘오소녀’의 에이스가 드디어 돌아왔다. BY 김상헌 

2007년 데뷔를 코앞에 두고 기획사의 재정 악화로 공중 분해된 비운의 걸 그룹 오소녀를 기억하나! 비록 오소녀는 시원하게 멸망했지만 당시의 멤버인 유빈, 유

이, 전효성은 인기 걸 그룹의 에이스로 활동 중이다. 사실 오소녀 시절 그녀들은 지나의 겉절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생지사 새옹지마! 에이스였던 지나는 다른 

친구들이 잘나가는 모습을 TV로 지켜봐야 했다. 연습실에서 절치부심하던 지나는 오소녀가 해체된 지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Draw G’s First Breath>로 데뷔를 

신고했다. 연예계는 벌써부터 될성부를 거물 신인이 등장했다고 호들갑이다. 마이크를 잡고 온몸을 요동치는 비(Rain) 군이 듀엣곡을 함께 불러 지원 사격도 확실

히 받았다. 그녀의 절친 현아도 원더걸스에서 탈퇴한 후 한동안 고생했지만 포미닛의 에이스로 거듭났듯이 지나 역시 출발은 늦었지만 이효리를 대신할 새로운 

아이콘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MAXIM의 레이더에 걸린 라이징 스타 지나, 그녀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자.

매력녀 G.Na 
동영상 보러가기!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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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상우

태양은 흥미로운 엔터테이너다. 소녀 팬부터 평론가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평가는 후하다.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목소리’, ‘ 또래 중 단연 두각’, ‘새로운 유형의 아이돌’ 등 그를 수식하는 말도 다양하다.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

어본 것 같지 않나? 바로 축구선수 박주영이 세상에 막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와 비슷한 소릴 하곤 했다. 과

도한 기대는 ‘천재’를 옭아매는 족쇄였고, 비틀대던 박주영은 대중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

다. 다시 태양으로 돌아와 보자. 분명 그는 한국 가요계의 특이한 위치에 서 있다. ‘나만 바라봐’로 그에 대한 기대는 한껏 

높아졌고, 아이돌임에도 뮤지션의 기대를 받는 유일한 가수가 됐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태양의 첫 정규 음반 <SOLAR>는 

분명 꽤 괜찮은 결과물이지만 트렌드에 민감한 우수한 제작진이 만든‘잘 빠진’ 작품 이상은 아니다. 태양은 유려한 보컬

리스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뮤지션에는 미치지 못했고, 태양의 앨범이지만 프로듀서 TEDDY의 

색깔이 더 짙게 배어져 나온다. 이러한 기대도 태양이기에 가능할 터. 우리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그를 기다려 주

자. 태양도 박주영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분명 그는 박주영 못지

않은 재능과 가능성(과 신앙심)을 겸비한 엔터테이너니까!

‘친환경 에코 뮤지션’ 잭 존슨이 새 음반을 선보였다. 다섯 번째 정규 음반 제목은 <TO THE SEA>! 이제 자신이 하

와이 출신의 세계 서핑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셈인지 이젠 아예 대놓고‘바다로’간다. 언제나 

그랬듯 딱딱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목소리는 나직하고 편안하지만 이번 앨범에선 약간의 변화도 감지된다. “이

제 그런 밴드(90년대 펑크록 밴드)들의 음악을 좋아했었다고 말하는 것도 지쳤어요. 그래서 제 음악 속에서 그 영향

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죠.”라는 그의 인터뷰 내용처럼 경쾌하고 시원한 사운드의 비중이 높아졌

다. 잭 존슨의 새로운 모습은 발매 후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로 데뷔할 만큼 대중의 뜨거운 반응도 이끌어냈다. 감

히 말하건대, 첫 싱글‘You And Your Heart’는 올 여름 최고다. 긴 말할 필요 없이 일단 들어보시길! 특히 뮤직비디오

는 꼭 감상하길 권한다. 당신이 끈적끈적한 장판에 붙어 느끼고 있을 여름 기운을 잠시나마 완전히 잊을 수 있을거라 

장담한다. 근데 그건 그렇고 아무리 봐도 이 형, 판 니스텔로이 닮았잖아! 클론의 습격인가? 덜덜덜.

‘틀림없는 떠버리’ 가 돌아왔다. 리오 케이코아라는 이름으로 발매했던 그의 1집 <Ill Skill>은 지금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라틴 느낌 물씬 풍기는 싱글‘황혼에서 새벽까지’는 리스너들이 절로 어깨춤을 들썩들썩 출 정도로 

신명났고, 지금까지도 그의 솔로 활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수작이다. SS501의 김형준 (지후선배 말고)이 

피처링으로 참여한‘Love Train’을 비롯한 2집은 타이틀의 지나친 대중성과의 타협 때문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기

도 했다.“본연의 색을 내고자 하는 의지로 가장 리오다운 음악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보

물섬>은 더위를 날려줄 올드스쿨로 가득 차 있다. 중간 중간 삽입된 스킷은 재기발랄하며 한 편의 여행 같은 구성은 

그가 하와이 출신이라는 걸 되새기게 만든다. 영화배우 황정민을 떠올리게 하는 밝은 웃음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예전의 강렬한 사진 속의 리오가 맞는지 약간 의심되기도 한다. 신나게 듣기 좋은 음악이지만‘황혼에서 새벽까지’

의 흥겨움이 사라진 것은 매우 아쉽다. 역시 리오에겐 라틴힙합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다. 그러나‘황혼에서 새벽

까지’가 커리어 하이는 아닐 거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는 누가 뭐래도 틀림없는 떠버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쿨라 셰이커하면 떠올리는 노래는‘Hush’다.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라는 익숙한 멜

로디로 익숙한 이 노래는 어느새 쿨라 셰이커의 대표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딥 퍼플의 동명 곡을 커버한 것이

다. 훌륭한 커버 곡이긴 하지만 쿨라 셰이커는‘Hush’한 곡으로만 설명하기엔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진 밴드다. 1996

년 발표한 <K>는 영국 역사상 오아시스의 <Definitely Maybe> 이후 최단 기간 세일즈(85만 장)를 기록한 데뷔 앨범이

다. 이 특이한 밴드명은 9세기경 힌두교의 융성에 공헌한 인도 왕의 이름을 변형한 것이다. 그들은 밴드명처럼 힌두 

음악과 영국 비트의 전통을 성공적으로 조합한 음악을 선보임으로써 이런 경향의 창시자인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조

차 하지 못한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다. 이 공로로 <K>는 영국 Q매거진이 1998년 2월호에 발표한‘가장 위

대한 앨범 100장’에서 44위를 차지하고 있다. 5년 동안 2장의 앨범을 내고 해체한 밴드치고는 그만큼 굵은 발자취

를 남기고 있던 이들이다(2006년 재결합). ‘순례자의 정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번 음반 <Pilgrims Progress>는 

음악적 순례자인 쿨라 셰이커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사이키델릭과 인도음악의 결합은 유지하되 속도감

이 줄고 질량이 늘어난 모습이다. 아, 거 참 복잡한 밴드로구나! 이번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에 온다고 하니 그냥 한 

번 들어보자. 당신도 어느 순간 빠져들게 될 거다.

SOLAR 태양

TO THE SEA 잭 존슨

보물섬 리오(L.E.O)

PILGRIMS PROGRESS
쿨라 셰이커 (KULA SHAKER)

RATE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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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건의 라이벌은? 없다. 그런 거‘없는긔.’

영건이 존경하는 선배 가수는?
신승훈, 그리고 최근 컴백한 바이브.

영건이 가장 좋아하는 걸 그룹은?
소녀시대(그중에서도 유리).

영건이 최근 한 일 중 가장 끔찍했던 일은? 
MAXIM과 인터뷰에서 버벅거린 것. 

영건 <Vol. 1>

영건이 말했다 

반갑다. 당신들의 소개를 짤막하게 부탁
한다. 
신인 가수 영건이다. 담당 파트는 따로 있

다. 석재는 식탐이 있어‘음식’을, 창수는 

날씬해서‘몸무게’를, 이민은 180cm가 

넘는 위너라서‘키’를 담당한다.

그럼 노래를 부를 때는? 
발라드 그룹은 보컬에서 파트를 특별히 

나누진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음반 커버를 봤을 땐 당연히 여자 그룹
인 줄 알았다. 
커버가 남자였다면 그게 더 식상하지 않

았을까? 

식상해도 MAIXM은 남자보다 여자가 좋
다. 가수로 데뷔한 후 가장 행복했던 순
간은?
그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사인 시디

를 나눠 드릴 때가 제일 행복했다. 아쉽

게도 소녀시대처럼 훈훈한 걸 그룹을 만

나지는 못했다. 

굵직한 가수의 컴백 시즌과 맞물렸다. 데
뷔 타이밍이 썩 좋진 않다.
선배의 멋진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이돌 그룹은 많지만 우리

처럼 정통 발라드 그룹은 찾아보기 힘드

니 크게 걱정은 안 한다. 

정규 음반은 언제쯤 내놓을 생각인가? 

디지털 싱글을 3장 정도 발표한 후 올 연

말 즈음에 정규 음반을 내놓을 생각이다.

싱글 음반으로 밥은 먹고 다닐 만한가?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은 음반의 타이틀

곡만 기억한다. 정규 음반은 곡비도 만

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은 

싱글 음반이 더 낫다. 

아이돌 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다. 영건은 
흥한 그룹이 될 수 있을까? 모 남자 그룹
은 표절 시비에도 끄떡 없이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 
흥한 그룹이 되고 싶다. 그렇지만 표절을 

해서까지 인기를 얻고 싶지는 않다. 

당신들이 한창 흥할 즈음에 현역으로 입
대해야 할 나이가 될지도 모른다.
인기가 하늘을 찔러도 갈 건 가야 하지 

않겠나. 걱정 마라! 영건은 곧 죽어도 군

대를 간다. 

스티브 유도 군대를 간다고 떠들더니 입
영 날짜가 나오니 미국으로 튀었다.
우리는 스티브 유와 다르다. 군대는 꼭 

갈 거다. 진짜다. 

뮤직비디오에 티아라의 지연이 등장해 
화제다.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다. 뮤직비디오에

서 연기를 잘해줘서 고맙다. 사실 티아라

보다는 소녀시대가 더 좋다(웃음).

음악 이외에 즐기는 취미가 있다면?

석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낚시를 좋

아한다. 창수는 독서, 요즘은 무라카미 하

루키의 <1Q84>를 읽고 있다. 책은 소장하

고 있으니 보내줄 필요는 없다. 이민은 

시간 날 땐 틈틈이 운동을 한다. 짐승돌

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건강 때문

에 하는 거다.

멤버 간 장단점을 속 시원하게 까발려 
봐라. 
창수는 음악적인 영감이 좋다. 이민은 막

내답지 않게 든든한 녀석인데 인기가 너

무 많아서 탈이다. 석재는 리더답게 맏형 

노릇을 톡톡히 한다. 이제 갓 데뷔했는데 

서로의 단점을 솔직하게 말하기는 좀 곤

란하다(웃음).

가수로서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작
사, 작곡에도 도전할 생각인가?
발라드 쪽에 이름난 선배 가수처럼 되고 

싶다. 가수로 자리 잡은 다음에는 작사, 

작곡에도 도전할 생각이다. 

MAXIM이 영건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우리는 솔직히 남자에겐 관대
하지 않다. 
영건은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남자니까!

알겠다. 군대와 의리를 꼭 지키길 기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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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건
MAXIM이 의리 넘치는
세 남자를 만났다

이민

홍석재

나창수

영건의 뮤직
비디오 보러가기!

NEW FACE
THE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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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데뷔한 10년 차 가수다. 지금도 가수로 

활동하는 게 즐거운지 궁금하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리는 가수만 하고 싶은데 연

예인으로 활동하는 게 사실 버거웠다. 예능 프로그

램에 출연해서 어린 친구와 게임을 하고, 다른 출

연자보다 눈에 띄기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상황이 

싫었다. 크리스탈은 2007년 즈음 미국에 돌아갔을 

때 가수 생활을 완전히 접으려고 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음반을 내놓는 걸 보면 가수라는 업(業)을 

여전히 즐거워하는 게 아닐까?(웃음)

유리상자는 음반 활동을 할 때가 아니면 서로 만나

지 않는다고 들었다. 에즈원은 어떤가? 

가수 제이까지 우리 3인방은 뭐든지 함께하는 사이

다. 회사에서 짝지어준 게 아니라 가수를 하고픈 친

구가 함께 뭉쳤다. 이젠 둘 중 한 명이 따로 활동하

는 것 자체가 어색할 정도의 사이가 됐다.

각자 보컬로서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신선한 질문이다. 우리는 늘 둘의 목소리가 하나

로 어우러진다는 이야기를 주로 들었다. 일단 크

리스털은 다소 허스키한 음색에 안정적이고 부드

러운 보컬이라 듣기에 편안하다. 반면 민이는 천

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목소리를 가졌고, 요즘

은 기교를 자제하는 편이지만 보컬로서 기교가 최

고 수준이다.

유행을 좇아가기에 급급한 가요판이다. 에즈원이 

꾸준히 인기를 얻는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자주 안 나오고 2~3년 만에 한 번씩 얼굴을 비치

기 때문이 아닐까?(웃음) 사실 우리도 돈을 벌기 위

해 유행을 좇아간 적은 있다. 그렇지만 다른 가수에 

비하면 그 정도가 덜할 뿐이다. 우리가 하고픈 음

악을 계속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내놓은 싱글 <Double Star>에서 댄스 가수

로 변신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

빙고. 바로 그거다. 그 음반을 발표한 건“에즈원은 

댄스와 맞지 않는다”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실

제로 그 음반은 그다지 흥하지 못했다. 이후 우리

는 댄스 가수가 아닌 R&B 가수로서만 꾸준히 활

동 중이다(웃음).

음반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지내는 

지 궁금하다. 에즈원의 노래는 늘 귀에 맴도는데 둘

의 근황은 알 길이 없다.

앞으로는 활동도 열심히 할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

면 가수로서 버티기가 힘든 각박한 상황이다. 요즘

은 TBS eFM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알고 있다. 하지만 영어는 울렁증이 심해 차마 듣

지 못하겠다. 

걱정 마라. 우리는 K-POP(이라고 쓰고 가요라고 

읽는다)만 튼다. 쫄지 말고 한번 들어봐라. 좋은 노

래도 듣고, 겸사겸사 영어 공부도 되니 꿩 먹고 알 

먹기다.

‘아니길 바래요’‘사람은 사람으로 잊는 거라죠’

를 비롯해 당신들의 노래 가사는 듣고 있으면 가

슴이 짠해진다. 본인들의 경험이 노래에 많이 배

어 있는 건가?

배우가 늘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듯 우리는 목소

리로 새로운 노래에 감정을 실어 부르는 거다. 물

론 1집 <Day By Day>처럼 우리가 직접 만든 노래는 

당연히 우리의 경험이 배여 있겠지만, 경험만으로 

노래를 만들 순 없다. 무엇보다 우리가 노래에 나오

는 애틋한 경험을 모두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인들의 음반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를 하나

씩만 고른다면?

2집의‘신기루’, 4집의‘사랑했던 날처럼...’이다. 

 ‘신기루’는 지금도 기회만 된다면 이 노래로 활동하

고 싶다. 희망이 샘솟고, 피터팬이 날아다니는 기분

이 드는 즐거운 노래다. ‘사랑했던 날처럼...’도 꼭 

한번 들어봐라. 우리 음악은 언제 들어도 촌스럽지 

않으니 예전 음악을 추천한다고 놀라지 마라(웃음).

둘 다 요즘 손을 잡고 다닐 사람은 있나?

크리스털은 있고, 민이는 없다. 좋은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간 나쁜 남자만 만나서 이제는 좋

은 남자를 찾으려 노력 중이다. 나를 웃게 만들어 

줄 재치 있고, 귀여운 남자였으면 좋겠다. 

민이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당신 앞에 있

는 귀여운(응!?) 에디터 김씨는 어떤가?

나름 귀엽긴 한데 머리가 너무 길고, 얼굴이 좀 큰...

결국 옆에 두긴 싫단 소리군. 크리스털의 이상형은?

됐다. 민이에게만 친절하게 이상형을 물어보는 센

스라니! 커플이라고 차별한 거 잊지 않겠다(웃음). 

둘의 평소 성격이 궁금하다. 

예의만 지켜주면 더 이상 해맑을 수 없다. 민이는 

누구에게나 천사처럼 친절하고, 크리스털은 친해

지긴 어렵지만 친해지기만 하면 뭐든지 퍼주는 스

타일이다.

트위터를 열심히 한다고 들었다. 팔로우 신청을 하

면 받아줄 건가? 받아준다고 해놓고선 인터뷰가 

끝나니 안면몰수 하는 사람 많이 봤다.

팔로우 신청과 동시에 승낙 오케이다. 걱정 붙들어 

매라. 우리는 트위터에 달린 글도 모두 답장해주는 

사람이다. 둘이 함께 관리하는데 팬이 2백 명 정도

라서 그리 힘든 일도 아니다(웃음).

MAXIM 화보를 찍어볼 생각은 없나? 당신들이라

면 멋진 사진이 나올 거다. 

가수 제이처럼 멋진 롱다리 미녀로 찍어줄 텐가? 

우리 둘의 신체 길이를 커버만 해준다면 대환영

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MAXIM에 출연한 소감은? 

우리는 미국 출신이라서 MAXIM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가는 MAXIM에 등장할 거

라곤 상상도 못했다. 가끔 사봤지만 사진은 물론이

고 기사도 재미있더라. 한마디로 MAXIM은 멋있는 

남자 잡지다. 최고다.

고맙다. 우리도 당신들이 최고다. 다음에 족발이나 

같이 먹자.

꺄아!

에즈원은 과거 모 기업의 피아노 광고 CF처

럼‘맑고 고운 소리’를 자랑하는 R&B 그룹이

다. 데뷔한 지 10년이 됐지만 하나의 악기처

럼 어우러진 그녀들의 보컬은 여전히 매력적

이다. 3년 만에 내놓은 디지털 싱글 <Asone 

Season 1>은 여름에 어울리는 달콤한 사랑 노

래‘SONNET’를 타이틀로 삼았다. 밝고 경쾌

한 멜로디를 한껏 살린 에즈원의 목소리를 듣

노라면 한여름의 무더위를 견디는 것도 그리 

힘들지 않을 거다. 또 다른 삽입곡인‘눈물’

은‘SONNET’과 달리 애절한 노랫말과 서정

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그녀들의 감미로

운 목소리를 듣고픈 이를 위한 노래다. 그간 

무늬만 가수에게 학을 뗀 사람이라면 오랜만

에 우리 곁을 찾아온 에즈원의 음반이 더욱 반

가울 거다. 아쉬운 점은 딱 하나다. 2곡만 수록

된 디지털 싱글 음반이란 사실! 벌써부터 그녀

들의 정규 음반이 기다려진다. 

MAXIM이 둘이 합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녀들 에즈원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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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데뷔한 10년 차 가수다. 지금도 가수로 

활동하는 게 즐거운지 궁금하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리는 가수만 하고 싶은데 연

예인으로 활동하는 게 사실 버거웠다. 예능 프로그

램에 출연해서 어린 친구와 게임을 하고, 다른 출

연자보다 눈에 띄기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상황이 

싫었다. 크리스탈은 2007년 즈음 미국에 돌아갔을 

때 가수 생활을 완전히 접으려고 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음반을 내놓는 걸 보면 가수라는 업(業)을 

여전히 즐거워하는 게 아닐까?(웃음)

유리상자는 음반 활동을 할 때가 아니면 서로 만나

지 않는다고 들었다. 에즈원은 어떤가? 

가수 제이까지 우리 3인방은 뭐든지 함께하는 사이

다. 회사에서 짝지어준 게 아니라 가수를 하고픈 친

구가 함께 뭉쳤다. 이젠 둘 중 한 명이 따로 활동하

는 것 자체가 어색할 정도의 사이가 됐다.

각자 보컬로서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신선한 질문이다. 우리는 늘 둘의 목소리가 하나

로 어우러진다는 이야기를 주로 들었다. 일단 크

리스털은 다소 허스키한 음색에 안정적이고 부드

러운 보컬이라 듣기에 편안하다. 반면 민이는 천

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목소리를 가졌고, 요즘

은 기교를 자제하는 편이지만 보컬로서 기교가 최

고 수준이다.

유행을 좇아가기에 급급한 가요판이다. 에즈원이 

꾸준히 인기를 얻는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자주 안 나오고 2~3년 만에 한 번씩 얼굴을 비치

기 때문이 아닐까?(웃음) 사실 우리도 돈을 벌기 위

해 유행을 좇아간 적은 있다. 그렇지만 다른 가수에 

비하면 그 정도가 덜할 뿐이다. 우리가 하고픈 음

악을 계속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내놓은 싱글 <Double Star>에서 댄스 가수

로 변신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

빙고. 바로 그거다. 그 음반을 발표한 건“에즈원은 

댄스와 맞지 않는다”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실

제로 그 음반은 그다지 흥하지 못했다. 이후 우리

는 댄스 가수가 아닌 R&B 가수로서만 꾸준히 활

동 중이다(웃음).

음반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지내는 

지 궁금하다. 에즈원의 노래는 늘 귀에 맴도는데 둘

의 근황은 알 길이 없다.

앞으로는 활동도 열심히 할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

면 가수로서 버티기가 힘든 각박한 상황이다. 요즘

은 TBS eFM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알고 있다. 하지만 영어는 울렁증이 심해 차마 듣

지 못하겠다. 

걱정 마라. 우리는 K-POP(이라고 쓰고 가요라고 

읽는다)만 튼다. 쫄지 말고 한번 들어봐라. 좋은 노

래도 듣고, 겸사겸사 영어 공부도 되니 꿩 먹고 알 

먹기다.

‘아니길 바래요’‘사람은 사람으로 잊는 거라죠’

를 비롯해 당신들의 노래 가사는 듣고 있으면 가

슴이 짠해진다. 본인들의 경험이 노래에 많이 배

어 있는 건가?

배우가 늘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듯 우리는 목소

리로 새로운 노래에 감정을 실어 부르는 거다. 물

론 1집 <Day By Day>처럼 우리가 직접 만든 노래는 

당연히 우리의 경험이 배여 있겠지만, 경험만으로 

노래를 만들 순 없다. 무엇보다 우리가 노래에 나오

는 애틋한 경험을 모두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인들의 음반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를 하나

씩만 고른다면?

2집의‘신기루’, 4집의‘사랑했던 날처럼...’이다. 

 ‘신기루’는 지금도 기회만 된다면 이 노래로 활동하

고 싶다. 희망이 샘솟고, 피터팬이 날아다니는 기분

이 드는 즐거운 노래다. ‘사랑했던 날처럼...’도 꼭 

한번 들어봐라. 우리 음악은 언제 들어도 촌스럽지 

않으니 예전 음악을 추천한다고 놀라지 마라(웃음).

둘 다 요즘 손을 잡고 다닐 사람은 있나?

크리스털은 있고, 민이는 없다. 좋은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간 나쁜 남자만 만나서 이제는 좋

은 남자를 찾으려 노력 중이다. 나를 웃게 만들어 

줄 재치 있고, 귀여운 남자였으면 좋겠다. 

민이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당신 앞에 있

는 귀여운(응!?) 에디터 김씨는 어떤가?

나름 귀엽긴 한데 머리가 너무 길고, 얼굴이 좀 큰...

결국 옆에 두긴 싫단 소리군. 크리스털의 이상형은?

됐다. 민이에게만 친절하게 이상형을 물어보는 센

스라니! 커플이라고 차별한 거 잊지 않겠다(웃음). 

둘의 평소 성격이 궁금하다. 

예의만 지켜주면 더 이상 해맑을 수 없다. 민이는 

누구에게나 천사처럼 친절하고, 크리스털은 친해

지긴 어렵지만 친해지기만 하면 뭐든지 퍼주는 스

타일이다.

트위터를 열심히 한다고 들었다. 팔로우 신청을 하

면 받아줄 건가? 받아준다고 해놓고선 인터뷰가 

끝나니 안면몰수 하는 사람 많이 봤다.

팔로우 신청과 동시에 승낙 오케이다. 걱정 붙들어 

매라. 우리는 트위터에 달린 글도 모두 답장해주는 

사람이다. 둘이 함께 관리하는데 팬이 2백 명 정도

라서 그리 힘든 일도 아니다(웃음).

MAXIM 화보를 찍어볼 생각은 없나? 당신들이라

면 멋진 사진이 나올 거다. 

가수 제이처럼 멋진 롱다리 미녀로 찍어줄 텐가? 

우리 둘의 신체 길이를 커버만 해준다면 대환영

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MAXIM에 출연한 소감은? 

우리는 미국 출신이라서 MAXIM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가는 MAXIM에 등장할 거

라곤 상상도 못했다. 가끔 사봤지만 사진은 물론이

고 기사도 재미있더라. 한마디로 MAXIM은 멋있는 

남자 잡지다. 최고다.

고맙다. 우리도 당신들이 최고다. 다음에 족발이나 

같이 먹자.

꺄아!

에즈원은 과거 모 기업의 피아노 광고 CF처

럼‘맑고 고운 소리’를 자랑하는 R&B 그룹이

다. 데뷔한 지 10년이 됐지만 하나의 악기처

럼 어우러진 그녀들의 보컬은 여전히 매력적

이다. 3년 만에 내놓은 디지털 싱글 <Asone 

Season 1>은 여름에 어울리는 달콤한 사랑 노

래‘SONNET’를 타이틀로 삼았다. 밝고 경쾌

한 멜로디를 한껏 살린 에즈원의 목소리를 듣

노라면 한여름의 무더위를 견디는 것도 그리 

힘들지 않을 거다. 또 다른 삽입곡인‘눈물’

은‘SONNET’과 달리 애절한 노랫말과 서정

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그녀들의 감미로

운 목소리를 듣고픈 이를 위한 노래다. 그간 

무늬만 가수에게 학을 뗀 사람이라면 오랜만

에 우리 곁을 찾아온 에즈원의 음반이 더욱 반

가울 거다. 아쉬운 점은 딱 하나다. 2곡만 수록

된 디지털 싱글 음반이란 사실! 벌써부터 그녀

들의 정규 음반이 기다려진다. 

MAXIM이 둘이 합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녀들 에즈원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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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FILM

엑스 세대의 배꼽을 지구 밖으로 날린 그는 바보 연기에 나이 제

한은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당신도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는 세계 최고(의 바보)가 될 수 있다! 

한겨울 두 남자가 스쿠터를 타고 달리다 한 사람이 앉은 채 오줌

을 싸서 두 몸이 앞뒤로 얼어붙은 정도는 돼야 병신미가 넘친다

는 소릴 들을 수 있다. 

얼간이의 향연
우리가 사랑하는 <오피스>의 골 때리는, 아니 때릴 골도 없는 지

점장 마이클 스콧을 연기한 스티브 카렐. 그가 <얼간이들을 위한 

만찬>이라는 영화로 돌아온다. 그를 맞이하기 전에 영화 속 얼간

이들을 되짚어보자(그래도 아마 홍상수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남

자 캐릭터보다 다들 덜 얼간이 같긴 하지만 말이다).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모델로 나온 벤 스틸러(!)와 오언 윌슨(!)

의 미모 대결이 대단하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도대체 왜 뇌 같

은 게 필요하겠나.

4번 돗자리 손님이 먹을 오징어 다리, 그것도 가장 긴 놈만 골라 

훔쳐 먹고, 중학생 딸에겐 빨대 꽂은 맥주 캔을 주고, 괴물이 쫓

아올 땐 다른 집 딸내미 손잡고 뛰는 얼간이 아빠. 

프랭크 드레빈
총알 탄 사나이(1988)

1. 스텝업 3D
수많은 댄스 영화의 참패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

는 시리즈가 바로 스텝업이다. 3편까지 나왔고 3D로도 제작

됐으니 그 인기는 알고도 남을 만하다. 스텝업을 몰라도 스

텝업 O.S.T.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을 정도로 음악도 좋다. 일

단 빵빵한 사운드와 화려한 댄스 배틀을 3D로 감상할 수 있

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예고편에 삽입된 O.S.T.가 귓전을 울

리는 모양새도 심상치 않은 걸 보니 전편을 능가할 속편이 

탄생할 조짐이 엿보인다. 얼마 전 내한해 달러를 관중석에 

마구 뿌리고 간 개매너남 플로 리다와 티 페인의 음악을 실

컷 들을 수 있으니 귀와 눈을 즐겁게 해줄 영화라는 건 확실

하다. 8월 5일 개봉

2. 심야의 FM
라디오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DJ 선영은 사이코 

패스 동수에게 가족을 인질로 잡힌다. 방송 시간 120분 동안 

가족을 구해내야 하는 선영은 무사히 가족을 구해낼 수 있을

까? 관객들의 시간과 영화 속 라디오 생중계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 러닝타임도 120분이기 때문이다. 미드 <24>에 익숙

해져 눈이 높아진 관객들에게 이런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먹

힐지는 미지수나, 유지태가 맡은 사이코 패스 역은 조금 기

대된다. 참고로 반전은 없는 영화니 쓸데없는 예측하느라 진 

빼지는 말 것. 그저 편안히 앉아‘수애는 절망에 빠지는 모

습도 예쁘구나’하는 정도면 되겠지. 8월 개봉

3. 테이킹 우드스탁
바야흐로 록 페스티벌의 계절이다. 끝나버린 록 페스티

벌에 대한 미련을 달랠 영화가 당신을 찾아왔다. <색계>

와 <브로크백 마운틴>의 이안 감독과 록이 만나 <테이킹 

우드스탁>이라는 록 페스티벌의 탄생 스토리를 그린다. 

부모님이 파산 직전에 처해 전 재산인 모텔을 넘겨야 하

는 처지가 된 엘리엇이 모텔 광고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서 페스티벌을 유치한다. 우여곡절 끝에 준비한 페스티

벌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규모로 바뀐다. 각종 록 페

스티벌의 전신이 되었으며 심지어 미국 문화사를 바꿀 

만큼 엄청났던 우드스톡 페스티벌의 탄생 과정을 다룬 

실화다. 7월 29일 개봉

4. 솔트 
러시아 정보원으로부터 이중 첩자로 의심받게 되는 CIA 

요원 솔트가 조국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음모 세

력에 맞서는 액션 스릴러다. 미모와 연기력을 모두 갖

춘 안젤리나 졸리가 솔트 역을 맡아 어려운 액션 장면

을 대역 없이 훌륭하게 소화했다. 원래 솔트 역은 톰 크

루즈에게 먼저 제안했으나 톰 크루즈는 이를 거절하고 

<나잇&데이>를 택했다. 그 덕에 주인공 성별까지 통째

로 바뀐 <솔트>는 대대적인 시나리오 수정 작업을 거쳐 

이전보다 더 매력적인‘솔트’로 태어났다. 어쨌든 우리

에게 더 잘된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7월 29일 개봉

해리 던과 로이드 크리스마스
덤 앤 더머(1994)

데릭 쥬랜더
쥬랜더(2001)

강두
괴물(2006)

아저씨
군대 다녀오면 다 아저씨다. 원빈도 예외는 아니었다.     BY 이영비

     

PREVIEW

이달의 신작
골라, 잡아 잡아! 골라, 잡아 잡아! WORDS BY 김희성

1

2

3

4

 NO BRAINER

예고편 
보러가기

어금니 9개 내가
털어줄게. 일루 와.

당신 반응은 이렇겠지.
“시작부터 초 우울. 독거노인으로 혼자 늙고 병들어 

죽기 전에 여친에게 싹싹 잘해야지.”

“내 그럴 줄 알았어. 특수요원 없으면 영화 못 만

들지?”

 “완전 꼬마잖아! 김샌다. 집에 가서 숙제나 해!”

“젠장, 이젠 원빈 보고도 아저씨라니 난 어쩌란 말

인가.” 

“역시 애는 번거로워. 정자를 소중히 아껴야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이 답답한 양반아!”

“맞아. 112도 못 읽는 아주 멍청한 사람이지.”

 <테이큰> + <레옹> + 강원도 화천 칠성부대를 헤집

고 다니던 김도진(원빈 본명)의 병장 포스 + 당신 여

친 입에서 흐르는 침 + 원빈과 옆집 소녀와의 교감

- 그 교감이 부성(父性)에 가깝다는 실망스런 설정  

= 결국 원빈의 미모에 털썩. 니미럴. 젠장.

<아저씨>는 이렇다네?
혼자 사는 불쌍한 남자

사실은 무려 전직 특수요원!!  

옆집 소녀만이 그의 집을 드나들지. 

그녀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러. 

누군가 소녀를 납치해!  

아저씨가 화가 나서 나쁜 놈을 잡으러 가.  

근데 아저씨도 아주 착한 놈은 아니었어.

 

한 마디로 이 영화는? 

똥 마려우니까
저리 비켜. 한줄서기해. 

개슥희야.

쟤 저러다
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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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THEATER

뮤지컬 <그리스>

2010 <아이스 발레>

풀 포 러브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BY 김상헌 PHOTOGRAPH BY ARC STUDIO

연극은 보고 싶은데 무엇을 봐야 잘 봤

다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나? 당신이 연

극을 꾸준히 봐오던 사람이 아니라면 

소극장에서 연극배우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를 즐기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여기에 TV나 스크린에서 만나는 배우

가 있으면 금상첨화. 이 둘 모두를 만

족하고 스토리마저 당신의 입맛에 맞

는 연극이 여기 있다. 연극 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풀 포 러브>. 당신

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늘 고민

하는‘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이

야기를 다뤘다. 여기에 하나 더! 볼 때

마다 유지태가 미워지는 김효진(개그

우먼 아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김정

화 2명의 여배우가 펼치는 진한 키스

신도 감상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당신

이 <풀 포 러브>를 볼 이유는 충분하

지 않은가? 

먼지 짚고 넘어가자. 뮤지컬 제목인 <그리스>는 우

리와 월드컵 16강에서 붙은 그리스를 말하는 게 아

니다. 당신이 머리에 바르는 왁스처럼 1980년대 미

국 청춘들이 머리에 바르던 기름, 그리스(Grease)를 

말하는 거다. 여자친구와 폼 잡고 뮤지컬을 보러 가

서 그리스 신화 운운했다가 개망신당하는 일은 피

하도록! 원래 <그리스>는 스타 등용문으로 유명한 

뮤지컬이다. 오만석, 엄기준, 강지환 등 <그리스>를 

거쳐 간 스타는 손으로 꼽기도 힘들다. 내용은 간단

하다. 허세 돋는 킹카 고딩 대니와 순수녀 샌디의 알

콩달콩 러브 스토리다. 하지만 <그리스>의 진짜 매

력은 젊고 싱싱한 남녀 배우의 군무를 보는 데 있

다. 귀에 익숙한 O.S.T‘. 서머 나이트’를 흥얼거리며 

어깨춤을 들썩이다 보면 팍팍한 현실에 꽉 막힌 가

슴이 뻥 뚫리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

이 작업하고 싶은 그녀와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기기

에도 그만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땐 당신의 기억 속에 고

이 잠든 <신데렐라>와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소

환해보자. 상상 속에서 멈출 필요는 없다. 2010 <아

이스 발레>에서 세계 최고의 스케이팅 선수들이 펼

치는 아이스 발레 공연을 통해 그 시절의 감동을 다

시 만날 수 있다. 아이스 무대 최상의 빙질을 위해 

공연장에 24시간 내내 냉각기를 가동한 덕분에 공

기가 수분을 잔뜩 머금었으니, 스케이트 날의 세밀

한 소리가 귓전을 파고드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보

습에도 효과적일 거다. 이만하면 올여름 피서지로 

좋지 아니한가.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갈등은 남여의 사랑

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풀 포 러브>

에서 주인공 에디와 메이는 서로 사랑하는 이복형

제다. 에디는 메이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곁에서 사

랑할 수 없어 떠나고, 메이는 에디 때문에 괴로워 

그의 곁을 떠나고 싶지만 사랑하기에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둘은 공연 내내 서로를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친다. 하지만 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진 않는 건 

이런 지긋지긋한 싸움이야말로 사랑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사실 <풀 포 러브>에서 에디와 메이가 싸

우는 건 사람에게 숨어 있는 양성의 자아가 부딪히

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파고 

들 필요는 없다. 어차피 사랑이란 건 각기 다른 존

재가 끊임없이 투쟁하는 순간의 연속이니까 말이

다. 지금 당신도 커플이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낙

원으로 고고싱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막상 커플이 

되면 서로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인 흑역사가 기다리

고 있을 뿐이다. 알겠나? 당신은 지금처럼 솔로일 

때가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응!?).

연극 <풀 포 러브>
언제 7월 6일~9월 12일(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6시/ 월요일 쉼)

어디서 SM 아트홀

문의 02-744-6700

풀 포 러브

출연 배우

박건형

뮤지컬 배우 박건형은 닳고 닳았지만 연극배우 뮤지컬은 솜털이 보송보송한 햇

병아리다. 하지만 영화배우보다 뮤지컬 배우로서 연식이 오래된 배우답게 호흡이 

긴 연극에서도 매끄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동혁

조동혁은 <풀 포 러브>의 대본을 그대로 무대에 옮기는 사나이다. 정석 연기를 펼

치는 만큼 원작의 분위기를 가장 잘 살려내는 연기를 선보인다. 다만 너무 정석이

라서 연극에서 맛볼 수 있는 즉흥연기를 만나보는 맛은 없다.

한정수

투박한 외모답지 않게 연기는 자연스러운 편이다. 대신 발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연극 초반에는 그의 대사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 매회 조금

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한마디로 애드리브를 중시한다). 

김효진

영화배우답지 않게 연극 무대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특히 그녀는 메이

의 그늘지고 앙칼진 모습을 100%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연극의 긴 호흡을 이어

가는 데는 여전히 서툰 모습이 남아 있지만 연극배우로서 김효진도 매력적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화

그녀가 연기한 메이는 김효진이 연기한 메이와 달리 힘이 넘친다. 한동안 TV에

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김정화는 이번 <풀 포 러브>에 올인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동안 늘 2% 부족함이 느껴지던 연기가 한결 매끄러워진 게 눈에 띌 정도다. 네

임 밸류는 김효진이 압도적이지만 김정화의 <풀 포 러브>도 충분히 찾아봄 직하다.

젊고 싱싱한 그들은 언제나 반갑다.

언제 7월 3일~8월 29일

(화~목요일 8시/ 금요일 

4시, 8시/ 토요일 3시, 7시/ 

일요일 3시 (월 쉼))

어디서  타임스퀘어 CGV

아트홀

문의 02-501-7888

언제 신데렐라 8월 5일~8

일 / 잠자는 숲 속의 공주 8

월 10일~11일(평일 오후 3

시, 7시 30분/ 토, 일요일 

오후 2시, 6시/ 8월 9일 월

요일 공연 쉼)

어디서 예술의전당 오페

라 극장 

문의  1544-6399(YES24), 02-580-1300(SAC티켓),     

1544-1555(인터파크), 02-548-4480(예술기획)

이달의 공연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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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ATED THEATER

뮤지컬 <그리스>

2010 <아이스 발레>

풀 포 러브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BY 김상헌 PHOTOGRAPH BY ARC STUDIO

연극은 보고 싶은데 무엇을 봐야 잘 봤

다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나? 당신이 연

극을 꾸준히 봐오던 사람이 아니라면 

소극장에서 연극배우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를 즐기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여기에 TV나 스크린에서 만나는 배우

가 있으면 금상첨화. 이 둘 모두를 만

족하고 스토리마저 당신의 입맛에 맞

는 연극이 여기 있다. 연극 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풀 포 러브>. 당신

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늘 고민

하는‘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이

야기를 다뤘다. 여기에 하나 더! 볼 때

마다 유지태가 미워지는 김효진(개그

우먼 아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김정

화 2명의 여배우가 펼치는 진한 키스

신도 감상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당신

이 <풀 포 러브>를 볼 이유는 충분하

지 않은가? 

먼지 짚고 넘어가자. 뮤지컬 제목인 <그리스>는 우

리와 월드컵 16강에서 붙은 그리스를 말하는 게 아

니다. 당신이 머리에 바르는 왁스처럼 1980년대 미

국 청춘들이 머리에 바르던 기름, 그리스(Grease)를 

말하는 거다. 여자친구와 폼 잡고 뮤지컬을 보러 가

서 그리스 신화 운운했다가 개망신당하는 일은 피

하도록! 원래 <그리스>는 스타 등용문으로 유명한 

뮤지컬이다. 오만석, 엄기준, 강지환 등 <그리스>를 

거쳐 간 스타는 손으로 꼽기도 힘들다. 내용은 간단

하다. 허세 돋는 킹카 고딩 대니와 순수녀 샌디의 알

콩달콩 러브 스토리다. 하지만 <그리스>의 진짜 매

력은 젊고 싱싱한 남녀 배우의 군무를 보는 데 있

다. 귀에 익숙한 O.S.T‘. 서머 나이트’를 흥얼거리며 

어깨춤을 들썩이다 보면 팍팍한 현실에 꽉 막힌 가

슴이 뻥 뚫리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

이 작업하고 싶은 그녀와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기기

에도 그만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땐 당신의 기억 속에 고

이 잠든 <신데렐라>와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소

환해보자. 상상 속에서 멈출 필요는 없다. 2010 <아

이스 발레>에서 세계 최고의 스케이팅 선수들이 펼

치는 아이스 발레 공연을 통해 그 시절의 감동을 다

시 만날 수 있다. 아이스 무대 최상의 빙질을 위해 

공연장에 24시간 내내 냉각기를 가동한 덕분에 공

기가 수분을 잔뜩 머금었으니, 스케이트 날의 세밀

한 소리가 귓전을 파고드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보

습에도 효과적일 거다. 이만하면 올여름 피서지로 

좋지 아니한가.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갈등은 남여의 사랑

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풀 포 러브>

에서 주인공 에디와 메이는 서로 사랑하는 이복형

제다. 에디는 메이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곁에서 사

랑할 수 없어 떠나고, 메이는 에디 때문에 괴로워 

그의 곁을 떠나고 싶지만 사랑하기에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둘은 공연 내내 서로를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친다. 하지만 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진 않는 건 

이런 지긋지긋한 싸움이야말로 사랑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사실 <풀 포 러브>에서 에디와 메이가 싸

우는 건 사람에게 숨어 있는 양성의 자아가 부딪히

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파고 

들 필요는 없다. 어차피 사랑이란 건 각기 다른 존

재가 끊임없이 투쟁하는 순간의 연속이니까 말이

다. 지금 당신도 커플이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낙

원으로 고고싱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막상 커플이 

되면 서로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인 흑역사가 기다리

고 있을 뿐이다. 알겠나? 당신은 지금처럼 솔로일 

때가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응!?).

연극 <풀 포 러브>
언제 7월 6일~9월 12일(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6시/ 월요일 쉼)

어디서 SM 아트홀

문의 02-744-6700

풀 포 러브

출연 배우

박건형

뮤지컬 배우 박건형은 닳고 닳았지만 연극배우 뮤지컬은 솜털이 보송보송한 햇

병아리다. 하지만 영화배우보다 뮤지컬 배우로서 연식이 오래된 배우답게 호흡이 

긴 연극에서도 매끄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동혁

조동혁은 <풀 포 러브>의 대본을 그대로 무대에 옮기는 사나이다. 정석 연기를 펼

치는 만큼 원작의 분위기를 가장 잘 살려내는 연기를 선보인다. 다만 너무 정석이

라서 연극에서 맛볼 수 있는 즉흥연기를 만나보는 맛은 없다.

한정수

투박한 외모답지 않게 연기는 자연스러운 편이다. 대신 발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연극 초반에는 그의 대사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 매회 조금

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한마디로 애드리브를 중시한다). 

김효진

영화배우답지 않게 연극 무대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특히 그녀는 메이

의 그늘지고 앙칼진 모습을 100%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연극의 긴 호흡을 이어

가는 데는 여전히 서툰 모습이 남아 있지만 연극배우로서 김효진도 매력적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화

그녀가 연기한 메이는 김효진이 연기한 메이와 달리 힘이 넘친다. 한동안 TV에

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김정화는 이번 <풀 포 러브>에 올인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동안 늘 2% 부족함이 느껴지던 연기가 한결 매끄러워진 게 눈에 띌 정도다. 네

임 밸류는 김효진이 압도적이지만 김정화의 <풀 포 러브>도 충분히 찾아봄 직하다.

젊고 싱싱한 그들은 언제나 반갑다.

언제 7월 3일~8월 29일

(화~목요일 8시/ 금요일 

4시, 8시/ 토요일 3시, 7시/ 

일요일 3시 (월 쉼))

어디서  타임스퀘어 CGV

아트홀

문의 02-501-7888

언제 신데렐라 8월 5일~8

일 / 잠자는 숲 속의 공주 8

월 10일~11일(평일 오후 3

시, 7시 30분/ 토, 일요일 

오후 2시, 6시/ 8월 9일 월

요일 공연 쉼)

어디서 예술의전당 오페

라 극장 

문의  1544-6399(YES24), 02-580-1300(SAC티켓),     

1544-1555(인터파크), 02-548-4480(예술기획)

이달의 공연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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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토: 키즈나 드라이브>는 <몬스터 헌

터>의 스멜이 느껴진다. 4인 소대 플레이

를 지원하는 거라지만 누가 봐도 이건 

<몬스터 헌터>에서 협동 플레이다. 그렇

다고 단순히 아류작으로 폄하하기엔 원작 

스태프가 감수한 스토리와 다양한 캐릭터

를 조작하는 재미가 기대 이상이다. 한글

화가 아닌 

게 아쉽지

만 즐기기

엔 큰 무리

가 없다.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의 최신작이 정

식 발매된다. 즐길 만한 소프트가 없다는 

이유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온 Wii가 눈

칫밥을 그만 먹을 때가 된 거다. 배관공 아

저씨가 출연한 게임 중 재미없는 게 있던

가? 당신은 게임을 지를 총알을 마련하는 

데만 정신을 집중하자. Wii 블랙 버전도 동

시에 발매되

니 Wii를 지

를 생각이었

다면 지금이 

찬스다. 

<트랜스포머: 워 포 사이버트론>은 저작권을 

가진 하스브로사가 참여해 두 진영의 치열

한 개싸움을 생생히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 

상황에 따라 각 진영의 다양한 로봇 조종이 

가능하고 자신만의 로봇을 만들어 전투에 

참여할 수도 있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무장

한 거대 로봇이 떼로 등장해 박터지게 싸우

는 모습을 기

대한 트랜스

포머 빠돌이

에겐 최고의 

선물이다.

기종 PS3/ XB360/ PC

제작사 하이 문 스튜디오리아 

장르 액션 어드벤처

발매일 7월 7일

가격 5만5천 원(PS3/XB360)

기종 Wii

제작사 한국닌텐도리아 

장르 액션

발매일 8월 7일

가격 4만4천 원

기종 PSP

제작사 반다이남코게임즈

장르 액션

발매일 7월 16일

가격 4만2천 원

BY 김상헌

데드라이징 2
당신의 게임 불감증을 치료할 녀석이 등장했다. 

RATED GAME PREVIEW

게이머 사이에는 외국어(라고 쓰고 외계어라고 읽는다)로 점철된 A

급 게임보다 한글화된 B급 게임이 더 재미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

다. 그만큼 한글화는 게임성과 직결하는 중요한 요소란 거다. <데드

라이징 2>는 A급 액션 게임이 한글화까지 되었으니 한마디로 대박이 

터진 셈이다. 이제 무작정 총질을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도 알아가며 

좀비를 처치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바이오 하자드>가 좀비

의 난데없는 공격에 게이머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서스펜스 묘미를 

잘 살렸다면, <데드라이징 2>는 1만 명에 가까운 좀비를 대량 학살하

는 피칠갑 전투의 통쾌함을 멋지게 뽑아냈다. <데드라이징 2>를 괜히 

액션 게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여기에 북미 무삭제 버전이 까칠

한 국내 심의를 무사히 통과해 올가을 Xbox 360과 PS3로 정식 발매

될 예정이다. 당신의 게임 불감증을 한 방에 치료해줄 작품이니 반

드시 이름을 기억해두자. 진정한 하드코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

기종 PS3/ XB360 

제작사 캡콤/캡콤엔터테인먼트아 

장르 액션

발매일 가을 예정

가격 가격 미정

트랜스포머 : 워 포 사이버트론
원작 팬은 바로 이런 게임을 기다렸다.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Wii
이 맛에 정발 Wii를 버리지 못하는 거다.

나루토 : 키즈나 드라이브
나루토냐, 몬스터 헌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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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COMICS

당신과 당신의 웹툰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한다.

네이버에서 <싸우자 귀신아!>라는 웹

툰을 연재 중이다. 귀신 만화인 주제

에 웃음기가 듬뿍 들어갔다. 

웃긴 대학이란 사이트에서 유머 작가

로 활동했다고 들었다. 

2004년 고교 시절에 유머 작가로 활

동했다. 친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코믹 만화를 주로 그렸다.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또래라서인지 인

기가 많았다. 요즘은 혼자 웹툰 작업

을 하다 보니 유머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유머를 하

나만 소개해달라.

웃긴 대학(거칠기가 디시인사이드 못

지않다)에서 겁도 없이 자신의 얼굴을 

인증한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우유

를 먹고 나면 입에서 똥내 나게 생겼

네”라는 덧글을 남겼다. 그걸 보고 혼

자서 배꼽 잡고 3분 동안 미친 듯이 

웃었다. 실제로 그렇게 생긴 얼굴이

었단 말이다!  

<걸레>라는 웹툰으로‘개념 작가'’‘천

재 작가’라 불렸다.

동료 작가는 날‘직립견(걸어다니는 

개)’이라고 부른다. 개념과는 담 쌓고 

지낸 지 오래다. 난 웹툰계의 재간둥

이 정도라는 평이 딱 어울린다.

<걸레>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팬이 많았다.

실화는 아니지만 모티브는 있었다. 스

무살 때 만난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경험이 녹아 있다. 씁쓸한 추억이라 

내막을 밝힐 순 없다.

<걸레>의 영화 판권 계약도 했다고 

들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상화 판권을 팔아

먹었다. 그런데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

아서 판권이 다시 돌아왔다. 조만간

<걸레>의 고퀄리티 리메이크를 기획 

중이라 영상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작의 주제가 무거워서 이번 작품의 

주제를 고르는 데 고민이 많았겠다.

고민 따윈 없었다. 새로 구매한 컴퓨

터용 작업 도구의 사용법을 익힐 겸  

그린 만화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개그 

코드가 사람들에게 먹혔다. 팬이 적

잖이 생겨서 중간에 연재를 끝낼 수 

없었다. 정식 연재에는 진지한 이야기

를 주로 하고팠는데 팬의 기대를 저

버릴 수 없어 개그도 섞었다. 덕분에 

장르 불문 만화라는 칭찬 아닌 칭찬

을 들으며 연재 중이다.

그렇게 말하기엔 <싸우자 귀신아!>에

서 현실감이 잘 묻어난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과 투쟁한다. 나 

역시 감정 기복이 심해서 조울증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조증일 때는 현

실에 휩쓸려 사람과 아무렇게나 섞여 

살았고, 울증일 때는 타인의 모습을 

비판하거나 스스로 상처받으며 지내

왔다. 그런 시절의 기억이 주인공을 

통해 표출된 게 아닐까?

그림체가 웹툰답지 않게 수려하다. 

출판 만화에 도전할 생각은 없나?

출판 만화 작가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사

실이다. 이야기꾼으로선 자신이 넘치

지만, 그림꾼으로선 아직 많이 부족하

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얼굴도 준수하고, 그리는 작품마다 개

념이 넘친다. 솔로 부대일 리가 없겠지?

그렇게 봐준다니 고맙다. 질문한 에

디터가 여자였다면 사랑했을지도 모

르겠다(하앍하앍). 하지만 현실은 시

궁창(이라고 쓰고 솔로 부대라고 읽

는다).

본인 성격을 솔직하게 까발려봐라. 

<싸우자 귀신아!>의 봉팔이다. 나처럼 

반(半) 조울증 캐릭터다. 주인공은 누

구보다 진지한 심리 묘사가 필요하기

에 작가의 성격이 투영될 수밖에 없

다. 임인스는 곧 봉팔이다. 

MAXIM처럼 온몸이 달아오르는 웹툰

을 그릴 생각은 없나? 

군대 시절 MAXIM은 희망이자 낭만이

고, 흥분 그 자체였다. 불러만 준다면 

영광이다. 다만 지금은 짬이 나지 않

아서 양다리는 엄두가 안 난다. 4컷 

만화 정도라면 고민해보겠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MAXIM이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슴다.”

BY 김상헌  IMAGES BY 임인스

WEB CARTOON

HIS CHOICE

임인스의 추천 작품
당신의 잉여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리라. 

웹툰
<타이밍> 강풀
He Says 웹툰의 전설이 아닌 레전드. 

웹툰 연출의 기본.

<위대한 캣츠비> 강도하
He Says 감성적 작가의 창작열을 불

태우게 만든 작품

<연옥님 보고 계셔> 연옥
He Says 20대의 고뇌를 한 큐에!

출판 만화
<슬램덩크> 작가
He Says 문답무용!

<에반게리온> 작가
He Says 안노 히데아키는 나의 또 다

른 아버지

<베르세르크> 작가
He Says 남자라면 불타오를 수밖에! 

영화
<쇼생크 탈출> 팀 로빈스
He Says 레전드의 레전드!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작가
He Says 정말 깊게 깊게 혐오스러운!

<대부> 작가
He Says 모든 누아르의 교과서

작품 소개
<싸우자 귀신아!>는 귀신과 퇴마사의 

좌충우돌 한판 승부를 다룬다고 해놓

고선 장르 불명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작품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토요 

웹툰에 연재 중이다. 작가의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lnslns123 이

니 궁금하면 찾아볼 것! 

<걸레>는이례적으로 10대의 성 문제

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다룬 웹툰이

다. 읽고 나면 임인스라는 작가를 네

티즌이‘개념 작가’라고 부르는 이유

를 알 수 있을 거다. 대신 내용이 다소 

무거우니 웹툰은 그저 낄낄대며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비추. 

<싸우자 귀신아!>는 귀신과 퇴마사의 

잉여킹!
덤벼라!

이 정도면
긔엽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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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YOU

좀비 백과사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좀
비의 병신 같은 매력. 

좀비 탄생 공식
나무 속에 숨어 있다가 무방비 상태의 여

행자를 먹어치우는 가나의 도도

+인간과 닮은 모습으로 집에 침입해 긴 손

톱을 이용해 잠든 사람의 피를 빠는 줄루 

민담  속 모듈로

= 비틀거리며 걷는 밤의 존재 좀비

좀비 만드는 법
멀쩡한 시체를 좀비로 만들고 싶다면 좀

비 가루를 사용하면 된다. 좀비 가루는 맹

독성 어류인 통쏠치나 복어 독을 포함하

고 있어 서서히 죽음과도 같은 혼수상태

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언데드 백과사전>에 따르면 부두

교의 주술사가 쓰는 분말이 실제로 존재한

다고 해도“그것은 결코 발견되는 법이 없

으며 마법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된 분

말의 샘플을 용케 입수해 과학적인 분석

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다”고 

한다. 어쩌라는 거야! 없느니만 못하잖아!

가장 위험한 좀비
르그랑 좀비는 거대한 비단뱀이나 독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

가능해 주술사들도 자주 불러내지 않는다. 

능숙하고 강렬한 마법사만이 르그랑 좀비

를 부릴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러냈을 때는 오히려 자신을 불러낸 사람

에게 보복을 가하는 독한 녀석이다. 

좀비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언데드 백과사전>(밥 커

랜 지음/책세상)을 참조하

라! 좀비 말고도 뱀파이

어, 늑대인간, 그 외 살

아 있는 시체들에 관

한 정보가 가득하다.

좀비계의 수작! 
그동안 봐온 좀비 영화는 대부분 인간의 

생살을 노리는 굶주린 좀비와 이를 저지

하려는 인간의 대결 구도에 많은 비중을 

할애해왔다. 좀비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

에서 벌어지는 피 튀기는 액션이 좀비물

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세계대전 Z>는 기존의 좀비

물과는 조금 다르다. 소설은 이미 좀비 바

이러스가 퍼진 뒤 좀비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할퀴고, 썰고, 찌르는 하드코어한 

액션이 주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좀비 바

이러스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를 인터뷰

하는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국가 권력을 

신랄하게, 때론 코믹하게 풍자한다. 

그렇다고 해서 좀비물 특유의 재미가 없

는 건 아니다. 이 작품은 사실적 묘사, 쿨

한 문체로 좀비로 뒤덮인 세계를 매우 현

실감 있게 그렸다. 미국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 닷컴에서 50주간 전쟁 부문 1위

를 차지하고 브래드 피트가 영화화하겠

다고 나설 정도로 대중적인 주목을 받은 

작품이니 좀비물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읽

어볼 만할 거다.

일상이 기괴함으로 물든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은 매우 

드물다. 그나마 몇 안 되는 한국 좀비물도 

우리나라의 이름 모를 숲이나 어딘지 당

최 알 수 없는 한적한 도로를 배경으로 설

정했다. <대학로 좀비 습격사건>은 리야

드, 브루클린 따위의 지명이 아닌‘대학

로’한복판에 좀비 떼가 출현해 그 일대

를 아비규환으로 만든다는 설정으로 매

우 익숙한 일상 풍경을 기괴하게 느껴지

도록 만들었다. 

카프카의 <변신>에서 바퀴벌레로 변한 주

인공이 무감각해진 일상을 평소와 다르

게 지각한다면 이 작품에서는 ‘좀비’의 

출현이 일상을 낯설게 만드는 역할을 담

당한다. 오싹한 공포와 좀비물 특유의 하

드코어를 잔뜩 기대했다면 다소 실망할

지도 모른다. <28주후>, <새벽의 저주> 같

은 기존의 좀비 영화와 스토리 라인은 비

슷하지만 하드코어는 빼고 유머를 가미

했기 때문이다. 술술 넘어가는 책장 뒤에

는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당신의 집구석이 

극도로 낯설어지는 오싹한 여운이 기다

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만과 편견>에 좀비만 더했다.
제인 오스틴의 고전 <오만과 편견>에 좀

비가 추가됐다. 작가는 원작의 플롯은 그

대로 둔 채 좀비를 등장시켜 사랑과 질

투로 갈등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유

머와 흥미진진한 결투 이야기를 더했다.   

배경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19세기 영국이

다. 마을에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고 좀비

들은 무덤을 기어 나와 사람들의 뇌를 먹

는다. 베넷가 자매의 아버지는 자신의 다

섯 딸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동서

양의 무술을 가르친다. 엘리자베스와 네 

자매는 좀비 사냥꾼이 되지만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오직 딸들이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 이야기가 지루해질 만하면 

좀비가 하나씩 등장한다. 기존 좀비물에

서도 그렇듯 이 소설에서도 좀비는 아무 

이유 없이 불쑥 나타난다. <오만과 편견>

을 좀비물로 만들 생각을 했다는 발상 자

체가 보는 이에 따라서는 상당히 작위적

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어쨌거나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는 출간하자마자 베스

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게임으로 만들어

져 앱스토어에도 등장했다. 이 책의 상업

적 성공이 단순한 좀비 효과덕인지 아닌

지는 직접 읽고 판단해보길 바란다. 

차라리 좀비가 되고 싶어.
이라크전과 각종 테러전에 참전한 해군 

장교가 좀비물에 손을 댔다. <하루하루가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서 시작된 온라인 연재 소설이다. 

좀비 틈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의 끔찍한 

삶은 1월 1일부터 무려 150일 동안이나 

계속된다. 하루하루의 사투를 일기 형식

으로 기록해 마치 진짜 일기장을 보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현실감 넘치

는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좀비의 습격

을 받을까 가슴 졸이며 살아가느니 차

라리 좀비균에 감염되어 언데드가 되는 

게 백 번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간만

에 책이란 존재에 극도로 감정을 이입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상당히 오

싹한 일이겠지.

맥스 브룩스
<세계대전 Z>

 황금가지

구현
<대학로 좀비 습격사건>

휴먼앤북스

세스 그레이엄 스미스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 

해냄출판사

J.L. 본
<하루하루가 세상의 종말>

황금가지 

좀비 소설

RATED BOOKS

구현 세스 그레이엄 스미스 J.L. 본

고추를 부탁해 ! 

좀비를 꼭 영화에서 만나야 하는 건 아니다. 좀비 얼굴이야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보잖아?  BY 김희성 

IMAGES 좀비가 돋보이는 책 (Dreams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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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OURS TO LIVE

로맨티스트 허본좌
허경영은 이렇게 말했다. “내 안티가 되면 멸망할 거야.”BY 김민혜 ILLUSTRATION 장성만

당신에게 24시간이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일반 인간들이랑 달리 10차원을 살아. 그래서 

나한테 시간 개념은 큰 의미가 없어.

10차원에 사는 당신은 인간들과 무엇이 다른가?

난 한 살 때부터 유체이탈을 했어. 지구 밖 우주에 

사는 창조주와 대화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데 

10분밖에 안 걸려. 빛의 속도를 초과해서 갔다 오니

까. 이건 내가 10차원에 살아서 그래. 또 사람들 세

포 속에 들어가 병을 고쳐줄 수 있어. 그게 0.1초도 

안 걸려. 눈빛으로 고쳐. 예언도 할 줄 알지. 이번에

도 내가 대한민국 16강갈 거라고 예언한 게 맞았어.

이번에 월드컵 응원가 ‘붉은 천사’를 불렀다.

참 안타깝지. 내 이름만 불렀으면 더 잘할 수 있

었는데 내 이름을 안 불렀어. 그래서 8강 못 갔어.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죽나?

난 지구를 고치러 하늘에서 내려온 지구 수리공이

야. 내가 죽는다는 건 다시 하늘로 간다는 뜻이겠

지. 육체는 가지고 가. 예수가 죽을 때 육체도 같이 

사라졌어. 원래 나처럼 도를 깨달은 사람은 올라갈 

때 육체를 가지고 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왔나?

중랑교 다리 밑에서 태어났지. 한 살 때 어머니 뱃

속에서 나온 것도 다 기억해.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죽으니까 날 지켜주는 12명의 천사가 푸른빛을 내

뿜으면서 탯줄을 잘라주고 나를 어머니 배 위에 올

려놨어. 얼어 죽지 말라고. 어머니도 살려줬지. 그 

천사들 지금도 내 옆에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살 수 있나?

인간들은 100년이면 죽는다는 최면이 걸려 있어. 

그래서 죽는 거야. 원래 인간 수명은 360년이야. 이

걸 최고 3배 더 연장할 수도 있어. 그러려면 내 이

름을 불러야 해. 

360년 이상을 산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

300살이 되면 도인이 돼.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 예를 들어 부산에 나타났다가 서울

에 나타나는 도술을 부릴 수도 있어. 360살로 죽을 

땐 나처럼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그 도술 한번 보여달라.

이걸 함부로 보여주면 안 돼. 우리나라 첩보기관이

나 CIA에서 안 좋게 봐.

당신이 세계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일과 오바마 대통령을 텔레파시로 조정하겠

지. 지금은 내가 일부러 안 해. 공로가 현 정부에 가

버리니, 내가 했다는 게 표시 안 나잖아.

정치와 연예 활동 중 하나만 고른다면?

정치는 국민들 즐겁게 해주면서 소통하는 거야. 그

래서 연예가 곧 정치야. 대통령이라면 랩 정돈 할 

줄 알아야지. 대통령이라고 목에 힘만 주면 가족

들 다 불행해져. 취임식 때 노래도 부를 줄 알아야 

해. 나는 ‘콜미’를 부를 거야. 젊은 애들이랑 음료

수 손에 들고 춤추면서 스탠딩 파티를 벌이는 거지. 

당신이 천상으로 가면 지구는 어떻게 되나?

2012년에 종말이 와. 내가 그거 막으러 왔어. 천만 

명 이상이 계속 내 이름을 부르면 종말이 안 와. 그

래서 ‘콜미’에 내 이름을 많이 넣은 거야. 내가 오

늘 천상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그렇다고 너

무 걱정하지 마. 천상에서 다른 대책을 세울 거야. 

안티가 은근히 많다.

그거 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거야. 대권 주자 중 한 명

이 지시를 보내. 나한테 안티를 보내는 사람은 결국 

그 집안이 망해. 이상한 병에 걸려. 멸망하는 거야.

가기 전 인간들에게 마지막 한 마디 한다면?

“허경영을 부르면 죽지 않는다.”

하늘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

은 무엇인가?

방울토마토.

허경영의 첫사랑
아직은 노코멘트. 박OO인지 천상의 여인인지는 조만

간 그의 책에서 밝혀질 거란다. 

허경영의 이상형
천상의 여자들. 이마(가장 중요), 코, 윤곽 순으로 본

다. 작은 얼굴, 키는 160cm 이상. 날카로운 감수성

의 소유자. 

그림 참조 / 허경영이 직접 그린 
                그의 이상형

허경영의 인기 비결
창조주와 동일한 XXYY 염색체 구조. 이를 어찌 알

고 여자들은 허경영을 보면 비명을 지르고 달려든다.

허경영과 그레이스 켈리
죽기 3일 전에 허경영을 찾아와 “선생님, 저 갑니

다.”하고 예의바르게 인사한 배우. 허경영은 당시엔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보니 유명인이었다며 참 예뻐

서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허본좌의 여자 여자 여자

허경영 인터뷰
더 보러 가기

은 무엇인가?

당신이 세계 대통령이 된다면?

허경영은 이렇게 말했다. “내 안티가 되면 멸망할 거야.”

당신에게 24시간이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일반 인간들이랑 달리 10차원을 살아. 그래서 

나한테 시간 개념은 큰 의미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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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표절 문제다. 이번은 당사자가 인기 최고봉의 

섹시 아이콘 이효리라서, 또한 그한테 표절 시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파장과 충격은 비할 수 없

이 거세다. 현재 이효리 측이 자신에게 곡을 제공

한 작곡가 바누스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

에 고소한 상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어떻게 바누스 같은 사기 행각이 가능했을까’‘왜 

이효리 측은 처음 표절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침묵했을까?’ ‘표절에 그토록 민감

한 가수가 왜 바누스 곡에 대한 표절 여부를 철저

히 검증하지 않았을까?’ ‘작곡가만 죄고 과연 이효

리는 무고한가?’ 등등.    

이번 음반 작업과 관련해, 바누스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미 이효리의 신보가 곡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기대하지 않았다가 막판에 자신의 곡이 

채택되어 녹음이 가능해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효리는 다른 어떤 곡보다 바누스의 작품에 더 히트 

가능성을 두고 주도적으로 선곡에 관여했다는 얘

기가 된다. 게다가 이번의 경우, 자신이 프로듀서

였기 때문에 음반 작업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전체

를 관할한 이효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효리가 이번 

사태에서 단순한 피해자의 위치로만 숨을 수 없다

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분명 프로듀서 이효리와 

작곡가 바누스 사이에 긴밀하고도 충분한 상호작

용이 이뤄졌다면 표절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남의 곡을 도둑질하고도 본인

의 창작이라고 강변한 바누스에게 지워야 마땅하

다. 어마어마하게 곡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곡

이 표절인지 확인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작곡

가의 말, 그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

행히도 우리 음악계의 현실은 결코 작곡가가 순수

와 양심으로 달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 작곡가

도 살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후크 송이 판치는 현재 

유행 패턴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 개성으로 

곡 쓰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오로지 히트 가능성이 

전부다. 그러다 보면 히트가 더 확실한 남의 기존 

작품을 훔치려는 유혹에 놓이게 된다. 

이 얘기는 결국 작곡이 어느덧 예술이 아닌 비즈니

스로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가리킨다. 근래 작곡가

들이 모여 회사를 차리고, 기획사를 상대로 곡 팔기 

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 그 증거다. 철저히 상업화

한 가요 풍토가 순수해야 할 작곡마저 상업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표절은 국내 가요

계의 과잉 상업성이 부르는 재앙이다. 성공하지 않

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왜곡 풍토에서 ‘예술

형 작곡’은 퇴각하고 ‘생계형 작곡’이 고개를 쳐든

다. 자기만의 개성이 시장에서 대우받는 환경이라

면 작곡가가 그러한 변칙을 구사할 필요는 없다.    

작곡 부문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표절은 원작자

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

면 성립되지 않는 ‘친고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남

들이 아무리 상당 부분을 베꼈다고 주장해도 원작

자가 문제의 곡을 듣고 그 정도는 그 사람의 창작

이라고 여기면 표절은 성립되지 않고 반대로 의혹

이 상대적으로 제기되지 않는데도 원작자가 한두  

마디가 자기 곡과 비슷하고 그 부분이 결정적이라

면서 소송을 걸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 

표절은 따라서 작곡자의 문제다. 작곡가가 나쁜 마

음을 먹으면 가수와 제작자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이효리가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은 분

명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작곡가와 프로듀서는 유기

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효리도 프로듀서

로서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을 가진다. 본인의 명예 실추만큼 가요계의 신뢰도 

추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은 불가피

하다. 이 점은 본인도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표절 인정에 따른 음반 활동 중단이 도의

적 책임의 전부인가. 이효리는 표절 사건 이후에

도 TV 예능프로에 출연해 특유의 눈웃음을 뿌려

댔다. 반성과 자숙의 기미는 발견되지 않는다. 과

거 표절 시비가 오른 가수는 김민종의 예처럼 은퇴

와 같은 초강수를 두거나 상당 기간 매체에서 자취

를 감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팬 카페에 표절을 

인정한 것이 월드컵 한국과 나이지라아전을 앞둔 

시점이라는 사실 또한 후폭풍을 최소화하면서 활

동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렀

다는 점에서 상쾌하지 않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

판이 나올 만하다. 

사실 음반 녹음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

다. 과거 10곡이 넘는 앨범의 경우 스튜디오 녹음만 

1년 이상이 걸리곤 했다. 이효리와 같은 멀티 플레

이어 슈퍼스타들에게는 이러한 물리적 시간이 태

부족이다. 표절로 시달린 전례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는 싶지만 작곡가와 대화를 비롯한 ‘몰입’ 

시간이 충분할 리가 없다. 이번 표절 사태는 음악 

작업이 에너지 배분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닌‘전면

적으로’ 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작업임을 다시

금 일깨워준다.

표절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의견이   

‘차제에 표절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은 

표절이 친고죄인 이상 가능하지 않다. 피해자가 이

의를 제기해야 성립하는 죄이므로 특별한 표절 기

준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어떤 기준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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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노트북을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에

겐 발열은 스트레스의 근원이다. 키패드는 

열 때문에 뜨거워지고, 팬이 시도 때도 없

이 돌아가면 노트북은 버벅거리기 시작한

다. 이렇게 되면 답답함을 넘어서 뚜껑이 열

리는 건 시간문제다. 그러니 노트북 전용 쿨

링패드 하나쯤 장만해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벨킨의 F5L001처럼 노트북 스탠드도 

겸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금상첨화. F5L001

는 7 °정도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어 타이핑

할 때 손목의 부담을 한결 줄여준다. 노트

북의 USB 전원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별도

의 전원 공급이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 초

미니스커트나 핫팬츠를 입은 애인에게“자

기가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사용하

다가 고운 피부에 화상이라도 입을까봐 걱

정돼서 장만했어”라는 개드립을 치며 선물

하면 효과 만점이다. 아, 그러고 보니 당신

은 그런 여자가 없지? 미안하다. 그럼 그냥 

당신 자신을 위해 선물하라. 적어도 노트북

은 기뻐해줄 거다. 

문의 www.belkin.com/kr 02-1588-7667
가격 3만 원

BELKIN
F5L001

프레젠테이션할 때 레이저 포인터와 마우

스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만큼 귀찮은 일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는 도중에 프레젠테

이션의 흐름이 끊어져서 사람들의 집중력

이 개판 5분 전으로 변한다는 데 있다. 대학

교나 회사에서 발표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라면 타거스의 프레젠테이션 리모트를 지

르는 걸 고려해보자. 레이저 포인트와 마우

스 기능은 물론, 리모트의 버튼을 잘못 눌

러 프레젠테이션 화면에서 빠져나오는 난

감한 실수를 막아주는 키 잠금 기능도 탑재

했다. 마우스 모드로 설정하면 조이스틱으

로 실제 마우스와 동일한 조작도 가능하다. 

수신 거리도 최대 15m에 달하고, 맥과 윈도 

OS 모두 지원하는 똘똘한 녀석이니 질러

도 후회는 없을 거다. 그렇다고 발표할 일

이 하나도 없는 공돌이나 체대생도 미친 척

하고 이 제품을 구매하란 소리는 아니니 오

해하지 말 것!

문의 www.targus.com/kr 02-2589-3200
가격 7만9천 원 

TARGUS 
PRESENTATION 

아이보리 컬러의 시폰 원피스 skg-irl
블랙 끈의 베이지 언더웨어 SEXYCOOKIE
베이지 컬러 슈즈 DONNICHET

이달에 질러야 할
제품 보러가기!

 MUST HAVE ITEMS 
이달에 질러야 할 아이템을 골라주겠다. 고민하지 마라.

리스트는 MAXIM이 이미 작성해뒀다. 남자라면 모름지기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갈지라도 관운장이 호쾌하게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듯

신용카드를 지름신을 향해 내던질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경희 HAIR 이도우 MAKE-UP 오협기 MODEL 구혜인 ASSISTANT 조정진

COOPERATIONS adidas Originals(02-3447-7701) Calvin Klein  Underwear(02-3446-7725) DONNICHETI, SYSTEM, Papaya(02-2138-7769) 
GUESS UNDERWEAR(02-514-0693) SEXYCOOKIE(02-3442-0220) SHOESONE(www.shoesone.co.kr) skg-irl(www.skgirl.com)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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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모 카메라는 독특한 색감을 보여주는 필

름 카메라다. 여기에 360° 회전 기능을 더

해 일반 필름으로도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

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스피너 360°다. 사

용 방법도 간단하다. 카메라 옆의 코드를 당

겼다가 놓으면 끝! 스피너 360°가 있다면 

당신과 그녀가 침대에서 격하게 레슬링을 

펼치는 장면을 한 장의 파노라마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단 소리다! 남자라면 쓸데없는 

연예인 사진보다 둘만의 이런 은밀한 사진

이 소장 가치가 훨씬 높다는 건 말 안 해도 

잘 알겠지? 질러야 할 이유가 더 필요한가!

문의 www.lomoshop.co.kr 02-522-0255
가격 16만5천 원

LOMOGRAPHY 
SPINNER 360°

지구 환경을 위해 전기 소모가 덜한 노트북

을 사용하잔 말은 페이크다. 소니 바이오 Z

가 있으면 데스크톱을 찾을 일이 없을 만큼 

이 녀석의 성능이 뛰어나단 말이 정답이다. 

바이오 노트북의 최상위 모델답게 1.41kg의 

가벼운 무게에 당신이 원하는 성능을 담아

내는 데 성공했다.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쿼드 SSD,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카드(GT 

330M/1GB VRAM))를 탑재했고 풀 HD(1920 

x 1080) 해상도를 자랑한다. 까다로운 노트

북 마니아가 보더라도 어디 한 구석 흠잡

을 곳이 없을 정도로 잘 빠졌다. 아쉬운 점

은 단 한 가지다.‘소니 스타일’이라는 말

이 절로 튀어나오는 3백만 원을 가볍게 뛰

어넘는 가격! 

문의 vaio-online.sony.co.kr 080-770-2000
가격 369만9천 원

SONY VAIO
VAIO Z

핫 핑크 반소매 티셔츠 adidas Originals
블루 컬러 사각 언더웨어 Calvin Klein Underwear
오렌지 컬러 슈즈 SHOESONE

스카이 블루 컬러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데님 쇼츠 Papaya
베이지 컬러 슈즈 DONNICH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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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역시 방수 캠코더다. 당신이 스킨 

스쿠버처럼 수심 3m까지 내려가는 여름 레

포츠를 즐기지 않더라도 해변에 산재한 헐

벗은 그녀의 모습 또는 당신이 운 좋게 사냥

한 그녀와 뜨겁게 콩을 볶는 추억을 풀 HD

급 화질로 남기고 싶다면 코닥의 플레이 스

포츠 캠코더를 눈여겨봐라. 여기에 128g의 

초경량(스마트폰 갤럭시 S가 121g이니 얼마

나 가벼운지 짐작이 갈 거다)인 데다 2인치

의 LCD 액정은 빛 반사 방지 기술을 적용해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족

함이 없다. 500만 화소의 정지 영상(이라고 

쓰고 일반 사진이라고 읽는다) 촬영도 가능

하니 바닷가에 갈 땐 이 녀석 하나로 사진, 

동영상은 대동단결이다.

문의 www.kodak.co.kr 080-708-5600
가격 24만9천 원

KODAK
PLAY SPORTS

스마트폰이 대세다. 이제 MP3P와 PMP의 

시대는 저물었다고들 이야기한다. 그래도 

YEPP S1처럼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패셔너

블 MP3P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S1은 가

속도 센서를 탑재해서 간편하게 흔드는 것

만으로도 볼륨 조절, 곡 변경 등 다양한 기

능을 실행할 수 있다. 무게가 12g으로 가볍

기 때문에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

도 O.K! S1을 보자마자 남자가 이렇게 아기

자기한 MP3P를 들고 다니면 폼이 안 난다

는 소리를 무심결에 내뱉었다면 당신은 글

러먹었다. S1처럼 여자가 혹할 만한 MP3P

를 하나쯤 챙겨줘야 지나가는 여자랑 말이

라도 한 번 더 섞을 수 있는 거다. 아이폰의 

성능을 100% 활용하는 여자는 10명 중 1~2

명이 고작이다. 여자에겐 디자인이 그 어떤 

기능보다 우선한다는 소리다. 당신이 지를

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바로 이 MP3P처

럼 말이다. 

문의 kr.samsungmobile.com 1588-3366 
가격 6만9천 원(4GB 기준)

SAMSUNG YEPP
YP-S1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지만, 하나쯤 챙겨두

면 좋은 제품을 찾자면 가장 먼저 눈에 들

어오는 게 피코 프로젝트(포켓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프로젝트)다. 옵토마의 PK-102

는 무게가 90g에 불과하고, PC와 연결하지 

않아도 메모리 카드만 있으면 어디서든 프

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그녀와 침대에 누

워서 PK-102로 천장에 비친 로맨틱한 영화

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달콤한 영화 속 

분위기에 취한 그녀가 당신을 멜로 영화의 

남자 주인공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물

론 화끈한 AV의 주인공이라면 더 좋겠지만 

모로 가나 결론은 떡질이니 달라질 건 없다. 

올여름 여자친구와 단둘이 여행 갈 계획을 

잡아뒀다면 이 녀석의 구매 계획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거다. 

문의 korea.optoma.com 02-2218-2360
가격 59만 원

OPTOMA
PK-102

니트 소재의 사선 절개 밑단의 상의 SYSTEM
라이트 그레이 컬러 언더웨어 Calvin Klein Underwear

베이지 컬러 슈즈 DONNICHETI
상반신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었을 때
빛을 발하는 베이지 컬러 언더웨어 SEXY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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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역시 방수 캠코더다. 당신이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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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은 그녀의 모습 또는 당신이 운 좋게 사냥

한 그녀와 뜨겁게 콩을 볶는 추억을 풀 HD

급 화질로 남기고 싶다면 코닥의 플레이 스

포츠 캠코더를 눈여겨봐라. 여기에 128g의 

초경량(스마트폰 갤럭시 S가 121g이니 얼마

나 가벼운지 짐작이 갈 거다)인 데다 2인치

의 LCD 액정은 빛 반사 방지 기술을 적용해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족

함이 없다. 500만 화소의 정지 영상(이라고 

쓰고 일반 사진이라고 읽는다) 촬영도 가능

하니 바닷가에 갈 땐 이 녀석 하나로 사진, 

동영상은 대동단결이다.

문의 www.kodak.co.kr 080-708-5600
가격 24만9천 원

KODAK
PLAY SPORTS

스마트폰이 대세다. 이제 MP3P와 PMP의 

시대는 저물었다고들 이야기한다. 그래도 

YEPP S1처럼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패셔너

블 MP3P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S1은 가

속도 센서를 탑재해서 간편하게 흔드는 것

만으로도 볼륨 조절, 곡 변경 등 다양한 기

능을 실행할 수 있다. 무게가 12g으로 가볍

기 때문에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

도 O.K! S1을 보자마자 남자가 이렇게 아기

자기한 MP3P를 들고 다니면 폼이 안 난다

는 소리를 무심결에 내뱉었다면 당신은 글

러먹었다. S1처럼 여자가 혹할 만한 MP3P

를 하나쯤 챙겨줘야 지나가는 여자랑 말이

라도 한 번 더 섞을 수 있는 거다. 아이폰의 

성능을 100% 활용하는 여자는 10명 중 1~2

명이 고작이다. 여자에겐 디자인이 그 어떤 

기능보다 우선한다는 소리다. 당신이 지를

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바로 이 MP3P처

럼 말이다. 

문의 kr.samsungmobile.com 1588-3366 
가격 6만9천 원(4GB 기준)

SAMSUNG YEPP
YP-S1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지만, 하나쯤 챙겨두

면 좋은 제품을 찾자면 가장 먼저 눈에 들

어오는 게 피코 프로젝트(포켓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프로젝트)다. 옵토마의 PK-102

는 무게가 90g에 불과하고, PC와 연결하지 

않아도 메모리 카드만 있으면 어디서든 프

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그녀와 침대에 누

워서 PK-102로 천장에 비친 로맨틱한 영화

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달콤한 영화 속 

분위기에 취한 그녀가 당신을 멜로 영화의 

남자 주인공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물

론 화끈한 AV의 주인공이라면 더 좋겠지만 

모로 가나 결론은 떡질이니 달라질 건 없다. 

올여름 여자친구와 단둘이 여행 갈 계획을 

잡아뒀다면 이 녀석의 구매 계획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거다. 

문의 korea.optoma.com 02-2218-2360
가격 59만 원

OPTOMA
PK-102

니트 소재의 사선 절개 밑단의 상의 SYSTEM
라이트 그레이 컬러 언더웨어 Calvin Klein Underwear

베이지 컬러 슈즈 DONNICHETI
상반신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었을 때
빛을 발하는 베이지 컬러 언더웨어 SEXY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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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KE / LUNARGLIDE
<무한도전>의 유재석이 신어서 화제를 

모았다. 이걸 신는다고 유재석의 센스

가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다이내믹 서포트 시스템이 주는 쿠션

의 편안함에 적어도 당신 발은 행복한 

비명을 지를 거다. 검은색과 주황색의 

조화가 운동화의 때깔을 더욱 돋보이

게 한다. 

문의 www.nike.co.kr

080-022-0182 가격 12만9천 원

2 B&O / A8
엄밀히 따지면 스포츠형 이어폰은 아

니다. 그렇지만 A8은 착용감과 내구성

에서 스포츠형 이어폰과 넘.사.벽의 차

이를 보여준다. 이승환처럼 사운드에 

까다로운 오덕 가수가 콘서트 무대를 

방방 뛰어다닐 때마다 A8을 사용하는 

덴 이런 이유가 있는 거다. B&O 제품답

게 음색도 고음과 중저음까지 넘나들

어 시원하게 느껴진다. 면세점에서 구

매하면 정가보다 더 싸게 영입할 수 있

다. 총알에 여유가 있다면 운동 파트너

로 A8 이어폰을 지르는 것도 좋은 선

택이다.

문의 www.bang-olufsen.com

02-518-1380 가격 26만 원

3 PHILIPS / SHQ 3000
SHQ 3000는 귀에 거는 커널형 이어폰

이라 소음 차단 기능이 탁월하다. 시끄

러운 헬스장에서 사용하기엔 안성맞춤. 

차가 많은 곳에선 되도록 사용을 피하

자. 자칫 돌아이 운전자를 만나 저승행 

급행열차에 탑승할지도 모른다. 방수 

기능도 탑재했으니 걱정 붙들어 맬 것.

문의 www.philips.co.kr

02-709-1200 가격 3만 원대

4 PANASONIC / 
RP-HS33E-P
운동할 때 막 굴릴 만한 저렴한 이어폰

을 찾는다면 RP-HS33E-P를 고려해보

자.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그 외엔? 가

격이 저렴하다니까!

문의 www.phi l ips.co.kr

1588-8452 가격 1만 원대

5 SONY / MDR-AS35W
운동형 이어폰 중에는 특이한 헤드밴

드형이다. 머리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

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은 편이고 요다 

현상도 방지해준다. 땀이 흘러도 귓속

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디자인한 센

스가 돋보인다. 가격은 다소 비싼 편

이지만 착용감과 디자인이 좋은 운동

형 이어폰을 원한다면 구매를 고려해

봄 직하다.

문의 www.sonystyle.co.kr

1588-0911 가격 5만 원대

6 senHEISER / 
OMX 680
젠하이저와 아디다스가 손잡고 만든 

스포츠형 이어폰. 운동 후 물로 세척해

도 될 만큼 방수 기능은 확실하다. 내구

성도 짱짱해서 어지간한 충격에는 끄

떡없고, 영하 10도의 저온에도 선 굳음 

따윈 발생하지 않는다. 여름에 땀을 육

수처럼 흘려서(심지어 운동 중이 아닌

데도!) 이어폰의 안위가 걱정되는 사람

에게도 적절하다. 

문의 www.sennheiserkorea.co.kr

02-6408-5150 가격 6만 원대

FOR THE SPORTS
운동할 때 쓰는 이어폰은 따로 있더라. 아, 운동할 때 쓸만한 운동화도!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STUFF

 사진 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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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슈퍼 줌 비교 분석
이 슈퍼 줌 디카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한 장면까지 잡아낼 수 있다. 
어떤 놈이 진짜 매의 눈일까?
ILLUSTRATION PETER OUMANSKI

NIKON 
COOLPIX 
P100 
40만 원 후반

●●●◐○

OLYMPUS 
SP-800UZ
40만 원 중반

●●●○○

PENTAX X90
60만 원 중반
●●●●○

GOOD 이 26배 슈퍼 줌은 최상급 니콘 SLR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녀석으로 3색

을 최상으로 뽑아낼 수 있었고, 특히 피부 톤은 훌

륭했다(우리는 이 섹시 바바리걸을 4층에서 찍었

다!). 보너스: 1080p 해상도의 HD 비디오 성능과 

조작이 졸라 간단한 매뉴얼 세팅

BAD 광학 줌을 최대(678㎜)로 당겼을 때 사진이 

조금 거칠게 보인다.

한마디로 만약 당신이 건너편 빌딩 사람이 야동 

보는 장면을 찍을 게 아니라면 아이가 운동장에서 

코 파는 비디오나 클로즈업으로 찍어 놓자. 그리

고 유튜브를 살찌우는 데 일조하자!

GOOD 스펙은 훌륭하다. 30배 줌(840㎜), 14메

가픽셀과 3인치 LCD를 갖췄다. 그런데 희한하게

도 이 녀석은 다른 카메라만큼 명료하고 정밀한 

색을 나타내지 못한다.

BAD SLR처럼 컨트롤 휠이 위에 붙어 있는 니

콘, 팬탁스와 달리, 올림푸스는 아무 표시도 없는 

휠 하나만 뒤에 덩그러니 붙어 있다. 이 버튼으로 

거의 모든 세팅을 조작해야 한다. 빡세다.

한마디로 “팝아트(당신을 워홀처럼 보이게 해

준다)”나 “어안(여자친구를 임신한 것처럼 보이

게 한다-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흐른다)”처럼 카

메라 내장 기능으로 사기 칠 게 아니라면 제치자.

GOOD 이 SLR 같은 기계는 간편한 조작과 초

점거리 676㎜에 이르는 26배 렌즈를 포함한 슈퍼 

줌으로 쐐기를 박는다. 줌을 최대로 당겼을 때 저 

행복한 털복숭이의 엉덩이를 걷어차러 가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사진이 나왔다.

BAD 렌즈를 최대로 뺐을 때 카메라의 너무 긴 

줌과 가벼운 무게(400g) 때문에 약간의 음주 후

에 바람이 잔잔한 상황에서도 균형을 잡기가 힘

들었다. 셋 중 최고의 ISO 감도(최대 6,400)를 가

졌음에도 광량이 부족한 사진들은 여전히 구렸다.

한마디로 다섯 집 건너 섹시한 이웃이 선탠하는 

모습을 찍을 때 이걸 사용하라.

1 2 3

SPY SHO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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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LEGO!

STUFF

레고 계산기
특별한 기능 따윈 기대할 수 없지만 사람의 시선을 끌기

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이런 계산기를 쓰는 사

람이라면 정말 돈이 잉여스럽게 남거나, 아니면 레고에 환

장한 절정 덕후 둘 중 하나다. 당신이 후자가 아니길 빈다.

레고 디카&사진기&MP3
마찬가지.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여자를 불러들이는 부가

적 효능은 있다. 이걸 꺼내드는 순간 주변 여자는 당신에게 

몰려들 거다. 물론 그 여자와 므훗한 사진을 찍거나 후끈한 

동영상을 찍는 건 온전히 당신의 뻐꾸기 스킬에 달려 있다. 

레고 USB
USB를 쓸 일은 은근히 많은데 디자인이 비슷비슷한 제품

에 질렸다면 레고로 만든 이 녀석도 쓸 만할 거다. 어차피 

USB 기능이야 거기서 거기니 성능의 우위를 따질 일은 거

의 없다. 그저 당신의 똘똘이처럼 잘 꽂히면서 저장만 되

면 충분하다.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레고를 좋아하는 30대의 평범한

직장남(유부남)이다. 

레고를 보관할 정도라면 집 크기가 만만치 않겠다. 

수집 욕구가 넘치는 사람은 늘 보관할 공간에 목마르다. 

그렇다고 사는 집이 크단 소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당신처럼 색다른 레고 모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

설계도를 그리는 타입은 아니다. 만들고픈 모형이 머릿

속에 떠오르면 이 부품, 저 부품을 조합해본다. 그다음

부터는 자신과 싸움이다. 시간은 다소 오래 걸리지만 끊

임없이 만들고 부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긴다. 한마디로 

많이 만들다 보면 어떻게든 된다.

작품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궁금하다.

그때그때 다른데 3~4시간 만에 뚝딱 만든 녀석도 있

고, 한 달 동안 피똥을 싸며 겨우 만든 녀석도 있다. 보

유한 레고 부품으로 작품을 만들다가 모자라는 것이 생

기면 부품 전문 사이트에서 구입한다. 비용은 부품의 종

류, 수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 

레고 완제품 중 괜찮은 녀석 3가지만 골라 추천해 달라.

남자라면 역시 <스타워즈> 시리즈다. 6212번(X-wing), 

4509번(Millennium falcon), 8039번(Venator)은 죽기 전

에 꼭 한번 만들어봐라.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변신 로봇, 3단 합체 메카닉, 그리고 거대한 우주전함!

(하앍하앍)

MAXIM과 레고, 여자 셋 중 1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무

엇을 선택할 건가? 지금 MAXIM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응!?).

그래서 어쩌란 건가. 나에겐 무엇보다 부인이 가장 소

중하다(응?!).

마지막으로 레고의 매력이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고맙다. 당신 같은 능력자가 있어 오덕(五德)을 가진 우

리 같은 남자도 어깨를 펴고 세상을 살 수 있다.

 LEGO is ALWAYS GOOD!
이제는 매뉴얼 없이 만들어볼 차례다!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고기동 모빌아머 
<화이트울프>

미래형 택시

2족보행 중무장병기 
<골리앗>

1인용 고속 전투정

가격 대비 성능 따위 뭐임! 레고로 대동단결!독특한 레고 제품

내 광선검
레알 쩔지? 

STUFF CREATIVE LEGO

레고 사진
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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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 MY OBSESSION

팬케이크에 
미친 전직 
슈퍼맨
세계를 구원할 만큼 대단한 
강철 자질을 흔들며 망토를 
휘날리던 브랜든 루스가 영화 
<스콧 필그림 vs. 더 월드>에 
나온다기에(사실은 그 자질 
한번 구경하려고) 만나봤다. 
만나서 그가 MAXIM과 나눈 
얘기는 팬케이크에 관한 것뿐
이었지만...

팬케이크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고 들었다. 
사랑한다. 늘 그래왔다. 고향 아이

오와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남

들은 아침에 먹는 팬케이크를 나

는 저녁에도 먹었다. 아버지는 팬

케이크를 잘 만드셨다. 어머니가 

바쁘실 때 우리에게 팬케이크를 

만들어주시곤 했다. 

어떻게 먹나?
버터와 시럽을 곁들인다. 어릴 땐 

지금보다 시럽을 훨씬 많이 뿌려

먹었다. 그런데 요즘은 팬케이크 

먹는 게 쉽지 않다. 계란과 유제품

에 알레르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계란과 우유는 팬케이크를 만드

는 데 꼭 필요한 재료인데 말이다.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영웅 같
다!  
음, 맞다. 사실 난 채식주의자를 

위한 팬케이크나 먹어야 하는 운

명이다. 근데 내가 만든 채식주

의 팬케이크도 계란, 버터, 우유

를 넣은 팬케이크만큼이나 맛있

는 것 같다. 

흥미롭다. <스콧 필그림 vs. 더 월
드>에서 당신이 부리는 초능력이 
채식에서 나오는 건가?
그렇다. 그는 고기나 기타 동물성 

재료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정

신적 염력을 사용한다. 내 생각엔 

풀만 뜯어 먹는 정도의 지독한 채

식주의자 캐릭터인 것 같다. 

로버트 드 니로는 영화 <성난 황
소>에서 권투 선수 제이크 라 모
타를 연기하려고 살을 찌우기 위
해 팬케이크만 먹었다. 당신도 연
기를 위해서 그 정도로 노력할 수 
있나?
그런 멋진 역을 맡는다면 당연히 

팬케이크를 먹고 달콤한 시럽을 

벌컥벌컥 들이켤 수 있다. 

“팬케이크는 식사가 아니라 단
지 식사 전과 후에 먹는 디저트
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게 한마디한다면?
팬케이크가 식사로 나쁘다는 이

유가 대체 뭔가? 적당한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식사가 된단 말이다. 아니면 꼴리

는 대로 팬케이크만 먹어도 된다!

다른 나라에서 팬케이크를 먹어
본 적 있나?
그렇다. 하지만 다른 나라 팬케이

크는 언제나 나에게 실망만 안겨

줬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팬케이크란 
오직 미국식 팬케이크를 의미하
는 거로군.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먹은 팬케

이크가 맛있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다. 만드는 과정에서 무언가 약

간 부족한 것 같다. 

오늘 인터뷰 정말 좋았다. 우리는 
팬케이크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이야기했다.  
내 평생 팬케이크에 관해 나눈 대

화 중 가장 수준 높고 속깊은 대화

였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를 끝냈다. 

WORDS BY PATRICK CARONE

PHOTOGRAPH BY BRYCE DUFFY

그의 새 영화 
예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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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비교 시승기 #2
모닝과 마티즈의 맞짱은 이미 수차례 반복됐다. 하지만 이날
MAXIM KOREA의 업무용 차량을 선정하기 위해 두 차가 다시 격돌했다.                
과연 MAXIM 에디터들의 애마가 될 차는?  
BY 유승민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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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진
더보기

ENGINE    DESIGN
디자인. 중요하다. 차에서 내릴 때마다 MAXIM 에

디터들의 때깔을 살려줄 MAXIM CAR의 사명을 띠

었으니 디자인이 어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나. 마

티즈와 모닝 중에 고르기로 한 이상 어차피 폭풍간

지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MAXIM 차, 넘 깜찍

해요.’하며 조수석에 앉아 촬영장으로 함께 달려

가줄 섹시한 모델만 생각하자. 

‘예쁘다’와‘귀엽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손을 들

어줄 것인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09 서울 국

제모터쇼에서 정말 Creative한 디자인으로 등장

한 이후, 폭발적 반응을 이어나가고 있는 ‘예쁜’

마티즈와, 시작은 미약했으나 볼수록 매력 있다

는 평가를 받으며 꾸준히 마티즈를 괴롭히는‘귀

여운’  모닝. 

일단 외관을 비교해보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선이 굵고 과감하다. 전면 유리까지 뻗어있는 사나

운 헤드램프 라인이 날렵한 인상을 주고, 소형차답

지 않게 두툼한 범퍼와 그릴이 마치 입안을 꽉 채

우는 빅맥버거 같다. 모닝의 경우 좀 더 나은 디자

인의‘스페셜 모델’이 따로 있다. 요즘 기아차 패

밀리룩의 핵심인 일명‘호랑이룩’ 라디에이터 그릴

을 기억하나? 포르테, K5, K7, 스포티지R, 쏘렌토

R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바로 그 그릴 말이다. 바

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한 모닝 스페셜 모

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호랑

이룩’라디에이터 그릴로 기아차 패밀리룩에 동참

한 모닝 스페셜 모델이라면 마티즈와 꽤 좋은 승

부가 될 듯하다. 

인테리어에서는 마티즈가 우위다. 투톤 스티어링 

휠이나 미니쿠퍼 느낌의 에어벤트 (‘에어컨 구멍’

이라고 말하면 없어 보이잖아)는 모닝이 갖추지 못

한 세심함을 보여준다. 특히 핸들 바로 뒤에 달린 

돌출형 계기판이 인상적이다. 요새 한참 화제를 뿌

리고 있는‘마티즈 크리에이티브 핑크’가 나오면 

또 여자들의 지갑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다. 핑크

라니... 예쁘려고 작정했구나.

하지만 이래저래 디자인에서 밀리던 모닝이 2010

년형부터 깜짝 놀랄 만한 디자인을, 예상치 못한 부

분에서 보여줬다. 바로 꽃잎 모양의 15인치 블랙 럭

셔리 휠이다. 그렇다. TV CF에서 본 그 캥거루 유

모차 바퀴 말이다. 모닝은 이 휠 커버 

디자인 하나로 차 전체의 느

낌을 쇄신했다. 만약 모

닝이 인테리어에서

도 이 꽃잎 모양 

블랙 럭셔리 휠

을 본떠 스티어

링 휠을 만들

었다면 어땠을

까? 지금의 밋

밋한 실내 디자

인이 하나의 컨

셉으로 확 살아났

을텐데. 몽구형, 좀만 

더 쓰지 그랬어. 

  DRIVING
자, 이제 좀 밟아볼까? 두 녀석 모두 속도계 숫자

가 180km/h까지 나와 있다. 정말일까? 180km/h

까진 체험해보지 못했다. 고속도로에서 150km/h

를 넘어서는 것까진 확인했으나, 안 그래도 가벼운 

차체가 더 밟으면 이륙해버릴 기세였기 때문에 그

냥 믿기로 했다. 

정지 상태에서 박차고 나가는 힘은 모닝이 좀 더 낫

고 50km/h를 넘은 후의 가속은 마티즈 크리에이

티브가 더 수월했다. 결정적 차이는 엔진에서 비롯

한다. 모닝은 SOHC 엔진을, 마티즈는 DOHC 엔진

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SOHC와 DOHC의 차이가 

뭐냐고? 옆에 친절하게 설명했으니까 눈깔 좌향

좌하고 읽고 와라. 

다 읽고 왔나? 수고했다. 이제 당신도 아는 척할 수 

있는 자동차 지식이 하나 생겼다. 남들이 마티즈와 

모닝의 디자인만 비교할 때 당신은 DOHC 엔진과 

SOHC 엔진의 차이를 설명할 줄 아는 메카닉 섹시

가이를 연기하면 된다. 

모닝과 마티즈의 출력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 실

내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주행했더니, 겨드랑이에 

땀이 삐질 흘러내린다. 운전 하는 독자들은 익히 알

고 있겠지만, 운전 중에 양쪽 에어컨 바람으로 겨땀

을 말리는 일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 하지만 사람

마다 앉은키가  다르고, 겨드랑이의 해발고도 또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정확하게 겨드

랑이를 조준 사격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

다. 모닝의 경우, 에어컨 풍향 조절의 폭이 매우 좁

은 반면, 마티즈의 에어벤트는 상하좌우 풍향 조절 

폭이 넉넉해서 좋았다. 아이, 뽀송뽀송해.

 

   COST
아마 MAXIM 경영진에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 분명하다. 경제성! 회사 입장에선 에디터들이 

최소한의 기름으로 최대한 많이 싸돌아다녀야 할 

테니 말이다. 먼저 모닝은 이름부터 뭔가 그럴싸

한‘모닝 eco plus’. 모닝 에코플러스는 종전의 모

닝보다 더욱 강한 짠물 연비를 탑재하고 등장했다. 

공인 연비는 무려 리터당 21.2km! 마티즈 크리에이

티브의 괴물연비 21km/L를 간발의 차로 앞서버렸

다. 물론 오토매틱의 경우에는 수치가 좀 떨어지지

만 어쨌거나 기적 같은 연비가 아닐 수 없다(사장 

입꼬리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모닝과 

마티즈로 각각 이틀간 출퇴근한 결과 그 미세한 연

비 차를 체감하긴 어려웠다. 그저 둘다 굉장한 연

비라는 느낌밖엔... 경차 연비가 이 정도라면 역시 

아직까진 하이브리드 카보단 경차를 택하는 게 훨

씬 경제적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모닝이 이번 에

코플러스 모델에서 내세우는 소위‘경제운전 안내

시스템’(옵션)은 현재 운전자 니가 기름을 많이 쓰

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기판에 그린과 레드 컬러로 

표시해준다. 최대속력 테스트하느라 초큼 밟았더

니 바로 빨간불 뜬다.  "사장이 보고 있다" 라고 말하

는 듯하다. 뭐, 상관없다. 에디터는 적록 색맹이니까.  

   SAFETY
안전성. 몹시 중요하다. 사실 생각해보면 디자인이

고 주행 성능이고 나발이고 따져봤자 어차피 내 차

도 아니다. 하지만 회사 차 안에 타는 건 귀한 내 몸

이다. 이 풍진 세상을 다 핥아보지도 못하고 회사 

차 안에서 사고로 죽으면 안 되잖아? 마티즈는 무

엇보다 안전성에서 가장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국

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종 충돌 테스트에서 최

고 등급을 휩쓸다시피 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특히나 기아 모닝을 집중 겨냥해서 자신들의 차별

화된 안전성을 강조한다. 옆자리 사람의 안전 여부

야 내 알 바 아니지만, 조수석까지 사이드에어백을 

기본으로 장착했다고 하니 사고 났을 때 옆자리 송

장을 치울 일은 없겠다. 천장도 튼튼하다. 보통 천

장 루프의 강성 기준은 자동차 중량의 1.5배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마티즈는 4배까지 견딘다니 전

복되었을 때 아스팔트에 골수를 바를 일도 없겠다. 

안타깝게도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시승으로 직접 

경험하긴 좀 어려웠다. 어시스턴트를 더미 인형으

로 쓰면 불쌍하니까. 

      

어떤가.  볼수록 아기자기한 녀석들이지만 이 둘의 전쟁

은 겉모습처럼 예쁘고 귀엽지만은 않다. 한때 배기량 

800cc이던 녀석들이 각각 1000cc로 업그레이드하면

서 이제 더 이상은‘경차’대결이라는 말이 무색해

졌다. 보통 800cc를 넘는 차는‘소형차’로 분류하는

데, 모닝과 마티즈가 소형차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소형차 터줏대감인 클릭, 베르나, 젠트라를 압

도해버렸다. 나름대로 자동차 리뷰를 한다는 블로

거들치고 마티즈와 모닝을 쌈 붙이지 않은이가 없

을 정도니 이 두 작은 거인의 건곤일척 승부가 페

라리와 포르쉐의 대결보다도 뜨거워 보인다. 원래 

애들 싸움이 재밌는 거야. 

2010 모닝 에코플러스
엔진
배기량
변속기
연료
구동방식
최대출력
최대토크
공인연비
공차중량

1.0 입실론 직렬 4기통 SOHC

999cc

자동 4단

가솔린

전륜구동

72마력

9.2kg·m/4500rpm

18km/L(1등급)

878kg

2010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엔진
배기량
변속기
연료
구동방식
최대출력
최대토크
공인연비
공차중량

1.0 DOHC S-TEC Ⅱ

995cc

자동 4단

가솔린

전륜구동

70마력

9.4kg·m/4800rpm

170km/L(2등급)

910kg

모닝은 SOHC 엔진을, 마티즈는 DOHC 엔진을 탑재

했다. 차이점을 한번 디벼볼까? 보통 SOHC 엔진은 

배기밸브가 하나인데 비해 DOHC 엔진에는 배기밸

브가 두 개 달려 있다. 실린더 안에서 폭발이 일어

나고 그 배기가스를 실린더 밖으로 배출할 때 배기

량이 같아도 배기밸브가 둘이면 가스 배출이 더 잘

된다. 반면 밸브가 하나이면 배기가스 배출에 병목

현상이 생겨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출력이 나오지 않

는다. 물론 가속페달을 세게 밟지 않으면 SOHC와 

DOHC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RPM

이 높아지고 배출해야 할 배기가스 양이 많아지면 

병목현상이 적은 DOHC 엔진에서 더 좋은 출력이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닝의 SOHC 엔진은 낮은 RPM에

서 배기가스 양이 적을 때 최대토크가 나오고, 마티

즈의 DOHC 엔진은 높은 RPM에서 배기가스 양이 

많아도 최대토크가 나온다. 낮은 RPM으로 주행하

는 도심에서는 모닝이 빛을 발하고, 높은 RPM을 유

지해야 하는 고속도로에서는 마티즈가 빛을 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SOHC 엔진을 

탑재한 모닝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 마티즈보다 잽싸게 움직일 거고, 고속도로

에서는 DOHC 엔진을 탑재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가 속도를 더 쭉쭉 뽑아준다는 말이다. 

‘속독’이라고 읽은
                 색퀴 나와. 

모닝은 SOHC 엔진을, 마티즈는 DOHC 엔진을 탑재

                 색퀴 나와. 

SOHC DOHC

MAXIM RIDE

��_���(�����)_4p.indd   60-61 2010-08-01   �� 4:57:03



AUGUST 2010 MAXIM 61AUGUST 2010 MAXIM 61

세부사진
더보기

ENGINE    DESIGN
디자인. 중요하다. 차에서 내릴 때마다 MAXIM 에

디터들의 때깔을 살려줄 MAXIM CAR의 사명을 띠

었으니 디자인이 어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나. 마

티즈와 모닝 중에 고르기로 한 이상 어차피 폭풍간

지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MAXIM 차, 넘 깜찍

해요.’하며 조수석에 앉아 촬영장으로 함께 달려

가줄 섹시한 모델만 생각하자. 

‘예쁘다’와‘귀엽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손을 들

어줄 것인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09 서울 국

제모터쇼에서 정말 Creative한 디자인으로 등장

한 이후, 폭발적 반응을 이어나가고 있는 ‘예쁜’

마티즈와, 시작은 미약했으나 볼수록 매력 있다

는 평가를 받으며 꾸준히 마티즈를 괴롭히는‘귀

여운’  모닝. 

일단 외관을 비교해보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선이 굵고 과감하다. 전면 유리까지 뻗어있는 사나

운 헤드램프 라인이 날렵한 인상을 주고, 소형차답

지 않게 두툼한 범퍼와 그릴이 마치 입안을 꽉 채

우는 빅맥버거 같다. 모닝의 경우 좀 더 나은 디자

인의‘스페셜 모델’이 따로 있다. 요즘 기아차 패

밀리룩의 핵심인 일명‘호랑이룩’ 라디에이터 그릴

을 기억하나? 포르테, K5, K7, 스포티지R, 쏘렌토

R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바로 그 그릴 말이다. 바

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한 모닝 스페셜 모

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호랑

이룩’라디에이터 그릴로 기아차 패밀리룩에 동참

한 모닝 스페셜 모델이라면 마티즈와 꽤 좋은 승

부가 될 듯하다. 

인테리어에서는 마티즈가 우위다. 투톤 스티어링 

휠이나 미니쿠퍼 느낌의 에어벤트 (‘에어컨 구멍’

이라고 말하면 없어 보이잖아)는 모닝이 갖추지 못

한 세심함을 보여준다. 특히 핸들 바로 뒤에 달린 

돌출형 계기판이 인상적이다. 요새 한참 화제를 뿌

리고 있는‘마티즈 크리에이티브 핑크’가 나오면 

또 여자들의 지갑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다. 핑크

라니... 예쁘려고 작정했구나.

하지만 이래저래 디자인에서 밀리던 모닝이 2010

년형부터 깜짝 놀랄 만한 디자인을, 예상치 못한 부

분에서 보여줬다. 바로 꽃잎 모양의 15인치 블랙 럭

셔리 휠이다. 그렇다. TV CF에서 본 그 캥거루 유

모차 바퀴 말이다. 모닝은 이 휠 커버 

디자인 하나로 차 전체의 느

낌을 쇄신했다. 만약 모

닝이 인테리어에서

도 이 꽃잎 모양 

블랙 럭셔리 휠

을 본떠 스티어

링 휠을 만들

었다면 어땠을

까? 지금의 밋

밋한 실내 디자

인이 하나의 컨

셉으로 확 살아났

을텐데. 몽구형, 좀만 

더 쓰지 그랬어. 

  DRIVING
자, 이제 좀 밟아볼까? 두 녀석 모두 속도계 숫자

가 180km/h까지 나와 있다. 정말일까? 180km/h

까진 체험해보지 못했다. 고속도로에서 150km/h

를 넘어서는 것까진 확인했으나, 안 그래도 가벼운 

차체가 더 밟으면 이륙해버릴 기세였기 때문에 그

냥 믿기로 했다. 

정지 상태에서 박차고 나가는 힘은 모닝이 좀 더 낫

고 50km/h를 넘은 후의 가속은 마티즈 크리에이

티브가 더 수월했다. 결정적 차이는 엔진에서 비롯

한다. 모닝은 SOHC 엔진을, 마티즈는 DOHC 엔진

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SOHC와 DOHC의 차이가 

뭐냐고? 옆에 친절하게 설명했으니까 눈깔 좌향

좌하고 읽고 와라. 

다 읽고 왔나? 수고했다. 이제 당신도 아는 척할 수 

있는 자동차 지식이 하나 생겼다. 남들이 마티즈와 

모닝의 디자인만 비교할 때 당신은 DOHC 엔진과 

SOHC 엔진의 차이를 설명할 줄 아는 메카닉 섹시

가이를 연기하면 된다. 

모닝과 마티즈의 출력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 실

내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주행했더니, 겨드랑이에 

땀이 삐질 흘러내린다. 운전 하는 독자들은 익히 알

고 있겠지만, 운전 중에 양쪽 에어컨 바람으로 겨땀

을 말리는 일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 하지만 사람

마다 앉은키가  다르고, 겨드랑이의 해발고도 또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정확하게 겨드

랑이를 조준 사격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

다. 모닝의 경우, 에어컨 풍향 조절의 폭이 매우 좁

은 반면, 마티즈의 에어벤트는 상하좌우 풍향 조절 

폭이 넉넉해서 좋았다. 아이, 뽀송뽀송해.

 

   COST
아마 MAXIM 경영진에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 분명하다. 경제성! 회사 입장에선 에디터들이 

최소한의 기름으로 최대한 많이 싸돌아다녀야 할 

테니 말이다. 먼저 모닝은 이름부터 뭔가 그럴싸

한‘모닝 eco plus’. 모닝 에코플러스는 종전의 모

닝보다 더욱 강한 짠물 연비를 탑재하고 등장했다. 

공인 연비는 무려 리터당 21.2km! 마티즈 크리에이

티브의 괴물연비 21km/L를 간발의 차로 앞서버렸

다. 물론 오토매틱의 경우에는 수치가 좀 떨어지지

만 어쨌거나 기적 같은 연비가 아닐 수 없다(사장 

입꼬리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모닝과 

마티즈로 각각 이틀간 출퇴근한 결과 그 미세한 연

비 차를 체감하긴 어려웠다. 그저 둘다 굉장한 연

비라는 느낌밖엔... 경차 연비가 이 정도라면 역시 

아직까진 하이브리드 카보단 경차를 택하는 게 훨

씬 경제적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모닝이 이번 에

코플러스 모델에서 내세우는 소위‘경제운전 안내

시스템’(옵션)은 현재 운전자 니가 기름을 많이 쓰

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기판에 그린과 레드 컬러로 

표시해준다. 최대속력 테스트하느라 초큼 밟았더

니 바로 빨간불 뜬다.  "사장이 보고 있다" 라고 말하

는 듯하다. 뭐, 상관없다. 에디터는 적록 색맹이니까.  

   SAFETY
안전성. 몹시 중요하다. 사실 생각해보면 디자인이

고 주행 성능이고 나발이고 따져봤자 어차피 내 차

도 아니다. 하지만 회사 차 안에 타는 건 귀한 내 몸

이다. 이 풍진 세상을 다 핥아보지도 못하고 회사 

차 안에서 사고로 죽으면 안 되잖아? 마티즈는 무

엇보다 안전성에서 가장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국

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종 충돌 테스트에서 최

고 등급을 휩쓸다시피 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특히나 기아 모닝을 집중 겨냥해서 자신들의 차별

화된 안전성을 강조한다. 옆자리 사람의 안전 여부

야 내 알 바 아니지만, 조수석까지 사이드에어백을 

기본으로 장착했다고 하니 사고 났을 때 옆자리 송

장을 치울 일은 없겠다. 천장도 튼튼하다. 보통 천

장 루프의 강성 기준은 자동차 중량의 1.5배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마티즈는 4배까지 견딘다니 전

복되었을 때 아스팔트에 골수를 바를 일도 없겠다. 

안타깝게도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시승으로 직접 

경험하긴 좀 어려웠다. 어시스턴트를 더미 인형으

로 쓰면 불쌍하니까. 

      

어떤가.  볼수록 아기자기한 녀석들이지만 이 둘의 전쟁

은 겉모습처럼 예쁘고 귀엽지만은 않다. 한때 배기량 

800cc이던 녀석들이 각각 1000cc로 업그레이드하면

서 이제 더 이상은‘경차’대결이라는 말이 무색해

졌다. 보통 800cc를 넘는 차는‘소형차’로 분류하는

데, 모닝과 마티즈가 소형차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소형차 터줏대감인 클릭, 베르나, 젠트라를 압

도해버렸다. 나름대로 자동차 리뷰를 한다는 블로

거들치고 마티즈와 모닝을 쌈 붙이지 않은이가 없

을 정도니 이 두 작은 거인의 건곤일척 승부가 페

라리와 포르쉐의 대결보다도 뜨거워 보인다. 원래 

애들 싸움이 재밌는 거야. 

2010 모닝 에코플러스
엔진
배기량
변속기
연료
구동방식
최대출력
최대토크
공인연비
공차중량

1.0 입실론 직렬 4기통 SOHC

999cc

자동 4단

가솔린

전륜구동

72마력

9.2kg·m/4500rpm

18km/L(1등급)

878kg

2010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엔진
배기량
변속기
연료
구동방식
최대출력
최대토크
공인연비
공차중량

1.0 DOHC S-TEC Ⅱ

995cc

자동 4단

가솔린

전륜구동

70마력

9.4kg·m/4800rpm

170km/L(2등급)

910kg

모닝은 SOHC 엔진을, 마티즈는 DOHC 엔진을 탑재

했다. 차이점을 한번 디벼볼까? 보통 SOHC 엔진은 

배기밸브가 하나인데 비해 DOHC 엔진에는 배기밸

브가 두 개 달려 있다. 실린더 안에서 폭발이 일어

나고 그 배기가스를 실린더 밖으로 배출할 때 배기

량이 같아도 배기밸브가 둘이면 가스 배출이 더 잘

된다. 반면 밸브가 하나이면 배기가스 배출에 병목

현상이 생겨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출력이 나오지 않

는다. 물론 가속페달을 세게 밟지 않으면 SOHC와 

DOHC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RPM

이 높아지고 배출해야 할 배기가스 양이 많아지면 

병목현상이 적은 DOHC 엔진에서 더 좋은 출력이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닝의 SOHC 엔진은 낮은 RPM에

서 배기가스 양이 적을 때 최대토크가 나오고, 마티

즈의 DOHC 엔진은 높은 RPM에서 배기가스 양이 

많아도 최대토크가 나온다. 낮은 RPM으로 주행하

는 도심에서는 모닝이 빛을 발하고, 높은 RPM을 유

지해야 하는 고속도로에서는 마티즈가 빛을 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SOHC 엔진을 

탑재한 모닝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 마티즈보다 잽싸게 움직일 거고, 고속도로

에서는 DOHC 엔진을 탑재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가 속도를 더 쭉쭉 뽑아준다는 말이다. 

‘속독’이라고 읽은
                 색퀴 나와. 

SOHC DOHC

MAXIM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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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엔진
최고출력
최대토크
최고속도
0-100

8기통 4.5리터

570마력

55.1kg·m

325km/h

3.4초

내공 있는 중견 가수가 오랜 숙성 끝에 선보이는 음반 타이틀로 본명을 내거

는 경우가 더러 있다. 십 수년을 갈고닦아온 고수는 그렇게 신보에 대한 음악

적 자신감을 고스란히 담는다(물론 기본조차 안 된 초짜 신인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량으로 넘어가주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닌가!). 그렇다면 대

중에게 잘 알려진 고향 이름을 신차모델명으로 달아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

까? 그것도 이탈리아라면?

전통의 명가 페라리가 한국 시장에 신차를 선보였다. 전통적인 숫자 작명법 

뒤에 이탈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채로. 페라리는 노련한 아티스트처럼 새 결과

물에 대단한 자신감을 나타냈다.‘뭘 또 그렇게까지’라며 고개를 갸웃하던 이

도 페라리 458 이탈리아의‘미친 스펙’을 접하고 나면 큰절을 할 테다.“아이

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8기통 4.5리터의 미드-리어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570마력, 최대토크 55.1kg·m을 자랑한다. 제로백은 3.4초 이내이며 최고속

도는 325km/h에 달한다.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최고출력 시에도 매

끄러운 주행을 보장하며, 메인 컨트롤이 모두 장착되어 있는 핸들은 혁명적인 

F1의 인체공학적 인터페이스를 자랑한다. 거기에 신속한 코너링과 정확한 그

립 레벨을 계산하는 컨트롤 로직의 진화는 더욱 뛰어난 승차감까지 선사한다. 

페라리의 공언대로 “진정한 페라리 마니아를 위한 수퍼카”인 것이다.

페라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괴물 같은 녀석을 만들어냈는지 슬슬 궁금해지

는가? <신세기 사이버포뮬러>를 실사로 보여주는‘F1의 황제’미하엘 슈마허

가 전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면 그러려니 할 수밖에. F1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

해놓은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주문 제작 방식으로 한두 해 기다려야 인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소한 문제라면 한국에선 이 녀석의 질주 본능을 충족시켜 

줄 곳이 없다는 것.

캘리포니아, 이탈리아가 나왔으니 언젠간 페라리 대~한민국도 나오길 기대

해보자. 차는커녕 페라리 향수 하나 사면서도 우리 손은 벌벌 떨리지만 말이다.

게임 속 페라리 
보러가기

아버지는 ‘황제’ 미하엘 슈마허. 이름은 이탈리아. 
페라리 가문의 적자(嫡子)를 소개한다. 차미네이터 부럽지 않은 녀석이군!

BY 박상우 IMAGES FMK
AUGUST 2010 MAXIM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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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엔진
최고출력
최대토크
최고속도
0-100

8기통 4.5리터

570마력

55.1kg·m

325km/h

3.4초

내공 있는 중견 가수가 오랜 숙성 끝에 선보이는 음반 타이틀로 본명을 내거

는 경우가 더러 있다. 십 수년을 갈고닦아온 고수는 그렇게 신보에 대한 음악

적 자신감을 고스란히 담는다(물론 기본조차 안 된 초짜 신인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량으로 넘어가주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닌가!). 그렇다면 대

중에게 잘 알려진 고향 이름을 신차모델명으로 달아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

까? 그것도 이탈리아라면?

전통의 명가 페라리가 한국 시장에 신차를 선보였다. 전통적인 숫자 작명법 

뒤에 이탈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채로. 페라리는 노련한 아티스트처럼 새 결과

물에 대단한 자신감을 나타냈다.‘뭘 또 그렇게까지’라며 고개를 갸웃하던 이

도 페라리 458 이탈리아의‘미친 스펙’을 접하고 나면 큰절을 할 테다.“아이

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8기통 4.5리터의 미드-리어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570마력, 최대토크 55.1kg·m을 자랑한다. 제로백은 3.4초 이내이며 최고속

도는 325km/h에 달한다.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최고출력 시에도 매

끄러운 주행을 보장하며, 메인 컨트롤이 모두 장착되어 있는 핸들은 혁명적인 

F1의 인체공학적 인터페이스를 자랑한다. 거기에 신속한 코너링과 정확한 그

립 레벨을 계산하는 컨트롤 로직의 진화는 더욱 뛰어난 승차감까지 선사한다. 

페라리의 공언대로 “진정한 페라리 마니아를 위한 수퍼카”인 것이다.

페라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괴물 같은 녀석을 만들어냈는지 슬슬 궁금해지

는가? <신세기 사이버포뮬러>를 실사로 보여주는‘F1의 황제’미하엘 슈마허

가 전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면 그러려니 할 수밖에. F1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

해놓은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주문 제작 방식으로 한두 해 기다려야 인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소한 문제라면 한국에선 이 녀석의 질주 본능을 충족시켜 

줄 곳이 없다는 것.

캘리포니아, 이탈리아가 나왔으니 언젠간 페라리 대~한민국도 나오길 기대

해보자. 차는커녕 페라리 향수 하나 사면서도 우리 손은 벌벌 떨리지만 말이다.

게임 속 페라리 
보러가기

아버지는 ‘황제’ 미하엘 슈마허. 이름은 이탈리아. 
페라리 가문의 적자(嫡子)를 소개한다. 차미네이터 부럽지 않은 녀석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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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0 MAXIM 65

제조사 가격 (만원) 모델명 제조사 가격 (만원) 모델명 제조사 가격 (만원) 모델명 제조사 가격 (만원) 모델명

GM

GM

기아

기아

현대

기아

GM

현대

기아

GM

GM

GM

GM

GM

GM

현대

현대

현대

현대

기아

르노삼성

현대

기아

기아

GM

현대

기아

기아

기아

기아

기아

르노삼성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기아

기아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기아

GM

현대

현대

현대

기아

GM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GM

현대

현대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GM

르노삼성

쌍용

쌍용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현대

GM

쌍용

쌍용

기아

GM

르노삼성

쌍용

기아

GM

스마트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기아

르노삼성

쌍용

스마트

현대

GM

GM

HONDA

Dodge

현대

현대

기아

기아

르노삼성

르노삼성

쌍용

쌍용

쌍용

쌍용

미쓰비시

스마트 

스마트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GM

쌍용

현대

기아

GM

르노삼성

닛산

현대

GM

크라이슬러

현대

기아

쌍용

푸조

푸조

토요타

JEEP

현대

기아

현대

Volkswagen

푸조

HONDA

기아

쌍용

쌍용

닛산

Volkswagen

Volkswagen

푸조

푸조

HONDA

HONDA

ford

닛산

토요타

토요타

크라이슬러

현대

기아

기아

볼보

쌍용

쌍용

MINI

HONDA

볼보

닛산

MINI

HONDA

미쓰비시

스바루

현대

푸조

푸조

HONDA

토요타

스바루

르노삼성

르노삼성

현대

기아

볼보

푸조

푸조

푸조

ford

ford

기아

BMW

AUDI

푸조

MINI

MINI

ford

ford

크라이슬러

쌍용

HONDA

미쓰비시

미쓰비시

크라이슬러

현대

기아

쌍용

AUDI

Volkswagen

푸조

MINI

SAAB

스바루

현대 

현대

스바루

현대

BMW

볼보

볼보

AUDI

Volkswagen

JEEP

Volkswagen

MINI

ford

링컨

BMW

토요타

ford

크라이슬러

AUDI

Volkswagen

푸조

벤츠

ford

JEEP

현대

푸조

HONDA

스바루

기아

BMW

AUDI

LEXUS

인피니티

Dodge

SAAB

닛산

AUDI

ford

JAGUAR

크라이슬러

BMW

BMW

GM

Volkswagen

Volkswagen

캐딜락

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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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마티즈 클래식 0.8 SOHC

2010 마티즈 클래식 0.8 VAN

2010 모닝 가솔린 1.0 밴

2010 모닝 가솔린 1.0

2010 클릭 가솔린 1.4 DOHC

2010 모닝 LPI 1.0

2010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1.0 GSL

2009 베르나 트랜스폼 세단 1.4 DOHC 가솔린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4 DOHC

2009 젠트라 1.2 SX

2009 젠트라X 1.2

2010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1.0 LPGi

2009 젠트라 1.6 가솔린

2009 젠트라X 3Door 1.6

2009 젠트라X 1.6

2009 베르나 트랜스폼 세단 1.6 VVT 가솔린

2010 클릭 가솔린 1.6 DOHC

2010 클릭 디젤 1.5 VGT

2010 아반떼 가솔린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4 DOHC

2009 SM3 CE 1.6 가솔린

2009 베르나 트랜스폼 세단 1.5 VGT 디젤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6 CVVT 

2010 포르테 1.6 CVVT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6 가솔린

2011 i30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디젤1.5 VGT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6 CVVT

2010 프라이드 세단 디젤1.5 VGT

2010 쏘울 가솔린 1.6

2011 쏘울 가솔린 1.6

2011 SM3 1.6 가솔린

2009 베르나 트랜스폼 해치백 1.6 VVT 가솔린

2011 i30cw 1.6 VVT

2009 포르테쿱 1.6 KOUP

2011 쏘울 디젤 1.6

2010 쏘울 디젤 1.6

2010 카렌스 2.0 LPI

2011 카렌스 2.0 LPi

2011 i30 2.0 VVT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3인승

2009 포르테쿱 2.0 KOUP

2010 포르테 2.0 CVVT

2010 카렌스 2.0 가솔린

2011 카렌스 가솔린 2.0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8 IDENTITY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5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3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5인승

2010 쏘울 가솔린 2.0

2010 라세티 프리미어 2.0 디젤

2011 i30 1.6 VGT

2011 투싼IX 가솔린 2.0 2WD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왜건 12인승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0

2010 스포티지R 가솔린 쎄타II 2.0

2011 쏘울 가솔린 2.0

2010 토스카 L6 2.0

2011 i30cw 1.6 VGT

2011 i30cw 2.0 VVT

2010 쏘나타 Y20

2011 투싼IX 디젤 R2.0 2WD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2인승

2010 K5 가솔린 2.0

2010 스포티지R 디젤 R2.0 2WD

2010 토스카 L6 LPG 2.0

2010 SM5 2.0 가솔린

2010 액티언 CX5 2WD

2010 액티언스포츠 AX5 2WD

2011 쏘나타 Y20

2010 아반떼 하이브리드LPi 1.6 하이브리드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1인승

2010 포르테 하이브리드LPi 1.6 HEV

2010 그랜드 카니발 2.2 디젤

2010 스포티지R 디젤 R2.0 4WD

2011 투싼IX 디젤 R2.0 4WD

2010 윈스톰 2WD 5인승

2010 카이런 2.0 5인승 2WD

2010 액티언스포츠 AX7 4WD

2010 그랜드 카니발 2.7 LPi

2010 윈스톰 2WD 7인승

2010 QM5 가솔린 2WD 씨티

2010 액티언 CX5 4WD

2009 쏘렌토R 2.4 가솔린 2WD

2010 토스카 디젤 2.0

2010 스마트 포투 쿠페 Passion

2011 제네시스 쿠페 200 Turbo

2011 싼타페 VGT 2.0 2WD

2010 카니발 2.7 LPG

2010 카니발 2.2 디젤

2009 쏘렌토R 2.7 LPG 2WD

2009 쏘렌토R 2.0 디젤 2WD

2010 QM5 디젤 2WD

2010 카이런 2.0 7인승 2WD

2010 스마트 포투 쿠페 Pulse

2011 싼타페 LPi V6 2.7 2WD

2010 윈스톰 4WD 5인승

2010 윈스톰 4WD 7인승

2010 혼다 시빅 CIVIC 1.8 

2010 닷지 캘리버 2.0 가솔린 

2011 싼타페 VGT 2.2 4WD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40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4

2009 쏘렌토R 2.2 디젤 2WD

2011 SM7 뉴아트 2.3 가솔린

2011 QM5 디젤 4WD

2010 슈퍼 렉스턴 2WD RX5

2010 카이런 2.0 5인승 4WD

2010 카이런 2.0 7인승 4WD

2010 액티언 CX7 4WD

2010 미쓰비시 랜서 2.0 가솔린 

2010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 Passion

2010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 Pulse

2011 쏘나타 F24

2011 싼타페 가솔린 2.4 2WD

2010 쏘나타 F24 GDi

2010 K5 가솔린 2.4 GDI

2010 K7 VG240

2010 카니발 2.2 리무진 디젤

2010 토스카 L6 2.5

2010 슈퍼 렉스턴 2WD RX6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70

2009 쏘렌토R 2.2 디젤 4WD

2010 윈스톰 맥스 2.0 DLX

2010 QM5 디젤 4WD

2009 닛산 로그 2.5 가솔린 2WD

2011 싼타페 VGT 2.2 2WD

2010 윈스톰 맥스 2.0 HDLX

2008 크라이슬러 PT크루저 2.5 가솔린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40

2010 K7 VG270

2010 카이런 2.7 7인승 4WD

2009 푸조 207 해치백 1.6 GT

2009 푸조 308 해치백 1.6 MCP

2010 토요타 RAV4 2.5 가솔린 2WD

2010 지프 컴패스 2.4 CVT

2011 제네시스 쿠페 380 GT

2010 모하비 가솔린 3.8 2WD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2WD

2010 폭스바겐 제타 2.0 TDI

2008 푸조 307 왜건 2.0L SW

2010 혼다 CR-V 2WD URBAN

2010 모하비 디젤 3.0 2WD

2010 슈퍼 렉스턴 4WD RX6

2010 카이런 2.7 7인승 AWD

2010 닛산 알티마 2.5 가솔린

2008 폭스바겐 비틀 2.0 가솔린

2010 폭스바겐 골프 2.0 TDI

2009 푸조 207 왜건 1.6 SW

2008 푸조 307 해치백 2.0 HDi 

2010 혼다 시빅 CIVIC 2.0

2010 혼다 CR-V 2WD

2010 포드 이스케이프 2.5 XLT

2009 닛산 로그 2.5 가솔린 4WD

2010 토요타 캠리 2.5 가솔린 

2010 토요타 RAV4 2.5 가솔린 4WD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세단 2.4 가솔린

2010 더럭셔리 그랜져 L330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2010 모하비 디젤 3.0 4WD

2010 볼보 C30 2.4i 가솔린

2010 체어맨H 500S

2010 슈퍼 렉스턴 AWD RX7

2010 미니 쿠퍼 1.6 메이페어

2009 혼다 어코드 2.4 가솔린

2007 볼보 S40 2.4i

2010 닛산 알티마 3.5 가솔린

2008 미니 쿠퍼 클럽맨 1.6 쿠퍼

2010 혼다 CR-V 4WD

2010 미쓰비시 아웃랜더 아웃랜더 2.4L

2010 스바루 레거시 2.5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2WD

2009 푸조 207 쿠페 1.6 RC

2008 푸조 307 왜건 2.0 SW

2010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2010 토요타 프리우스 1.8 하이브리드 

2010 스바루 포레스터 2.5

2010 SM7 뉴아트 3.5 가솔린

2011 SM7 뉴아트 3.5 가솔린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4WD

2010 K7 VG350

2008 볼보 V50 2.4i

2009 푸조 207 컨버터블 1.6 CC

2009 푸조 308 해치백 2.0 HDi

2010 푸조 3008 1.6 HDi 

2008 포드 몬데오 2.0 디젤 

2010 포드 토러스 3.5 SEL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2009 BMW 1시리즈 120d

2008 아우디 A3 해치백 2.0 TFSI

2009 푸조 308 왜건 2.0 SW HDi 

2009 미니 쿠퍼 컨버터블 1.6 쿠퍼

2010 미니 쿠퍼 1.6 캠든

2010 포드 이스케이프 2.5 Limited

2010 포드 머스탱 쿠페 4.0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세단 2.0 디젤

2010 슈퍼 렉스턴 AWD NOBLESSE

2009 혼다 어코드 3.5 가솔린

2010 미쓰비시 아웃랜더 아웃랜더 3.0L

2008 미쓰비시 이클립스 2.4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컨버터블 2.8 가솔린 

2009 제네시스 밸류업 BH 330

2010 그랜드 카니발 3.0 하이리무진

2010 체어맨H 600S

2008 아우디 A4 세단 2.0 TFSI S-line

2010 폭스바겐 골프 2.0 GTD

2010 푸조 407 세단 2.0 HDi 

2008 미니 쿠퍼 클럽맨 1.6 쿠퍼S

2009 사브 9-3 2.0 TiD 

2010 스바루 레거시 3.6

2010 제네시스 BH 330

2010 제네시스 BH 380

2010 스바루 아웃백 2.5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4WD

2010 BMW X1 18d

2010 볼보 C30 T5 가솔린

2008 볼보 S60 2.5T 가솔린

2008 아우디 A3 해치백 2.0 TFSI 다이내믹

2010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2008 지프 랭글러 루비콘

2008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2009 미니 쿠퍼 컨버터블 1.6 쿠퍼S

2010 포드 토러스 3.5 리미티드

2010 링컨 MKZ 3.5 가솔린 

2008 BMW 3시리즈 320i

2010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2.4 하이브리드 

2010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4.0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300C 2.8 가솔린

2009 아우디 A4 2.0 TFSI 멀티트로닉

2010 폭스바겐 티구안 2.0 TSI

2008 푸조 307 컨버터블 2.0CC

2010 벤츠 C클래스 C200K

2008 포드 스포츠 트랙 4.1 가솔린 4WD 

2008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2009 제네시스 밸류업 BH 380

2010 푸조 407 왜건 2.0 HDi 

2010 캐딜락 CTS 3.0 가솔린

2010 스바루 아웃백 3.6

2010 모하비 가솔린 4.6 4WD

2008 BMW 3시리즈 320d

2008 아우디 A4 왜건 2.0 TFSI 콰트로 S-line

2010 렉서스 IS250

2010 인피니티 G37 세단 3.7 가솔린

2009 닷지 다코타 쿼드캡 4X4 

2009 사브 9-5 2.0 TiD 

2009 닛산 무라노 3.5 가솔린 4WD

2009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

2009 포드 익스플로러 4.0 가솔린 4WD

2009 재규어 X-타입 2.2D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2.7 가솔린

2010 BMW 3시리즈 320d

2010 BMW X1 20d

2009 베리타스 3.6 V형 6기통

2010 폭스바겐 CC 2.0 TSI

2010 폭스바겐 CC 2.0 TDI

2010 캐딜락 CTS 왜건 3.0 가솔린 

2010 체어맨W CW600

2010 렉서스 IS250 F-Sport

2009 재규어 X-타입 2.5 Luxury

2009 랜드로버 프리랜더2 TD4 HSE

2010 카니발 3.0 L290 디젤

2010 볼보 S80 D5 2.4 디젤

2009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D

2008 폭스바겐 EOS 2.0 가솔린

2010 벤츠 C클래스 C220 CDI

2009 푸조 308 컨버터블 2.0 CC HDi 

2008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4.0 가솔린 4WD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80

2009 닛산 370Z 3.7 가솔린

2010 인피니티 EX 35

2009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300C 3.5 가솔린

2010 링컨 MKX 3.5 가솔린 AWD 

2010 벤츠 C클래스 C250

2009 벤츠 GLK클래스 220 CDI 

2010 링컨 MKS 3.8 가솔린 

2010 BMW 5시리즈 523i

2008 BMW 5시리즈 520i

2010 볼보 S80 3.2 가솔린

2010 볼보 XC70 D5 AWD

2009 아우디 Q5 2.0 TDI

2010 렉서스 ES 350

2010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MR 

2009 랜드로버 프리랜더2 I6 HSE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3.5 가솔린

2011 인피니티 M M37

2008 BMW X3 xDrive20d

2010 아우디 A6 2.0 TFSI

2008 BMW 3시리즈 328i

2010 BMW X1 23d

2010 체어맨W CW700

2009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4WD 

2008 BMW 5시리즈 520d

2010 볼보 XC60 D5 AWD

2009 인피니티 M35

2009 재규어 X-타입 3.0 Luxury

2008 크라이슬러 300C 3.0 디젤

2009 아우디 A5 2.0 TFSI 콰트로

2007 아우디 TT 쿠페 2.0 TFSI

2009 아우디 TT 쿠페 TFSI 2.0

2009 인피니티 G37 쿠페 3.7가솔린

2010 캐딜락 CTS 3.0 가솔린

2010 캐딜락 SRX 3.0 가솔린 AWD 

2010 BMW 5시리즈 523i

2009 렉서스 IS 컨버터블 IS250C

2010 미쓰비시 파제로 3.2 디젤 4WD 

2010 폭스바겐 CC 3.6 4Motion

2010 캐딜락 STS 3.6 가솔린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3.0 디젤

2010 에쿠스 VS380

2010 체어맨W CW700 AWD

2007 아우디 TT 컨버터블 2.0 TFSI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220 CDI

2010 BMW 5시리즈 528i

2008 BMW 5시리즈 528i

2010 아우디 A6 3.2 FSI

2008 혼다 레전드 3.5 가솔린 

2008 사브 터보X 리미티드 에디션 

2008 볼보 XC90 D5 AWD

2008 BMW X3 xDrive28i

2009 아우디 TT 컨버터블 TFSI 2.0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300

2008 크라이슬러 300C 5.7 가솔린

2010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 TFSI

2010 푸조 407 쿠페 2.7 HDi 

2008 지프 커맨더 3.0 CRD 4WD 

2009 링컨 타운카 4.7 가솔린 SWB

2008 BMW X3 xDrive30d

2010 아우디 A6 3.0 TFSI

2008 아우디 A4 컨버터블 2.0 TFSI 콰트로

2008 폭스바겐 투아렉 GP 3.0 TDI

2008 볼보 XC90 3.2 AWD

2010 인피니티 G37 컨버터블 3.7가솔린

2009 혼다 레전드 3.7 가솔린 

2007 로터스 엘리스 R 1.8 가솔린 

2008 렉서스 GS 350

2010 아우디 Q5 3.0 TDI

2007 아우디 TT 쿠페 TT 3.2 DSG

201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2.7D TDV6

200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2.7D TDV6

2010 재규어 XF 3.0D 디젤

2009 렉서스 RX 350

2010 인피니티 FX 35

2008 BMW X3 xDrive30i

2009 아우디 TT 쿠페 TTS 2.0 콰트로

2009 링컨 타운카 4.7 가솔린 LWB

2009 포르쉐 박스터 2.9 가솔린

2010 BMW 그란투리스모 GT

2009 BMW Z4 sDrive30i

2010 스피라 N

2009 아우디 TT 컨버터블 TTS 2.0 콰트로

200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4.0 V6

2010 벤츠 E클래스 쿠페 E350 

2008 BMW 3시리즈 335i

2008 렉서스 GS 460

2008 로터스 엘리스 SC 1.8 가솔린 

2009 포르쉐 카이맨 2.9 가솔린

2011 인피니티 M M56

2010 볼보 S80 V8 4.5 가솔린

2008 포르쉐 카이엔 3.2 V6

2010 아우디 S4 3.0 TFSI 콰트로

2010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 E350

2010 체어맨W 리무진 CW700

2010 체어맨W V8 5000

2009 렉서스 RX450h

2009 BMW Z4 sDrive35i

2010 스피라 S

2008 폭스바겐 페이톤 V6 3.0 TDI

2010 인피니티 FX 50S

2010 벤츠 M클래스 ML300 CDI 4매틱

201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 TDV6

2008 BMW 5시리즈 530i

2010 BMW X5 xDrive30d

2010 재규어 XF 3.0D S 디젤

2009 포르쉐 박스터 3.4 가솔린

2010 벤츠 C클래스 C63 AMG

2007 재규어 XJ 2.7D SWB

2009 재규어 XJ 2.7D SWB

2010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2010 스피라 스피라 N

2010 BMW 5시리즈 535i E350

2008 BMW M3 4.0 DCT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350 4매틱

2007 재규어 XJ 2.7D LWB

2009 재규어 XJ 2.7D LWB

2010 BMW X5 xDrive35i

2009 포르쉐 카이맨 3.4 S

2008 BMW 5시리즈 535d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2008 포르쉐 카이엔 4.6 S

2010 체어맨W 리무진 V8 5000

2008 포르쉐 카이엔 4.8 GTS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TDV6

2008 인피니티 Q 45 그레이드

2010 스피라 스피라 S

2008 벤츠 CLS클래스 350

2010 에쿠스 VS460

2010 벤츠 CLS클래스 350 AMG

2009 시보레 익스플로러 밴 9인승 2WD

2009 아우디 A8 3.2 콰트로 NWB

2008 아우디 A8 3.2 FSI 콰트로

2008 아우디 A8 L 3.2 FSI

2010 아우디 Q7 4.2 TDI 콰트로

2008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6.2 가솔린 4WD 

2010 벤츠 S클래스 S350 CDI

2008 BMW 5시리즈 550i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

2010 스피라 Turbo

2008 폭스바겐 페이톤 V8 4.2 LWB

2008 폭스바겐 투아렉 V10 TDI 4WD

2009 스피라 T 2.7 터보

2010 BMW X5 xDrive50i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V8

2010 재규어 XJ 3.0D

2008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

2007 재규어 XJ 4.2 XJR

2009 시보레 익스플로러 밴 11인승 2WD

2009 아우디 A8 4.2 콰트로 NWB

2008 재규어 XJ 4.2 LWB

2010 렉서스 LS 460

2009 재규어 XJ XJR 4.2

2010 에쿠스 리무진 VL380

2009 재규어 XJ 4.2 LWB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4

2008 아우디 A8 4.2 TDI 콰트로

200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7 V8 Td

2009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7 V8 Td

2010 렉서스 LS 460 AWD

2010 BMW 7시리즈 740i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

2010 벤츠 M클래스 ML63 AMG 4매틱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S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63 AMG

2010 벤츠 S클래스 S350

2008 재규어 XJ SV8

2009 포르쉐 911 쿠페 타르가4

2010 재규어 XF 5.0 V8 가솔린

2008 아우디 RS4 4.2 가솔린

2010 에쿠스 리무진 VL500

2010 스피라 스피라 Turbo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4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5 V8 Vogue

2009 닛산 GT-R 3.8 가솔린

2008 아우디 A8 L 4.2 FSI 콰트로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4S

2009 아우디 A8 4.2 콰트로 LWB

2010 렉서스 LS 460L

2010 스피라 스피라 S

2008 재규어 XJ SV8 Portfolio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S

2010 재규어 XJ 5.0P

2009 재규어 XJ SV8 Portfolio

2010 BMW 7시리즈 740Li

2010 BMW X5 M 4.4 가솔린 4WD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9 S

2009 포르쉐 911 쿠페 타르가4S

200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2 V8 Vogue

2009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2 V8 Vogue

2009 재규어 XK 쿠페 5.0 NA

2010 스피라 EX

2010 BMW X6 M 4.4 가솔린 4WD

2008 벤츠 CLS클래스 63 AMG

2008 포르쉐 카이엔 4.6 터보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4S

2010 벤츠 S클래스 하이브리드 S400 HYBRID 

2007 BMW M5 5.0 7SMG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9 4S

2009 재규어 XK 컨버터블 5.0 NA

2009 재규어 XK 쿠페 XKR 4.2

2008 BMW 6시리즈 650i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 V8

2009 재규어 XK 컨버터블 XKR 4.2

2010 스피라 스피라 EX

2009 아우디 S8 5.2 FSI

2008 BMW M6 5.0 SMG

2010 렉서스 LS 600hL

2010 BMW 7시리즈 750Li

2008 포르쉐 카이엔 4.9 터보S

2010 벤츠 S클래스 S500

2008 벤츠 SL클래스 63 AMG 

2010 포르쉐 911 쿠페 3.8 GT3

2010 벤츠 S클래스 S500 4MATIC

2008 벤츠 CL클래스 63 AMG 

2007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4.2 V8 

2010 포르쉐 911 쿠페 3.8 Turbo

2010 아우디 R8 5.2 FSI

2010 재규어 XJ 5.0SC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9 4S Turbo

2010 포르쉐 911 컨버터블 3.8 Turbo

2010 벤츠 S클래스 S63 AMG

2008 아우디 A8 L 6.0

2009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S 4.7 V8 

2010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4.7 V8 

2010 벤츠 SLS AMG

2010 BMW 7시리즈 760Li

2010 벤츠 S클래스 S60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GT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GT스피드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스피드

2006 페라리 F430 쿠페 V8 4.4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스피드 6.0

2008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60 V10

2006 페라리 F430 컨버터블 V8 4.4 

2010 458 이탈리아 

2010 벤틀리 컨티넨탈 슈퍼스포츠 6.0 

2010 롤스로이스 고스트 6.6 V12

2007 페라리 599 GTB V12 6.0 

2008 롤스로이스 팬텀 세단 6.75 V12

2008 롤스로이스 팬텀 6.75 V12

2008 롤스로이스 팬텀 컨버터블 드롭헤드쿠

페 6.75 V12

2008 롤스로이스 팬텀 세단 EWB 6.75 V12

2010 마이바흐 62 제플린 62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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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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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볼보

인피니티

JAGUAR

크라이슬러

AUDI

AUDI

AUDI

인피니티

캐딜락

캐딜락

BMW

LEXUS

미쓰비시

Volkswagen

캐딜락

크라이슬러

현대

쌍용

AUDI

벤츠

BMW

BMW

AUDI

벤츠

SAAB

볼보

BMW

AUDI

벤츠

크라이슬러

아우디

푸조

JEEP

링컨

BMW

AUDI

AUDI

LEXUS

볼보

인피니티

HONDA

LOTUS

LEXUS

AUDI

AUDI

랜드로버

랜드로버

JAGUAR

LEXUS

인피니티

BMW

AUDI

링컨

포르쉐

BMW

BMW

어울림

AUDI

랜드로버

벤츠

BMW

LEXUS

LOTUS

포르쉐

인피니티

볼보

포르쉐

AUDI

벤츠

쌍용

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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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어울림

Volkswagen

인피니티

벤츠

랜드로버

BMW

BMW

JAGUAR

포르쉐

벤츠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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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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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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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UAR

BMW

포르쉐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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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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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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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현대

벤츠

시보레

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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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벤츠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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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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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US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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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현대

어울림

포르쉐

랜드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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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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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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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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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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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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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랜드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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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포르쉐

AUDI

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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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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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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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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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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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벤틀리

롤스로이스

페라리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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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가격별 국내 시판 차량 리스트

“다들 이 정도는 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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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GM

기아

기아

현대

기아

GM

현대

기아

GM

GM

GM

GM

GM

GM

현대

현대

현대

현대

기아

르노삼성

현대

기아

기아

GM

현대

기아

기아

기아

기아

기아

르노삼성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기아

기아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기아

GM

현대

현대

현대

기아

GM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GM

현대

현대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GM

르노삼성

쌍용

쌍용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현대

GM

쌍용

쌍용

기아

GM

르노삼성

쌍용

기아

GM

스마트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기아

르노삼성

쌍용

스마트

현대

GM

GM

HONDA

Dodge

현대

현대

기아

기아

르노삼성

르노삼성

쌍용

쌍용

쌍용

쌍용

미쓰비시

스마트 

스마트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GM

쌍용

현대

기아

GM

르노삼성

닛산

현대

GM

크라이슬러

현대

기아

쌍용

푸조

푸조

토요타

JEEP

현대

기아

현대

Volkswagen

푸조

HONDA

기아

쌍용

쌍용

닛산

Volkswagen

Volkswagen

푸조

푸조

HONDA

HONDA

ford

닛산

토요타

토요타

크라이슬러

현대

기아

기아

볼보

쌍용

쌍용

MINI

HONDA

볼보

닛산

MINI

HONDA

미쓰비시

스바루

현대

푸조

푸조

HONDA

토요타

스바루

르노삼성

르노삼성

현대

기아

볼보

푸조

푸조

푸조

ford

ford

기아

BMW

AUDI

푸조

MINI

MINI

ford

ford

크라이슬러

쌍용

HONDA

미쓰비시

미쓰비시

크라이슬러

현대

기아

쌍용

AUDI

Volkswagen

푸조

MINI

SAAB

스바루

현대 

현대

스바루

현대

BMW

볼보

볼보

AUDI

Volkswagen

JEEP

Volkswagen

MINI

ford

링컨

BMW

토요타

ford

크라이슬러

AUDI

Volkswagen

푸조

벤츠

ford

JEEP

현대

푸조

HONDA

스바루

기아

BMW

AUDI

LEXUS

인피니티

Dodge

SAAB

닛산

AUDI

ford

JAGUAR

크라이슬러

BMW

BMW

GM

Volkswagen

Volkswagen

캐딜락

쌍용

LEXUS

JAGUAR

랜드로버

기아

볼보

AUDI

Volkswagen

벤츠

푸조

크라이슬러

기아

닛산

인피니티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

링컨

벤츠

벤츠

링컨

BMW

BMW

볼보

볼보

AUDI

LEXUS

미쓰비시

랜드로버

크라이슬러

인피니티

BMW

아우디

BMW

BMW

쌍용

JEEP

623

645

714

754

870

898

810

991

989

959

910

910

1095

1020

1066

1187

1102

1141

1198

1117

1110

1232

1206

1216

1234

1361

1355

1323

1345

1301

1311

1325

1482

1432

1541

1547

1537

1567

1592

1688

1684

1684

1657

1635

1651

1611

1728

1734

1778

1700

1702

1880

1892

1892

1813

1855

1870

1850

1953

1981

1992

1980

1927

1975

1990

2048

2080

2055

2040

2002

2188

2126

2010 마티즈 클래식 0.8 SOHC

2010 마티즈 클래식 0.8 VAN

2010 모닝 가솔린 1.0 밴

2010 모닝 가솔린 1.0

2010 클릭 가솔린 1.4 DOHC

2010 모닝 LPI 1.0

2010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1.0 GSL

2009 베르나 트랜스폼 세단 1.4 DOHC 가솔린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4 DOHC

2009 젠트라 1.2 SX

2009 젠트라X 1.2

2010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1.0 LPGi

2009 젠트라 1.6 가솔린

2009 젠트라X 3Door 1.6

2009 젠트라X 1.6

2009 베르나 트랜스폼 세단 1.6 VVT 가솔린

2010 클릭 가솔린 1.6 DOHC

2010 클릭 디젤 1.5 VGT

2010 아반떼 가솔린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4 DOHC

2009 SM3 CE 1.6 가솔린

2009 베르나 트랜스폼 세단 1.5 VGT 디젤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6 CVVT 

2010 포르테 1.6 CVVT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6 가솔린

2011 i30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디젤1.5 VGT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6 CVVT

2010 프라이드 세단 디젤1.5 VGT

2010 쏘울 가솔린 1.6

2011 쏘울 가솔린 1.6

2011 SM3 1.6 가솔린

2009 베르나 트랜스폼 해치백 1.6 VVT 가솔린

2011 i30cw 1.6 VVT

2009 포르테쿱 1.6 KOUP

2011 쏘울 디젤 1.6

2010 쏘울 디젤 1.6

2010 카렌스 2.0 LPI

2011 카렌스 2.0 LPi

2011 i30 2.0 VVT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3인승

2009 포르테쿱 2.0 KOUP

2010 포르테 2.0 CVVT

2010 카렌스 2.0 가솔린

2011 카렌스 가솔린 2.0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8 IDENTITY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5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3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5인승

2010 쏘울 가솔린 2.0

2010 라세티 프리미어 2.0 디젤

2011 i30 1.6 VGT

2011 투싼IX 가솔린 2.0 2WD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왜건 12인승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0

2010 스포티지R 가솔린 쎄타II 2.0

2011 쏘울 가솔린 2.0

2010 토스카 L6 2.0

2011 i30cw 1.6 VGT

2011 i30cw 2.0 VVT

2010 쏘나타 Y20

2011 투싼IX 디젤 R2.0 2WD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2인승

2010 K5 가솔린 2.0

2010 스포티지R 디젤 R2.0 2WD

2010 토스카 L6 LPG 2.0

2010 SM5 2.0 가솔린

2010 액티언 CX5 2WD

2010 액티언스포츠 AX5 2WD

2011 쏘나타 Y20

2010 아반떼 하이브리드LPi 1.6 하이브리드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1인승

2010 포르테 하이브리드LPi 1.6 HEV

2010 그랜드 카니발 2.2 디젤

2010 스포티지R 디젤 R2.0 4WD

2011 투싼IX 디젤 R2.0 4WD

2010 윈스톰 2WD 5인승

2010 카이런 2.0 5인승 2WD

2010 액티언스포츠 AX7 4WD

2010 그랜드 카니발 2.7 LPi

2010 윈스톰 2WD 7인승

2010 QM5 가솔린 2WD 씨티

2010 액티언 CX5 4WD

2009 쏘렌토R 2.4 가솔린 2WD

2010 토스카 디젤 2.0

2010 스마트 포투 쿠페 Passion

2011 제네시스 쿠페 200 Turbo

2011 싼타페 VGT 2.0 2WD

2010 카니발 2.7 LPG

2010 카니발 2.2 디젤

2009 쏘렌토R 2.7 LPG 2WD

2009 쏘렌토R 2.0 디젤 2WD

2010 QM5 디젤 2WD

2010 카이런 2.0 7인승 2WD

2010 스마트 포투 쿠페 Pulse

2011 싼타페 LPi V6 2.7 2WD

2010 윈스톰 4WD 5인승

2010 윈스톰 4WD 7인승

2010 혼다 시빅 CIVIC 1.8 

2010 닷지 캘리버 2.0 가솔린 

2011 싼타페 VGT 2.2 4WD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40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4

2009 쏘렌토R 2.2 디젤 2WD

2011 SM7 뉴아트 2.3 가솔린

2011 QM5 디젤 4WD

2010 슈퍼 렉스턴 2WD RX5

2010 카이런 2.0 5인승 4WD

2010 카이런 2.0 7인승 4WD

2010 액티언 CX7 4WD

2010 미쓰비시 랜서 2.0 가솔린 

2010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 Passion

2010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 Pulse

2011 쏘나타 F24

2011 싼타페 가솔린 2.4 2WD

2010 쏘나타 F24 GDi

2010 K5 가솔린 2.4 GDI

2010 K7 VG240

2010 카니발 2.2 리무진 디젤

2010 토스카 L6 2.5

2010 슈퍼 렉스턴 2WD RX6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70

2009 쏘렌토R 2.2 디젤 4WD

2010 윈스톰 맥스 2.0 DLX

2010 QM5 디젤 4WD

2009 닛산 로그 2.5 가솔린 2WD

2011 싼타페 VGT 2.2 2WD

2010 윈스톰 맥스 2.0 HDLX

2008 크라이슬러 PT크루저 2.5 가솔린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40

2010 K7 VG270

2010 카이런 2.7 7인승 4WD

2009 푸조 207 해치백 1.6 GT

2009 푸조 308 해치백 1.6 MCP

2010 토요타 RAV4 2.5 가솔린 2WD

2010 지프 컴패스 2.4 CVT

2011 제네시스 쿠페 380 GT

2010 모하비 가솔린 3.8 2WD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2WD

2010 폭스바겐 제타 2.0 TDI

2008 푸조 307 왜건 2.0L SW

2010 혼다 CR-V 2WD URBAN

2010 모하비 디젤 3.0 2WD

2010 슈퍼 렉스턴 4WD RX6

2010 카이런 2.7 7인승 AWD

2010 닛산 알티마 2.5 가솔린

2008 폭스바겐 비틀 2.0 가솔린

2010 폭스바겐 골프 2.0 TDI

2009 푸조 207 왜건 1.6 SW

2008 푸조 307 해치백 2.0 HDi 

2010 혼다 시빅 CIVIC 2.0

2010 혼다 CR-V 2WD

2010 포드 이스케이프 2.5 XLT

2009 닛산 로그 2.5 가솔린 4WD

2010 토요타 캠리 2.5 가솔린 

2010 토요타 RAV4 2.5 가솔린 4WD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세단 2.4 가솔린

2010 더럭셔리 그랜져 L330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2010 모하비 디젤 3.0 4WD

2010 볼보 C30 2.4i 가솔린

2010 체어맨H 500S

2010 슈퍼 렉스턴 AWD RX7

2010 미니 쿠퍼 1.6 메이페어

2009 혼다 어코드 2.4 가솔린

2007 볼보 S40 2.4i

2010 닛산 알티마 3.5 가솔린

2008 미니 쿠퍼 클럽맨 1.6 쿠퍼

2010 혼다 CR-V 4WD

2010 미쓰비시 아웃랜더 아웃랜더 2.4L

2010 스바루 레거시 2.5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2WD

2009 푸조 207 쿠페 1.6 RC

2008 푸조 307 왜건 2.0 SW

2010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2010 토요타 프리우스 1.8 하이브리드 

2010 스바루 포레스터 2.5

2010 SM7 뉴아트 3.5 가솔린

2011 SM7 뉴아트 3.5 가솔린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4WD

2010 K7 VG350

2008 볼보 V50 2.4i

2009 푸조 207 컨버터블 1.6 CC

2009 푸조 308 해치백 2.0 HDi

2010 푸조 3008 1.6 HDi 

2008 포드 몬데오 2.0 디젤 

2010 포드 토러스 3.5 SEL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2009 BMW 1시리즈 120d

2008 아우디 A3 해치백 2.0 TFSI

2009 푸조 308 왜건 2.0 SW HDi 

2009 미니 쿠퍼 컨버터블 1.6 쿠퍼

2010 미니 쿠퍼 1.6 캠든

2010 포드 이스케이프 2.5 Limited

2010 포드 머스탱 쿠페 4.0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세단 2.0 디젤

2010 슈퍼 렉스턴 AWD NOBLESSE

2009 혼다 어코드 3.5 가솔린

2010 미쓰비시 아웃랜더 아웃랜더 3.0L

2008 미쓰비시 이클립스 2.4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컨버터블 2.8 가솔린 

2009 제네시스 밸류업 BH 330

2010 그랜드 카니발 3.0 하이리무진

2010 체어맨H 600S

2008 아우디 A4 세단 2.0 TFSI S-line

2010 폭스바겐 골프 2.0 GTD

2010 푸조 407 세단 2.0 HDi 

2008 미니 쿠퍼 클럽맨 1.6 쿠퍼S

2009 사브 9-3 2.0 TiD 

2010 스바루 레거시 3.6

2010 제네시스 BH 330

2010 제네시스 BH 380

2010 스바루 아웃백 2.5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4WD

2010 BMW X1 18d

2010 볼보 C30 T5 가솔린

2008 볼보 S60 2.5T 가솔린

2008 아우디 A3 해치백 2.0 TFSI 다이내믹

2010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2008 지프 랭글러 루비콘

2008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2009 미니 쿠퍼 컨버터블 1.6 쿠퍼S

2010 포드 토러스 3.5 리미티드

2010 링컨 MKZ 3.5 가솔린 

2008 BMW 3시리즈 320i

2010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2.4 하이브리드 

2010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4.0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300C 2.8 가솔린

2009 아우디 A4 2.0 TFSI 멀티트로닉

2010 폭스바겐 티구안 2.0 TSI

2008 푸조 307 컨버터블 2.0CC

2010 벤츠 C클래스 C200K

2008 포드 스포츠 트랙 4.1 가솔린 4WD 

2008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2009 제네시스 밸류업 BH 380

2010 푸조 407 왜건 2.0 HDi 

2010 캐딜락 CTS 3.0 가솔린

2010 스바루 아웃백 3.6

2010 모하비 가솔린 4.6 4WD

2008 BMW 3시리즈 320d

2008 아우디 A4 왜건 2.0 TFSI 콰트로 S-line

2010 렉서스 IS250

2010 인피니티 G37 세단 3.7 가솔린

2009 닷지 다코타 쿼드캡 4X4 

2009 사브 9-5 2.0 TiD 

2009 닛산 무라노 3.5 가솔린 4WD

2009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

2009 포드 익스플로러 4.0 가솔린 4WD

2009 재규어 X-타입 2.2D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2.7 가솔린

2010 BMW 3시리즈 320d

2010 BMW X1 20d

2009 베리타스 3.6 V형 6기통

2010 폭스바겐 CC 2.0 TSI

2010 폭스바겐 CC 2.0 TDI

2010 캐딜락 CTS 왜건 3.0 가솔린 

2010 체어맨W CW600

2010 렉서스 IS250 F-Sport

2009 재규어 X-타입 2.5 Luxury

2009 랜드로버 프리랜더2 TD4 HSE

2010 카니발 3.0 L290 디젤

2010 볼보 S80 D5 2.4 디젤

2009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D

2008 폭스바겐 EOS 2.0 가솔린

2010 벤츠 C클래스 C220 CDI

2009 푸조 308 컨버터블 2.0 CC HDi 

2008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4.0 가솔린 4WD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80

2009 닛산 370Z 3.7 가솔린

2010 인피니티 EX 35

2009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300C 3.5 가솔린

2010 링컨 MKX 3.5 가솔린 AWD 

2010 벤츠 C클래스 C250

2009 벤츠 GLK클래스 220 CDI 

2010 링컨 MKS 3.8 가솔린 

2010 BMW 5시리즈 523i

2008 BMW 5시리즈 520i

2010 볼보 S80 3.2 가솔린

2010 볼보 XC70 D5 AWD

2009 아우디 Q5 2.0 TDI

2010 렉서스 ES 350

2010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MR 

2009 랜드로버 프리랜더2 I6 HSE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3.5 가솔린

2011 인피니티 M M37

2008 BMW X3 xDrive20d

2010 아우디 A6 2.0 TFSI

2008 BMW 3시리즈 328i

2010 BMW X1 23d

2010 체어맨W CW700

2009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4WD 

2008 BMW 5시리즈 520d

2010 볼보 XC60 D5 AWD

2009 인피니티 M35

2009 재규어 X-타입 3.0 Luxury

2008 크라이슬러 300C 3.0 디젤

2009 아우디 A5 2.0 TFSI 콰트로

2007 아우디 TT 쿠페 2.0 TFSI

2009 아우디 TT 쿠페 TFSI 2.0

2009 인피니티 G37 쿠페 3.7가솔린

2010 캐딜락 CTS 3.0 가솔린

2010 캐딜락 SRX 3.0 가솔린 AWD 

2010 BMW 5시리즈 523i

2009 렉서스 IS 컨버터블 IS250C

2010 미쓰비시 파제로 3.2 디젤 4WD 

2010 폭스바겐 CC 3.6 4Motion

2010 캐딜락 STS 3.6 가솔린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3.0 디젤

2010 에쿠스 VS380

2010 체어맨W CW700 AWD

2007 아우디 TT 컨버터블 2.0 TFSI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220 CDI

2010 BMW 5시리즈 528i

2008 BMW 5시리즈 528i

2010 아우디 A6 3.2 FSI

2008 혼다 레전드 3.5 가솔린 

2008 사브 터보X 리미티드 에디션 

2008 볼보 XC90 D5 AWD

2008 BMW X3 xDrive28i

2009 아우디 TT 컨버터블 TFSI 2.0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300

2008 크라이슬러 300C 5.7 가솔린

2010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 TFSI

2010 푸조 407 쿠페 2.7 HDi 

2008 지프 커맨더 3.0 CRD 4WD 

2009 링컨 타운카 4.7 가솔린 SWB

2008 BMW X3 xDrive30d

2010 아우디 A6 3.0 TFSI

2008 아우디 A4 컨버터블 2.0 TFSI 콰트로

2008 폭스바겐 투아렉 GP 3.0 TDI

2008 볼보 XC90 3.2 AWD

2010 인피니티 G37 컨버터블 3.7가솔린

2009 혼다 레전드 3.7 가솔린 

2007 로터스 엘리스 R 1.8 가솔린 

2008 렉서스 GS 350

2010 아우디 Q5 3.0 TDI

2007 아우디 TT 쿠페 TT 3.2 DSG

201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2.7D TDV6

200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2.7D TDV6

2010 재규어 XF 3.0D 디젤

2009 렉서스 RX 350

2010 인피니티 FX 35

2008 BMW X3 xDrive30i

2009 아우디 TT 쿠페 TTS 2.0 콰트로

2009 링컨 타운카 4.7 가솔린 LWB

2009 포르쉐 박스터 2.9 가솔린

2010 BMW 그란투리스모 GT

2009 BMW Z4 sDrive30i

2010 스피라 N

2009 아우디 TT 컨버터블 TTS 2.0 콰트로

200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4.0 V6

2010 벤츠 E클래스 쿠페 E350 

2008 BMW 3시리즈 335i

2008 렉서스 GS 460

2008 로터스 엘리스 SC 1.8 가솔린 

2009 포르쉐 카이맨 2.9 가솔린

2011 인피니티 M M56

2010 볼보 S80 V8 4.5 가솔린

2008 포르쉐 카이엔 3.2 V6

2010 아우디 S4 3.0 TFSI 콰트로

2010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 E350

2010 체어맨W 리무진 CW700

2010 체어맨W V8 5000

2009 렉서스 RX450h

2009 BMW Z4 sDrive35i

2010 스피라 S

2008 폭스바겐 페이톤 V6 3.0 TDI

2010 인피니티 FX 50S

2010 벤츠 M클래스 ML300 CDI 4매틱

201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 TDV6

2008 BMW 5시리즈 530i

2010 BMW X5 xDrive30d

2010 재규어 XF 3.0D S 디젤

2009 포르쉐 박스터 3.4 가솔린

2010 벤츠 C클래스 C63 AMG

2007 재규어 XJ 2.7D SWB

2009 재규어 XJ 2.7D SWB

2010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2010 스피라 스피라 N

2010 BMW 5시리즈 535i E350

2008 BMW M3 4.0 DCT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350 4매틱

2007 재규어 XJ 2.7D LWB

2009 재규어 XJ 2.7D LWB

2010 BMW X5 xDrive35i

2009 포르쉐 카이맨 3.4 S

2008 BMW 5시리즈 535d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2008 포르쉐 카이엔 4.6 S

2010 체어맨W 리무진 V8 5000

2008 포르쉐 카이엔 4.8 GTS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TDV6

2008 인피니티 Q 45 그레이드

2010 스피라 스피라 S

2008 벤츠 CLS클래스 350

2010 에쿠스 VS460

2010 벤츠 CLS클래스 350 AMG

2009 시보레 익스플로러 밴 9인승 2WD

2009 아우디 A8 3.2 콰트로 NWB

2008 아우디 A8 3.2 FSI 콰트로

2008 아우디 A8 L 3.2 FSI

2010 아우디 Q7 4.2 TDI 콰트로

2008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6.2 가솔린 4WD 

2010 벤츠 S클래스 S350 CDI

2008 BMW 5시리즈 550i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

2010 스피라 Turbo

2008 폭스바겐 페이톤 V8 4.2 LWB

2008 폭스바겐 투아렉 V10 TDI 4WD

2009 스피라 T 2.7 터보

2010 BMW X5 xDrive50i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V8

2010 재규어 XJ 3.0D

2008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

2007 재규어 XJ 4.2 XJR

2009 시보레 익스플로러 밴 11인승 2WD

2009 아우디 A8 4.2 콰트로 NWB

2008 재규어 XJ 4.2 LWB

2010 렉서스 LS 460

2009 재규어 XJ XJR 4.2

2010 에쿠스 리무진 VL380

2009 재규어 XJ 4.2 LWB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4

2008 아우디 A8 4.2 TDI 콰트로

200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7 V8 Td

2009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7 V8 Td

2010 렉서스 LS 460 AWD

2010 BMW 7시리즈 740i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

2010 벤츠 M클래스 ML63 AMG 4매틱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S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63 AMG

2010 벤츠 S클래스 S350

2008 재규어 XJ SV8

2009 포르쉐 911 쿠페 타르가4

2010 재규어 XF 5.0 V8 가솔린

2008 아우디 RS4 4.2 가솔린

2010 에쿠스 리무진 VL500

2010 스피라 스피라 Turbo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4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5 V8 Vogue

2009 닛산 GT-R 3.8 가솔린

2008 아우디 A8 L 4.2 FSI 콰트로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4S

2009 아우디 A8 4.2 콰트로 LWB

2010 렉서스 LS 460L

2010 스피라 스피라 S

2008 재규어 XJ SV8 Portfolio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S

2010 재규어 XJ 5.0P

2009 재규어 XJ SV8 Portfolio

2010 BMW 7시리즈 740Li

2010 BMW X5 M 4.4 가솔린 4WD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9 S

2009 포르쉐 911 쿠페 타르가4S

200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2 V8 Vogue

2009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2 V8 Vogue

2009 재규어 XK 쿠페 5.0 NA

2010 스피라 EX

2010 BMW X6 M 4.4 가솔린 4WD

2008 벤츠 CLS클래스 63 AMG

2008 포르쉐 카이엔 4.6 터보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4S

2010 벤츠 S클래스 하이브리드 S400 HYBRID 

2007 BMW M5 5.0 7SMG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9 4S

2009 재규어 XK 컨버터블 5.0 NA

2009 재규어 XK 쿠페 XKR 4.2

2008 BMW 6시리즈 650i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 V8

2009 재규어 XK 컨버터블 XKR 4.2

2010 스피라 스피라 EX

2009 아우디 S8 5.2 FSI

2008 BMW M6 5.0 SMG

2010 렉서스 LS 600hL

2010 BMW 7시리즈 750Li

2008 포르쉐 카이엔 4.9 터보S

2010 벤츠 S클래스 S500

2008 벤츠 SL클래스 63 AMG 

2010 포르쉐 911 쿠페 3.8 GT3

2010 벤츠 S클래스 S500 4MATIC

2008 벤츠 CL클래스 63 AMG 

2007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4.2 V8 

2010 포르쉐 911 쿠페 3.8 Turbo

2010 아우디 R8 5.2 FSI

2010 재규어 XJ 5.0SC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9 4S Turbo

2010 포르쉐 911 컨버터블 3.8 Turbo

2010 벤츠 S클래스 S63 AMG

2008 아우디 A8 L 6.0

2009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S 4.7 V8 

2010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4.7 V8 

2010 벤츠 SLS AMG

2010 BMW 7시리즈 760Li

2010 벤츠 S클래스 S60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GT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GT스피드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스피드

2006 페라리 F430 쿠페 V8 4.4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스피드 6.0

2008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60 V10

2006 페라리 F430 컨버터블 V8 4.4 

2010 458 이탈리아 

2010 벤틀리 컨티넨탈 슈퍼스포츠 6.0 

2010 롤스로이스 고스트 6.6 V12

2007 페라리 599 GTB V12 6.0 

2008 롤스로이스 팬텀 세단 6.75 V12

2008 롤스로이스 팬텀 6.75 V12

2008 롤스로이스 팬텀 컨버터블 드롭헤드쿠

페 6.75 V12

2008 롤스로이스 팬텀 세단 EWB 6.75 V12

2010 마이바흐 62 제플린 62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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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900

1억 5060

1억 5113

1억 5180

1억 5100

1억 508

1억 5200

1억 5380

1억 5240

1억 5500

1억 5690

1억 5680

1억 5730

1억 5732

1억 5800

1억 5800

1억 5900

1억 6000

1억 6190

1억 6190

1억 6250

1억 6380

1억 6790

1억 6890

1억 6910

1억 6900

1억 7150

1억 7280

1억 7490

1억 8150

1억 8318

1억 8470

1억 8500

1억 8850

1억 9190

1억 9100

1억 9250

1억 9490

1억 9719

1억 9750

2억 0900

2억 1000

2억 1140

2억 1780

2억 0240

2억 2500

2억 2660

2억 3600

2억 3890

2억 4000

2억 4500

2억 6000

2억 6500

2억 6900

2억 8000

2억 8500

3억 0500

3억 0300

3억 1000

3억 2000

3억 3300

3억 5500

3억 6000

3억 7200

3억 7500

4억 3000

4억 6000

6억 8000

7억 5000

7억 7000

7억 8000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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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인피니티

JAGUAR

크라이슬러

AUDI

AUDI

AUDI

인피니티

캐딜락

캐딜락

BMW

LEXUS

미쓰비시

Volkswagen

캐딜락

크라이슬러

현대

쌍용

AUDI

벤츠

BMW

BMW

AUDI

벤츠

SAAB

볼보

BMW

AUDI

벤츠

크라이슬러

아우디

푸조

JEEP

링컨

BMW

AUDI

AUDI

LEXUS

볼보

인피니티

H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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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US

AUDI

AUDI

랜드로버

랜드로버

JAGUAR

L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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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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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BMW

BMW

어울림

AUDI

랜드로버

벤츠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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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

포르쉐

인피니티

볼보

포르쉐

AUDI

벤츠

쌍용

쌍용

LEXUS

BMW

어울림

Volkswagen

인피니티

벤츠

랜드로버

BMW

BMW

JAGUAR

포르쉐

벤츠

JAGUAR

JAGUAR

AUDI

어울림

BMW

BMW

벤츠

JAGUAR

JAGUAR

BMW

포르쉐

BMW

벤츠

포르쉐

쌍용

포르쉐

랜드로버

인피니티

어울림

벤츠

현대

벤츠

시보레

AUDI

AUDI

AUDI

AUDI

벤츠

벤츠

BMW

포르쉐

어울림

Volkswagen

Volkswagen

어울림

BMW

랜드로버

JAGUAR

AUDI

JAGUAR

시보레

AUDI

JAGUAR

LEXUS

JAGUAR

현대

JAGUAR

포르쉐

AUDI

랜드로버

랜드로버

LEXUS

BMW

포르쉐

벤츠

포르쉐

벤츠

벤츠

JAGUAR

포르쉐

JAGUAR

AUDI

현대

어울림

포르쉐

랜드로버

닛산

AUDI

포르쉐

AUDI

LEXUS

어울림 

JAGUAR

포르쉐

재규어

JAGUAR

BMW

BMW

포르쉐

포르쉐

랜드로버

랜드로버

JAGUAR

어울림

BMW

벤츠

포르쉐

포르쉐

벤츠

BMW

포르쉐

JAGUAR

JAGUAR

BMW

랜드로버

JAGUAR

어울림

AUDI

BMW

LEXUS

BMW

포르쉐

벤츠

벤츠

포르쉐

벤츠

벤츠

마세라티

포르쉐

AUDI

재규어

포르쉐

포르쉐

벤츠

AUDI

마세라티

마세라티

벤츠

BMW

벤츠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페라리

벤틀리

롤스로이스

페라리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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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 정도는 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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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道 燒酒 列傳
        여름=맥주란 편견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진정한 마초라면 삼겹살에 소주 아니겠나!
화끈한 여름을 나는데 벗이 되어줄 팔도 소주를 총망라했다. 

BY 임기환  PHOTOGRAPH BY ARC STUDIO

에디터 임기환
새우깡에 소주가 잘 어울

리는 국토 최남단 제주도 

원주민.  

소주 전문점 매니저 
유선정 
소주 전문점 황포 25의 터

줏대감. 매니저 경력 4년 

차. 팔도 소주를 섭렵했다. 

소믈리에 김용희
신의 미각을 지닌 한반도 

No.1 소믈리에. 광화문 가

든 플레이스 총지배인으

로 있다. 

1. 몽골인이 페르시아의 이슬람교 문화

를 받아들이며 증류주가 함께 동방에 전

해졌다. 이렇듯 소주엔 몽골의 기상이 서

려 있어, 마실 때마다 네 발로 기고 싶어

지는 게 당연하다. 엄밀히 말하면 소주의 

고향은 페르시아지만. 

2. 증류주는 도수가 높고 변질될 재료가 

술 안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상

하지 않는다. 보통 알코올 도수가 20˚ 

넘으면 변질되지 않는다. 소주병에 유통 

기한이 없는 이유가 다 있었다!

3. 소주 제조법엔 증류식과 희석식이 있

다. 동네 슈퍼에서 파는 소주는 대부분 

희석식이다. 

4.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소주 1병을 깔 

경우, 알코올이 모두 산화하는 데 약 15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간이 쌩쌩해도 완

전히 회복하는 데는 72시간이 걸린다. 술 

깰 틈도 없이 계속 들이 붓다가는 죽는 

수가 있으니 적당히 처마셔라. 

처음처럼
난 곳: 강원도 

도수: 19.5˚
특징: 세계 최초의 알칼리 

환원수. 흔들면 물 입자 사

이에 알코올이 스며들어 

소주 맛이 더욱 부드러워

진다. 이효리가 괜히 흔드

는 게 아니다. 

뭐든지 원조만 한 게 없다. 처음처

럼도 오리지널이 최고다. 

향이 주는 인텐시브는 마치 곧고 

단단한 대나무 숲을 걷는 듯한 착

각이 들게 한다.

항상 초심을 갖고 마실 수 있는 소

주다. 음주는 계속되어야 한다. 처

음처럼 쭈욱.

처음처럼 Cool
난 곳: 강원도 

도수: 16.8˚
특징: 대관령 청정 암반수

가 유이의 춤사위를 만나 

더욱 시원해졌다.

스태프들에게 가장 인기있다. 순

한 것 중에서도 최고. 

질감이 부드럽고 단맛이 느껴져 

여자들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

을 것 같다. 초입보다 목을 타고 넘

어간 후에야 풍미가 살아난다. 베

스트 파트너는 과일처럼 단 안주.

처음처럼‘꿀’. 

산
난 곳: 강원도 

도수: 20˚
특징: 강원도 술은 무조건 

대관령에서 뽑아 온다.

우리 가게엔 없다. 미안하다.

소주에서 보드카를 느꼈다. 진하

고 부드럽다. 강한 알코올 향이 소

주의 거친 느낌을 잘 표현해낸다. 

강원도의 힘이 느껴진다! 군 시절 

갈굼으로 쌓인 분노를 한 방에 날

려주던 나의 외박 친구.

참이슬 Original
난 곳: 서울

도수: 20.1̊
특징: 국가 대표 소주. 대

나무 활성 숯으로 거른 참

한 이슬씨는 세계 63개국

을 뚫는 데 성공했다.

소주의 교과서다. 이슬처럼 깔끔

한 맛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처음처럼보다 순하고 부드럽다. 뒷

맛이 주는 피니시가 강해 입가에 

묘한 여운을 남긴다.

상경 전에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서울에 정착하니 참이슬이 입에 

착 붙었다. 무난하다. 

O₂린
난 곳: 충청남도 

도수: 19.5˚
특징: 소주계의 박지성. 타 

소주보다 산소가 3배나 많

아 30분 일찍 술이 깬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부드러운 첫 맛과 깔끔한 뒤 끝. 

슬로건처럼 숙취에도 탁월하다.

특징이 확실하다. 질감이 가볍고 

여운이 거의 없다. 우아하고 섬세

한 한 편의 서정시랄까. 소주 입문

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계룡산 자락을 거니는 충청도 양

반의 느린 걸음이 혀끝을 오간다. 

참소주 Island
난 곳: 울릉도

도수: 19.5˚
특징: 울릉도 심해 650m

에서 채취한 해양 심층수

를 사용했다. 이제 독도 심

해만 남은 건가.

병이 참 예쁘다.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도수는 만만찮다. 막 마

셨다간 훅 가겠다. 

진한 향이 느껴진다. 거나한 술자

리보다는 가벼운 반주에 어울릴 

것 같다.

울릉도행 배에 몸을 싣고 오징어 

다리 좍좍 뜯으며 한 병 까고 싶다. 

화이트
난 곳: 경상남도

도수: 19.9˚
특징: 이번엔 지리산 암반

을 깨고 부숴 만들었다. 전

국 팔도에서 매일매일 삽

질이구나!

인지도는 C1에 밀리고 이름은 하

이트랑 비슷해서 덜 찾는다.

맛이 복합적이고 풍부해 나이 지

긋한 분들에게 잘 어울릴 듯. 보

디 감이 있어 넒은 어깨를 가진 마

초같다.

OT 때 친구가 이걸 먹고 파전 한 

판을 쏟아냈다. 내가 다 치웠다.

잎새주
난 곳: 전라남도

도수: 19.5˚
특징: 이 이파리가 보통 잎

새가 아니다. 멀리 캐나다 

퀘벡 남도의 단풍나무에

서 시럽을 채취했다. 남도

의 정취엔 이토록 많은 사

연이 담겨 있다.

참이슬, 처음처럼과 맛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서울 분들도 자

주 찾는다.

도수에 비해 알코올 향이 잘 정

돈됐다. 메이플 시럽 탓인지 점성

이 높고 라운드함도 느껴진다. 맵

고 기름진 안주와 잘 어우러질 듯.

메이플 시럽의 풍미가 세치 혀를 

휘감는다. 평일도 거뜬할 거 같다!

C1
난 곳: 부산

도수: 19.5˚
특징: C1은 클래식을 72시

간 동안이나 들으면서 자

란 소주다. 클래식은 알코

올과 물 분자의 결합을 극

대화해 소주 맛을 더욱 좋

게 한다고. 

한라산과 더불어 가장 잘나간다. 

이름처럼 깔끔하고 시원하다.

딱 부산 스타일. 감칠맛과 강렬함

을 두루 갖췄다. 끝에서 짭조름한 

풍미도 느껴진다. 바다 사나이다

운 화끈함에 금방 취할 것만 같다. 

2003년, 처음 C1을 만났다. 그땐 맹

했던 그가 7년 동안 많이 성숙해져 

이젠 제법 쏘는 느낌이 난다.

한라산
난 곳: 제주도

도수: 21̊
특징: 세계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한라산 암반수

로 만들었다. 에비앙으로 

빚어도 이만큼 깔끔한 맛

은 못 낼 거다.

투박한 병 모양답게 실제로도 쓰

다. 30대 이상이 많이 찾는다. 작

업용으로 최고다.

경상도 소주와는 상반된 스타일. 

살짝 단맛이 감돌아 고급스럽다. 

혀 전체에 벨벳 카펫이 깔린 듯 부

드럽고 뒷맛도 거부감이 없다. 

현지인 曰 : 시아시 안 해서(미지근

하게) 먹는게 뒤 끝 없다. 진짜다!   

참소주
난 곳: 대구

도수: 19.3˚
특징: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과 자일리

톨이 담뿍 들어갔다는데 

어차피 과음하면 모두 개

가 되지.

난 곳: 제주도

도수: 19.8˚

특징: 미국 켄터키에서 공수한 오

크 통에 맑디맑은 백록담 맑은 물

을 담았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

구나!
달짝지근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

는다. 목 넘김도 좋다.

드라이한 느낌이 강하다. 풍미의 

덩어리가 크고 알코올 정제가 잘

돼 있어 럭셔리함마저 느껴진다. 

C1보다 보디 감은 한 수 위다.

대구 막창과 함께라면 난 영원히 

달릴 수 있다.

하이트
난 곳: 전라북도 

도수: 19.5˚
특징: 전주 슈퍼마켓 아줌

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

주. 맥주인지, 소주인지 두 

번 물어봐야 되잖아.

모 회사 맥주 이름과 같아서 그런

지 묻히는 감이 있다. 

 

인기 순위 1위를 다투는 베스트

셀러. 한라산보다 순해서 여성

들에게 인기가 많다.

맛있다! 맑고 깨끗하면서도 입

안에 힘있게 쫙 퍼진다. 맛의 

기승전결이 일관성 있게 진행

된다. 뒷맛이 깔끔한 게 화산수

의 특징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것 같다.

내 인생의 첫 술. 이게 바로 고

향의 맛이다.

새벽 산행 길을 걸으며 마시는 맑

은 공기 같다. 끝 맛에서 화(火)한 

느낌이 있으나 과하진 않다. 오히

려 순한 편에 가깝다.

남도의 화려한 밥상에 잘 녹아들 

듯. MC로 치면 튀지 않는 진행으로 

게스트를 살리는 박수홍쯤 되겠다.

한라산물 
순한 소주

★★★★★Best
소주에 관한 몇 가지 상식
뭐든 알고 먹어야 제맛. 

또 다른 팔도
소주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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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道 燒酒 列傳
        여름=맥주란 편견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진정한 마초라면 삼겹살에 소주 아니겠나!
화끈한 여름을 나는데 벗이 되어줄 팔도 소주를 총망라했다. 

BY 임기환  PHOTOGRAPH BY ARC STUDIO

에디터 임기환
새우깡에 소주가 잘 어울

리는 국토 최남단 제주도 

원주민.  

소주 전문점 매니저 
유선정 
소주 전문점 황포 25의 터

줏대감. 매니저 경력 4년 

차. 팔도 소주를 섭렵했다. 

소믈리에 김용희
신의 미각을 지닌 한반도 

No.1 소믈리에. 광화문 가

든 플레이스 총지배인으

로 있다. 

1. 몽골인이 페르시아의 이슬람교 문화

를 받아들이며 증류주가 함께 동방에 전

해졌다. 이렇듯 소주엔 몽골의 기상이 서

려 있어, 마실 때마다 네 발로 기고 싶어

지는 게 당연하다. 엄밀히 말하면 소주의 

고향은 페르시아지만. 

2. 증류주는 도수가 높고 변질될 재료가 

술 안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상

하지 않는다. 보통 알코올 도수가 20˚ 

넘으면 변질되지 않는다. 소주병에 유통 

기한이 없는 이유가 다 있었다!

3. 소주 제조법엔 증류식과 희석식이 있

다. 동네 슈퍼에서 파는 소주는 대부분 

희석식이다. 

4.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소주 1병을 깔 

경우, 알코올이 모두 산화하는 데 약 15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간이 쌩쌩해도 완

전히 회복하는 데는 72시간이 걸린다. 술 

깰 틈도 없이 계속 들이 붓다가는 죽는 

수가 있으니 적당히 처마셔라. 

처음처럼
난 곳: 강원도 

도수: 19.5˚
특징: 세계 최초의 알칼리 

환원수. 흔들면 물 입자 사

이에 알코올이 스며들어 

소주 맛이 더욱 부드러워

진다. 이효리가 괜히 흔드

는 게 아니다. 

뭐든지 원조만 한 게 없다. 처음처

럼도 오리지널이 최고다. 

향이 주는 인텐시브는 마치 곧고 

단단한 대나무 숲을 걷는 듯한 착

각이 들게 한다.

항상 초심을 갖고 마실 수 있는 소

주다. 음주는 계속되어야 한다. 처

음처럼 쭈욱.

처음처럼 Cool
난 곳: 강원도 

도수: 16.8˚
특징: 대관령 청정 암반수

가 유이의 춤사위를 만나 

더욱 시원해졌다.

스태프들에게 가장 인기있다. 순

한 것 중에서도 최고. 

질감이 부드럽고 단맛이 느껴져 

여자들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

을 것 같다. 초입보다 목을 타고 넘

어간 후에야 풍미가 살아난다. 베

스트 파트너는 과일처럼 단 안주.

처음처럼‘꿀’. 

산
난 곳: 강원도 

도수: 20˚
특징: 강원도 술은 무조건 

대관령에서 뽑아 온다.

우리 가게엔 없다. 미안하다.

소주에서 보드카를 느꼈다. 진하

고 부드럽다. 강한 알코올 향이 소

주의 거친 느낌을 잘 표현해낸다. 

강원도의 힘이 느껴진다! 군 시절 

갈굼으로 쌓인 분노를 한 방에 날

려주던 나의 외박 친구.

참이슬 Original
난 곳: 서울

도수: 20.1̊
특징: 국가 대표 소주. 대

나무 활성 숯으로 거른 참

한 이슬씨는 세계 63개국

을 뚫는 데 성공했다.

소주의 교과서다. 이슬처럼 깔끔

한 맛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처음처럼보다 순하고 부드럽다. 뒷

맛이 주는 피니시가 강해 입가에 

묘한 여운을 남긴다.

상경 전에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서울에 정착하니 참이슬이 입에 

착 붙었다. 무난하다. 

O₂린
난 곳: 충청남도 

도수: 19.5˚
특징: 소주계의 박지성. 타 

소주보다 산소가 3배나 많

아 30분 일찍 술이 깬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부드러운 첫 맛과 깔끔한 뒤 끝. 

슬로건처럼 숙취에도 탁월하다.

특징이 확실하다. 질감이 가볍고 

여운이 거의 없다. 우아하고 섬세

한 한 편의 서정시랄까. 소주 입문

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계룡산 자락을 거니는 충청도 양

반의 느린 걸음이 혀끝을 오간다. 

참소주 Island
난 곳: 울릉도

도수: 19.5˚
특징: 울릉도 심해 650m

에서 채취한 해양 심층수

를 사용했다. 이제 독도 심

해만 남은 건가.

병이 참 예쁘다.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도수는 만만찮다. 막 마

셨다간 훅 가겠다. 

진한 향이 느껴진다. 거나한 술자

리보다는 가벼운 반주에 어울릴 

것 같다.

울릉도행 배에 몸을 싣고 오징어 

다리 좍좍 뜯으며 한 병 까고 싶다. 

화이트
난 곳: 경상남도

도수: 19.9˚
특징: 이번엔 지리산 암반

을 깨고 부숴 만들었다. 전

국 팔도에서 매일매일 삽

질이구나!

인지도는 C1에 밀리고 이름은 하

이트랑 비슷해서 덜 찾는다.

맛이 복합적이고 풍부해 나이 지

긋한 분들에게 잘 어울릴 듯. 보

디 감이 있어 넒은 어깨를 가진 마

초같다.

OT 때 친구가 이걸 먹고 파전 한 

판을 쏟아냈다. 내가 다 치웠다.

잎새주
난 곳: 전라남도

도수: 19.5˚
특징: 이 이파리가 보통 잎

새가 아니다. 멀리 캐나다 

퀘벡 남도의 단풍나무에

서 시럽을 채취했다. 남도

의 정취엔 이토록 많은 사

연이 담겨 있다.

참이슬, 처음처럼과 맛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서울 분들도 자

주 찾는다.

도수에 비해 알코올 향이 잘 정

돈됐다. 메이플 시럽 탓인지 점성

이 높고 라운드함도 느껴진다. 맵

고 기름진 안주와 잘 어우러질 듯.

메이플 시럽의 풍미가 세치 혀를 

휘감는다. 평일도 거뜬할 거 같다!

C1
난 곳: 부산

도수: 19.5˚
특징: C1은 클래식을 72시

간 동안이나 들으면서 자

란 소주다. 클래식은 알코

올과 물 분자의 결합을 극

대화해 소주 맛을 더욱 좋

게 한다고. 

한라산과 더불어 가장 잘나간다. 

이름처럼 깔끔하고 시원하다.

딱 부산 스타일. 감칠맛과 강렬함

을 두루 갖췄다. 끝에서 짭조름한 

풍미도 느껴진다. 바다 사나이다

운 화끈함에 금방 취할 것만 같다. 

2003년, 처음 C1을 만났다. 그땐 맹

했던 그가 7년 동안 많이 성숙해져 

이젠 제법 쏘는 느낌이 난다.

한라산
난 곳: 제주도

도수: 21̊
특징: 세계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한라산 암반수

로 만들었다. 에비앙으로 

빚어도 이만큼 깔끔한 맛

은 못 낼 거다.

투박한 병 모양답게 실제로도 쓰

다. 30대 이상이 많이 찾는다. 작

업용으로 최고다.

경상도 소주와는 상반된 스타일. 

살짝 단맛이 감돌아 고급스럽다. 

혀 전체에 벨벳 카펫이 깔린 듯 부

드럽고 뒷맛도 거부감이 없다. 

현지인 曰 : 시아시 안 해서(미지근

하게) 먹는게 뒤 끝 없다. 진짜다!   

참소주
난 곳: 대구

도수: 19.3˚
특징: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과 자일리

톨이 담뿍 들어갔다는데 

어차피 과음하면 모두 개

가 되지.

난 곳: 제주도

도수: 19.8˚

특징: 미국 켄터키에서 공수한 오

크 통에 맑디맑은 백록담 맑은 물

을 담았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

구나!
달짝지근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

는다. 목 넘김도 좋다.

드라이한 느낌이 강하다. 풍미의 

덩어리가 크고 알코올 정제가 잘

돼 있어 럭셔리함마저 느껴진다. 

C1보다 보디 감은 한 수 위다.

대구 막창과 함께라면 난 영원히 

달릴 수 있다.

하이트
난 곳: 전라북도 

도수: 19.5˚
특징: 전주 슈퍼마켓 아줌

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

주. 맥주인지, 소주인지 두 

번 물어봐야 되잖아.

모 회사 맥주 이름과 같아서 그런

지 묻히는 감이 있다. 

 

인기 순위 1위를 다투는 베스트

셀러. 한라산보다 순해서 여성

들에게 인기가 많다.

맛있다! 맑고 깨끗하면서도 입

안에 힘있게 쫙 퍼진다. 맛의 

기승전결이 일관성 있게 진행

된다. 뒷맛이 깔끔한 게 화산수

의 특징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것 같다.

내 인생의 첫 술. 이게 바로 고

향의 맛이다.

새벽 산행 길을 걸으며 마시는 맑

은 공기 같다. 끝 맛에서 화(火)한 

느낌이 있으나 과하진 않다. 오히

려 순한 편에 가깝다.

남도의 화려한 밥상에 잘 녹아들 

듯. MC로 치면 튀지 않는 진행으로 

게스트를 살리는 박수홍쯤 되겠다.

한라산물 
순한 소주

★★★★★Best
소주에 관한 몇 가지 상식
뭐든 알고 먹어야 제맛. 

또 다른 팔도
소주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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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MAXIM이 선정한 이달의 스포츠 이슈들.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산은 따로 빼뒀으니 놀라지 말 것!
BY 김상헌, 임기환 IMAGES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쉬, 존 테리, 요시 베나윤(Getty Images/멀티비츠)이달의 스포츠 소식

BASKETBALL
HELL OF LINEUP
NEW BIG3의 등장
NBA의 캐사기 캐릭터 3인방이 하나로 뭉쳤다. 

NBA의 오프 시즌을 뒤흔든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FA로 풀린 젊은 거물 3인방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쉬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마이애

미 히트에 둥지를 틀었다. 사실 농구만큼 이변이 없

는 스포츠도 별로 없다(그나마 마이클 조던 정도는 

되니까 이변을 만드는 거다). 출전 선수도 고작 5명

이라서 주전 3명만 초특급 선수로 발라두면 지길 

원해도 지기가 힘든 게 농구다. 게다가 이번에 마

이애미 히트에서 뭉친 BIG 3는 선수로서 전성기가 

최소 10년 이상 남은 영건이다. 여기에 CP3(크리스 

폴의 등번호를 합친 별명)까지 2년 안에 마이애미 

히트로 합류하겠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CP3가 합

류해 BIG 4가 만들어진다면 NBA 역대 최강팀이라 

불리던 1996년의 시카고 불스(NBA 역사상 정규 시

즌 70승을 거둔 유일한 팀)도 가볍게 뛰어넘을 기

세다. 마이클 조던을 비롯해 코비 브라이언트가 일

궈낸 우승이 값진 이유는 이기적인 에이스에서 팀

을 아우르는 캡틴으로 거듭나 소속팀에서 새로운 

왕조를 열었기 때문이다. 특히 ‘킹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는 전 소속팀 클리블랜드가 온갖 정성을 다

했음에도 우승 트로피 한번 쥐어주지 않은 채 홀가

분하게 팀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 팬과 구단주의 가

슴에 화끈한 불을 댕겼다. 이들이 서로 합(合)을 맞

춰볼 2년여 정도의 시간과 이들을 보좌할 쩌리 선

수(라고 쓰고 베테랑 선수라고 읽는다)만 보강된다

면 한동안 마이애미 히트를 위협할 팀은 올드(Old) 

BIG 3가 건재한 보스턴 셀틱스와 코비 브라이언트

가 이끄는 LA 레이커스 외엔 없어 보인다. NBA 팬

의 입장에선 이들이 보여줄 압도적인 모습이 기대

되지만, 한편으론 각 팀의 기둥이 되어줘야 하는 젊

은 에이스가 벌써부터 우승에 목을 매는 모습에 입

맛이 텁텁해진다. 새로운 BIG 3의 결합과 앞으로 예

상되는 그들의 독주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도 그 때문이다.

BASEBALL
HUMAN THEATER
R.A. 디키
이가 없으며 잇몸으로 버티는 거다.

로버트 앨런 디키(Robert Allan Dickey), 줄여서 R.A. 

디키는 대학 시절 93마일(약 150km)의 강속구를 뿌

리던 잘 나가는 투수였다.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

할 예정이었던 그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오른쪽 팔

꿈치 인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토미 존 수

술로 다른 곳의 인대를 팔꿈치에 이식했지만 예전

의 위력투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메이저리거로 

살아남기 위해 배짱과 끈기 없이는 배울 수 없다는 

너클볼에 도전했다. 너클볼을 배우는 동안 밀워키

를 비롯해 시애틀, 미네소타 등 여러 팀을 전전했지

만 올시즌 뉴욕 메츠에서 너클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본인의 커리어 하이인 10승과 

3점대 방어율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자신의 신체

적 결함을 불굴의 노력으로 극복해 36세의 나이에 

전성기를 맞이한 R.A 디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

다. 이런 게 바로 사나이의 삶이다. 보고 배워라 좀!

프로야구 연패 기록
누가 누가 더 많이 졌나!

LOSING PARADE

SOCCER
SUMMER TRANSFER
새(NEW) 둥지 위로 날아간 이적생들 
이들이 새집 증후군을 겪지 않길 바랄 뿐이다!

차두리(프라이부르크 → 셀틱)

차미네이터가 셀틱 파크에 입성했다. 인간 팀으로 

부족함을 느낀 닐 레논 감독은 우승을 위해 로봇의 

힘이 절실했고, 결국 셀틱 법인카드를 긁었다. 그러

나 차두리는 정작 잿밥에 더 관심이 있었다. 축구 

병기 차미네이터는 축구보다 영어 공부가 더 하고 

싶었던 거다! 그럼 2011년엔 3개 국어(한국어, 독어, 

영어) 지원 기능을 갖춘 차미네이터 업그레이드 버

전이 나오는 건가?  

정대세(가와사키 프론탈레 → 보쿰)

정대세가 유럽 진출의 꿈을 이뤘다. 정대세는 올

여름부터 제2의 리그를 떠나 분데스리가 2부 팀인 

보쿰에서 뛰게 됐다. 지난해 강등당한 보쿰은 1부 

복귀를 위해 불도저처럼 저돌적 공격수가 필요했

고 결국 ‘인민 루니’ 정대세에 베팅했다. 보쿰의 선

택에 그는 ‘10골이 목표’라며 다부지게 화답했다. 

티에리 앙리(바르셀로나 → 뉴욕 레드불스)

한때 최고 몸값을 자랑하던 앙리가 축구 불모지 미

국으로 떠났다. 앙리는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즐라탄 류비얀키치, 메시에 이어 페드로에게마저 

치이며 세월의 무게를 느껴야 했다. 그는 남아공

에서조차 후보로 빠지며 병든 닭 신세로 전락했고 

결국 베컴(AC밀란 → LA갤럭시)의 전철을 밟아야

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앙리의 베프 스티븐 내쉬

(NBA 피닉스 선스)는 어서 와서 같이 놀자며 그의 

이적을 반겼다. 이러다 중간에 야구로 외도한 마이

클 조던 꼴 날라. 

밀란 요바노비치(스탕다르 리에주 → 리버풀)

‘세르비아 특급’ 밀란 요바노비치가 레즈(리버풀)

의 저지를 입게 됐다. 스탕다르를 벨기에 정상에 올

려놓은 요바노비치는 독일과 펼친 남아공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신분 상승에 성공

조지 스타인브래너 사망
양키스 구단의 황제 이 세상을 떠나다.

GOODBYE! 

뉴욕 양키스의 전 구단주 조지 스타인브래너가 

8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CBS 방송사로부

터 양키스를 인수한 후 재임한 37년 동안 아메리

칸 리그 우승 16회, 월드시리즈 우승 11회라는 대기

록을 세웠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스타 선수를 몽땅 

현질로 긁어오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은 덕분에 야구팬들에게 욕도 바가지로 

얻어 먹었다. 하지만 양키스의 팬에게만큼은 누구

보다 팀을 사랑한, 야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멋

진 구단주였다. 한 사람의 야구팬으로서 당신을 

뉴욕 양키스라는 제국에 모든 것을 바친 최고의 

황제로 기억하겠다. 굿바이~ 조지!

작년 프로야구 우승팀인 기아의 연패 행진은 기

아 팬에게는 악몽으로, 타팀 팬에게는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아쉽게도(?) 삼미 슈퍼 스타즈의 기록을 

깨진 못했지만 역대 연패기록 3위에 올랐다. 이참

에 연패 기록 BEST5를 살펴보자. 정말 눈물난다.

1위: 1985년 삼미 슈퍼 스타즈의 18연패
2위: 1999년 쌍방울의 17연패

3위: 2002년 롯데의 16연패, 2010년 기아의 16연패

4위: 1993년 태평양 15연패

5위: 2009년 한화 12연패

했다. 하지만 그를 영입한 전 감독 베니테즈는 떠

났고 호지슨이 새로 부임했다. 호지슨은 풀럼 시절 

설기현을 벤치워머로 돌린 장본인 아닌가! 요바노

비치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다.

송종국(수원 → 알 샤밥)

알 샤밥과 송종국의 만남은 필연적이었다. 사우디 

클럽 알 샤밥은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위해 오

른쪽 멀티 플레이어가 필요했다. 오일 머니를 마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송종국은 영혼의 안식처인 수

원을 떠나 황량한 사막으로 향했다. 이제 송종국이 

알 샤밥의 신데렐라로 등극할지는 순전히 그의 활

약에 달렸다. 샤밥 샤밥 알 샤밥 ♬  

네네(AS 모나코 → 파리 생제르맹)

치킨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네네는 베프 박주

영을 배신하고 이웃집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네네

는 지난 시즌 박주영의 PK 공로를 다 가로채며 팀 

득점 1위(14골)에 오르더니 30억에 혹해 그저 그런 

팀인 파리 생제르망으로 달아나버렸다. 쯧쯧, 십 리

도 못가서 발병 날 녀석이.    

요시 베나윤(리버풀 → 첼시)

이스라엘의 엄친아 베나윤은 자수성가의 대표 케

이스다. 동네 축구팀에서 그럭저럭 볼 좀 찼던 그

는 스페인(라싱 산탄데르)에서 외국물을 먹더니 다

음 종착지인 영국에서 비로소 진가를 발휘했다. 그

는 웨스트햄의 에이스로 자리 잡더니 다음 팀 리버

풀에서도 성공적으로 시즌을 보내며 결국 로만 왕

국에 입성했다. 스텝 바이 스텝,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였다. 

하라는  

승리는 안하고!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제가 글래머란
소린 좀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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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이 선정한 이달의 스포츠 이슈들.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산은 따로 빼뒀으니 놀라지 말 것!
BY 김상헌, 임기환 IMAGES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쉬, 존 테리, 요시 베나윤(Getty Images/멀티비츠)이달의 스포츠 소식

BASKETBALL
HELL OF LINEUP
NEW BIG3의 등장
NBA의 캐사기 캐릭터 3인방이 하나로 뭉쳤다. 

NBA의 오프 시즌을 뒤흔든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FA로 풀린 젊은 거물 3인방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쉬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마이애

미 히트에 둥지를 틀었다. 사실 농구만큼 이변이 없

는 스포츠도 별로 없다(그나마 마이클 조던 정도는 

되니까 이변을 만드는 거다). 출전 선수도 고작 5명

이라서 주전 3명만 초특급 선수로 발라두면 지길 

원해도 지기가 힘든 게 농구다. 게다가 이번에 마

이애미 히트에서 뭉친 BIG 3는 선수로서 전성기가 

최소 10년 이상 남은 영건이다. 여기에 CP3(크리스 

폴의 등번호를 합친 별명)까지 2년 안에 마이애미 

히트로 합류하겠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CP3가 합

류해 BIG 4가 만들어진다면 NBA 역대 최강팀이라 

불리던 1996년의 시카고 불스(NBA 역사상 정규 시

즌 70승을 거둔 유일한 팀)도 가볍게 뛰어넘을 기

세다. 마이클 조던을 비롯해 코비 브라이언트가 일

궈낸 우승이 값진 이유는 이기적인 에이스에서 팀

을 아우르는 캡틴으로 거듭나 소속팀에서 새로운 

왕조를 열었기 때문이다. 특히 ‘킹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는 전 소속팀 클리블랜드가 온갖 정성을 다

했음에도 우승 트로피 한번 쥐어주지 않은 채 홀가

분하게 팀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 팬과 구단주의 가

슴에 화끈한 불을 댕겼다. 이들이 서로 합(合)을 맞

춰볼 2년여 정도의 시간과 이들을 보좌할 쩌리 선

수(라고 쓰고 베테랑 선수라고 읽는다)만 보강된다

면 한동안 마이애미 히트를 위협할 팀은 올드(Old) 

BIG 3가 건재한 보스턴 셀틱스와 코비 브라이언트

가 이끄는 LA 레이커스 외엔 없어 보인다. NBA 팬

의 입장에선 이들이 보여줄 압도적인 모습이 기대

되지만, 한편으론 각 팀의 기둥이 되어줘야 하는 젊

은 에이스가 벌써부터 우승에 목을 매는 모습에 입

맛이 텁텁해진다. 새로운 BIG 3의 결합과 앞으로 예

상되는 그들의 독주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도 그 때문이다.

BASEBALL
HUMAN THEATER
R.A. 디키
이가 없으며 잇몸으로 버티는 거다.

로버트 앨런 디키(Robert Allan Dickey), 줄여서 R.A. 

디키는 대학 시절 93마일(약 150km)의 강속구를 뿌

리던 잘 나가는 투수였다.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

할 예정이었던 그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오른쪽 팔

꿈치 인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토미 존 수

술로 다른 곳의 인대를 팔꿈치에 이식했지만 예전

의 위력투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메이저리거로 

살아남기 위해 배짱과 끈기 없이는 배울 수 없다는 

너클볼에 도전했다. 너클볼을 배우는 동안 밀워키

를 비롯해 시애틀, 미네소타 등 여러 팀을 전전했지

만 올시즌 뉴욕 메츠에서 너클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본인의 커리어 하이인 10승과 

3점대 방어율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자신의 신체

적 결함을 불굴의 노력으로 극복해 36세의 나이에 

전성기를 맞이한 R.A 디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

다. 이런 게 바로 사나이의 삶이다. 보고 배워라 좀!

프로야구 연패 기록
누가 누가 더 많이 졌나!

LOSING PARADE

SOCCER
SUMMER TRANSFER
새(NEW) 둥지 위로 날아간 이적생들 
이들이 새집 증후군을 겪지 않길 바랄 뿐이다!

차두리(프라이부르크 → 셀틱)

차미네이터가 셀틱 파크에 입성했다. 인간 팀으로 

부족함을 느낀 닐 레논 감독은 우승을 위해 로봇의 

힘이 절실했고, 결국 셀틱 법인카드를 긁었다. 그러

나 차두리는 정작 잿밥에 더 관심이 있었다. 축구 

병기 차미네이터는 축구보다 영어 공부가 더 하고 

싶었던 거다! 그럼 2011년엔 3개 국어(한국어, 독어, 

영어) 지원 기능을 갖춘 차미네이터 업그레이드 버

전이 나오는 건가?  

정대세(가와사키 프론탈레 → 보쿰)

정대세가 유럽 진출의 꿈을 이뤘다. 정대세는 올

여름부터 제2의 리그를 떠나 분데스리가 2부 팀인 

보쿰에서 뛰게 됐다. 지난해 강등당한 보쿰은 1부 

복귀를 위해 불도저처럼 저돌적 공격수가 필요했

고 결국 ‘인민 루니’ 정대세에 베팅했다. 보쿰의 선

택에 그는 ‘10골이 목표’라며 다부지게 화답했다. 

티에리 앙리(바르셀로나 → 뉴욕 레드불스)

한때 최고 몸값을 자랑하던 앙리가 축구 불모지 미

국으로 떠났다. 앙리는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즐라탄 류비얀키치, 메시에 이어 페드로에게마저 

치이며 세월의 무게를 느껴야 했다. 그는 남아공

에서조차 후보로 빠지며 병든 닭 신세로 전락했고 

결국 베컴(AC밀란 → LA갤럭시)의 전철을 밟아야

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앙리의 베프 스티븐 내쉬

(NBA 피닉스 선스)는 어서 와서 같이 놀자며 그의 

이적을 반겼다. 이러다 중간에 야구로 외도한 마이

클 조던 꼴 날라. 

밀란 요바노비치(스탕다르 리에주 → 리버풀)

‘세르비아 특급’ 밀란 요바노비치가 레즈(리버풀)

의 저지를 입게 됐다. 스탕다르를 벨기에 정상에 올

려놓은 요바노비치는 독일과 펼친 남아공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신분 상승에 성공

조지 스타인브래너 사망
양키스 구단의 황제 이 세상을 떠나다.

GOODBYE! 

뉴욕 양키스의 전 구단주 조지 스타인브래너가 

8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CBS 방송사로부

터 양키스를 인수한 후 재임한 37년 동안 아메리

칸 리그 우승 16회, 월드시리즈 우승 11회라는 대기

록을 세웠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스타 선수를 몽땅 

현질로 긁어오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은 덕분에 야구팬들에게 욕도 바가지로 

얻어 먹었다. 하지만 양키스의 팬에게만큼은 누구

보다 팀을 사랑한, 야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멋

진 구단주였다. 한 사람의 야구팬으로서 당신을 

뉴욕 양키스라는 제국에 모든 것을 바친 최고의 

황제로 기억하겠다. 굿바이~ 조지!

작년 프로야구 우승팀인 기아의 연패 행진은 기

아 팬에게는 악몽으로, 타팀 팬에게는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아쉽게도(?) 삼미 슈퍼 스타즈의 기록을 

깨진 못했지만 역대 연패기록 3위에 올랐다. 이참

에 연패 기록 BEST5를 살펴보자. 정말 눈물난다.

1위: 1985년 삼미 슈퍼 스타즈의 18연패
2위: 1999년 쌍방울의 17연패

3위: 2002년 롯데의 16연패, 2010년 기아의 16연패

4위: 1993년 태평양 15연패

5위: 2009년 한화 12연패

했다. 하지만 그를 영입한 전 감독 베니테즈는 떠

났고 호지슨이 새로 부임했다. 호지슨은 풀럼 시절 

설기현을 벤치워머로 돌린 장본인 아닌가! 요바노

비치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다.

송종국(수원 → 알 샤밥)

알 샤밥과 송종국의 만남은 필연적이었다. 사우디 

클럽 알 샤밥은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위해 오

른쪽 멀티 플레이어가 필요했다. 오일 머니를 마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송종국은 영혼의 안식처인 수

원을 떠나 황량한 사막으로 향했다. 이제 송종국이 

알 샤밥의 신데렐라로 등극할지는 순전히 그의 활

약에 달렸다. 샤밥 샤밥 알 샤밥 ♬  

네네(AS 모나코 → 파리 생제르맹)

치킨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네네는 베프 박주

영을 배신하고 이웃집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네네

는 지난 시즌 박주영의 PK 공로를 다 가로채며 팀 

득점 1위(14골)에 오르더니 30억에 혹해 그저 그런 

팀인 파리 생제르망으로 달아나버렸다. 쯧쯧, 십 리

도 못가서 발병 날 녀석이.    

요시 베나윤(리버풀 → 첼시)

이스라엘의 엄친아 베나윤은 자수성가의 대표 케

이스다. 동네 축구팀에서 그럭저럭 볼 좀 찼던 그

는 스페인(라싱 산탄데르)에서 외국물을 먹더니 다

음 종착지인 영국에서 비로소 진가를 발휘했다. 그

는 웨스트햄의 에이스로 자리 잡더니 다음 팀 리버

풀에서도 성공적으로 시즌을 보내며 결국 로만 왕

국에 입성했다. 스텝 바이 스텝,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였다. 

하라는  

승리는 안하고!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제가 글래머란
소린 좀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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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ING 
LIKE STEEL HEART! 
MAXIM의 포항 스틸러스 구단 습격기!
MAXIM이 후반기 대반격을 노리는 포항스틸러스 구단에 전격 방문했다. 한여름의 뙤약볕도 승리를 갈구하는 선수단의 불같은 열정에
는 태양 앞 반딧불이었다. 시즌 최하위에서 극적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꿈꾸는 강철 사나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눈 똑바로 뜰 시
간이다. 덤으로 MAXIM 에디터의 멋진 활약상도 감상할 수 있다. 음, 이건 좀 별론가?

BY 김상헌  ASSISTANT 박상우  PHOTOGR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포항 스틸러스

선수 사진 
받으러 가기!

��_6p_Feature_�� ����.indd   70-71 2010-07-17   �� 8:56:43



 AUGUST 2010 MAXIM 71

SHOOTING 
LIKE STEEL HEART! 
MAXIM의 포항 스틸러스 구단 습격기!
MAXIM이 후반기 대반격을 노리는 포항스틸러스 구단에 전격 방문했다. 한여름의 뙤약볕도 승리를 갈구하는 선수단의 불같은 열정에
는 태양 앞 반딧불이었다. 시즌 최하위에서 극적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꿈꾸는 강철 사나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눈 똑바로 뜰 시
간이다. 덤으로 MAXIM 에디터의 멋진 활약상도 감상할 수 있다. 음, 이건 좀 별론가?

BY 김상헌  ASSISTANT 박상우  PHOTOGR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포항 스틸러스

선수 사진 
받으러 가기!

��_6p_Feature_�� ����.indd   70-71 2010-07-17   �� 8:56:43



레모스 감독의 경질로 급작스럽게 감

독 대행을 맡았다. 팀 성적이 바닥이

라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간 파리아스 감독과 함께 일하면서 

외국의 선진 축구는 충분히 접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리면 ‘대행’꼬리

표도 충분히 뗄 수 있으리라 본다. 

성적이 바닥인 팀인지 의심스러울 정

도로 선수단 분위기가 훈훈하다.

성적이 바닥이라고 감독과 선수가 날

을 세워봤자 좋을 게 없다. 이런 때일

수록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피해야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단 사실을 파리

아스 감독을 비롯한 외국인 감독 재

임 시절에 몸으로 익혔다.

훈련할 때는 엄하기가 호랑이 선생님

을 관광시킬 기세였다.

연습을 장난스럽게 하면 그게 실전

에서도 이어진다. 그라운드에서는 어

떤 상황에서든 집중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 선수에게 소리도 지르고, 

야단도 치는 거다.

포항 스틸러스의 매력은 폭풍처럼 몰

아치는 공격축구다.

2008, 2009년 좋은 성적을 거둔 것

도 빼어난 공격력 덕분이었다. 이왕

이면 다홍치마라고 선수에게 골도 다

이내믹하고 멋지게 성공시키라고 주

문한다.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그리

고 팬이 원하는 포항 스틸러스의 공

격 축구다.

공격 축구일수록 탄탄한 수비진의 

도움이 절실하다. 작년 철벽 수비

를 자랑하던 모습은 어디로 팔아먹

은 건가!

김재성, 김형일, 황재원 등 주전 선수

가 국가대표 차출 및 부상으로 전력

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보니 수비수

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아 조직력이 개

판 5분 전이었다.  

노병준 선수와 울산 현대의 이진호 

박창선 감독 대행
하반기 돌풍 기대해도 좋다. 

SHOOTING LIKE STEEL HEART! 

선수를 맞임대한 사실에 놀란 팬이 

적지 않았다. 

노병준 선수에게 변화가 필요했다. 

작년에 부와 명예를 모두 얻다 보니 

심리적으로 나태한 감이 없지 않았

다. 울산 현대의 이진호 선수는 팀에

서 외국인 공격수의 활약으로 입지가 

좁아졌다. 우리도 마침 제공권을 장

악할 공격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심

사숙고 후 결정했다.

설기현 선수에게 기대가 클 텐데?

공격진에 질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 

좋겠다. 부상에서 회복한 후 지금 

70% 정도의 몸 상태다. 큰 무대 경험

이 있는 선수니 잘 해주리라 믿는다. 

모타의 활약은 만족스러운가?

‘모타神’ 으로 불리던 시절의 기량

은 아니다. 하지만 팀에서 원하는 역

할에 점차 적응 중이다.

남은 하반기 K리그의 관전 포인트를 

알려달라.

꼴찌에서 출발한 포항 스틸러스의 최

종 성적을 지켜봐라. 조금 망가졌지

만 파리아스 감독이 정말 기본을 잘 

닦아놓은 팀이다. 포기하지 않고 후

반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MAXIM 8월호가 나올 즈음에는 팀 

순위가 껑충 뛰어 올랐겠다.

적어도 8위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

까? 

마지막으로 MAXIM에게 한마디 해 

달라.

우리 팀이 등장하는 만큼 군인뿐

만 아니라 일반 독자도 즐겨 보는 

MAXIM이 되었으면 좋겠다. 포항 스

틸러스와 MAXIM 모두 파이팅이다!

BATTLE GROUND!
훈련 스케치
전쟁이 따로 없더라! 

쟈들만 재끼면
되는교?

훈련 끝났다메?
샹!!!!!! 

스텝~ 스텝,
바운스~ 바운스.

배꼽 보니
꼴릿하나? 

형! 왼발은 
거들 뿐!

졸라 크네, 새끼.

브라질産
고운 다리임메! 

꼬레아 
발냄새...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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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에 설바우두가 떴다! 

설기현
오랜만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당신

을 경기에서 볼 수 없어 아쉬웠다.

나는 오죽했겠나? 대표팀의 첫 경기

를 TV로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

다. 선수들의 긴장감이 온몸으로 생

생히 전해졌다.

우루과이와 치른 16강 경기에서 

2002년 월드컵에서 당신이 이탈리

아전에서 보여준 극적인 동점골이 

애타게 그리웠다.

이동국 선수에게 결정적 찬스가 왔

는데 아쉽게 슛이 빗맞았다. 그날 비

가 온 데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투입돼 부담감이 컸던 모양이다. 경

기가 끝난 후 “12년이나 기다려온 월

드컵이 이렇게 끝나니 허탈하다”고 

말한 인터뷰를 봤다. 같은 축구 선수

로서 그 감정을 누구보다 이해하기 

때문에 코끝이 찡했다. 이번 월드컵

에서 이동국 선수에게 주어진 시간

이 너무 짧았다.  

오랜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K리그로 

돌아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나

라가 있다면? 

벨기에다. 당시 소속팀의 리그성적이 

신통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이 

이기는 것보다 축구 그 자체를 즐기

는 분위기가 강했다. 경기 때마다 선

수단 버스에 맥주를 가득 싣고 다녔

다. 경기를 이겼을 땐 신난다고 맥주

를 마시고, 지면 열 받는다고 맥주를 

마셨다.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를 못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경기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웃음). 한번은 경기가 

끝나고 회복 훈련차 선수단 전부가 

목욕탕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샴페인

을 마시더라. 할 말이 없었다(웃음).

2006년 세네갈과 평가전에서 보여

준 당신의  ‘역주행’은 아직도 기억

이 생생하다. 

역주행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네티즌

을 만나게 해 달라! 그날 같은 상황은 

경기를 뛰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발

생한다. 가끔 이영표 선수와도 우스

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당시 경기를 

해설한 김태형 해설이 문제였다! 현

역에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때라 경

기에 지나치게 몰입했다. 자신이 세

네갈 선수를 수비하고 있는데 내가 

공을 몰고 달려온 것처럼 느꼈을 테

니 놀랐겠지. 축구를 볼 땐 해설가의 

멘트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

게 해석되는데 “설기현 선수 이러면 

안 됩니다”를 연발했으니 축구 팬은 

더 놀랐을 거다. 물론 선수로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 게 베스트다. 

그날 경기도 역주행 같은 실수를 막

기 위한 평가전이었다. 실제로 2006

년 독일 월드컵에선 그런 모습을 보

이지 않았다. 그러면 된 거잖아(웃음). 

남부러울 게 없는 당신이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예전처럼 큰 꿈은 없다. 빅 리그에

서 뛰어보겠다는 나름의 목표도 이

뤘다. 올 시즌 전반기는 부상으로 제

대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몸도 많

이 회복되었으니 일단은 포항 스틸

러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당신 부인은 미인으로 유

명하다. 미인을 사로잡는 노하우를 

MAXIM 독자에게 소개해달라.  

그런 건 없다. 세상에는 자신만의 인

연이 있는 법이다.

명쾌한 답변 고...고맙다. 

일단 
한 잔 하자.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

하지만 훈련이 
끝나면 역기를 
들어야 하잖아.

아, 10알... 
마누라 보고 싶다.

LONELY WOLF

차가운 도시 남자
 하지만 그도 여름은 어쩔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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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진짜 축구 인생을 열어준 건 포

항 스틸러스가 아니라 유공(현 제주 유나

이티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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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유공으로 이적해서 니폼니시 감독과 만

나면서 축구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모

든 경기에 출전했고 대표팀에도 발탁됐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감독님이다. 그때 

통역을 담당한 강창석 씨를 통해 지금도 안

부를 물어보곤 한다. 

K리그의 전설이 아닌 레전드다. 5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운 후 은퇴하겠다는 말은 지

금도 유효한가? 

일본의 미우라 가즈요시는 40대의 나이에

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500경기

를 뛴 후 은퇴하겠다고 말했지만 체력이 뒷

받침되는 한 끝까지 뛰고 싶다. 우리나라 

된장남이 일본의 낫토남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2007년 소속팀은 K리그 우승을 거머쥐었

고, 당신은 미드필더 부문 베스트 11에 선

정됐다. 당신 축구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

때로 다시 돌아갈 자신이 있나?

난 늘 그때 그대로다. 이 나이에 젊은 선수

와 경쟁하고 주전을 다퉈야 한다. 기량은 

물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순간도 긴장

을 놓아본 적이 없다. 

공격과 수비가 능한 몇 안 되는 미드필더

다.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대표팀 

감독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법하다.

감독마다 팀을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선호하는 선수 역시 다르다. 내 능력을 알

아본 대표팀 감독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월

드컵 성적표는 진즉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웃음).

지금 K리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나? 국내파와 해외파 리그 베스트 11가 맞

붙으면 승부를 가늠할 수 있겠나? 

지구도 둥글고 공도 둥글다. 축구는 이름값

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다. K리그에도 해외

파 찜 쩌 먹을 테크니션이 많다. 경기 결과

는 직접 부딪쳐봐야 알 수 있을 거다. 

HISTORY OF STEEL WARRIOR

포항 스틸러스의 역사
한마디로 대박이다!

1984년   프로축구단으로 전환

1988년   한국 프로축구대회 우승

1990년   최초의 축구 전용구장 준공

1992년   한국 프로축구대회 우승

1996년   제1회 FA컵 우승

1997년   아시안클럽 챔피언 우승

2000년  송라 스틸러스 클럽하우스 준공

2007년  삼성 하우젠 K리그 및 FA컵 우승

2008년  제13회 하나은행 FA컵 우승

2009년  AFC 챔피언스리그컵 우승 

2009년  우승 FIFA 클럽 월드컵 3위 

2009년  K리그 통합 2위

LEGEND OF STEEL WARRIOR
명문구단의 위용
전설이 된 사내들

1980年代
가가멜과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박성화, 이름
만 순한 최순호 감독 

1990年代
적토마 고정운, A급 용병의 전설 라데, 포항 팬이
라면 누구나 아는 극적 우승의 주인공 차상해, 최
고의 테크니션 최문식,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무
적 황새 황선홍

2000年代
왼발의 마법사 하석주, K리그 수문장의 역사 김병
지, 이제는 더 깔 것도 없는 오범석, 포항 스틸러스 
수비진 핵심 황재원, 김형일

2010年代
설바우두 설기현, 아쉽게 대표팀에서 낙마한 신형
민, 우루과이전에서 활활 불태운 김재성

김기동
나는 아직 쌩쌩하다. 은퇴? 그게 뭐임?

믿었던 수비진이 무너져서 전반기는 정신

이 하나도 없었겠다.

전임 감독님이 사람은 참 좋았는데 전술은 

크게 신경을 안 썼다.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다소 떨어졌다. 덕분에 수비진도 나도 고생

이 말도 못했다.

공중볼 처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이 있다. 

3~4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다. 경기를 꾸준

히 본 사람은 내가 공중볼에 약하단  소리

는 하지 않는다. 뜨내기 팬만 가끔 그런 소

리를 한다. 당신도 설마? 

난 뜨내기 팬이 아니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

에서 골키퍼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월드컵도 가던 사람이 가는 게 맞다. 나처

럼 관심 밖의 대상은 대표팀에 차출될 일

이 없다. 2009년 K리그 베스트 11 시상식장

에서 허정무 감독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내

가 누군지도 모르시더라. 지금이라고 안다

는 보장도 없다.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 허용한 첫 번째 

골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정성룡 선수의 판단미스다. 가만히 서 있었

으면 이영표 선수가 공을 처리했을 거다. 정

성룡 선수가 달려 나가는 바람에 수비진이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다. 수비진의 움

직임도 매끄럽지 못했다. 

훈훈한 외모라서 여자 팬이 많다고 들었다.

혼자서 백 명 몫을 하는 팬은 있다. 작년에

는 클럽 하우스에 자주 보이더니 팀 성적이 

곤두박질치니까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 역

시 팀 성적은 좋고 봐야 한다(웃음).

여자친구는 있나?

나 품절남이다. 내가 결혼한 지도 몰랐던 건

가! 실망이다. 

웃자고 한 소리다. 감독님이 당신들을 자랑

스러워 하셨다. 

나도 지금 우리 팀이 좋다. 훈련 강도는 만

만치 않지만 감독님이 잘 다독여주시는 스

타일이라서 운동하는 게 즐겁다. 그저 지금

처럼만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다. 

SHOOTING LIKE STEEL HEART! 

신화용
포항의 신세대 골문지기!

STEEL yard

스틸야드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전용구장이다. 우리나라 구

장 중 유일하게 서포터즈 응원석을 보유했으며 총 

2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2003년 잔디 교

체 및 음향시설, 라커룸 공사로 리모델링을 진행했

다. 월드컵 경기장의 규모에는 못미치지만 K-리그

의 역사가 살아있는 팬을 위한 전용구장이다. 스

틸야드에서 직접 관람하는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는 프리미어리그 못지않은 생동감을 당신에게 선

물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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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스틸러스가 아니라 유공(현 제주 유나

이티드)이었다. 

91년 포항에 입단했지만 벤치만 달궜다. 93

년 유공으로 이적해서 니폼니시 감독과 만

나면서 축구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모

든 경기에 출전했고 대표팀에도 발탁됐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감독님이다. 그때 

통역을 담당한 강창석 씨를 통해 지금도 안

부를 물어보곤 한다. 

K리그의 전설이 아닌 레전드다. 5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운 후 은퇴하겠다는 말은 지

금도 유효한가? 

일본의 미우라 가즈요시는 40대의 나이에

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500경기

를 뛴 후 은퇴하겠다고 말했지만 체력이 뒷

받침되는 한 끝까지 뛰고 싶다. 우리나라 

된장남이 일본의 낫토남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2007년 소속팀은 K리그 우승을 거머쥐었

고, 당신은 미드필더 부문 베스트 11에 선

정됐다. 당신 축구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

때로 다시 돌아갈 자신이 있나?

난 늘 그때 그대로다. 이 나이에 젊은 선수

와 경쟁하고 주전을 다퉈야 한다. 기량은 

물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순간도 긴장

을 놓아본 적이 없다. 

공격과 수비가 능한 몇 안 되는 미드필더

다.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대표팀 

감독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법하다.

감독마다 팀을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선호하는 선수 역시 다르다. 내 능력을 알

아본 대표팀 감독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월

드컵 성적표는 진즉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웃음).

지금 K리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나? 국내파와 해외파 리그 베스트 11가 맞

붙으면 승부를 가늠할 수 있겠나? 

지구도 둥글고 공도 둥글다. 축구는 이름값

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다. K리그에도 해외

파 찜 쩌 먹을 테크니션이 많다. 경기 결과

는 직접 부딪쳐봐야 알 수 있을 거다. 

HISTORY OF STEEL WARRIOR

포항 스틸러스의 역사
한마디로 대박이다!

1984년   프로축구단으로 전환

1988년   한국 프로축구대회 우승

1990년   최초의 축구 전용구장 준공

1992년   한국 프로축구대회 우승

1996년   제1회 FA컵 우승

1997년   아시안클럽 챔피언 우승

2000년  송라 스틸러스 클럽하우스 준공

2007년  삼성 하우젠 K리그 및 FA컵 우승

2008년  제13회 하나은행 FA컵 우승

2009년  AFC 챔피언스리그컵 우승 

2009년  우승 FIFA 클럽 월드컵 3위 

2009년  K리그 통합 2위

LEGEND OF STEEL WARRIOR
명문구단의 위용
전설이 된 사내들

1980年代
가가멜과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박성화, 이름
만 순한 최순호 감독 

1990年代
적토마 고정운, A급 용병의 전설 라데, 포항 팬이
라면 누구나 아는 극적 우승의 주인공 차상해, 최
고의 테크니션 최문식,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무
적 황새 황선홍

2000年代
왼발의 마법사 하석주, K리그 수문장의 역사 김병
지, 이제는 더 깔 것도 없는 오범석, 포항 스틸러스 
수비진 핵심 황재원, 김형일

2010年代
설바우두 설기현, 아쉽게 대표팀에서 낙마한 신형
민, 우루과이전에서 활활 불태운 김재성

김기동
나는 아직 쌩쌩하다. 은퇴? 그게 뭐임?

믿었던 수비진이 무너져서 전반기는 정신

이 하나도 없었겠다.

전임 감독님이 사람은 참 좋았는데 전술은 

크게 신경을 안 썼다.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다소 떨어졌다. 덕분에 수비진도 나도 고생

이 말도 못했다.

공중볼 처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이 있다. 

3~4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다. 경기를 꾸준

히 본 사람은 내가 공중볼에 약하단  소리

는 하지 않는다. 뜨내기 팬만 가끔 그런 소

리를 한다. 당신도 설마? 

난 뜨내기 팬이 아니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

에서 골키퍼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월드컵도 가던 사람이 가는 게 맞다. 나처

럼 관심 밖의 대상은 대표팀에 차출될 일

이 없다. 2009년 K리그 베스트 11 시상식장

에서 허정무 감독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내

가 누군지도 모르시더라. 지금이라고 안다

는 보장도 없다.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 허용한 첫 번째 

골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정성룡 선수의 판단미스다. 가만히 서 있었

으면 이영표 선수가 공을 처리했을 거다. 정

성룡 선수가 달려 나가는 바람에 수비진이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다. 수비진의 움

직임도 매끄럽지 못했다. 

훈훈한 외모라서 여자 팬이 많다고 들었다.

혼자서 백 명 몫을 하는 팬은 있다. 작년에

는 클럽 하우스에 자주 보이더니 팀 성적이 

곤두박질치니까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 역

시 팀 성적은 좋고 봐야 한다(웃음).

여자친구는 있나?

나 품절남이다. 내가 결혼한 지도 몰랐던 건

가! 실망이다. 

웃자고 한 소리다. 감독님이 당신들을 자랑

스러워 하셨다. 

나도 지금 우리 팀이 좋다. 훈련 강도는 만

만치 않지만 감독님이 잘 다독여주시는 스

타일이라서 운동하는 게 즐겁다. 그저 지금

처럼만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다. 

SHOOTING LIKE STEEL HEART! 

신화용
포항의 신세대 골문지기!

STEEL yard

스틸야드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전용구장이다. 우리나라 구

장 중 유일하게 서포터즈 응원석을 보유했으며 총 

2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2003년 잔디 교

체 및 음향시설, 라커룸 공사로 리모델링을 진행했

다. 월드컵 경기장의 규모에는 못미치지만 K-리그

의 역사가 살아있는 팬을 위한 전용구장이다. 스

틸야드에서 직접 관람하는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는 프리미어리그 못지않은 생동감을 당신에게 선

물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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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땅을 뒤덮은 9가지 이슈 

BY 임기환  IMAGES 스페인 팀, 독일 팀, 외칠, 뮐러, 메시, 남아공녀(Getty Images/멀티비츠)

대세는 실리 축구 슈퍼스타들의 쓸쓸한 퇴장

이 죽일 놈의 오심!

이번 월드컵에서는‘상대 공격을 막아 놓으면서 동시에 넣기도 하는’이른바 

‘실리 축구’가 대세를 이뤘다. 네덜란드와 브라질을 비롯해 우루과이, 파라

과이, 스페인, 일본 등 실속 있는 축구를 펼친 팀들이 남아공에서 꽤 괜찮은 성

적을 거뒀다(브라질은 멜루의 퇴장으로 4강 문턱에서 좌절하며 자국 팬들의 맹

비난을 들어야했지만 둥가의 축구 자체는 그럭저럭 호평을 받았다). 4년 전 독

일에서는 탄탄한 수비력을 가진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차지하며‘수비 축구’

가 세계 축구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번 남아공에서는 공간을 주지 

않는 지역방어로 상대 공격을 봉쇄하고 빠른 역습으로 효율적 공격을 하는 패

턴이 주가 되었다. 특히 네덜란드는 32개국 중 가장 안정적인 공수의 밸런스를 

보여주었다. 네덜란드는 기본 포백 라인에 미드필더인 판 보벌, 더 용까지 수비

에 가세하며 탄탄한 철옹성을 구축했다. 그리고 중원의 스네이더르와 로번, 엘

리아 등 발 빠른 공격수들의 활약으로 결승까지 승승장구했다. 남미의 강세를 

이끈 ‘과이 형제’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도 우선 수비 자물쇠를 꽉꽉 채운 뒤 

한 방으로 끝내는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특히 우루과이는 가나와 치른 8

강전에서 수아레스가 후반 막판 기안의 골을 블로킹(이것은 마라도나와는 또 

다른 유형의 신의 손이었다!)하며 조국의 40년 만의 4강행을 이끌었다. 둥가의 

브라질은 8강까지 순항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시망이었다. 삼바 색을 과감히 

버리고 팀워크를 기반으로 실리 축구의 색깔을 입혔지만 8강에서 네덜란드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한순간에 역적이 됐다. 반면 스페인의 축구는 대성공이

었다. 스페인 델 보스케 감독은 사전 메모를 하고 필요한 물품만 장바구니에 담

는 실속파 주부 같았다. 스페인은 승리하는 데 딱 필요한 골만 넣고 실점은 최

소화해 우승컵을 쏙 빼갔다. 스페인은 총 7경기에서 8골 2실점의 짠물 축구를 

펼쳤는데 이 중 1-0 승리만 네 번이었다. 이 얼마나 실리적인가!

소속팀에서 맹활약하던 스타들은 남아공 땅에서 고개 숙인 남자가 됐다. 세계 

축구 트로이카 메시, 호날두, 카카가 하나같이 죽을 쒔다. 메시는 환상적인 발

재간과 동료에게 찔러주는 창조적 킬러 패스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으나 정

작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그는 4개의 도움만 기록한 채 4년 후 브라질 대회를 

기약해야 했다. 엔초 페라리같이 빠른 남자 호날두도 남아공에선 발정 난 망아

지에 불과했다. 골 맛을 보려고 요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소득은 없었다. 16강전

에서 우승 후보 스페인과 붙은 게 불운이었다. 포르투갈이 북한과 벌인 조별 예

선에서‘어부바 골’을 넣으며 시동을 걸었지만 무적함대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그의 퍼포먼스도 막을 내려야 했다. 삼바 군단의 에이스 카카는 자신의 플레이

와 둥가 감독의 실리 축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사기 캐릭 카카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코트디부아르전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받은 레드카

드는 그의 불운을 암시하는 복선이었다. 하지만 클로제만큼은 여전했다. 사실 

클로제는 올 시즌 리그에서 극도의 부진에 빠졌고 팬들은 그의 남아공행에 비

난의 화살을 마구 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데리고 가준 뢰브 감독의 신뢰에 

보답이라도 하듯 5경기에서 4골(통산 14호 골)을 넣으며 호나우두의 월드컵 최

다 골(15골) 기록에 턱밑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축구의 신은 자신과 동급인 호

돈신의 기록이 깨지는 걸 시샘했던 걸까. 클로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허리 부

상으로 새 역사를 쓰는 데 실패했다.

대회마다 터지는 오심은 이번에도 예외 없었다. 지난 대회 때보다 7대나 많은 

32개의 카메라 부대는 심판이 보지 못한 구석구석을 잡아내며 그들이 눈 뜬 봉

사임을 만천하에 알렸다.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에서 오심의 최대 피해자가 됐

다. 16강에서 독일과 만난 잉글랜드는 전반까지 1-2로 추격전을 펼치고 있었다. 

잉글랜드는 전반 막판 동점 기회를 얻었다! 램퍼드가 때린 중거리 슛이 크로스

바를 맞고 골라인을 통과한 뒤 튕겨나온 것이다. 이건 축구의‘축’자도 모르

는 당신 여친이 봤어도 어김없이 골이었다! 하지만 눈이 침침한 호르헤 라리온

다 주심은 램퍼드의 슛을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절호의 동점 찬스를 

날린 잉글랜드는 독일에 말리며 1-4로 대패했다. 이 죽일 놈의 오심을 없애려

면 차미네이터급 동체 시력을 가진 로봇 심판 도입이 시급하다!  

1 2

3

SPORTS SOUTH AFRICA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산
4년 만에 찾아온 공놀이를 보느라 밤잠깨나 설쳤겠다. 근데 비몽사몽 뭘 봤는지
기억은 나나? 그럴까 봐 MAXIM이 월드컵이 남긴 이슈들을 쏙쏙 뽑아봤다.    

나 캄프 누로

돌아갈래.

딱 걸렸다. 욘석. 난 안 될 거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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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땅을 뒤덮은 9가지 이슈 

BY 임기환  IMAGES 스페인 팀, 독일 팀, 외칠, 뮐러, 메시, 남아공녀(Getty Images/멀티비츠)

대세는 실리 축구 슈퍼스타들의 쓸쓸한 퇴장

이 죽일 놈의 오심!

이번 월드컵에서는‘상대 공격을 막아 놓으면서 동시에 넣기도 하는’이른바 

‘실리 축구’가 대세를 이뤘다. 네덜란드와 브라질을 비롯해 우루과이, 파라

과이, 스페인, 일본 등 실속 있는 축구를 펼친 팀들이 남아공에서 꽤 괜찮은 성

적을 거뒀다(브라질은 멜루의 퇴장으로 4강 문턱에서 좌절하며 자국 팬들의 맹

비난을 들어야했지만 둥가의 축구 자체는 그럭저럭 호평을 받았다). 4년 전 독

일에서는 탄탄한 수비력을 가진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차지하며‘수비 축구’

가 세계 축구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번 남아공에서는 공간을 주지 

않는 지역방어로 상대 공격을 봉쇄하고 빠른 역습으로 효율적 공격을 하는 패

턴이 주가 되었다. 특히 네덜란드는 32개국 중 가장 안정적인 공수의 밸런스를 

보여주었다. 네덜란드는 기본 포백 라인에 미드필더인 판 보벌, 더 용까지 수비

에 가세하며 탄탄한 철옹성을 구축했다. 그리고 중원의 스네이더르와 로번, 엘

리아 등 발 빠른 공격수들의 활약으로 결승까지 승승장구했다. 남미의 강세를 

이끈 ‘과이 형제’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도 우선 수비 자물쇠를 꽉꽉 채운 뒤 

한 방으로 끝내는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특히 우루과이는 가나와 치른 8

강전에서 수아레스가 후반 막판 기안의 골을 블로킹(이것은 마라도나와는 또 

다른 유형의 신의 손이었다!)하며 조국의 40년 만의 4강행을 이끌었다. 둥가의 

브라질은 8강까지 순항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시망이었다. 삼바 색을 과감히 

버리고 팀워크를 기반으로 실리 축구의 색깔을 입혔지만 8강에서 네덜란드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한순간에 역적이 됐다. 반면 스페인의 축구는 대성공이

었다. 스페인 델 보스케 감독은 사전 메모를 하고 필요한 물품만 장바구니에 담

는 실속파 주부 같았다. 스페인은 승리하는 데 딱 필요한 골만 넣고 실점은 최

소화해 우승컵을 쏙 빼갔다. 스페인은 총 7경기에서 8골 2실점의 짠물 축구를 

펼쳤는데 이 중 1-0 승리만 네 번이었다. 이 얼마나 실리적인가!

소속팀에서 맹활약하던 스타들은 남아공 땅에서 고개 숙인 남자가 됐다. 세계 

축구 트로이카 메시, 호날두, 카카가 하나같이 죽을 쒔다. 메시는 환상적인 발

재간과 동료에게 찔러주는 창조적 킬러 패스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으나 정

작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그는 4개의 도움만 기록한 채 4년 후 브라질 대회를 

기약해야 했다. 엔초 페라리같이 빠른 남자 호날두도 남아공에선 발정 난 망아

지에 불과했다. 골 맛을 보려고 요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소득은 없었다. 16강전

에서 우승 후보 스페인과 붙은 게 불운이었다. 포르투갈이 북한과 벌인 조별 예

선에서‘어부바 골’을 넣으며 시동을 걸었지만 무적함대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그의 퍼포먼스도 막을 내려야 했다. 삼바 군단의 에이스 카카는 자신의 플레이

와 둥가 감독의 실리 축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사기 캐릭 카카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코트디부아르전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받은 레드카

드는 그의 불운을 암시하는 복선이었다. 하지만 클로제만큼은 여전했다. 사실 

클로제는 올 시즌 리그에서 극도의 부진에 빠졌고 팬들은 그의 남아공행에 비

난의 화살을 마구 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데리고 가준 뢰브 감독의 신뢰에 

보답이라도 하듯 5경기에서 4골(통산 14호 골)을 넣으며 호나우두의 월드컵 최

다 골(15골) 기록에 턱밑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축구의 신은 자신과 동급인 호

돈신의 기록이 깨지는 걸 시샘했던 걸까. 클로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허리 부

상으로 새 역사를 쓰는 데 실패했다.

대회마다 터지는 오심은 이번에도 예외 없었다. 지난 대회 때보다 7대나 많은 

32개의 카메라 부대는 심판이 보지 못한 구석구석을 잡아내며 그들이 눈 뜬 봉

사임을 만천하에 알렸다.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에서 오심의 최대 피해자가 됐

다. 16강에서 독일과 만난 잉글랜드는 전반까지 1-2로 추격전을 펼치고 있었다. 

잉글랜드는 전반 막판 동점 기회를 얻었다! 램퍼드가 때린 중거리 슛이 크로스

바를 맞고 골라인을 통과한 뒤 튕겨나온 것이다. 이건 축구의‘축’자도 모르

는 당신 여친이 봤어도 어김없이 골이었다! 하지만 눈이 침침한 호르헤 라리온

다 주심은 램퍼드의 슛을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절호의 동점 찬스를 

날린 잉글랜드는 독일에 말리며 1-4로 대패했다. 이 죽일 놈의 오심을 없애려

면 차미네이터급 동체 시력을 가진 로봇 심판 도입이 시급하다!  

1 2

3

SPORTS SOUTH AFRICA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산
4년 만에 찾아온 공놀이를 보느라 밤잠깨나 설쳤겠다. 근데 비몽사몽 뭘 봤는지
기억은 나나? 그럴까 봐 MAXIM이 월드컵이 남긴 이슈들을 쏙쏙 뽑아봤다.    

나 캄프 누로

돌아갈래.

딱 걸렸다. 욘석. 난 안 될 거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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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땅에도 어김없이 샛별이 떴다. 이번에는 독일산 별들의 광채가 가장 빛

났다. 독일의 어린 공격수 뮐러는 월드컵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득점 공동 선두

에 오르는 깜짝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뮐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데스리가 3

부 리그에서 활약하는 아마추어 선수에 불과했다. 그런 무명의 선수가 처음으

로 출전한 월드컵에서 골든슈(5골)와 영 플레이어 상을 동시에 차지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독일 미드필더 외칠도 자신의 이름 두 자를 세상에 널리 알렸

다. 부릅뜬 개구리 눈매가 매력적인 외칠은 양서류처럼 넓은 시야에서 나오는 

택배 패스로 전차 군단의 화력을 책임졌다. 우리의 8강 야망을 산산조각 냈던 

수아레스의 자체 발광도 눈부셨다. 각도만 생기면 사정없이 때리는 대포알 슛

도 끝내줬지만 조국을 40년 만에 4강행에 이끈 ‘신의 손’사건은 그를 일약 

우루과이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뽀글 머리 도스산토스(멕시코)와 이

청용의 활약도 별들의 대열에 들기에 충분히 눈부셨다. 아 이러다 실명하겠네.      

실리 축구라는 대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구st를 끝까지 고집한 팀이 있었

다. 대표적 팀이 비엘사 감독이 이끈 칠레다. 칠레는 대회 내내‘무조건 돌진 앞

으로’를 표방했다. 산체스와 수아소를 내세운 칠레의 공격진은 쉴 새 없이 발

발거리는 빠른 발로 상대 수비진의 골머리를 팍팍 쳤다. 하지만 몰아치기 바

빴던 칠레는 치고 빠지는 데에는 재주가 없었다. 칠레는 16강 상대가 브라질이

라는 사실을 망각했는지 뒷문 단속에 소홀했고, 결국 세 골이나 빈집털이 당

했다. 지리적 특성조차 갑갑한 스위스는 알프스같이 견고한 포백 라인을 쌓으

며 상대가 공격만 하다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질식 축구’를 선보였다. 조별 예

선 3경기 동안 스위스가 득점과 실점은 각각 1골에 불과했으니 말 다한 거 아

닌가. 하지만 스위스보다 더한 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은 

파라과이와 벌인 16강전에서 진정한 수면 축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부

부젤라를 힘차게 불어대던 남아공 주민들도 이 경기를 보다가 지쳤는지 침을 

흘리며 꾸벅거렸다.  

아프리카 팀들은 개최국 자격을 얻은 남아공을 포함해 사상 최다인 6개국이 본

선 무대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개최 대륙의 프리미엄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줄줄이 무너졌다. 6개국 중 16강에 오른 나라는 초콜릿처럼 끈적끈적한 팀워크

를 보여준 가나뿐이었다. 가장 많은 13개국이 본선에 오른 유럽은 우승 후보로 

꼽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나가며 우울한 여름을 보낼 뻔 

했다. 강호 스페인과 잉글랜드도 조별 예선부터 삐걱거렸다. 하지만 역시 유럽

은 강했다. 유럽은 준결승 4자리 중 3개를 꿰차면서 축구 강대륙다운 모습을 보

여주었다. 남미는 8강까지 4팀이 올라가며 선전했지만 양 강인 브라질, 아르헨

티나가 스페인, 독일에 각각 발리며 일치감치 짐을 싸야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은 사이좋게 16강에 오르며 아시아의 티켓 감축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팀을 꼽으라면 단연 독일이다. 독일은 비

록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지만 평균 연령 25.3세인 신형 전차 군단의 성능은 

놀라웠다. 낡은 본체의 녹을 벗기고 새롭게 튜닝한 게르만 전차는 아프리카 대

륙을 토벌할 만큼 강력한 화력을 선보였다.‘중원 사령관’슈바인슈타이거는 

발락 이상의 지휘력을 선보이며 그의 공백을 무색케 했다. 게다가 외칠, 뮐러, 

케디라라는 신무기의 장착으로 기존 독일이 선보인 선 굵은 스타일에 화려함

을 가미했다. 독일은 조별 리그를 2승 1패로 통과하더니 16강과 8강에서 잉글

랜드와 아르헨티나를 각각 4-1, 4-0으로 대파하며 준결승까지 냅다 내달렸다. 

그러나 초반에 너무 지나친 화력을 뿜은 탓일까. 전차 부대는 4강전에서 무적

함대의 대포 한 방을 맞고 꼬꾸라졌다. 내친김에 우승까지 바라본 독일은 3위

에 만족해야 했다. 그럼에도 독일이 보여줬던 축구는 많은 팬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에너지 넘치고 시원시원한 플레이에 기술까지 더해지니 무수히 많

은 골이 쏟아져나왔고 현지 팬들은 부부젤라 콘서트로 화답했다. 역시 골은 많

이 넣어야 제맛이다!     

수십 년을 이어오던 월드컵 징크스가 이번 대회에서 와르르 깨졌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개최국 남아공이다. 남아공은‘이제껏 개최국이 16강에 못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징크스를 보기 좋게 깨버렸다. 남아공은 조별 예선에서 무

기력한 경기를 보이며 부부젤라를 미친 듯이 불어대던 국민들의 열화 같은 성

원에 보답하지 못했다. 스페인이 우승하면서 1930년 우루과이 대회 때부터 내

려온‘남미, 유럽의 대륙별 순환 우승’ 징크스와‘비유럽에서 열리면 남미가 우

승한다’는 징크스도 함께 깨졌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로‘이전 대회에서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면 다음 대회는 16강 이상 올라간다’

는 징크스를 이어가게 됐다. 맙소사. 그럼 우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 예

선에서 호구가 되는 건가?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꺾고 19번째 월드컵의 주인공이 됐다. 스페인은 사상 처

음으로 월드컵을 들어 올리며 80년 만에 무관의 한을 풀었다. 매 대회 우승 후

보로 꼽히면서 정작 타이틀이 없던 스페인은 남아공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진퉁 

무적함대’가 됐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에서도 짧은 패스를 쉴 새 없이 주고받

으며 볼 점유율을 높이는  ‘포제션 축구’를 선보였다. 샤비, 이니에스타, 페드로 

등 바르셀로나 출신이 대거 포진한 허리 라인은 위닝 일레븐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다. 비야는 5골로 무적함대의 공격에 방점을 찍었다. 스페인이 치른 일곱 

경기 중 주도권을 상대방에 내준 상황은 거의 없었다. 미드필더들의 볼 간수 능

력이 워낙 탁월하고 웬만해서는 원터치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장악할 

수 있었다. 수비 시에는 좀처럼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상대 공격수가 공을 잡

으면 순식간에 두세 명이 에워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로번도 스페인의 

협력 수비 앞에선 속절없이 무너졌다. 스페인은 두 메이저 대회(유로, 월드컵)

를 연속해서 석권하며 향후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주도하게 됐다. 말뿐인 무적

함대가 진정한 무적으로 거듭난 순간이었다. 

5천 만 국민을 놀라게 한 반전드라마 
상 - 김남일
김남일은 우루과이와 벌인 16강전에서 수

비강화를 위해 후반 교체 투입되었다. 하

지만 34년 된 이 진공청소기는 오랜만의 

작동에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는 금기

로 여겨온 페널티 박스 안 태클을 감행해 

상대 공격수의 다리를 빨아들였고 그 순

간 우리는 또 한편의 극적인 반전드라마

를 봐야 했다.  

고막이 터질 것 같아 볼을 찰 수가
없어 상 - 남아공 원주민 부부
젤라 오케스트라 악단

남아공 원주민들은 진정한 소음이 무엇인

지를 직접 보여줬다. ‘슈퍼 초매머드급 집

단 뿌우우우웅’하는 소리에 선수들의 정

신은 피폐해져만 갔고 급기야 시청자들은 

음소거 버튼을 누르기에 이르렀다. 하지

만 인간의 적응력은 짐승과 같았다. 그렇

게 빗발치던 팬들의 항의는 라운드를 거듭

할수록 줄어들었고 심지어 부부젤라 소리

가 없으면 월드컵 보는 맛이 안 난다는 여

론이 조성됐다. 덜덜덜. 

자나 깨나 자연보호 상 - 카추라니스

한 선수의 행동 하나가 경제위기로 어려

운 국가 이미지를 드높였다. 그리스의 훈

남 미드필더 카추라니스는 우리나라와 경

기 도중에 파인 잔디를 꾹꾹 눌러 심었다. 

그것도 0-2로 뒤진 상황에서 말이다! 그

리스인은 신화의 민족답게 대인배 기질을 

갖고 있었다.    

도박사보다 신통한 능력자 상 - 점쟁
이 문어 파울

한낱 연체동물이 이렇게 영험한 줄은 몰

랐을 거다. 독일 해양생물박물관 수족관

에 사는 점쟁이 문어 파울은 독일의 월드

컵 7경기 승패 결과와 스페인의 우승을 모

두 맞혔다. 로또만큼 맞추기 힘든 월드컵 

결과를 줄줄이 맞춘 파울의 몸값은 4600

만 원까지 치솟았다. 취직 걱정에 시달리

는 당신이 들으면 확 문어회를 떠버리고 

싶을 거다.    

벗고 깎다가 이미지까지 깎아먹은 상 
- 김흥국,  최화정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는 바람에 무심

코 뱉은 약속을 실천한 이들이 있다. 호랑

나비 흥국이 아저씨는 자신의 트레이드마

크인 콧수염을 과감히 삭발했고 화정이 이

모는 아무도 원치 않는 비키니 진행을 끝

까지 감행했다. 결과는? 둘 다 썩 보기 좋

진 않았다

남아공 땅을 뒤덮은 9가지 이슈 SOUTH AFRICA2010 FIFA SOUTH AFRICA WORLD CUP REVIEW

유럽 강세, 아프리카 시 to the 망 남아공 하늘에 떠오른 샛별들

자기 스타일에 무섭도록 집착한 팀들

진정한 무적함대로 거듭난 스페인

어김없이 깨져버린 징크스 

‘신형 전차 군단’독일 신드롬

4 8

9

6

7

5

MAXIM 남아공 월드컵 황당 시상식
월드컵의 재미를 더해준 이들에게 상을 내리노라. 

뿌아아아아아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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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땅에도 어김없이 샛별이 떴다. 이번에는 독일산 별들의 광채가 가장 빛

났다. 독일의 어린 공격수 뮐러는 월드컵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득점 공동 선두

에 오르는 깜짝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뮐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데스리가 3

부 리그에서 활약하는 아마추어 선수에 불과했다. 그런 무명의 선수가 처음으

로 출전한 월드컵에서 골든슈(5골)와 영 플레이어 상을 동시에 차지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독일 미드필더 외칠도 자신의 이름 두 자를 세상에 널리 알렸

다. 부릅뜬 개구리 눈매가 매력적인 외칠은 양서류처럼 넓은 시야에서 나오는 

택배 패스로 전차 군단의 화력을 책임졌다. 우리의 8강 야망을 산산조각 냈던 

수아레스의 자체 발광도 눈부셨다. 각도만 생기면 사정없이 때리는 대포알 슛

도 끝내줬지만 조국을 40년 만에 4강행에 이끈 ‘신의 손’사건은 그를 일약 

우루과이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뽀글 머리 도스산토스(멕시코)와 이

청용의 활약도 별들의 대열에 들기에 충분히 눈부셨다. 아 이러다 실명하겠네.      

실리 축구라는 대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구st를 끝까지 고집한 팀이 있었

다. 대표적 팀이 비엘사 감독이 이끈 칠레다. 칠레는 대회 내내‘무조건 돌진 앞

으로’를 표방했다. 산체스와 수아소를 내세운 칠레의 공격진은 쉴 새 없이 발

발거리는 빠른 발로 상대 수비진의 골머리를 팍팍 쳤다. 하지만 몰아치기 바

빴던 칠레는 치고 빠지는 데에는 재주가 없었다. 칠레는 16강 상대가 브라질이

라는 사실을 망각했는지 뒷문 단속에 소홀했고, 결국 세 골이나 빈집털이 당

했다. 지리적 특성조차 갑갑한 스위스는 알프스같이 견고한 포백 라인을 쌓으

며 상대가 공격만 하다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질식 축구’를 선보였다. 조별 예

선 3경기 동안 스위스가 득점과 실점은 각각 1골에 불과했으니 말 다한 거 아

닌가. 하지만 스위스보다 더한 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은 

파라과이와 벌인 16강전에서 진정한 수면 축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부

부젤라를 힘차게 불어대던 남아공 주민들도 이 경기를 보다가 지쳤는지 침을 

흘리며 꾸벅거렸다.  

아프리카 팀들은 개최국 자격을 얻은 남아공을 포함해 사상 최다인 6개국이 본

선 무대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개최 대륙의 프리미엄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줄줄이 무너졌다. 6개국 중 16강에 오른 나라는 초콜릿처럼 끈적끈적한 팀워크

를 보여준 가나뿐이었다. 가장 많은 13개국이 본선에 오른 유럽은 우승 후보로 

꼽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나가며 우울한 여름을 보낼 뻔 

했다. 강호 스페인과 잉글랜드도 조별 예선부터 삐걱거렸다. 하지만 역시 유럽

은 강했다. 유럽은 준결승 4자리 중 3개를 꿰차면서 축구 강대륙다운 모습을 보

여주었다. 남미는 8강까지 4팀이 올라가며 선전했지만 양 강인 브라질, 아르헨

티나가 스페인, 독일에 각각 발리며 일치감치 짐을 싸야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은 사이좋게 16강에 오르며 아시아의 티켓 감축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팀을 꼽으라면 단연 독일이다. 독일은 비

록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지만 평균 연령 25.3세인 신형 전차 군단의 성능은 

놀라웠다. 낡은 본체의 녹을 벗기고 새롭게 튜닝한 게르만 전차는 아프리카 대

륙을 토벌할 만큼 강력한 화력을 선보였다.‘중원 사령관’슈바인슈타이거는 

발락 이상의 지휘력을 선보이며 그의 공백을 무색케 했다. 게다가 외칠, 뮐러, 

케디라라는 신무기의 장착으로 기존 독일이 선보인 선 굵은 스타일에 화려함

을 가미했다. 독일은 조별 리그를 2승 1패로 통과하더니 16강과 8강에서 잉글

랜드와 아르헨티나를 각각 4-1, 4-0으로 대파하며 준결승까지 냅다 내달렸다. 

그러나 초반에 너무 지나친 화력을 뿜은 탓일까. 전차 부대는 4강전에서 무적

함대의 대포 한 방을 맞고 꼬꾸라졌다. 내친김에 우승까지 바라본 독일은 3위

에 만족해야 했다. 그럼에도 독일이 보여줬던 축구는 많은 팬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에너지 넘치고 시원시원한 플레이에 기술까지 더해지니 무수히 많

은 골이 쏟아져나왔고 현지 팬들은 부부젤라 콘서트로 화답했다. 역시 골은 많

이 넣어야 제맛이다!     

수십 년을 이어오던 월드컵 징크스가 이번 대회에서 와르르 깨졌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개최국 남아공이다. 남아공은‘이제껏 개최국이 16강에 못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징크스를 보기 좋게 깨버렸다. 남아공은 조별 예선에서 무

기력한 경기를 보이며 부부젤라를 미친 듯이 불어대던 국민들의 열화 같은 성

원에 보답하지 못했다. 스페인이 우승하면서 1930년 우루과이 대회 때부터 내

려온‘남미, 유럽의 대륙별 순환 우승’ 징크스와‘비유럽에서 열리면 남미가 우

승한다’는 징크스도 함께 깨졌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로‘이전 대회에서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면 다음 대회는 16강 이상 올라간다’

는 징크스를 이어가게 됐다. 맙소사. 그럼 우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 예

선에서 호구가 되는 건가?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꺾고 19번째 월드컵의 주인공이 됐다. 스페인은 사상 처

음으로 월드컵을 들어 올리며 80년 만에 무관의 한을 풀었다. 매 대회 우승 후

보로 꼽히면서 정작 타이틀이 없던 스페인은 남아공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진퉁 

무적함대’가 됐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에서도 짧은 패스를 쉴 새 없이 주고받

으며 볼 점유율을 높이는  ‘포제션 축구’를 선보였다. 샤비, 이니에스타, 페드로 

등 바르셀로나 출신이 대거 포진한 허리 라인은 위닝 일레븐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다. 비야는 5골로 무적함대의 공격에 방점을 찍었다. 스페인이 치른 일곱 

경기 중 주도권을 상대방에 내준 상황은 거의 없었다. 미드필더들의 볼 간수 능

력이 워낙 탁월하고 웬만해서는 원터치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장악할 

수 있었다. 수비 시에는 좀처럼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상대 공격수가 공을 잡

으면 순식간에 두세 명이 에워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로번도 스페인의 

협력 수비 앞에선 속절없이 무너졌다. 스페인은 두 메이저 대회(유로, 월드컵)

를 연속해서 석권하며 향후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주도하게 됐다. 말뿐인 무적

함대가 진정한 무적으로 거듭난 순간이었다. 

5천 만 국민을 놀라게 한 반전드라마 
상 - 김남일
김남일은 우루과이와 벌인 16강전에서 수

비강화를 위해 후반 교체 투입되었다. 하

지만 34년 된 이 진공청소기는 오랜만의 

작동에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는 금기

로 여겨온 페널티 박스 안 태클을 감행해 

상대 공격수의 다리를 빨아들였고 그 순

간 우리는 또 한편의 극적인 반전드라마

를 봐야 했다.  

고막이 터질 것 같아 볼을 찰 수가
없어 상 - 남아공 원주민 부부
젤라 오케스트라 악단

남아공 원주민들은 진정한 소음이 무엇인

지를 직접 보여줬다. ‘슈퍼 초매머드급 집

단 뿌우우우웅’하는 소리에 선수들의 정

신은 피폐해져만 갔고 급기야 시청자들은 

음소거 버튼을 누르기에 이르렀다. 하지

만 인간의 적응력은 짐승과 같았다. 그렇

게 빗발치던 팬들의 항의는 라운드를 거듭

할수록 줄어들었고 심지어 부부젤라 소리

가 없으면 월드컵 보는 맛이 안 난다는 여

론이 조성됐다. 덜덜덜. 

자나 깨나 자연보호 상 - 카추라니스

한 선수의 행동 하나가 경제위기로 어려

운 국가 이미지를 드높였다. 그리스의 훈

남 미드필더 카추라니스는 우리나라와 경

기 도중에 파인 잔디를 꾹꾹 눌러 심었다. 

그것도 0-2로 뒤진 상황에서 말이다! 그

리스인은 신화의 민족답게 대인배 기질을 

갖고 있었다.    

도박사보다 신통한 능력자 상 - 점쟁
이 문어 파울

한낱 연체동물이 이렇게 영험한 줄은 몰

랐을 거다. 독일 해양생물박물관 수족관

에 사는 점쟁이 문어 파울은 독일의 월드

컵 7경기 승패 결과와 스페인의 우승을 모

두 맞혔다. 로또만큼 맞추기 힘든 월드컵 

결과를 줄줄이 맞춘 파울의 몸값은 4600

만 원까지 치솟았다. 취직 걱정에 시달리

는 당신이 들으면 확 문어회를 떠버리고 

싶을 거다.    

벗고 깎다가 이미지까지 깎아먹은 상 
- 김흥국,  최화정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는 바람에 무심

코 뱉은 약속을 실천한 이들이 있다. 호랑

나비 흥국이 아저씨는 자신의 트레이드마

크인 콧수염을 과감히 삭발했고 화정이 이

모는 아무도 원치 않는 비키니 진행을 끝

까지 감행했다. 결과는? 둘 다 썩 보기 좋

진 않았다

남아공 땅을 뒤덮은 9가지 이슈 SOUTH AFRICA2010 FIFA SOUTH AFRICA WORLD CUP REVIEW

유럽 강세, 아프리카 시 to the 망 남아공 하늘에 떠오른 샛별들

자기 스타일에 무섭도록 집착한 팀들

진정한 무적함대로 거듭난 스페인

어김없이 깨져버린 징크스 

‘신형 전차 군단’독일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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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남아공 월드컵 황당 시상식
월드컵의 재미를 더해준 이들에게 상을 내리노라. 

뿌아아아아아아앙

~~~~~

엄마, 나 요실금

걸렸어.

하잇! 히틀러!

��_4p_SPORTS_��� ��.indd   78-79 2010-07-17   �� 10:17:02



 AUGUST 2010 MAXIM 81

SPORTS

쿠어스필드의 다섯 생존자 
쿠어스 무덤에서 투수들이 살아 돌아오기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덴버 
공동묘지에서 화려한 셧아웃을 기록하며 제발로 당당히 무덤을 기어나온 다섯 생존자
를 만나보자.
BY 임기환 IMAGES 모든 야구 사진(Getty Images/멀티비츠)

야구에 쥐똥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쿠어스필드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1995년에 개장한 쿠어스필드는 덴버가 연고인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

장이다. 지역 맥주 회사의 이름을 딴 이 구장은 태백산 정상보다 높은 해발 1610m에 자리 잡고 있다. 덕분에 쿠어스필드를 찾는 팬들은 병풍처럼 펼쳐진 로키산

맥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투수들은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마냥 이곳에 가기 싫어 한다. 왜? 아무리 날고 기는 투수라도 이곳에선 생매장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승 투수이던 마이크 햄프턴과 데릴 카일도 콜로라도 유니폼을 갈아입고 처참히 묻혔다. MLB 정상급 투수들이 쿠어스필드에 방

문하는 족족 묻히는 이유는 산동네의 낮은 기압 때문이다. 기압이 낮으면 공기 밀도는 희박해진다. 공기의 저항을 덜 받으면 타구 비거리는 늘어나고 투수의 변화

구는 각이 무뎌진다. 이로 인해 타구 속도는 빨라지고 그만큼 안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제 왜 쿠어스필드가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지 알겠지?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지 않던가. 여기 죽음의 무덤을 기어코 헤쳐나온 불굴의 다섯 투수가 있다!

4. 팻 랩
청새치 군단(플로리다 말린스)의 선발 투수였던 팻 랩은 1995년 9월 18일 쿠어

스필드에서 완봉승을 거뒀다. 랩은 공격력으로 먹고사는 콜로라도의 막강 타

선을 맞아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랩은 9이닝 동안 단 1개의 안타만 내줬고 7명

의 콜로라도 타자를 바보로 만들며 팀을 17-0 대승으로 이끌었다. 랩의 완봉승

은 당시까지 2번째로 안타를 적게 내주며 세운 기록이었다. 하지만 랩이 노히

트 노런이란 대기록을 남기는 게 배 아팠던 콜로라도의 타자 단테 비셰트는 랩

이 던진 공을 기어이 쳐냈고 빗맞은 타구는 행운의 안타가 되었다. 그렇게 그

는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서 놓쳐야만 했다. 

2. 톰 글래빈
좌완 기교파의 교과서 

글래빈은 무덤에서 두 

차례 셧아웃을 기록

한 유일한 투수다. 애

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에이스였던 글래빈은 

“야구에 대한 나의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라는 

허세가 틀리지 않음

을 몸소 증명했다. 글

래빈은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쿠어스필드 완봉승을 무려 두 번이나(1995

년 6월 17일, 1997년 4월 19일) 해냈다! 글래빈은 완봉승을 거둔 두 경기에서 10

개의 삼진을 잡으며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크레이지 피칭을 펼쳤다. 그는 쿠

어스필드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10번 이상 등판하는 동안 3점 초반

대의 기적 같은 방어율(참고로 쿠어스필드 통산 방어율은 5점대다)을 남기며 

끝까지 생매장을 거부했다. 이쯤 되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도 할 말 없지 않나? 

3. 노모 히데오 
LA 다저스 시절 박찬호의 팀 메이트

로도 잘 알려진 ‘늙은 어머니’ 히데오

는 하늘이 점지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노히트 노런을 두 번이나 해낸 엄청난 

선수다. 그것도 양 대 리그에서 각각 

한 번씩 말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무

덤에서 나온 기록이다. 노모는 1996년 

9월 17일 쿠어스필드에서 9이닝 동안 

단 하나의 단타도 허용하지 않고 8개

의 삼진을 잡아내며 노히트 노런을 만

들어냈다. 노모의 쿠어스 노히트 노런 

기록이 더욱 대단한 것은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대기록을 달성하는 역사적인 그날, 덴버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

은 날씨였다. 젖은 마운드 탓에 와인드업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 노모는 평

상시보다 어려운 투구를 해야 했다. 그러나 노모는 불굴의 사무라이 피칭으

로 MLB의 새 역사를 쓰는 데 성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쿠어스필드에서 

딱 한 번 잘 던진 날이 바로 노히트 게임을 달성한 그날이다. 그전까지 노모

는 쿠어스필드에서 9점대로 리그 최악의 방어율을 달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1. 김선우
현재는 실력보다 2PM 준호와 사촌지간으로 더 유명한 김선우도 쿠어스 무덤

에서 완봉승을 거둔 적이 있다. 잠실 땅(두산)에서 열심히 삽질하는 지금 모습

을 보면 상상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김선우의 쿠어스필드 완봉

승은 존 톰슨 이후 4년 만에 나온 대단한 기록이었다. 김선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벌인 홈경기에서 9이닝 동안 3피안타 3탈삼진으로 상대 타선을 틀

어막고 팀의 6-0 승리를 이끌었다. 그날 평소보다 직구 구속이 떨어졌지만 변

화구를 완벽하게 구사했다. 6회 8번 타자 마이크 매시니에게 내준 볼넷만 아

니었다면 무사사구 완봉승도 가능했다. 백미는 배리 본즈와의 대결이었다. 김

선우는 세계 최고 타자인 본즈와 겨룬 3차례 승부를 모두 범타로 잡아내며 양

키들에게 한국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줬다. 최고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강속

구는 뱀처럼 꿈틀거렸고 얄미울 만큼 컨트롤이 좋은 변화구로 상대 타자를 넋 

나간 얼간이로 만들었다. 경기 후 클린트 허들 감독은 “이 경기장이 개장한 이

래 최고의 피칭으로 치른 완벽한 경기였다”며 김선우의 피칭을 침이 마르도

록 칭찬했다. 그럼 뭐하나? 아직도 삽만 풀 뿐인데.

5. 로이 오스왈트 
우리에게도 친근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에이스 로이 오스왈트(2000년 시드

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두 차례나 발라버리면서 금메달을 땄다)는 콜로라

도만 만나면 펄펄 날았다. 오스왈트는 2008년 9월 7일 쿠어스필드에서 9이

닝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를 내주며 콜로라도 타선을 요리했다. 더 놀라운 점

은 그가 5일 뒤 열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벌인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2경

기 연속 완봉승을 거뒀다는 점이다. 그는 피츠버그 타선을 맞아 90개의 투구 

수 중 무려 70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 넣으며 그렉 매덕스 뺨치는 컨트롤

을 선보였다. 공기가 부족한 산 무덤에서 역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

삼국에 새로운 영웅이 강림했다. 

라이벌   김광현이 있지만 무게감(류현진이 24kg가 더 나간다)을 따지면 류현진

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에이스다. 그는 데뷔 첫해부터 투수 3관왕과 신인왕, 

MVP를 동시에 석권하며 한국 야구의 괴물이 되었다. 이는 100년이 넘는 MLB

역사에서도 두 차례밖에 없는 일이다! 150km/h대의 패스트볼과 써클 체인지업

이 주 무기인 그는 현재(2010년 7월 9일 기준) 11승으로 다승 선두를 달리며 진

정한 야구 슈렉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산 괴물 히메네스와 비교할 때 그는 더

욱 정교한 제구와 버라이어티한 구종을 갖췄다. 항간에서는 24세에 불과한 그

의 현재 기량이 선동렬, 박찬호의 전성기 못지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래, 

지금처럼만 쑥쑥 자라다오. 

히메네즈는 산동네(콜로라도)출신 최초

로 사이영상 수상이 기대되는 선수다. 

시속 160km를 웃도는 투심 패스트볼을 

무기로 메이저 리그를 평정하고 있는 그

는 현재(2010년 7월 9일 기준)까지 15승

(다승 1위)을 거두는 동안 단 1패만을 기

록 중이다. 그는 데이비드 웰스 이후 10

년 만에 전반기에 15승을 따낸 선수가 

됐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나선다. 

이 정도라면 쿠어스필드에 히메네스 동

상이라도 생길 기세다! 

다르빗슈는 최근 3년간 시즌마다 15승 

이상씩 챙겨온 일본 최고의 투수다. 극

강의 우완 다르빗슈는 195cm의 장신

에서 내리꽂는 변화구와 슬라이더, 커

브 등 다양한 볼 배합을 앞세워 지난 

5월엔 무려 3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다. 그는 반환점을 돈 올 시즌 4패

나 당하는 부진(?!)에 빠졌지만 다승 2

위(8승)와 개인 최고의 평균 자책(1.46)

을 기록하며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

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에이스도 한국 김

태균에게 140m 토벌 대포를 두들겨맞

은 적이 있다! 

한 미 일 新 에이스 삼국지 

데 말이다! 게다가 출루한 3명의 주자마저 모두 더블플레이로 잡아내는 바람

에 27명의 타자만 상대, 잔루 ‘0’의 희귀한 기록을 남겼다. 27타자 무사사구 완

봉승은 어지간한 노히트 노런 경기보다도 힘든 기록이다. 페드로 마르티네즈

만큼 잘 던진다고 해서 붙은 ‘화이트 페드로’라는 별명이 그보다 잘 어울리

는 백인은 없을 거다!

류현진

히메네즈

다르빗슈

한국의 쿠어스
필드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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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어스필드의 다섯 생존자 
쿠어스 무덤에서 투수들이 살아 돌아오기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덴버 
공동묘지에서 화려한 셧아웃을 기록하며 제발로 당당히 무덤을 기어나온 다섯 생존자
를 만나보자.
BY 임기환 IMAGES 모든 야구 사진(Getty Images/멀티비츠)

야구에 쥐똥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쿠어스필드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1995년에 개장한 쿠어스필드는 덴버가 연고인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

장이다. 지역 맥주 회사의 이름을 딴 이 구장은 태백산 정상보다 높은 해발 1610m에 자리 잡고 있다. 덕분에 쿠어스필드를 찾는 팬들은 병풍처럼 펼쳐진 로키산

맥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투수들은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마냥 이곳에 가기 싫어 한다. 왜? 아무리 날고 기는 투수라도 이곳에선 생매장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승 투수이던 마이크 햄프턴과 데릴 카일도 콜로라도 유니폼을 갈아입고 처참히 묻혔다. MLB 정상급 투수들이 쿠어스필드에 방

문하는 족족 묻히는 이유는 산동네의 낮은 기압 때문이다. 기압이 낮으면 공기 밀도는 희박해진다. 공기의 저항을 덜 받으면 타구 비거리는 늘어나고 투수의 변화

구는 각이 무뎌진다. 이로 인해 타구 속도는 빨라지고 그만큼 안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제 왜 쿠어스필드가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지 알겠지?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지 않던가. 여기 죽음의 무덤을 기어코 헤쳐나온 불굴의 다섯 투수가 있다!

4. 팻 랩
청새치 군단(플로리다 말린스)의 선발 투수였던 팻 랩은 1995년 9월 18일 쿠어

스필드에서 완봉승을 거뒀다. 랩은 공격력으로 먹고사는 콜로라도의 막강 타

선을 맞아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랩은 9이닝 동안 단 1개의 안타만 내줬고 7명

의 콜로라도 타자를 바보로 만들며 팀을 17-0 대승으로 이끌었다. 랩의 완봉승

은 당시까지 2번째로 안타를 적게 내주며 세운 기록이었다. 하지만 랩이 노히

트 노런이란 대기록을 남기는 게 배 아팠던 콜로라도의 타자 단테 비셰트는 랩

이 던진 공을 기어이 쳐냈고 빗맞은 타구는 행운의 안타가 되었다. 그렇게 그

는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서 놓쳐야만 했다. 

2. 톰 글래빈
좌완 기교파의 교과서 

글래빈은 무덤에서 두 

차례 셧아웃을 기록

한 유일한 투수다. 애

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에이스였던 글래빈은 

“야구에 대한 나의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라는 

허세가 틀리지 않음

을 몸소 증명했다. 글

래빈은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쿠어스필드 완봉승을 무려 두 번이나(1995

년 6월 17일, 1997년 4월 19일) 해냈다! 글래빈은 완봉승을 거둔 두 경기에서 10

개의 삼진을 잡으며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크레이지 피칭을 펼쳤다. 그는 쿠

어스필드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10번 이상 등판하는 동안 3점 초반

대의 기적 같은 방어율(참고로 쿠어스필드 통산 방어율은 5점대다)을 남기며 

끝까지 생매장을 거부했다. 이쯤 되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도 할 말 없지 않나? 

3. 노모 히데오 
LA 다저스 시절 박찬호의 팀 메이트

로도 잘 알려진 ‘늙은 어머니’ 히데오

는 하늘이 점지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노히트 노런을 두 번이나 해낸 엄청난 

선수다. 그것도 양 대 리그에서 각각 

한 번씩 말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무

덤에서 나온 기록이다. 노모는 1996년 

9월 17일 쿠어스필드에서 9이닝 동안 

단 하나의 단타도 허용하지 않고 8개

의 삼진을 잡아내며 노히트 노런을 만

들어냈다. 노모의 쿠어스 노히트 노런 

기록이 더욱 대단한 것은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대기록을 달성하는 역사적인 그날, 덴버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

은 날씨였다. 젖은 마운드 탓에 와인드업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 노모는 평

상시보다 어려운 투구를 해야 했다. 그러나 노모는 불굴의 사무라이 피칭으

로 MLB의 새 역사를 쓰는 데 성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쿠어스필드에서 

딱 한 번 잘 던진 날이 바로 노히트 게임을 달성한 그날이다. 그전까지 노모

는 쿠어스필드에서 9점대로 리그 최악의 방어율을 달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1. 김선우
현재는 실력보다 2PM 준호와 사촌지간으로 더 유명한 김선우도 쿠어스 무덤

에서 완봉승을 거둔 적이 있다. 잠실 땅(두산)에서 열심히 삽질하는 지금 모습

을 보면 상상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김선우의 쿠어스필드 완봉

승은 존 톰슨 이후 4년 만에 나온 대단한 기록이었다. 김선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벌인 홈경기에서 9이닝 동안 3피안타 3탈삼진으로 상대 타선을 틀

어막고 팀의 6-0 승리를 이끌었다. 그날 평소보다 직구 구속이 떨어졌지만 변

화구를 완벽하게 구사했다. 6회 8번 타자 마이크 매시니에게 내준 볼넷만 아

니었다면 무사사구 완봉승도 가능했다. 백미는 배리 본즈와의 대결이었다. 김

선우는 세계 최고 타자인 본즈와 겨룬 3차례 승부를 모두 범타로 잡아내며 양

키들에게 한국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줬다. 최고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강속

구는 뱀처럼 꿈틀거렸고 얄미울 만큼 컨트롤이 좋은 변화구로 상대 타자를 넋 

나간 얼간이로 만들었다. 경기 후 클린트 허들 감독은 “이 경기장이 개장한 이

래 최고의 피칭으로 치른 완벽한 경기였다”며 김선우의 피칭을 침이 마르도

록 칭찬했다. 그럼 뭐하나? 아직도 삽만 풀 뿐인데.

5. 로이 오스왈트 
우리에게도 친근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에이스 로이 오스왈트(2000년 시드

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두 차례나 발라버리면서 금메달을 땄다)는 콜로라

도만 만나면 펄펄 날았다. 오스왈트는 2008년 9월 7일 쿠어스필드에서 9이

닝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를 내주며 콜로라도 타선을 요리했다. 더 놀라운 점

은 그가 5일 뒤 열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벌인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2경

기 연속 완봉승을 거뒀다는 점이다. 그는 피츠버그 타선을 맞아 90개의 투구 

수 중 무려 70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 넣으며 그렉 매덕스 뺨치는 컨트롤

을 선보였다. 공기가 부족한 산 무덤에서 역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

삼국에 새로운 영웅이 강림했다. 

라이벌   김광현이 있지만 무게감(류현진이 24kg가 더 나간다)을 따지면 류현진

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에이스다. 그는 데뷔 첫해부터 투수 3관왕과 신인왕, 

MVP를 동시에 석권하며 한국 야구의 괴물이 되었다. 이는 100년이 넘는 MLB

역사에서도 두 차례밖에 없는 일이다! 150km/h대의 패스트볼과 써클 체인지업

이 주 무기인 그는 현재(2010년 7월 9일 기준) 11승으로 다승 선두를 달리며 진

정한 야구 슈렉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산 괴물 히메네스와 비교할 때 그는 더

욱 정교한 제구와 버라이어티한 구종을 갖췄다. 항간에서는 24세에 불과한 그

의 현재 기량이 선동렬, 박찬호의 전성기 못지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래, 

지금처럼만 쑥쑥 자라다오. 

히메네즈는 산동네(콜로라도)출신 최초

로 사이영상 수상이 기대되는 선수다. 

시속 160km를 웃도는 투심 패스트볼을 

무기로 메이저 리그를 평정하고 있는 그

는 현재(2010년 7월 9일 기준)까지 15승

(다승 1위)을 거두는 동안 단 1패만을 기

록 중이다. 그는 데이비드 웰스 이후 10

년 만에 전반기에 15승을 따낸 선수가 

됐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나선다. 

이 정도라면 쿠어스필드에 히메네스 동

상이라도 생길 기세다! 

다르빗슈는 최근 3년간 시즌마다 15승 

이상씩 챙겨온 일본 최고의 투수다. 극

강의 우완 다르빗슈는 195cm의 장신

에서 내리꽂는 변화구와 슬라이더, 커

브 등 다양한 볼 배합을 앞세워 지난 

5월엔 무려 3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다. 그는 반환점을 돈 올 시즌 4패

나 당하는 부진(?!)에 빠졌지만 다승 2

위(8승)와 개인 최고의 평균 자책(1.46)

을 기록하며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

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에이스도 한국 김

태균에게 140m 토벌 대포를 두들겨맞

은 적이 있다! 

한 미 일 新 에이스 삼국지 

데 말이다! 게다가 출루한 3명의 주자마저 모두 더블플레이로 잡아내는 바람

에 27명의 타자만 상대, 잔루 ‘0’의 희귀한 기록을 남겼다. 27타자 무사사구 완

봉승은 어지간한 노히트 노런 경기보다도 힘든 기록이다. 페드로 마르티네즈

만큼 잘 던진다고 해서 붙은 ‘화이트 페드로’라는 별명이 그보다 잘 어울리

는 백인은 없을 거다!

류현진

히메네즈

다르빗슈

한국의 쿠어스
필드 보러 가기

��_2p_Sports_��.indd   80-81 2010-07-20   �� 2:23:28



AUGUST 2010 MAXIM 83

브라와 팬티 Chantal Thomas 
구두 Terry Biviano 

        피와 떡으로 충만한 HBO의 <트루 블러드>에는 나타샤 알람 공주님(진짜 공주다!)이

스트리퍼로 등장해 그 훌륭한 가슴을 사정없이 흔들며 많은 이의 가슴에 강렬한 알람을 울린다.

                                             그녀에게 스트립 댄스 교습비가 아깝진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지 않나?
BY BREKKE FLETCHER PHOTOGRAPHS BY KAYT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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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 블러드>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
인가?
동유럽에서 온 댄서 이베타를 연기하

면서 봉을 잡고 춤을 춘다. 주인공 에

릭이 운영하는 뱀파이어 나이트클럽 

팡타지아에서 일하기 위해 오디션을 

보다가 갑자기 에릭과 서로의 몸을 탐

닉한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내가 뽑힌다. 내가 거기서 하는 일은 

대체로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거다. 

어땠나?  
재미있었다. 봉 잡고 춤추는 레슨을 

받았고 촬영 중에 몇 가지 기술을 선

보였다.

음, 기술이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좀 돌아주고 뒤집어주고, 섹시한 몸짓

을 보여준다. 

에릭 역의 알렉산더 스카스가드와 촬
영장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격렬
한 섹스신 촬영에 돌입했다는 게 사
실인가? 
맞다. 처음 만나서 첫 촬영을 하는데, 

상당히 센 장면을 찍어야 했다. 그가 

말했다. “초면에 이렇게 인사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여기 서서 다 벗고 그

걸 한다는 게.” 

아니 그게 웬 배부른 소리인가!
나도 몹시 긴장했다! 누드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살 떨리는 긴장은 어떻게 떨쳤나?
배우는 누드 장면을 찍을 때 대부분 

주요 부위를 가리는 특별한 언더웨어 

비슷한 걸 입는다. 음, 그는 달랐다. 그

가 걸어 들어오더니 가운을 벗었는데 

양말도 속옷도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

었다. 그래서 오히려 난,‘그래, 뭐 그

렇게 힘든 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

하게 됐다.

그의 벗은 몸을 보고 긴장이 풀렸다는 
건가? 
그가 섹스신 촬영에 쿨한 자세로 임해

서 나도 자신감을 얻었다. 몸을 가릴 

가운 같은 것을 걸치지 않아도 아무렇

지 않을 정도로.  

 

고향 우즈베키스탄은 자주 방문하나?
전혀. 고향에 가기보다는 가족들이 나

를 보러 오도록 하는 게 낫다. 돌아가

고 싶지 않다. 돌아가면 뭐 좋을 게 있

나? 가면 우울해지고 그곳을 떠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진다. 

영어는 어떻게 배웠나?
20대 초반에 모델 일을 할 때 사람들

이 날 멍청하게 생각한다는 묘한 기분

이 들었다.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나

라 말을 알아듣거나 말하지 못하면 불

안해진다.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

래서 영어를 배우기로 마음먹고 영어 

자막이 나오는 미국 영화와 영문 서적

을 잔뜩 샀다. 두 달 정도 후 나는 영어

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놀랍다!
당신이 인생에서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정도 빨리 배우는 것쯤

은 껌이다. 

우  즈베키스탄의 툰드라 지방에 대해 알고 있

나?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딱딱한 땅 빼고

는 뭐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타샤 

알람이라는 배우가 그곳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만

으로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학 시절 그

녀는 모델 에이전시에 발탁되어 이후 전 세계를 돌

며 모델 활동을 했다. 그리고 결혼했다! 제길... 심

지어 상대는 이란 왕족이었다. 이후 우리의 바람대

로 그녀는 이혼을 했지만 평생‘프린세스’라는 칭

호는 잃지 않는다. 이 고귀한 미모는 브라운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미드 <안투라지> <닙턱> <CSI>

에서 간간이 단역으로 등장하던 그녀는 현재 미국 

HBO에서는 난봉, 오입질의 끝을 보여주는 섹시한 

뱀파이어 이야기 <트루 블러드> 새 시즌에 출연하

고 있다. 나타샤 알람은 뱀파이어 리더 에릭의 가

슴팍에 안기는 스트리퍼로 등장해 압도적인 매력

과 가슴, 훌륭한 노출 연기와 신음 소리로 많은 시

청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트루 블러드>에 관심

이 없었던 당신도 그녀가 봉을 잡고 돌거나 뱀파이

어와 질퍽하게 몸을 섞는 장면을 보면 아마 그 감

동을 받기 위해 보고, 또 보고, 다운로드하고, 이 드

라마가 3D로 나오길 간절히 바라게 될 거다(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

뜨거운 촬영 현장

NATASHA 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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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
WORLD
CUP IN DA CLUB

6월 26일, 대한민국의 원정 첫 16강전의 승리를 좀 더 화끈하게 만끽하기 
위해 파티 피플이 모였다. 승리를 의심하는 이는 물론 한 명도 없었다. 레

드 코드로 온통 핫하게 꾸민 파티 피플의 열정에 8강 진출의 기쁨을 얹은 클러
빙을 밤새 즐기기 위해 구름 같은 인파가 일찌감치 몰려들기 시작했다. 16강 
탈락 순간엔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다. 하지만 좌절도 잠시. 그 무엇도 이미 
달아오른 파티의 열기를 식힐 순 없었다.
BY 유승민 PHOTOGRAPHS BY 최상원, 최한솔, kaipaparazzi, RACCOON
COOPERATIONS GOA LIMITED (www.goalimited.com) CLUB MASS(www.clubmass.net)

MAX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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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젠장. 이날 우루과이의 수아레즈에게 당한 일격

에 다들 할 말을 잃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클럽을 찾

은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울상을 하고 클럽을 떠

나 소주 집으로 향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들은 

진정 즐길 줄 아는 파티 마니아들이었다. 축구 패배에

도 불구하고 광란의 파티를 끌어낸 GOA 크루들의 매

끄러운 기획이 빛나는 장면이었다.  

오히려 클러버들은 한국의 8강 진출 실패는 까

맣게 잊은 듯, 아니 오히려 좌절을 광란의 밤

으로 승화하려는 듯, DJ 에릭 쿠퍼의 디제잉에 맞춰 광

란의 몸짓을 시작했다. 에릭 쿠퍼는 이미 국내에도 상

당수의 마니아를 거느리고 있다. 그는 그래미 댄스 음

반을 수상했고 수차례 빌보드 차트를 휩쓴 바 있다. 그

가 선사하는 몽환적인 비트에 빠져들면서 어느덧 사

람들은 눈알에 흰자를 드러내며 열광하고 있었다. 조

금 전까지 붉은 악마의 파이팅을 나타내던 레드 코드 

의상은 이제 정열의 상징일 뿐이었다.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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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가 지나자 곳곳에서 우루과이전 패배

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클럽 매스로 몰려든 

사람들이 플로어를 더욱 가득 메우고는 격앙된 비트

와 사운드에 몸을 맡겼다. 연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사

이트렌스 DJ 백승이 올라와 다시 한 번 클러버들을 무

아지경으로 빠뜨렸다. MAXIM과 함께하는 GOA파티는 

언제나 그랬듯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날도 아

침 햇살이 클럽 입구 안을 비출 때까지 사람들은 그 자

리를 떠날 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

고의 파티 플래너 GOA limited의 젊고 창조적인 크루

들은 다음 파티를 준비하며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그들의 파티를 주목해

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MAXIM이 이들과 함께 한다. 

DJ LINE-UP Eric Kupper
원래 프랑스 출신인 에릭 쿠퍼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키보드 연주자, 편곡자, 작곡가이자 

최고의 리믹스 아티스트다. 그는 1980년대 중

반부터 세션 키보드 연주자, 기타리스트로 밴드 

활동을 하며 음악을 시작했다. 지금껏 1,400장

이 넘는 음반 작업에 참여했고, 이것이 에릭 쿠

퍼의 음악 영역을 넓히는 토양이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Eric Kupper presents K-Scope’라

는 이름 아래 3장의 앨범을 냈고, 가장 최근 앨

범은 2009년 1월에 발매된‘Electrikuss’다.  헤

드폰을 마치 전화 수화기처럼 붙들고 디제잉을 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그는 이

날 클럽 매스에서 열린 GOA 파티에서도 특유의 디제잉을 어김없이 보여줬다. 영역을 가

리지 않고 록, 펑크, 하우스, 포크, 팝 등을 조화시키는 에릭 쿠퍼에게는‘여러 장르에서 

영감을 얻은 다채로움’이라는 수식어가 함께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철학이 없다’거

나‘잡식 DJ’라는 혹평을 쏟아놓기도 한다. 하지만 퓨전과 믹싱에 유독 쾌감을 느끼는 

우리나라 클러버들에게는 이미 최고의 DJ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03

파티현장 침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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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Won
MAXIM이 황태자 같은 외모에 마당쇠처럼 친근한 성격을 더한 멋진 남자 
우지원을 만났다.

젠장, 실물이 훨씬 잘생겼다. 당신처

럼 잘생긴 얼굴로 산다면 세상이 온

통 핑크빛이겠다.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 운동

선수치곤 험하지 않게 생긴 정도다.

겸손이 지나치다. 솔직히 잘생겨서 

덕본 경우가 훨씬 많을 거다.

선수로서는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

다. 사람들은 기록 외적인 걸로 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F4가 부럽지 않던 대학 시절에는 여

자 팬이 99.9%였다. 

울산 모비스 시절 팀이 우승한 후 남

자 팬이 적잖이 생겼다. 별명이 황태

자에서 마당쇠로 바뀌어서인지 남자 

팬이 하나둘씩 늘어났다(웃음). 

당시 고려대 박한 감독을 둘러싼 유

머 시리즈가 유행이었다. 선수들에게  

“넌 리바운드 해!” “넌 공격해!” 등 

일반적(?) 전술을 지시했던 게 사실

인가? 

어느 정도 부풀려지긴 했지만 친한 

선수에게 듣기로도 박한 감독님이 큰 

맥락(?) 위주로 지시한 건 사실이다. 

대학 시절 팬에게 받은 가장 인상적

인 선물은?

가장 인상적인 팬은 있었다. 체육관

에서 저녁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있

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울면

서 나를 찾았다. 얼마나 섬뜩한가! 사

정을 알고 보니 지방에 사는 팬이었

는데 수술하기 전에 날 만나면 수술

이 성공적으로 끝날 거란 생각이 들

었단다. 아직 그때 기억은 생생하다.

여자 팬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스캔들은 거의 없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데 신

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이다. 사람

들이 생각하는 만큼 연애를 많이 하

진 않았다. 

수많은 여자 팬이 쫓아다니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양다리를 걸친 경우도 

있을 거다.

한 번도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다. 남

녀를 막론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걸 

제일 싫어한다. 

당신은 야누스처럼 이중적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어린 시절에 다친 팔이 잘못 교정돼

서 많이 휘었지만 죽도록 노력해서 

슛 하나는 자신 있는 수준으로 만들

었다. 대학 시절엔 농구계의 황태자

로 불렸지만 프로에선 마당쇠라는 별

명도 얻었다. 젊은 나이에 식스맨으

로 뛰었지만 선수 생활의 마지막 5

년 동안 4번의 정규 리그 우승, 2번의 

통합 챔피언에 오르며 말년은 화려했

다. 그러고 보니 살면서 냉ㆍ온탕을 

어지간히도 많이 오갔다(웃음). 

 

팀에서 잘나가던 슈터가 한순간에 

식스맨으로 전락했는데 용케 잘 참

았다. 

비슷한 연배의 동료는 팀에서 주축으

로 잘 뛰고 있었기에 더 힘들었다. 솔

직히  트레이드 요청을 해볼까란 생

각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 닥친 변화

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니까 주어진 역

할로도 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믿

음이 생겼다. 

당신과 유재학 감독은  ‘애증’의 관

계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감독님이 없었다면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 농

구 인생을 열어준 분이 대학 시절 최

희암 감독님이라면, 농구 선수로서 

삶을 완성시켜준 게 유재학 감독님

이다. 

자신의 선수 생활을 10자 정도로 간

단히 정리하면? 

 “후회는 없다.”

지도자 수업 대신 유소년 농구 교실

을 시작한다고 들었다. 

8월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 수지에

서  ‘우지원 W Gym 유소년 농구 교

실’을 시작한다. 초ㆍ중학생과 농구

에 관심 있는 어른도 대상으로 할 예

정이다. 최근에 농구 열기도 한풀 꺾

였고, 초ㆍ중ㆍ고 농구팀도 많이 사

라지는 추세다. 미래의 꿈나무를 육

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길게 봤

을 땐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까지 망라하는 아카데미로 만들고 싶

다. 최종 목표는 내 이름으로 된 체육

관을 오픈하는 거다.

농구 외에 좋아하는 다른 스포츠가 

있는지 궁금하다.

야구는 팀 순위를 비롯해 선수의 기

록까지 체크할 만큼 좋아한다. 어린 

시절부터 삼성과 두산의 팬이었다. 

MAXIM과 함께 상의를 벗고 섹시한 

화보를 촬영해볼 생각은 없나?

거절한다. 아이돌도 아닌데 왜 자꾸 

벗기려 드나! 

우지원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은 언제였나?

소중한 아내와 만나 결혼한 후 귀한 

아이를 얻었을 때다. 그녀를 만나 화

목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

당신처럼 잘생긴 아빠가 있어서 딸들

이 무척 행복하겠다. 

그러면 뭐하나. 실속이 있어야지(웃

음).

오늘 촬영은 어땠나?

엉망진창이다! 농담이다. 연예인이 

아니라서 사진 촬영은 여전히 낯선

데 MAXIM 스태프가 친절하게 대해

준 덕분에 잘 한 것 같다. MAXIM에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과 내용이 

많다. 여자도 재미있게 보는 잡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지원과 농구 한판 하고 싶은 용자
는 우지원 W Gym 유소년 농구 교실
을 찾아라. 문의 031-714-5155

레드 포인트 화이트 티셔츠, 그레이 티셔츠, 데님 팬츠 모두 
BROWNBREATH
시계 모델 소장
(표지) 라이트 블루 & 피치 컬러 체크 셔츠 HUGO BOSS
블랙 컬러 벨트 모델 소장
그레이 컬러 팬츠 BON

우지원 사인볼
받기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

Woo
우지원 사인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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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팬이 적잖이 생겼다. 별명이 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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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이 하나둘씩 늘어났다(웃음). 

당시 고려대 박한 감독을 둘러싼 유

머 시리즈가 유행이었다. 선수들에게  

“넌 리바운드 해!” “넌 공격해!” 등 

일반적(?) 전술을 지시했던 게 사실

인가? 

어느 정도 부풀려지긴 했지만 친한 

선수에게 듣기로도 박한 감독님이 큰 

맥락(?) 위주로 지시한 건 사실이다. 

대학 시절 팬에게 받은 가장 인상적

인 선물은?

가장 인상적인 팬은 있었다. 체육관

에서 저녁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있

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울면

서 나를 찾았다. 얼마나 섬뜩한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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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수술하기 전에 날 만나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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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단다. 아직 그때 기억은 생생하다.

여자 팬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스캔들은 거의 없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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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여자 팬이 쫓아다니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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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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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싫어한다. 

당신은 야누스처럼 이중적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어린 시절에 다친 팔이 잘못 교정돼

서 많이 휘었지만 죽도록 노력해서 

슛 하나는 자신 있는 수준으로 만들

었다. 대학 시절엔 농구계의 황태자

로 불렸지만 프로에선 마당쇠라는 별

명도 얻었다. 젊은 나이에 식스맨으

로 뛰었지만 선수 생활의 마지막 5

년 동안 4번의 정규 리그 우승, 2번의 

통합 챔피언에 오르며 말년은 화려했

다. 그러고 보니 살면서 냉ㆍ온탕을 

어지간히도 많이 오갔다(웃음). 

 

팀에서 잘나가던 슈터가 한순간에 

식스맨으로 전락했는데 용케 잘 참

았다. 

비슷한 연배의 동료는 팀에서 주축으

로 잘 뛰고 있었기에 더 힘들었다. 솔

직히  트레이드 요청을 해볼까란 생

각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 닥친 변화

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니까 주어진 역

할로도 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믿

음이 생겼다. 

당신과 유재학 감독은  ‘애증’의 관

계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감독님이 없었다면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 농

구 인생을 열어준 분이 대학 시절 최

희암 감독님이라면, 농구 선수로서 

삶을 완성시켜준 게 유재학 감독님

이다. 

자신의 선수 생활을 10자 정도로 간

단히 정리하면? 

 “후회는 없다.”

지도자 수업 대신 유소년 농구 교실

을 시작한다고 들었다. 

8월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 수지에

서  ‘우지원 W Gym 유소년 농구 교

실’을 시작한다. 초ㆍ중학생과 농구

에 관심 있는 어른도 대상으로 할 예

정이다. 최근에 농구 열기도 한풀 꺾

였고, 초ㆍ중ㆍ고 농구팀도 많이 사

라지는 추세다. 미래의 꿈나무를 육

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길게 봤

을 땐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까지 망라하는 아카데미로 만들고 싶

다. 최종 목표는 내 이름으로 된 체육

관을 오픈하는 거다.

농구 외에 좋아하는 다른 스포츠가 

있는지 궁금하다.

야구는 팀 순위를 비롯해 선수의 기

록까지 체크할 만큼 좋아한다. 어린 

시절부터 삼성과 두산의 팬이었다. 

MAXIM과 함께 상의를 벗고 섹시한 

화보를 촬영해볼 생각은 없나?

거절한다. 아이돌도 아닌데 왜 자꾸 

벗기려 드나! 

우지원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은 언제였나?

소중한 아내와 만나 결혼한 후 귀한 

아이를 얻었을 때다. 그녀를 만나 화

목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

당신처럼 잘생긴 아빠가 있어서 딸들

이 무척 행복하겠다. 

그러면 뭐하나. 실속이 있어야지(웃

음).

오늘 촬영은 어땠나?

엉망진창이다! 농담이다. 연예인이 

아니라서 사진 촬영은 여전히 낯선

데 MAXIM 스태프가 친절하게 대해

준 덕분에 잘 한 것 같다. MAXIM에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과 내용이 

많다. 여자도 재미있게 보는 잡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지원과 농구 한판 하고 싶은 용자
는 우지원 W Gym 유소년 농구 교실
을 찾아라. 문의 031-714-5155

레드 포인트 화이트 티셔츠, 그레이 티셔츠, 데님 팬츠 모두 
BROWNBREATH
시계 모델 소장
(표지) 라이트 블루 & 피치 컬러 체크 셔츠 HUGO BOSS
블랙 컬러 벨트 모델 소장
그레이 컬러 팬츠 BON

우지원 사인볼
받기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

Woo
우지원 사인볼

받기

��_1p_���_���.indd   96-97 2010-07-17   �� 3:17:26



ICON

Dwayne    
Johnson

전 WWE 선수로 많은 사람을 놀
라게 한 그가 영화 <디 아더 가이
즈>에서 빵빵한 두 가슴을 털렁
거리는 슈퍼스타 경찰로 돌아왔
다.

BY BREKKE FLETCHER    IMAGE 드웨인 존슨(Getty Images/멀티비츠)

자, 첫 번째 질문이다. 어떻게...

열네 살 때 처음 했다. 그 여자 일생

에서 가장 행복한 93초였을 거다. 장

담한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당신의 새 영

화였다.

새뮤얼 L. 잭슨과 나는 산속에서 사

랑에 빠진 두 명의 카우보이를 연기

했다.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지. 그런

데 핵심은 우리가 말을 타지 않는다

는 거다. 우리는 말 대신 양을 가지고 

있었지. 참, 질문이 뭐였나?

<디 아더 가이즈>에서 연기하는 건 

어땠나?

매우 재미있었다. 우리는 멋진 액션 

장면을 찍기 위해 뉴욕을 폐쇄했다. 

특히 새뮤얼 잭슨과 일하는 것이 무

척 재미있었다. 우리가 맡은 역 또한 

서로에게 잘 맞아서 더 즐거웠다.

누군가가 당신을‘더 록’이라고 부르

면 기분이 나쁜가?

그렇다. 난 나를 그렇게 부르는 놈들 

귓방망이를 때려준다. 아니, 사실은 

‘더 록’이란 이름을 좋아한다. 다시 

그렇게 되고 싶고 또 언제든지 다시 

‘더 록’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든 막

노동 일꾼이든 나를 만나는 모든 사

람은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한다. 

“어, 록이다!” 어린 아이들도 이렇

게 말한다. “안녕하세요, 록 아저씨!” 

이들 모두 귓방망이 맞는 거다.

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어린이 영화에 주로 출연하나?

좋은 영화니까. 나는 가정적이고, 잘 

만든 좋은 가족 영화를 즐기는 사람

이다. 그리고 보통 가족 영화엔 훌륭

한 메시지가 있다. 다른 장르의 영화

에 도전하고픈 마음도 있다.

“저는 혀를 무기로 싸우는 
레슬러입니다. 한번 써보시겠
어요?”

캐릭터가 운동선수로 유형화되는 것 

같진 않나?

그게 바로 배역 배당 미팅이 진행되

는 방식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운동선수야. 당신이 공을 던

져, 그리고 받는 거야. 멋지지?” 이

런 식이다. 스포츠는 언제나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교훈을 준다.

대학 풋볼 선수 시절이 그립지 않나?

나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마이

애미 대학에 다녔다. 그때는 무사히 

졸업하는 것과 NFL에서 뛰는 게 목

표였다. 당신도 알다시피 삶은 때로 

계획하지 않은 길로 우릴 이끈다. 나

는 CFL(캐나다 풋볼리그)에서 잘렸

고, 그래서 레슬링을 시작했다. 

지금 캐나다인들은 배 아프겠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일주일에 34만 원을 벌고, 

다른 선수 5명과 방 두 개 딸린 아파

트에 살았다. 러브 모텔에서 빼내온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고.

병이 옮을까 봐 걱정하지 않았나?

이미 내 룸메이트들은 필리핀산 사면

발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지금은 유명 영화배우이자 모교 대학

의 후원자다.

인생사 새옹지마다. 그렇지 않나? 일

주일에 34만 원 벌면서 참치 캔으로 

연명하고, 필리핀산 사면발이를 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 대

학에 35억 원을 기부하고 학위 수여

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다니. 어째 이

야기가 점점‘오프라쇼’와 비슷해진

다.

아, 그만!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당

신이 다른 인생 통로를 걸었다면 무

슨 일을 했겠는가?

몇 년 동안 범죄학을 공부했다. 첩보 

기관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

아도 첩보 영화를 구상 중이다. 

영화 <디 아더 가이즈> 후에 또 우리

가 기대해볼 만한 게 있나?

액션 영화 <패스터>. 형을 죽인 사람

에게 복수하는 캐릭터를 맡았다. 71년 

연식의 클래식 셰빌을 몰고 알라스카 

곰도 때려잡는 슈퍼 레드호크 총으로 

나쁜 놈 눈 사이를 노린다. 

코미디 토크쇼‘새터데이 나이트 라

이브’에서 ‘더 록 오바마’를 연기했

다. 어땠나?

대통령을 연기할 기회는 많지 않다. 

이 역할을 재미있게 소화하고 싶었

다. 수석 작가 세스 마이어스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내가 버락 오바마를 

연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그는

‘더 록 오바마’로 날 감동시켰다.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나?

나는 대통령의 팬이다. 실제로 우리

는 하와이에 있는 두 라이벌 학교에 

다녔다. 그는 훌륭한 운동선수였고 

여전히 몸이 좋다. 그는 언제든지 손

을 뻗어 사방에 있는 것들을 혼쭐낼 

수 있지. 다른 이의 엉덩이를 걷어찰 

수 있는 사람이 책임감 있고 감정 조

절도 잘한다.

나쁜 습관이 있나?

거울을 볼 때마다 근육을 튕기는 버

릇이 있다. 

당신이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은?

직접적이고 단호하다. 다가가서 내 

자신을 소개하고 이름을 묻는다. 그

리고“아름다우시네요. 저는 혀를 무

기로 싸우는 레슬링계의 제왕입니다. 

한번 시험해보시겠어요?”라고 말한

다. 대체로 잘 먹힌다. 

농장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언제나 농장을 원했다! 플로리다, 캘

리포니아, 버지니아에 농장이 있다. 

더 록 농장?

난 농부가 아니다. 셔츠를 벗고 사유

지를 차로 운전한다. 낚시를 많이 한

다. 버지니아의 땅을 샀을 때, 부동산 

직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

신은 이 지역과 정말 잘 어울려요! 씨

씨 스페이식(공포영화 <캐리>에서 캐

리를 연기한 배우)과 존 그리샴(인기 

스릴러 작가)이 여기 살거든요!”

훌륭한 볼링팀이 만들어지는 건가?

전혀!

예고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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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REKKE FLETCHER    IMAGE 드웨인 존슨(Getty Images/멀티비츠)

자, 첫 번째 질문이다. 어떻게...

열네 살 때 처음 했다. 그 여자 일생

에서 가장 행복한 93초였을 거다. 장

담한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당신의 새 영

화였다.

새뮤얼 L. 잭슨과 나는 산속에서 사

랑에 빠진 두 명의 카우보이를 연기

했다.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지. 그런

데 핵심은 우리가 말을 타지 않는다

는 거다. 우리는 말 대신 양을 가지고 

있었지. 참, 질문이 뭐였나?

<디 아더 가이즈>에서 연기하는 건 

어땠나?

매우 재미있었다. 우리는 멋진 액션 

장면을 찍기 위해 뉴욕을 폐쇄했다. 

특히 새뮤얼 잭슨과 일하는 것이 무

척 재미있었다. 우리가 맡은 역 또한 

서로에게 잘 맞아서 더 즐거웠다.

누군가가 당신을‘더 록’이라고 부르

면 기분이 나쁜가?

그렇다. 난 나를 그렇게 부르는 놈들 

귓방망이를 때려준다. 아니, 사실은 

‘더 록’이란 이름을 좋아한다. 다시 

그렇게 되고 싶고 또 언제든지 다시 

‘더 록’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든 막

노동 일꾼이든 나를 만나는 모든 사

람은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한다. 

“어, 록이다!” 어린 아이들도 이렇

게 말한다. “안녕하세요, 록 아저씨!” 

이들 모두 귓방망이 맞는 거다.

아이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어린이 영화에 주로 출연하나?

좋은 영화니까. 나는 가정적이고, 잘 

만든 좋은 가족 영화를 즐기는 사람

이다. 그리고 보통 가족 영화엔 훌륭

한 메시지가 있다. 다른 장르의 영화

에 도전하고픈 마음도 있다.

“저는 혀를 무기로 싸우는 
레슬러입니다. 한번 써보시겠
어요?”

캐릭터가 운동선수로 유형화되는 것 

같진 않나?

그게 바로 배역 배당 미팅이 진행되

는 방식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운동선수야. 당신이 공을 던

져, 그리고 받는 거야. 멋지지?” 이

런 식이다. 스포츠는 언제나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교훈을 준다.

대학 풋볼 선수 시절이 그립지 않나?

나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마이

애미 대학에 다녔다. 그때는 무사히 

졸업하는 것과 NFL에서 뛰는 게 목

표였다. 당신도 알다시피 삶은 때로 

계획하지 않은 길로 우릴 이끈다. 나

는 CFL(캐나다 풋볼리그)에서 잘렸

고, 그래서 레슬링을 시작했다. 

지금 캐나다인들은 배 아프겠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일주일에 34만 원을 벌고, 

다른 선수 5명과 방 두 개 딸린 아파

트에 살았다. 러브 모텔에서 빼내온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고.

병이 옮을까 봐 걱정하지 않았나?

이미 내 룸메이트들은 필리핀산 사면

발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지금은 유명 영화배우이자 모교 대학

의 후원자다.

인생사 새옹지마다. 그렇지 않나? 일

주일에 34만 원 벌면서 참치 캔으로 

연명하고, 필리핀산 사면발이를 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 대

학에 35억 원을 기부하고 학위 수여

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다니. 어째 이

야기가 점점‘오프라쇼’와 비슷해진

다.

아, 그만!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당

신이 다른 인생 통로를 걸었다면 무

슨 일을 했겠는가?

몇 년 동안 범죄학을 공부했다. 첩보 

기관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

아도 첩보 영화를 구상 중이다. 

영화 <디 아더 가이즈> 후에 또 우리

가 기대해볼 만한 게 있나?

액션 영화 <패스터>. 형을 죽인 사람

에게 복수하는 캐릭터를 맡았다. 71년 

연식의 클래식 셰빌을 몰고 알라스카 

곰도 때려잡는 슈퍼 레드호크 총으로 

나쁜 놈 눈 사이를 노린다. 

코미디 토크쇼‘새터데이 나이트 라

이브’에서 ‘더 록 오바마’를 연기했

다. 어땠나?

대통령을 연기할 기회는 많지 않다. 

이 역할을 재미있게 소화하고 싶었

다. 수석 작가 세스 마이어스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내가 버락 오바마를 

연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그는

‘더 록 오바마’로 날 감동시켰다.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나?

나는 대통령의 팬이다. 실제로 우리

는 하와이에 있는 두 라이벌 학교에 

다녔다. 그는 훌륭한 운동선수였고 

여전히 몸이 좋다. 그는 언제든지 손

을 뻗어 사방에 있는 것들을 혼쭐낼 

수 있지. 다른 이의 엉덩이를 걷어찰 

수 있는 사람이 책임감 있고 감정 조

절도 잘한다.

나쁜 습관이 있나?

거울을 볼 때마다 근육을 튕기는 버

릇이 있다. 

당신이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은?

직접적이고 단호하다. 다가가서 내 

자신을 소개하고 이름을 묻는다. 그

리고“아름다우시네요. 저는 혀를 무

기로 싸우는 레슬링계의 제왕입니다. 

한번 시험해보시겠어요?”라고 말한

다. 대체로 잘 먹힌다. 

농장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언제나 농장을 원했다! 플로리다, 캘

리포니아, 버지니아에 농장이 있다. 

더 록 농장?

난 농부가 아니다. 셔츠를 벗고 사유

지를 차로 운전한다. 낚시를 많이 한

다. 버지니아의 땅을 샀을 때, 부동산 

직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

신은 이 지역과 정말 잘 어울려요! 씨

씨 스페이식(공포영화 <캐리>에서 캐

리를 연기한 배우)과 존 그리샴(인기 

스릴러 작가)이 여기 살거든요!”

훌륭한 볼링팀이 만들어지는 건가?

전혀!

예고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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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드웨어 성능은 우월하다. 4인치 슈퍼 아몰

레드(SUPER AMOLED) 액정은 아이폰을 비롯한 

다른 스마트폰의 액정을 구리게 만들 정도다. 여

기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한 싱크프리 오피스

를 기본으로 탑재됐다. 한글 문서는 지원하지 않

지만 오피스와 PDF 파일의 편집은 가능해서 블

루투스 키패드 하나면 사무용으로 쓰기에도 충분

하다. 대신 제품 자체의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불편할 만한 버그가 꽤 많다. 멜론을 공

짜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 삼성의 도

가 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다면 더 좋은 평가

를 받았을 거다. 아이폰의 대항마가 되려면 적어

도 안드로이드 2.2 프로요 업그레이드는 필수지만 

옴니아 1의 전례를 밟지 말라는 보장도 없으니 어

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알 거다.  

문의 kr.samsungmobile.com 1588-3366

가격 94만 원(출고가 기준)

아이폰 4G, 갤럭시 S, HTC 디자이어가 나온 마당

에 1GHz CPU의 엑스페리아 X10이 몬스터 스펙을 

가진 스마트폰이란 건 좀 오버다. 하지만 일본에서 

아이폰과 대등한 싸움을 펼친 녀석답게 소니 에릭

슨에서 내놓은 꽤나 쓸 만한 스마트폰이란 건 사

실이다. X10은 소니 에릭슨 고유의 기능이 매력적

이다. 휴대폰 속 사진을 클릭하면 다이렉트로 전화

를 걸 수 있고, 음악을 듣다가 뮤직비디오가 보고 

싶다면 유튜브로 바로 접속해서 감상할 수 있다. 

810만 화소의 카메라 역시 여타 스마트폰에 비해 

또렷한 화질과 색감을 자랑한다. 여성 사용자에게 

더욱 인기가 높은 스마트폰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드로이드 1.6 버전이라서 최신 OS

만 지원하는 어플은 사용하기 어려운 점은 아쉬움

으로 남는다. 하반기 최신 OS로 업데이트하면 지

금보다 훨씬 쓸 만한 녀석으로 변신할 거다. 사무

용으로도 마찬가지다. 

문의 www.sonyericsson.com/kr/xperia 1588-4170

가격 80만9천 원(출고가 기준)

블랙베리는 혼자보단 둘일 때 빛을 발한다. 아이

폰이나 안드로이드폰으로 다양한 어플을 사용하

면서 블랙베리의 통합 메일 시스템을 이용하면 

베스트다.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스마트 ‘메일’ 

폰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하다. 최근 스마트폰

도 똘똘해지고, 다양한 어플을 제공하는 터라 블

랙베리의 인기가 조금은 주춤하지만 외근이 잦은 

비즈니스맨에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

로 메일을 확인하고, 보낼 수 있다는 게 다른 어떤 

기능보다 우선하는 장점이다. 영업맨이 괜히 복분

자(블랙베리) 폰을 선호하는 게 아니다. 

문의 www.bbcafe.co.kr 1599-7756 
가격 88만 원(출고가 기준)

 1
 SONY 
 ERICSSON
 XPERIA X10

 2
 HTC
 DESIRE

 3
 RIM
 BLACK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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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TC
 NEXU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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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NY ERICSSON
XPERIA X10

2. HTC
DESIRE

3. RIM
BLACKBERRY BOLD 9700

4. HTC
NEXUS ONE

5. SAMSUNG 
GALAXY S

파란 바탕위에 하얀 비행기패턴이 그려져 있는 타이 105,000원 SYSTEM HOMME
화이트 & 와인 컬러가 사선 스트라이프 되어있는 타이 가격미정 HAZZYS

오렌지 컬러 바탕위에 하얀 도트무늬 패턴 타이 48,000원 SIEG
파란 바탕위에 하얀 자전거패턴이 그려져 있는 타이 48,000원 SIEG

COOPERATION SYSTEM HOMME, SIEG, HAZZYS(02-2138-7769)

MAXIM BUSINESS GEAR 

똑똑하고
스마트한
직장인을 위한 
스마트폰 
아이폰 4G를 지르지 못한 설움은 잠
시 접어두자. 대신 당신의 업무능력
을 향상시켜줄 똘똘한 스마트폰이 
여기 있다.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구글과 대만의 휴대폰 제조업체 HTC가 손잡고 

만들었다. 가장 큰 장점은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 

2.2(일명 프로요)를 탑재했다는 거다. 프로요는 2.1 

버전보다 2~5배 가까이 속도가 빨라졌고, 와이파

이(Wi-Fi) 테더링(다른 인터넷 기기의 모뎀 역할) 

기능을 지원한다. 인터넷이 지원되지 않아도 넥서

스 원만 있으면 노트북으로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다. 구글의 모바일 오피스, 캘린더 

등과도 완벽 연동되기에 사무용으로 쓰기에 최적

화됐다. 어도비 플래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터

넷 서핑을 하면서 엑스박스를 만날 일도 거의 없

다. 다양한 어플을 휴대폰의 내장 메모리가 아닌 

외장 메모리로 저장이 가능해 용량의 압박을 느

낄 일도 줄어들었다. 다만 방향키를 대신하는 트

랙볼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

질 수도 있을 거다. 

문의 www.show.co.kr 1588-3352         

가격 69만9천 원(출고가 기준)

넥서스 원의 쌍둥이 동생이다. HTC가 넥서스 원

을 출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자사에서 내놓은 스

마트폰. 1GHz의 퀄컴 스냅드래곤 CPU, 3.7인치 아

몰레드(AMOLED), LED 플래시가 있는 500만 화

소 AF 카메라 등 스펙도 대동소이하다. 차이가 있

다면 램이 576MB로 넥서스 원의 512MB보다 다

소 높고, HTC만의 자체 UI(유저 인터페이스)가 탑

재됐다는 거다. 보통 자체 UI는 안드로이드 기본 

UI보다 구려서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많은데 HTC 

디자이어는 트위터, 페이스 북을 별도의 어플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이용 가능한 프렌드 스트림

(FRIEND STREAM)처럼 자체 UI의 완성도가 높다. 

OS는 기본적으로 2.1이 설치되어 있고 하반기 즈

음 2.2(일명 프로요)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www.htc.com/kr 1588-3220

가격 90만 원(출고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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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드웨어 성능은 우월하다. 4인치 슈퍼 아몰

레드(SUPER AMOLED) 액정은 아이폰을 비롯한 

다른 스마트폰의 액정을 구리게 만들 정도다. 여

기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한 싱크프리 오피스

를 기본으로 탑재됐다. 한글 문서는 지원하지 않

지만 오피스와 PDF 파일의 편집은 가능해서 블

루투스 키패드 하나면 사무용으로 쓰기에도 충분

하다. 대신 제품 자체의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불편할 만한 버그가 꽤 많다. 멜론을 공

짜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 삼성의 도

가 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다면 더 좋은 평가

를 받았을 거다. 아이폰의 대항마가 되려면 적어

도 안드로이드 2.2 프로요 업그레이드는 필수지만 

옴니아 1의 전례를 밟지 말라는 보장도 없으니 어

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알 거다.  

문의 kr.samsungmobile.com 1588-3366

가격 94만 원(출고가 기준)

블랙베리는 혼자보단 둘일 때 빛을 발한다. 아이

폰이나 안드로이드폰으로 다양한 어플을 사용하

면서 블랙베리의 통합 메일 시스템을 이용하면 

베스트다.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스마트 ‘메일’ 

폰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하다. 최근 스마트폰

도 똘똘해지고, 다양한 어플을 제공하는 터라 블

랙베리의 인기가 조금은 주춤하지만 외근이 잦은 

비즈니스맨에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

로 메일을 확인하고, 보낼 수 있다는 게 다른 어떤 

기능보다 우선하는 장점이다. 영업맨이 괜히 복분

자(블랙베리) 폰을 선호하는 게 아니다. 

문의 www.bbcafe.co.kr 1599-7756 
가격 88만 원(출고가 기준)

 3
 RIM
 BLACKBERRY
 BOLD  9700

 4
 HTC
 NEXUS ONE

 5

 SAMSUNG

 GALAXY S

3. RIM
BLACKBERRY BOLD 9700

4. HTC
NEXUS ONE

5. SAMSUNG 
GALAXY S

구글과 대만의 휴대폰 제조업체 HTC가 손잡고 

만들었다. 가장 큰 장점은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 

2.2(일명 프로요)를 탑재했다는 거다. 프로요는 2.1 

버전보다 2~5배 가까이 속도가 빨라졌고, 와이파

이(Wi-Fi) 테더링(다른 인터넷 기기의 모뎀 역할) 

기능을 지원한다. 인터넷이 지원되지 않아도 넥서

스 원만 있으면 노트북으로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다. 구글의 모바일 오피스, 캘린더 

등과도 완벽 연동되기에 사무용으로 쓰기에 최적

화됐다. 어도비 플래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터

넷 서핑을 하면서 엑스박스를 만날 일도 거의 없

다. 다양한 어플을 휴대폰의 내장 메모리가 아닌 

외장 메모리로 저장이 가능해 용량의 압박을 느

낄 일도 줄어들었다. 다만 방향키를 대신하는 트

랙볼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

질 수도 있을 거다. 

문의 www.show.co.kr 1588-3352         

가격 69만9천 원(출고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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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상 상사 대처법
회사 선배에게 사랑받는 법

믿기 어렵겠지만 그들도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그들로부터 살아남는 법도
당연히 존재한다! BY 김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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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법 모두
통하지 않는다면

상사가 아무리 밉더라도 억지로 그를 

좋아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생각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또 한국

의 꼰대는 대부분 눈치도 빨라서 당

신의 마음가짐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

달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가짐을 다잡

고 인간적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라

(단 커피에 침을 뱉거나, 그의 자리에 

껌을 붙여놓는 일 정돈 괜찮다). 그래

도 안 된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인간적

으로 호소하라. 사적인 자리를 마련해 

정식으로 부탁하라. 당신이 그냥 사표

를 던지고 그와 맞장 뜬다고 해서 당신

의 커리어에 이 점이 될 일은 하나도 없

다. 그는 당신의 커리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더러워도 노력하라. 

‘파레토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20 대 80 법칙으로 더 유명한 이 
법칙에 따르면 어떤 조직에서든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20%의 사
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그
가 당신의 상사라면? 회사를 때려
치울 것인가? 킬러를 고용할 것인
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Case 1 반말하는 상사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는 당

신의 상사다. 대들지 마라. 상사가 반

말을 사용하는 문화에 살고 있다면 

그 문화에 당신이 맞춰라. 이질적인 

직장 문화를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

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 

이질적인 문화에 불평, 불만을 토로

하는 당신을 직장이 받아들일 수 있

느냐가 문제다. 당신은 (슬프게도) 일

개 신입 사원이다. 상사가 반말을 할

수록 더욱 공손하게 대답하라. 그도 

인간인지라 반말은 잦아들 거다. 서

글프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자. 당신이 

도무지 적응할 수 없는 문화에 적응

해낸다면 당신은 어딜 가든 성공할 

수 있다. 몇 년만 버텨보라. 인사 이

동은 있게 마련이고, 당신의 경력과 

인내심은 도인의 수준으로 착착 쌓

일 것이다.

Case 2 야근시키는 상사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이 필수적이라

면 할 수 없다. 다른 직종으로 옮겨라!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야근을 시키는 상사라면 다음과 같이 

하라. 첫째,‘칼퇴’는 반드시 지켜 상

사를 길들여라.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쯤 사무실

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늦게까지 일

하라. 이를 생색내지 말고 묵묵히 수

행하라. 둘째,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

라. 야근형 상사는 오래 일할수록 더 

뛰어난 성과를 낸다고 믿고 있다. 업

무 시간에 효과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다른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을 보여라. 다른 팀에서 급한 일이 생

겼다면 칼퇴근을 포기하고 이를 도와

줘라. 그러면 당신의 퇴근 시간에 대

한 동료들의 비난을 막을 수 있다. 칼

퇴근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님을 보이

는 거다. 이를 반복하라. 동료들도 칼

퇴근 문화에 동참할 것이고, 당신의 

상사는 더 이상 야근을 요구하지 않

을 것이다.

Case 3 독설가 상사
업무상 필요한 꾸중은 너무 심각하

게 받아들이지 마라. 상사의 꾸중에 

만성화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당신

은 맷집을 키울 필요가 있다. 단 같은 

내용으로 꾸중을 듣는 것에 대해 무

감각해져선 안 된다. 또 상사가 화를 

낼 땐 한 마디 사과로 족하다. 일일이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반

항으로 비춰질 수 있다. 죄송하다는 

말도 남발하면 변명이 되니 깔끔하

게 한 번만 하라. 마지막으로, 아무렇

지도 않게 다시 접근하라. 보통 사람

은 화를 낸 후 시간이 지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이때 다시 나

타나서 이야기를 걸어오면 미안함이 

배가 될 것이다. 밀어내도 악착같이 

달라붙어라. 독설은 줄어들 것이니...

 

Case 4 무능한 상사
일단 이상형을 기대하지 마라. 그도 

사람이다. 완벽하고 인간적인 상사를 

기대했나? 현실엔 무능력하지만 운

빨과 인맥빨로 상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허다하다. 정신 건강을 지키

고 싶다면 상사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은 버리고 업무적 관계만 잘 유

지하라. 상사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

음에 업무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

간 그의 미움만 살 것이다. 인간은 누

구나,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은 

타인의 비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다. 당신이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당

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일하면 당

신이 잘해도 그 공은 상사에게, 못하

면 그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

다. 굳이 상사의 행동을 고쳐주고 싶

다면 다음과 같이 하라. 당신의 상사

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라. 일이 잘못 되면 

모든 책임은 상사에게 돌아간다. 상

사가 서류함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지

시하면 중요한 서류까지 깨끗이 청소 

하라. 문제가 될 시엔 상사의 지시라

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다. 당신이 
신입으로 들어가자마자 새 프로젝
트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이를 
극적으로 수행해내어 능력을 인정
받는 일 따윈 벌어지지 않는다. 그
렇다고 너무 실망하진 마라. 이는 
당신이 사소한 행동 몇 가지만 신
경 쓰면 간단하게 회사 선배의 마
음을 사로잡을 수 있단 의미기 때
문이다.

Step 1 신입다운 신입! 
DO 싹싹하게 인사 

잘하는 후배를 보면 

밥 한 끼 사주고 싶

다. - S전자 3년차 

남성

인사는 기본 중의 기본

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자 

존중의 표현이다. 보는 사람도 기

분 좋고 하는 당신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같

은 회사 명찰을 단 사람을 보면 모르

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인사하자. 소

극적으로 미소만 짓는 것은 상대방

의 뇌에 크게 각인되지 않는다. 사람

의 뇌는 말을 해야 사고를 바꾼다. 무

조건 큰소리로 인사하라. 

DON’T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막내 티 내는 후배, 짜증나서 죽여버

리고 싶다. - 광고회사 2년 차 여성

징징거리는 목소리로 “인터넷이 안 

돼요”라든가 “팩스가 왜 안 보내질

까요” 등의 사소한 질문을 늘어놓는

다면 당신도 짜증나겠지? 사소한 문

제는 당신이 해결하라. 말투도 문제

다. 나약한 말투는 당신의 단점을 부

각시킬 뿐이다. 신입답게 패기를 보

여라. “제가 해보겠습니다!” 혹은 자

신의 능력에 맞지 않은 일을 시키더

라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잘 해보

겠습니다!” 등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Step 2 업무에 책임감을!
DO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질문을 많

이 하는 후배, 참 예쁘다. 다 가르쳐주

고 싶다. - B상사 3년 차 남성

업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중

간보고’다. 일이 잘못되면 혼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선배기 때문이

다. 그래서 그에겐 당신이 차질 없이 

일을 해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당신

이 일을 얼마나 잘해낼지 여부가 아

니란 말이다). 중간보고를 자주 하면 

일이 중간에 잘못됐을 때 금방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 자기 포지션에 맞

게 일하라. 선배를 귀찮게 하지 않으

려고, 혹은 인정받고 싶어 혼자 끙

끙대는 그 마음가짐에 

 보는 선 배는 속이

터 진다. 

DON’T
매일 지각에, 그놈

의 핸드폰은 1분에 한 번씩 확인하는 

후배. 일하러 왔지 전화하러 왔냐? - 

카지노 딜러 4년 차 여성

기본적으로 직장은 일하는 곳이다. 

업무는 뒷전이고 메신저나 하면서 

일과를 보낸다면 그런 당신을 예뻐

해줄 선배는 어디에도 없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척 해봤자 상대방 눈에 

다 보인다. ‘뺑끼’ 부리지 마라. 겉보

기엔 순종적이지만 무능한 직원, 그

게 당신을 말하는 게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Step 3 선배를 존경하라
DO 내가 하는 말은 뭐든 다 절대 불

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후배가 있었

다. 심지어 내가 잘못 알려준 정보 때

문에 후배가 상사한테 혼난 적이 있

는데 그때도 내 탓이라고 말 안 하더

라. 믿음직스러웠다. - S 네트웍스 2

년 차 남성

당신은 늘 선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라. 무조건 일단‘예’라고 대

답하라. 만약 선배가“소녀시대는 예쁘

지 않다”라고 말해도 그렇다고 대답

하라. 무조건 맞다고 하면 선배는 자신 

     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예’라고 답한 후 자신의 생각 

 을 소심하게 덧붙여 

 라. 사람은 성

 인이 될

 

 수록  타

 인의 지 적을 

받아들여 태도를 고치

기보단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불쾌감만 

기억한다. 선배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

하지 마라. 

DON’T 동갑인 후배가 들어왔는데 

나보다 높은 상사한테는 살랑살랑 꼬

리 치고, 바로 윗선배인 나한테는 은

근히 반말을 섞으며 만만하게 보더

라. 뒷골목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 S 

은행 3년 차 여성

아무리 친해져도, 그 선배가 당신보

다 어리더라도 선배와 맞먹지 마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직장 후배의 눈

치를 보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고, 직장인의 반 이상이 후배를 라

이벌로 의식한다. 묵묵히 업무만 수

행해도 선배가 당신을 경계할 판인

데, 당신이 선배와 맞먹으려는 순간 

그는 방어막을 치고 당신을 차단할 

것이다. 선배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

하려 하지 마라. 당신은 대부분 시간

을 당신 선배와 근무하지 그보다 훨

씬 높은 상사와 일하지 않는다. 높은 

상사 역시 당신의 말보다 선배의 말

을 더 신뢰할 거다. 그러니 우선, 선

배에게 잘하라.

Step 4 공과 사는 ‘적절히’ 
구분하라

DO 예쁜 후배? 여자 후

배. 싫은 후배? 남자 

후배. 당연한 거 아닌

가! - 잡지사 3년 차 남성

절망하기엔 이르다. 당신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남자 선

배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은 많다. 당신이 남성임을 이용하

라! 술자리나 동호회에 참석하라. 대

부분의 정치적 관계가 여기서 형성

된다. 공사를 분명히 하지 마라. 사석

에서 선배에게 남자가 할 수 있는 모

든 아부를 펼쳐라. 야한 농담도 좋고 

‘형님’이라 정답게 불러도 좋다. 여

자 동기의 애교에 맞서고 싶다면 곰

살맞게 접근해 의리를 쌓아라.

DON’T 회사를 욕하는 후배가 있었

는데, 그 욕이 내 귀에 들어왔다. 그 

후배의 친구의 선배의 친구가 바로 

나였으니까! 일 잘하고 싹싹해서 좋

아했는데 바로 정나미가 떨어졌다. - 

H백화점 4년 차 여성

회사 밖이라고 방심해선 안 된다. 특

히 전문 분야일 경우 해당 업종에 종

사하는 사람 수가 비교적 적어 소문

은 더 빨리 퍼진다. 회사에 대한 부정

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말은 어디

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며, 부정적인 

말은 더 빨리 퍼진다. 또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태도도 부정적

으로 변하기 쉽다. 말은 사고를 지배

하고 사고는 행동을 지배한다. 회사 

밖이라도 애사심을 가질 것.

MAXIM BUSINESS MY TERRIBLE BOSS

선배에게 밉보이는 순간 회사 생활은 장밋빛이 아닌 핏빛으로 물들 거다. 입사 2~4 년차 선배들에게 사랑스러운 후배상을 물었다. 잘 보고 따라하라.내 바나나
누가 먹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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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상 상사 대처법
회사 선배에게 사랑받는 법

믿기 어렵겠지만 그들도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그들로부터 살아남는 법도
당연히 존재한다! BY 김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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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법 모두
통하지 않는다면

상사가 아무리 밉더라도 억지로 그를 

좋아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생각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또 한국

의 꼰대는 대부분 눈치도 빨라서 당

신의 마음가짐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

달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가짐을 다잡

고 인간적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라

(단 커피에 침을 뱉거나, 그의 자리에 

껌을 붙여놓는 일 정돈 괜찮다). 그래

도 안 된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인간적

으로 호소하라. 사적인 자리를 마련해 

정식으로 부탁하라. 당신이 그냥 사표

를 던지고 그와 맞장 뜬다고 해서 당신

의 커리어에 이 점이 될 일은 하나도 없

다. 그는 당신의 커리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더러워도 노력하라. 

‘파레토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20 대 80 법칙으로 더 유명한 이 
법칙에 따르면 어떤 조직에서든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20%의 사
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그
가 당신의 상사라면? 회사를 때려
치울 것인가? 킬러를 고용할 것인
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Case 1 반말하는 상사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는 당

신의 상사다. 대들지 마라. 상사가 반

말을 사용하는 문화에 살고 있다면 

그 문화에 당신이 맞춰라. 이질적인 

직장 문화를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

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 

이질적인 문화에 불평, 불만을 토로

하는 당신을 직장이 받아들일 수 있

느냐가 문제다. 당신은 (슬프게도) 일

개 신입 사원이다. 상사가 반말을 할

수록 더욱 공손하게 대답하라. 그도 

인간인지라 반말은 잦아들 거다. 서

글프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자. 당신이 

도무지 적응할 수 없는 문화에 적응

해낸다면 당신은 어딜 가든 성공할 

수 있다. 몇 년만 버텨보라. 인사 이

동은 있게 마련이고, 당신의 경력과 

인내심은 도인의 수준으로 착착 쌓

일 것이다.

Case 2 야근시키는 상사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이 필수적이라

면 할 수 없다. 다른 직종으로 옮겨라!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야근을 시키는 상사라면 다음과 같이 

하라. 첫째,‘칼퇴’는 반드시 지켜 상

사를 길들여라.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쯤 사무실

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늦게까지 일

하라. 이를 생색내지 말고 묵묵히 수

행하라. 둘째,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

라. 야근형 상사는 오래 일할수록 더 

뛰어난 성과를 낸다고 믿고 있다. 업

무 시간에 효과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다른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을 보여라. 다른 팀에서 급한 일이 생

겼다면 칼퇴근을 포기하고 이를 도와

줘라. 그러면 당신의 퇴근 시간에 대

한 동료들의 비난을 막을 수 있다. 칼

퇴근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님을 보이

는 거다. 이를 반복하라. 동료들도 칼

퇴근 문화에 동참할 것이고, 당신의 

상사는 더 이상 야근을 요구하지 않

을 것이다.

Case 3 독설가 상사
업무상 필요한 꾸중은 너무 심각하

게 받아들이지 마라. 상사의 꾸중에 

만성화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당신

은 맷집을 키울 필요가 있다. 단 같은 

내용으로 꾸중을 듣는 것에 대해 무

감각해져선 안 된다. 또 상사가 화를 

낼 땐 한 마디 사과로 족하다. 일일이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반

항으로 비춰질 수 있다. 죄송하다는 

말도 남발하면 변명이 되니 깔끔하

게 한 번만 하라. 마지막으로, 아무렇

지도 않게 다시 접근하라. 보통 사람

은 화를 낸 후 시간이 지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이때 다시 나

타나서 이야기를 걸어오면 미안함이 

배가 될 것이다. 밀어내도 악착같이 

달라붙어라. 독설은 줄어들 것이니...

 

Case 4 무능한 상사
일단 이상형을 기대하지 마라. 그도 

사람이다. 완벽하고 인간적인 상사를 

기대했나? 현실엔 무능력하지만 운

빨과 인맥빨로 상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허다하다. 정신 건강을 지키

고 싶다면 상사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은 버리고 업무적 관계만 잘 유

지하라. 상사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

음에 업무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

간 그의 미움만 살 것이다. 인간은 누

구나,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은 

타인의 비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다. 당신이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당

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일하면 당

신이 잘해도 그 공은 상사에게, 못하

면 그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

다. 굳이 상사의 행동을 고쳐주고 싶

다면 다음과 같이 하라. 당신의 상사

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라. 일이 잘못 되면 

모든 책임은 상사에게 돌아간다. 상

사가 서류함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지

시하면 중요한 서류까지 깨끗이 청소 

하라. 문제가 될 시엔 상사의 지시라

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다. 당신이 
신입으로 들어가자마자 새 프로젝
트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이를 
극적으로 수행해내어 능력을 인정
받는 일 따윈 벌어지지 않는다. 그
렇다고 너무 실망하진 마라. 이는 
당신이 사소한 행동 몇 가지만 신
경 쓰면 간단하게 회사 선배의 마
음을 사로잡을 수 있단 의미기 때
문이다.

Step 1 신입다운 신입! 
DO 싹싹하게 인사 

잘하는 후배를 보면 

밥 한 끼 사주고 싶

다. - S전자 3년차 

남성

인사는 기본 중의 기본

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자 

존중의 표현이다. 보는 사람도 기

분 좋고 하는 당신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같

은 회사 명찰을 단 사람을 보면 모르

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인사하자. 소

극적으로 미소만 짓는 것은 상대방

의 뇌에 크게 각인되지 않는다. 사람

의 뇌는 말을 해야 사고를 바꾼다. 무

조건 큰소리로 인사하라. 

DON’T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막내 티 내는 후배, 짜증나서 죽여버

리고 싶다. - 광고회사 2년 차 여성

징징거리는 목소리로 “인터넷이 안 

돼요”라든가 “팩스가 왜 안 보내질

까요” 등의 사소한 질문을 늘어놓는

다면 당신도 짜증나겠지? 사소한 문

제는 당신이 해결하라. 말투도 문제

다. 나약한 말투는 당신의 단점을 부

각시킬 뿐이다. 신입답게 패기를 보

여라. “제가 해보겠습니다!” 혹은 자

신의 능력에 맞지 않은 일을 시키더

라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잘 해보

겠습니다!” 등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Step 2 업무에 책임감을!
DO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질문을 많

이 하는 후배, 참 예쁘다. 다 가르쳐주

고 싶다. - B상사 3년 차 남성

업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중

간보고’다. 일이 잘못되면 혼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선배기 때문이

다. 그래서 그에겐 당신이 차질 없이 

일을 해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당신

이 일을 얼마나 잘해낼지 여부가 아

니란 말이다). 중간보고를 자주 하면 

일이 중간에 잘못됐을 때 금방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 자기 포지션에 맞

게 일하라. 선배를 귀찮게 하지 않으

려고, 혹은 인정받고 싶어 혼자 끙

끙대는 그 마음가짐에 

 보는 선 배는 속이

터 진다. 

DON’T
매일 지각에, 그놈

의 핸드폰은 1분에 한 번씩 확인하는 

후배. 일하러 왔지 전화하러 왔냐? - 

카지노 딜러 4년 차 여성

기본적으로 직장은 일하는 곳이다. 

업무는 뒷전이고 메신저나 하면서 

일과를 보낸다면 그런 당신을 예뻐

해줄 선배는 어디에도 없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척 해봤자 상대방 눈에 

다 보인다. ‘뺑끼’ 부리지 마라. 겉보

기엔 순종적이지만 무능한 직원, 그

게 당신을 말하는 게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Step 3 선배를 존경하라
DO 내가 하는 말은 뭐든 다 절대 불

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후배가 있었

다. 심지어 내가 잘못 알려준 정보 때

문에 후배가 상사한테 혼난 적이 있

는데 그때도 내 탓이라고 말 안 하더

라. 믿음직스러웠다. - S 네트웍스 2

년 차 남성

당신은 늘 선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라. 무조건 일단‘예’라고 대

답하라. 만약 선배가“소녀시대는 예쁘

지 않다”라고 말해도 그렇다고 대답

하라. 무조건 맞다고 하면 선배는 자신 

     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예’라고 답한 후 자신의 생각 

 을 소심하게 덧붙여 

 라. 사람은 성

 인이 될

 

 수록  타

 인의 지 적을 

받아들여 태도를 고치

기보단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불쾌감만 

기억한다. 선배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

하지 마라. 

DON’T 동갑인 후배가 들어왔는데 

나보다 높은 상사한테는 살랑살랑 꼬

리 치고, 바로 윗선배인 나한테는 은

근히 반말을 섞으며 만만하게 보더

라. 뒷골목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 S 

은행 3년 차 여성

아무리 친해져도, 그 선배가 당신보

다 어리더라도 선배와 맞먹지 마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직장 후배의 눈

치를 보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고, 직장인의 반 이상이 후배를 라

이벌로 의식한다. 묵묵히 업무만 수

행해도 선배가 당신을 경계할 판인

데, 당신이 선배와 맞먹으려는 순간 

그는 방어막을 치고 당신을 차단할 

것이다. 선배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

하려 하지 마라. 당신은 대부분 시간

을 당신 선배와 근무하지 그보다 훨

씬 높은 상사와 일하지 않는다. 높은 

상사 역시 당신의 말보다 선배의 말

을 더 신뢰할 거다. 그러니 우선, 선

배에게 잘하라.

Step 4 공과 사는 ‘적절히’ 
구분하라

DO 예쁜 후배? 여자 후

배. 싫은 후배? 남자 

후배. 당연한 거 아닌

가! - 잡지사 3년 차 남성

절망하기엔 이르다. 당신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남자 선

배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은 많다. 당신이 남성임을 이용하

라! 술자리나 동호회에 참석하라. 대

부분의 정치적 관계가 여기서 형성

된다. 공사를 분명히 하지 마라. 사석

에서 선배에게 남자가 할 수 있는 모

든 아부를 펼쳐라. 야한 농담도 좋고 

‘형님’이라 정답게 불러도 좋다. 여

자 동기의 애교에 맞서고 싶다면 곰

살맞게 접근해 의리를 쌓아라.

DON’T 회사를 욕하는 후배가 있었

는데, 그 욕이 내 귀에 들어왔다. 그 

후배의 친구의 선배의 친구가 바로 

나였으니까! 일 잘하고 싹싹해서 좋

아했는데 바로 정나미가 떨어졌다. - 

H백화점 4년 차 여성

회사 밖이라고 방심해선 안 된다. 특

히 전문 분야일 경우 해당 업종에 종

사하는 사람 수가 비교적 적어 소문

은 더 빨리 퍼진다. 회사에 대한 부정

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말은 어디

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며, 부정적인 

말은 더 빨리 퍼진다. 또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태도도 부정적

으로 변하기 쉽다. 말은 사고를 지배

하고 사고는 행동을 지배한다. 회사 

밖이라도 애사심을 가질 것.

MAXIM BUSINESS MY TERRIBLE BOSS

 신입다운 신입! 

인사는 기본 중의 기본

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자 

존중의 표현이다. 보는 사람도 기

분 좋고 하는 당신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같

은 회사 명찰을 단 사람을 보면 모르

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인사하자. 소

극적으로 미소만 짓는 것은 상대방

의 뇌에 크게 각인되지 않는다. 사람

의 뇌는 말을 해야 사고를 바꾼다. 무

조건 큰소리로 인사하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막내 티 내는 후배, 짜증나서 죽여버

리고 싶다. - 광고회사 2년 차 여성

끙대는 그 마음가짐에 

 보는 선 배는 속이

터 진다. 

DON’T

   예’라고 답한 후 자신의 생각 

 을 소심하게 덧붙여 

 라. 사람은 성

 인이 될

 수록  타

 인의 지 적을 

Step 4 공과 사는 ‘적절히’ Step 4 공과 사는 ‘적절히’ Step 4
구분하라

DO

가! - 잡지사 3년 차 남성

절망하기엔 이르다. 당신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남자 선

배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은 많다. 당신이 남성임을 이용하

라! 술자리나 동호회에 참석하라. 대

부분의 정치적 관계가 여기서 형성

된다. 공사를 분명히 하지 마라. 사석

에서 선배에게 남자가 할 수 있는 모

든 아부를 펼쳐라. 야한 농담도 좋고 

‘형님’이라 정답게 불러도 좋다. 여

자 동기의 애교에 맞서고 싶다면 곰

살맞게 접근해 의리를 쌓아라.

DON’T 회사를 욕하는 후배가 있었

는데, 그 욕이 내 귀에 들어왔다. 그 

선배에게 밉보이는 순간 회사 생활은 장밋빛이 아닌 핏빛으로 물들 거다. 입사 2~4 년차 선배들에게 사랑스러운 후배상을 물었다. 잘 보고 따라하라.내 바나나
누가 먹었냐고!

분 좋고 하는 당신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같

은 회사 명찰을 단 사람을 보면 모르

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인사하자. 소

극적으로 미소만 짓는 것은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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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코크레인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활약한 영국 해군의 유명 스타다. 집안도 빵빵해서 제9대 던

도날드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10대 백작 자리를 꿰찼다. 잘난 놈은 뭐가 달라도 다르듯 

집안 빽을 뒤로한 채 사관생도 신분으로 군인 생활을 시작한다. 장교 임관 시험을 거쳐 위관급 장교(중위

나 대위급이 아니라 그냥 하급 해군 장교를 말한다)의 자리에 오른 후(당시 영국 해군 계급 체계는 정식 함

장에 임명되기 전에 일종의 임시 함장 개념인 커맨더를 거쳤다) 1800년에 최초의 자기 배인 슬로프(sloop, 

150~300톤 정도의 돛대가 2개인 소형 군함) 스피디 호의 커맨더로 임명됐다. 첫 배 스피디 호는 군함치고

는 작은 편이라서 장난감스러운 14문의 대포와 54명의 선원을 싣는 게 고작이었다. 보통 이런 배는 전투에 

참여하기보단 연안 해안 경비나 연락선으로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우리 코크레인은 명장이란 타이틀을 

단 놈답게 예사롭지 않았다. 스피디 호를 이끌고 전장을 누비다가 스페인 전함에 사로잡힐 위기에 처하자 

당시 중립국이던 덴마크 국기를 내걸고‘배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위장 표기를 내건 후 유유히 빠져나

왔다. 또 한번은 적의 함대에 쫓기다 따라잡힐 위기에 처하자 작은 등불을 켜고 유인하다가 나무통에 그 등

불을 반대 방향으로 띠워 보낸 후 도주했다. 일본 닌자는 가볍게 찜쩌 먹을 기세다!

THE WARLORD
토머스 코크레인
BY 김상헌 WORDS BY NASICA

토머스 코크레인
그까짓 명장이 별 건가! 

코크레인 영화
예고편 보러가기!

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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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놈답게 예사롭지 않았다. 스피디 호를 이끌고 전장을 누비다가 스페인 전함에 사로잡힐 위기에 처하자 

당시 중립국이던 덴마크 국기를 내걸고‘배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위장 표기를 내건 후 유유히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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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레인은 칠레의 독립 전쟁에 용병으로도 참전했다. 그리고 이때 

코크레인의 이름을 칠레 역사에 아로새길 눈부신 업적을 달성한

다. 칠레 해안의 요새 도시, 일명 발디비아를 점령한 거다. 이곳은 당시 스

페인이 칠레에 군대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요충지였고 7~8개의 요새로 

둘러싸인 철옹성이었다. 발디비아를 해군 병력으로 공격하는 건 맨땅에 헤

딩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명장치고 개념 

박힌 성격을 가진 이는 드물 듯 코크레인 역시 실력과 비례하는 지랄 같

은 행동으로 칠레 독립 정부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고, 코크레인에게 월급

과 인센티브를 주기가 아까웠던 칠레 독립 정부는 그에게 성공이 불가능

한 작전을 맡긴 후 그가 전쟁에서 G.G를 치고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들려

고 했다. 그래서 요새도시(요수도시가 아니다) 발디비아를 점령하라는 명

령이 그에게 떨어졌다.

칠레 독립 전쟁 당시 1820년 발디비아 요새의 공격을 위해 상륙하는 
칠레 독립군의 모습이다. 이때 코크레인이 지휘하던 상륙군은 350
명, 방어하는 스페인군은 1,600여 명이었지만, 칠레 독립군은 불과 
7명의 사망자만 내고 발디비아를 점령했다.

주요 사건 1 
엘 가모호 나포 사건

주요 사건 2
발디비아 요새 도시 점령

코크레인을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건 스페인 엘 가모(El Gamo) 호 

나포 사건의 공이 컸다. 14문의 대포와 54명의 선원을 태운 스피드호가 

32문의 대포에 319명의 선원을 실은 엘 가모 호를 포획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

웠다. 바다에서는 지형지물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화력 차이를 극복하기가 모

태 솔로가 커플이 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코크레인은 좌절하지 않고 꼼수(?)

를 쓰기로 결심했다. 일단 스피드호의 영국 국기를 미국 국기로 바꿔 달고 엘 

가모 호의 높은 갑판에 장착한 대포가 사격할 수 없는 거리까지 접근했다. 그

리고 바로 선빵을 날렸다. 당시에는 전투 직전에 제대로 된 국기만 내걸면 반

칙이 아니었다. 치사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사실 전쟁에 치사하고 자시고

를 따를 겨를이 어디 있나). 전투가 시작되자 몸빵할 군바리가 넘쳐나는 엘 가

모 호는 갑판에 전투원을 집합시켰다. 군함과 거리가 근접한 경우엔 상대편 배

에 똘마니를 투입해서 백병전을 펼치는 게 상식이다. 코크레인은‘올레’를 외

치며 배의 갑판이 닿을락 말락 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피드 호의 대포를 산탄처

럼 엘 가모 호에 쏴댔다. 덩치가 작은 스피디 호는 갑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

문에 근거리에선 엘 가모 호의 높은 갑판에 있는 대포를 쏴봤자(대포알이 포물

선을 그린다는 건 당신이 포병이 아니어도 다 알 거다) 맞을 리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2번 정도 적의 갑판에 밀집한 전투원을 우주로 보낸 코크레인은 스피

디 호의 군바리와 함께 엘 가모 호로 유유히 접수했다. 

▲코크레인이 1801년 6월 스피디호를 지휘하여 그 두배가 넘는 크기의 스페인 프리깃 엘 가모 
호를 나포하던 장면을 묘사한 그림. (Clarkson Frederick Stanfiel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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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OVIE

TOUGH GUY

코크레인은 칠레의 독립 전쟁에 용병으로도 참전했다. 그리고 이때 

코크레인의 이름을 칠레 역사에 아로새길 눈부신 업적을 달성한

다. 칠레 해안의 요새 도시, 일명 발디비아라를 점령한 거다. 이곳은 당시 

스페인이 칠레에 군대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요충지였고 7~8개의 요새

로 둘러싸인 철옹성이었다. 발디비아를 해군 병력으로 공격하는 건 맨땅

에 헤딩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명장치고 개

념 박힌 성격을 가진 이는 드물 듯 코크레인 역시 실력과 비례하는 지랄 같

은 행동으로 칠레 독립 정부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고, 코크레인에게 월급

과 인센티브를 주기가 아까웠던 칠레 독립 정부는 그에게 성공이 불가능

한 작전을 맡긴 후 그가 전쟁에서 G.G를 치고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들려

고 했다. 그래서 요새도시(요수도시가 아니다) 발디비아를 점령하라는 명

령이 그에게 떨어졌다.

하지만 코크레인이 누군가! 실력 하나로 명장의 반열에 오른 사나이다. 북한의 

고성능 친환경 인간 어뢰가 없는 이상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다고 본 그는 양

동에 기습을 더한 작전을 펼쳤다. 야간에 일부 수병을 보트로 발디비아에 상륙

시켜 해안 요새 일부를 공격했다. 야밤에, 그것도 기습에 깜짝 놀란 스페인 똘

마니가 다른 요새로 도망치는 중에 상륙 부대는 그 안에 자연스럽게 숨어 들어

갔다. 적을 피해 옆 요새로 도망간 스페인 수비병은 도망가도 거머리처럼 달라

붙는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는 중에 4개의 요새가 무너졌다. 코크

레인 부대의 거듭되는 공격에 기가 질린 나머지 요새는 싸우기도 전에 항복 깃

발을 내걸었다. 결국 코크레인은 불가능할 거라는 발디비아를 (인센티브를 위

해서) 기꺼이 점령했다. 이 전투는 향후 칠레 독립 전쟁의 큰 분수령이 되었고, 

그의 활약에 감동한 칠레 해군은 군함의 이름을‘Almirante Cochrane (코크레

인 제독)’으로 지었다. 칠레 독립 정부가 코크레인을 엿 먹이려고 내린 명령 덕

분에 코크레인의 명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2003년도에 개봉한 <마스터 앤드 커맨더>는 코크레인의 일생

을 그대로 옮겨놓은 소설 <더 파 사이드 오브 더 월드(The Far 

Side of the World)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우리나라에도 황금가

지에서 출판했다. 그의 일생이 궁금한 이라면 챙겨서 볼 것. 러

셀 크로 형님이 폼이란 폼은 다 잡고 열연을 펼쳤으니 영화를 

보는 재미도 쏠쏠할 거다. 

금전 선거! O.K!
코크레인이 영국에서 하원의원으로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이

야기다. 당시 영국 지역구 선거는 다이내믹 코리아 못지않게 

부패의 천국이었다. 투표 결과는 모두 기명으로 표시됐고, 1표

당 5기니(현재 가치로 약 130여만원)의 값을 매겼다. 하지만 그

는 선거에서 단 한 푼의 뇌물도 사람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에 시원하게 미역국을 먹었다. 이 똘똘한 남자는 낙담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표를 던진 

몇 안 되는 사람에게 통 크게 10기니(약 260만 원 정도)의 사례금을 쐈다. 1년 후 같은 지

역구에 코크레인은 다시금 하원의원으로 출마했다. 사람들은 그를 찍으면 당연히 10기

니를 받을 줄 알고 코크레인에게 몰표를 던졌다. 그러나 당선한 코크레인은 언제 그랬

냐는 듯이 입을 싹 닦고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처럼 구차하게 

오해 스킬을 시전하지 않는 쿨한 사내였으니까 말이다.  

 

주식은 언제나 사기!
코크레인은 1814년 영국에서 대규모 주식 사기 사건에 휘말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

터에서 머리와 두 손을 형틀에 묶인 채 공공연히 모욕을 당한 후 1천 파운드의 벌금을 

내는 것도 모자라 기사 작위도 취소되고 해군에서도 추방당했다. 그가 사기 사건에 진

짜 가담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그는 당시 영국에서 박지성 못지않은 인기를 자

랑했다. 벌금 1천 파운드는 사람들이 모금해준 돈으로 대납했고, 그를 형틀에 묶는 형벌

도 그곳에 모인 팬의 폭동을 두려워한 당국에서 깔끔히 면제해줬다. 자존심 확 구긴 코

크레인은 이듬해 하원의원에 다시 출마해서 당선했고,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한 후 영

국을 뒤로하고 남미로 떠났다. 

칠레 독립 전쟁 당시 1820년 발디비아 요새의 공격을 위해 상륙하는 
칠레 독립군의 모습이다. 이때 코크레인이 지휘하던 상륙군은 350
명, 방어하는 스페인군은 1,600여 명이었지만, 칠레 독립군은 불과 
7명의 사망자만 내고 발디비아를 점령했다.

주요 사건 1 
엘 가모호 나포 사건

주요 사건 2
발디비아 요새 도시 점령

코크레인을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건 스페인 엘 가모(El Gamo) 호 

나포 사건의 공이 컸다. 14문의 대포와 54명의 선원을 태운 스피드호가 

32문의 대포에 319명의 선원을 실은 엘 가모 호를 포획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

웠다. 바다에서는 지형지물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화력 차이를 극복하기가 모

태 솔로가 커플이 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코크레인은 좌절하지 않고 꼼수(?)

를 쓰기로 결심했다. 일단 스피드호의 영국 국기를 미국 국기로 바꿔 달고 엘 

가모 호의 높은 갑판에 장착한 대포가 사격할 수 없는 거리까지 접근했다. 그

리고 바로 선빵을 날렸다. 당시에는 전투 직전에 제대로 된 국기만 내걸면 반

칙이 아니었다. 치사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사실 전쟁에 치사하고 자시고

를 따를 겨를이 어디 있나). 전투가 시작되자 몸빵할 군바리가 넘쳐나는 엘 가

모 호는 갑판에 전투원을 집합시켰다. 군함과 거리가 근접한 경우엔 상대편 배

에 똘마니를 투입해서 백병전을 펼치는 게 상식이다. 코크레인은‘올레’를 외

치며 배의 갑판이 닿을락 말락 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피드 호의 대포를 산탄처

럼 엘 가모 호에 쏴댔다. 덩치가 작은 스피디 호는 갑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

문에 근거리에선 엘 가모 호의 높은 갑판에 있는 대포를 쏴봤자(대포알이 포물

선을 그린다는 건 당신이 포병이 아니어도 다 알 거다) 맞을 리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2번 정도 적의 갑판에 밀집한 전투원을 우주로 보낸 코크레인은 스피

디 호의 군바리와 함께 엘 가모 호로 유유히 접수했다. 

▲1820년 발디비아 공격 당시 상황도다. 파란색이 칠레 독립군의 진격로, 빨간색이 스페인 수비군의
 도주로다. 이 현란한 몸놀림(?)을 보라. 

◀1875년 영국에서 
건조한 칠레 해군 
코크레인 제독(Almi-
rante Cochrane)호

◀영국 해군에서 퇴
역한 프리깃함 노포
크(HMS Norfolk) 호
도 2007년 칠레 해
군에 인도된 후 코크
레인 제독(Almirante 
Cochrane)호라고 명
명되었다. 지금도 칠
레 해군에서 현역으
로 활동하고 있다.▲코크레인이 1801년 6월 스피디호를 지휘하여 그 두배가 넘는 크기의 스페인 프리깃 엘 가모 

호의 나포하던 장면을 묘사한 그림. (Clarkson Frederick Stanfiel 작)

그가 명장인 이유!
창의성과 과감성을 겸비하다. 

그는 모험 소설의 주인공처럼 인생을 살

다 간 사나이다. 창의성과 과감성을 바탕

으로 명장 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것 중 하

나라도 결여되었다면 2배 넘는 화력의 적

함에 돌격하는 것도, 철옹성 같은 요새 도

시를 공략하겠다는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거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못지않게 개성 

강한 성격은 그를 주변 사람과 원만히 지내기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의 삶은 늘 다이내믹했고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수많은 작가는‘옳

다구나!’하고 이를 문학 작품의 소재로 사용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

국 해군의 모험담을 그린 고전 소설은 대부분 코크레인이란 사나이의 일

생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뒷이야기 - 명장의 말년 생활

이후 코크레인은 브라질 해군을 거쳐,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이던 그리스 해군에서도 복무한다. 이때쯤 영국에서 코크레인을 컴백 

홈시키자는 여론이 커졌다. 코크레인은 금의환향 하면서 예전의 명예를 

회복한다. 나중에 서인도제도 해군 사령관을 지낸 그는 1850년대의 크림

전쟁에서 해군의 지휘권을 얻길 원했지만, 위험천만한 작전 스타일에 질

린 영국 해군성에서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그 때문이었을까. 크림전쟁에

서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만족스러운 전과를 거두진 못했다. 그는 1854

년에 명예 계급으로 해군 준장에 임명되었고, 1860년에 사망, 웨스트민

스터 사원에 묻혔다.

영화 속 코크레인!
난 정말‘레알’ 명장이다!

그의 업적 아닌 업적
사나이는 이 정도쯤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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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00

남녀상열지사라 하여 조선시대에 한 번 거부당하고,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 하여 이 시대에서 또 한 
번 거부당한 비운의 고려가요를 모아봤다. 교과서엔 안 나오는(수능엔 더더욱 나올 리 없는) 19금 
고려가요, 거 정리 한번 해보자꾸나. 얼쑤! BY 김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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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작품 강의
‘쌍화점’은 평민 계층의 한 처자가 자신의 

성 경험을 솔직하게 풀고 이를 상대방에게 

과시하는 노래다. 주인공의 상대는 총 4명으

로 다양한 인적 특성을 지닌다. 

㉠‘휘휘아비’는 고려와 문물을 거래하던 

서역인을 의미한다. 첫 번째 연부터 이 처

자 세게 나간다. 요즘으로 치면 클럽에서 코

쟁이랑 부비부비하다 눈 맞아서 떡매질했다

는 소리거든! 

다음 여음구 ㉡‘다로러거디러’는 악기 소

리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다로러’는 처자 다리, 

‘거로러’는 남정네 다리로 두 쌍의 다리

가 엉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가사라고 주장

했다. MAXIM은 이 주장에 절대 동의한다! (

근거 따위 필요 없다!) ㉢‘죠고맛감 삿기광

대’는 궁중 무대에 등장해 극의 재미를 돋우

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긔잔데가티 덤거츠니 업다’에서 ‘덤거

츠니’란 단어는 울창하고 무성하다는 뜻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주인공이 당신처럼 

아랫도리가 무성한 털쟁이 남정네와 잤다는 

소리가 아니라, 잠자리가 수풀 림처럼 아늑

해 좋았다는 의미다.‘덤거츠니’를 ‘지저분

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나 참 지저분하

게 자알 놀았소!’란 의미가 된다.  둘 다 잘 

놀았다는 의미지, 뭐.

㉥‘우뭇룡’은 ‘우물가의 용’을 말한다. 일

반적으로 ‘용’은 출중한 남성을 지칭할 때 

쓰인다. 따라서 ‘우뭇용’은 우물가에서 만

난 잘생기고 젊은 남성이라 해석할 수 있다. 

용을 왕으로 해석한다면 고려의 우왕을 이

야기할 수 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우왕은 물속에서 옷을 벗고 여러 기생과 함

께 우렁차게 마교를 즐겼다고 한다. 우왕, 우

왕ㅋ굿ㅋ 그가 자주 들러 합체를 시도한 개

천은 여성이 빨래를 하기 위해 모이는 곳으

로 동네 우물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로서 

주인공 처자는 국적, 종교, 결혼 여부, 연령, 

계급을 뛰어넘는 넓디넓은 포용력을 보여준

다. 대단하다, 그대여. 

만두 가게에 만두 사러 갔는데

외국인 사장이 내 손목을 쥐더라

이 말이 이 가게 밖을 나고 들면

여자 다리, 남자 다리

조그만 새끼 광대 네가 했다 여길 거다

반복구: (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러 다로러

거기 나도 자러 갈까?

위 위 여자 다리, 남자 다리

그 잔 데처럼 좋은 곳이 없더라)

삼장사에 불을 켜러 갔는데

그 절 중이 내 손목을 쥐더라

이 말이 이 절 밖을 나고 들면

여자 다리, 남자 다리 

조그만 새끼 중아 네가 했다 여길 거다

(반복구)

드레 우물에 물을 길러 가 있는데

잘생긴 남자가 내 손목을 쥐더라

이 말이 이 우물 밖에 나고 들면

여자 다리, 남자 다리

조그만 두레박아 네가 했다 여길 거다

(반복구)

술 파는 집에 술을 사러 갔는데

그 집 아비가 내 손목을 쥐더라

이 말이 이 집 밖에 나고 들면

여자 다리, 남자 다리

조그만 술 바가지야 네가 했다 여길 거다

(반복구)

현대어 풀이

갈래: 고려가요
어조: 자랑체
제재: 다양한 남자와의 합체 경험담
주제: 합체는 좋은 것이여!

배경 지식
주진모가 꽐라 스멜을 풍기며 부른 노래, ‘쌍

화점’ 기억하나? 사실 영화 속 장면은 실제 

역사와 전혀 다르다. ‘쌍화점’은 왕 앞에서 

재롱 잔치를 떨기 위해 만든 궁중 음악 중 

하나로, 충렬왕대 이후 궁중 음악에 편입됐

다. 충렬왕은 색을 사랑하고 성적 도착 행위

를 즐겼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를 기쁘게 하

기 위해 관비를 골라 남장 별대를 만들고 ‘

쌍화점’을 연습시켰다고 한다. 자, 그럼 섹

스킹도 만족했다는 그 야한 노래 한번 해석

해볼까?

오줌이 
얼굴에
튀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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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00

얼음 위에 대나무 잎을 깔아서 

임과 내가 얼어죽을지라도

얼음 위에 대나무 잎을 깔아서 

임과 내가 얼어죽을지라도

정든 오늘밤 

더디 새었으면 좋겠네 더디 새었으면 좋겠네

독수공방에 어찌 잠이 올까

서쪽 창을 열어두니 복숭아꽃이 만개했구나

복숭아꽃은 시름이 없어 봄바람을 반기는구나

         

넋이라도 임과 한곳에 가고자 여겼더니

넋이라도 임과 한곳에 가고자 여겼더니

(이를 계속) 고집하시는 이 누구인고 누구인고

           

오리야 오리야 우유부단한 오리야

여울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오느냐

소가 얼면 여울도 좋지 여울도 좋지

남산에 자리 깔고 옥산을 베개 삼아 

금수산 이불 안에 사향각시를 안아 누워

남산에 자리 깔고 옥산을 베개 삼아

약든 가슴을 서로 맞춰봅시다 맞춰봅시다

        

아 님아! 평생 헤어짐은 모를래요

현대어 풀이

갈래: 고려가요
어조: 앙큼체, 능글체
제재: 합체의 소중함
주제: 한 놈만 기다리지 말고 다른 
놈도 먹어보세.

배경 지식
‘쌍화점’과 쌍벽을 이루는 ‘만전춘별

사’는 조선시대 꼰대 양반들이 학습을 금

지하자고 청을 올렸을 정도로 음탕한 가요

다. 사실 ‘음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매

우 주관적이어서 학자들마다 이 노래의 해

석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에 MAXIM은 가장 도발적인 해석만 사

용하도록 하겠다. 자, 한번 들어가볼까?

졸지마, 자네!

생생 작품 강의
임과 헤어진 주인공 처자는 떡매질의 욕

망을 이기지 못하고 바람둥이 남정네를 

만나 떡을 친다. 떡궁합이 좋았는지 둘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서창’은 임의 죽음을 의미한다. 서쪽

은 극락을 상징하며 이쪽 창을 열어 보

았다는 것은 남정네의 죽음을 받아들였

다는 의미다. 임의 극락왕생을 비는 것도 

잠시, 곧 ㉡‘도화’, 즉 복숭아꽃이 자신

을 괴롭힌다. 봄바람과 노닥거리는 저 복

숭아꽃처럼 자신도 한창 때인데, 독수공

방을 하자니 몸이 살살 간지러운 것이다. 

㉢‘벼기더시니’는 ‘고집하는 이’ 로 해

석된다. 주위 사람들의 정절 요구에 주인

공은 짜증이 났다. 님과 함께하고 싶었지

만 어쩔 수 없다고 소리친다.

마침내 새로운 남정네 등장! ㉣‘올’은 

오리로 오리는 남성의 성기 혹은 남성을 

비유할 때 자주 쓰인다. 그런데 이 오리, 

당신처럼 참 뺀질뺀질하다. 그에겐 드나

들 수 있는 ㉤‘여흘’, 즉 여울이 이미 존

재한다. 여울은 한 여성 혹은 사창가를 상

징한다. 다른 여자에게나 가지 ㉥‘소’, 

즉 자신에게 왜 왔냐며 여자는 앙탈을 부

린다. 그러자 남정네는 당신이 이런 태도

로 나온다면 여울로 가겠다고 능청스럽

게 대꾸한다. 익숙한 장면 아닌가? 이들

은 연애 초기, ‘밀당’의 단계에 있다. 

‘밀당’ 끝에 이루어진 합체는 1연의 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화려하다. 

㉦‘남산’에 자리를 깔고 ㉧‘옥산’을 

베개 삼아 누웠단다. 이것이야말로 무아

지경이다! 거기다 ㉨‘금수산’ 이불까지 

덮었다. ㉩‘약든 가슴’이란 ‘약손’과 같

은 관습적 어휘로 서로를 치유하는 힘을 

가진 가슴이란 의미다(모든 것을 치유하

는 약이 들어 있다면, 그 가슴 참 거대하

겠다). 서로의 가슴을 철푸덕철푸덕 맞부

딪치며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풀자고 말

한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 쉬, 쉬운 녀자!

현대어 풀이

달님 높이 돋으시어

멀리까지 비추어 주세요

저자에 가 계신걸까요

(‘제가’ 혹은 ‘당신이’) 합체를 할까 두

렵네요

어느 곳에 마음을 놓고 계세요

(당신 찾으러 가는데) 내 가는 곳 저물

까 두렵네요)

(혹은 내 거시기가 저물까 두렵네요)

갈래: 고려가요
어조: 협박체, 응석체, 피곤 유발체
제재: 신용 따윈 개나 줘버린 부부
주제: ‘니가 안 오면 내가 간다’ 
혹은 ‘니가 바람 피우면 나도 바람 
피운다’

배경 지식
‘정읍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시장에 돈 

벌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슬픈 망부석 설화다. 그런데 

‘정읍사’가 조선조의 유학자들에 의해 

음설 가요로 규정되어 배척당했다는 사실

은 알고 있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도대

체 왜? 뭔가 뒤가 구리다. 그렇다. 선생님

은 당신을 속여왔다! <고려사>에 따르면 이 

노래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순수한 애

정이 담긴 순수 서정가요지만 <중종실록>

에 따르면 이 노래는 제목부터 끝까지 음

탕한 성인가요다. 분하다. MAXIM이 진실

을 낱낱이 파헤쳐주겠다.

생생 작품 강의
‘정읍사’란 제목을 전주의 속현, 즉 지역 

명칭으로만 알고 있는 당신은 굉장히 순진

하다. 한자 ‘井(정)’ 자는 우물), ‘邑(읍)’ 

자는 고을이라는 의미다. 우물이 모인 고

을. 무슨 뜻일 것 같나? 여성의 그곳이다. 

㉠‘즌 데’는 질퍽질퍽한 곳으로 사창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두 가

지 해석이 가능하다. 화자가 다른 남자와 

떡매질을 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의미 혹

은  당신이 다른 여자와 떡매질을 하게 될

까 봐 걱정된다는 의미. 전자는 남정네가 

딴 생각 품지 않게 도발하는 것이고 후자

는 바가지를 박, 박 긁는 거다. 피곤한 것... 

㉡‘내 가논데’ 는 ‘내가 가는 길’혹은 ‘

내 거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로 해석

하면 내가 가는 길에 달이 저물까봐 걱정

된다는 의미다. 임 귀갓길이 위험할까 봐 

달을 비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임 

잡으러 가는 길 무서울까 봐 달을 비춰달

라고 비는 거다(마, 망부석이라며). 후자로 

해석해도‘내가 다른 남자랑 떡칠까봐 겁

이 난다’, ‘내 거기가 말라간다’ 등의 의미

인데, 이 얼마나 짜증나는 협박인가!  차라

리 돌이 될 때까지 기다린 집착녀가 낫다.

“부유한 집에서는 아내를 3~4인이나 맞이하는데, 조

금만 맞지 않아도 헤어진다.”

☞ 본래는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지만 부분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었다. 다처인 경우에도 처들 간 차이는 

없었다. 참고로 고려의 박유란 사람은 부인 한 명에 첩 

한 명까지 허용하는 ‘1처1첩제’를 주장한 적이 있다. 어

떻게 됐냐고? 이 이야기를 듣고 열 받은 아낙네들이 ‘

저 늙은 거지 같은 놈’이라 욕을 퍼부어 한동안 그는 외

출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재상 중 아내를 겁내는 이

가 있어 이 황금 제도는 의논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도 

박유,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오!

“고려 풍속은 밤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 고려의 종교가 불교였던 것 알고 있지? 불교 의식인 

연등회, 팔관회는 국가적 행사로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 

즐거운 축제 기간에는 술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임금과 신하가 모두 취해 상하 관계가 무시되는 일

이 많았다. 고관대작의 종들이 서로 싸우다 던진 돌이 

왕 근처까지 날아가 왕을 모시는 신하의 허리띠가 부러

지는 등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항명 사태가 자주 일어

났다. 혹시 아나. 임금과 신하끼리 야자 타임도 했을지?

“고려인은 모두 깨끗하다. 그들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한 후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씩 목욕을 한다. 시

냇물에 남녀 구별 없이 옷을 던져 놓고 혼욕을 한다.”

☞ <고려도경>은 고려인이 아닌 중국 사신이 쓴 역사서

다. 중국인인 그에게는 자주 씻는 모습이 놀라웠나보다. 

역시... 쯧쯧. 지금 우리의 마음과 옛날 고려인의 마음이 

같아서였을까. 고려인도 중국인에게 때가 많은 것을 비

웃었다 하니, 역시 우리 조상님. 야외 혼욕까지 가능했

다니, 나 고려시대로 돌아갈래~.

“고려인들은 사신이 고려 경내로 들어오면 사람을 보

내 식사를 제공한다. 3일 동안 식사를 보내오는데, 기간

이 지나 바람에 막혀 떠나지 못하더라도 식사를 더 이

상 보내지 않는다.”

☞ 고려인은 규칙을 잘 지킨다. 손님용 식사는 3일만 제

공한다. 그가 사정이 생겨 더 오래 머물든 말든 딱 3일만 

준다. 철저한 프로 정신이다.

“고려에는 무료 급식 제도가 있다. 큰 항아리에 흰 쌀

죽을 담아두고, 대접, 국자 등도 놓아둔다. 왕래하는 사

람이 마음대로 먹게 하되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 무료 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시대다. 종교 

관련 설교를 잔뜩 퍼부은 후에야 밥을 제공하는 시대

다. 다시 한번 고려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쉬어가기
<고려도경> 속 고려인
우리 조상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드네!

야, 우리 그냥
쿨하게 화해하자.

나 잡아 봐라~

잡히면
귓방망이100대

내가 
고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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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00

얼음 위에 대나무 잎을 깔아서 

임과 내가 얼어죽을지라도

얼음 위에 대나무 잎을 깔아서 

임과 내가 얼어죽을지라도

정든 오늘밤 

더디 새었으면 좋겠네 더디 새었으면 좋겠네

독수공방에 어찌 잠이 올까

서쪽 창을 열어두니 복숭아꽃이 만개했구나

복숭아꽃은 시름이 없어 봄바람을 반기는구나

         

넋이라도 임과 한곳에 가고자 여겼더니

넋이라도 임과 한곳에 가고자 여겼더니

(이를 계속) 고집하시는 이 누구인고 누구인고

           

오리야 오리야 우유부단한 오리야

여울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오느냐

소가 얼면 여울도 좋지 여울도 좋지

남산에 자리 깔고 옥산을 베개 삼아 

금수산 이불 안에 사향각시를 안아 누워

남산에 자리 깔고 옥산을 베개 삼아

약든 가슴을 서로 맞춰봅시다 맞춰봅시다

        

아 님아! 평생 헤어짐은 모를래요

현대어 풀이

갈래: 고려가요
어조: 앙큼체, 능글체
제재: 합체의 소중함
주제: 한 놈만 기다리지 말고 다른 
놈도 먹어보세.

배경 지식
‘쌍화점’과 쌍벽을 이루는 ‘만전춘별

사’는 조선시대 꼰대 양반들이 학습을 금

지하자고 청을 올렸을 정도로 음탕한 가요

다. 사실 ‘음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매

우 주관적이어서 학자들마다 이 노래의 해

석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에 MAXIM은 가장 도발적인 해석만 사

용하도록 하겠다. 자, 한번 들어가볼까?

졸지마, 자네!

생생 작품 강의
임과 헤어진 주인공 처자는 떡매질의 욕

망을 이기지 못하고 바람둥이 남정네를 

만나 떡을 친다. 떡궁합이 좋았는지 둘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서창’은 임의 죽음을 의미한다. 서쪽

은 극락을 상징하며 이쪽 창을 열어 보

았다는 것은 남정네의 죽음을 받아들였

다는 의미다. 임의 극락왕생을 비는 것도 

잠시, 곧 ㉡‘도화’, 즉 복숭아꽃이 자신

을 괴롭힌다. 봄바람과 노닥거리는 저 복

숭아꽃처럼 자신도 한창 때인데, 독수공

방을 하자니 몸이 살살 간지러운 것이다. 

㉢‘벼기더시니’는 ‘고집하는 이’ 로 해

석된다. 주위 사람들의 정절 요구에 주인

공은 짜증이 났다. 님과 함께하고 싶었지

만 어쩔 수 없다고 소리친다.

마침내 새로운 남정네 등장! ㉣‘올’은 

오리로 오리는 남성의 성기 혹은 남성을 

비유할 때 자주 쓰인다. 그런데 이 오리, 

당신처럼 참 뺀질뺀질하다. 그에겐 드나

들 수 있는 ㉤‘여흘’, 즉 여울이 이미 존

재한다. 여울은 한 여성 혹은 사창가를 상

징한다. 다른 여자에게나 가지 ㉥‘소’, 

즉 자신에게 왜 왔냐며 여자는 앙탈을 부

린다. 그러자 남정네는 당신이 이런 태도

로 나온다면 여울로 가겠다고 능청스럽

게 대꾸한다. 익숙한 장면 아닌가? 이들

은 연애 초기, ‘밀당’의 단계에 있다. 

‘밀당’ 끝에 이루어진 합체는 1연의 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화려하다. 

㉦‘남산’에 자리를 깔고 ㉧‘옥산’을 

베개 삼아 누웠단다. 이것이야말로 무아

지경이다! 거기다 ㉨‘금수산’ 이불까지 

덮었다. ㉩‘약든 가슴’이란 ‘약손’과 같

은 관습적 어휘로 서로를 치유하는 힘을 

가진 가슴이란 의미다(모든 것을 치유하

는 약이 들어 있다면, 그 가슴 참 거대하

겠다). 서로의 가슴을 철푸덕철푸덕 맞부

딪치며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풀자고 말

한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 쉬, 쉬운 녀자!

현대어 풀이

달님 높이 돋으시어

멀리까지 비추어 주세요

저자에 가 계신걸까요

(‘제가’ 혹은 ‘당신이’) 합체를 할까 두

렵네요

어느 곳에 마음을 놓고 계세요

(당신 찾으러 가는데) 내 가는 곳 저물

까 두렵네요)

(혹은 내 거시기가 저물까 두렵네요)

갈래: 고려가요
어조: 협박체, 응석체, 피곤 유발체
제재: 신용 따윈 개나 줘버린 부부
주제: ‘니가 안 오면 내가 간다’ 
혹은 ‘니가 바람 피우면 나도 바람 
피운다’

배경 지식
‘정읍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시장에 돈 

벌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슬픈 망부석 설화다. 그런데 

‘정읍사’가 조선조의 유학자들에 의해 

음설 가요로 규정되어 배척당했다는 사실

은 알고 있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도대

체 왜? 뭔가 뒤가 구리다. 그렇다. 선생님

은 당신을 속여왔다! <고려사>에 따르면 이 

노래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순수한 애

정이 담긴 순수 서정가요지만 <중종실록>

에 따르면 이 노래는 제목부터 끝까지 음

탕한 성인가요다. 분하다. MAXIM이 진실

을 낱낱이 파헤쳐주겠다.

생생 작품 강의
‘정읍사’란 제목을 전주의 속현, 즉 지역 

명칭으로만 알고 있는 당신은 굉장히 순진

하다. 한자 ‘井(정)’ 자는 우물), ‘邑(읍)’ 

자는 고을이라는 의미다. 우물이 모인 고

을. 무슨 뜻일 것 같나? 여성의 그곳이다. 

㉠‘즌 데’는 질퍽질퍽한 곳으로 사창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두 가

지 해석이 가능하다. 화자가 다른 남자와 

떡매질을 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의미 혹

은  당신이 다른 여자와 떡매질을 하게 될

까 봐 걱정된다는 의미. 전자는 남정네가 

딴 생각 품지 않게 도발하는 것이고 후자

는 바가지를 박, 박 긁는 거다. 피곤한 것... 

㉡‘내 가논데’ 는 ‘내가 가는 길’혹은 ‘

내 거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로 해석

하면 내가 가는 길에 달이 저물까봐 걱정

된다는 의미다. 임 귀갓길이 위험할까 봐 

달을 비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임 

잡으러 가는 길 무서울까 봐 달을 비춰달

라고 비는 거다(마, 망부석이라며). 후자로 

해석해도‘내가 다른 남자랑 떡칠까봐 겁

이 난다’, ‘내 거기가 말라간다’ 등의 의미

인데, 이 얼마나 짜증나는 협박인가!  차라

리 돌이 될 때까지 기다린 집착녀가 낫다.

“부유한 집에서는 아내를 3~4인이나 맞이하는데, 조

금만 맞지 않아도 헤어진다.”

☞ 본래는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지만 부분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었다. 다처인 경우에도 처들 간 차이는 

없었다. 참고로 고려의 박유란 사람은 부인 한 명에 첩 

한 명까지 허용하는 ‘1처1첩제’를 주장한 적이 있다. 어

떻게 됐냐고? 이 이야기를 듣고 열 받은 아낙네들이 ‘

저 늙은 거지 같은 놈’이라 욕을 퍼부어 한동안 그는 외

출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재상 중 아내를 겁내는 이

가 있어 이 황금 제도는 의논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도 

박유,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오!

“고려 풍속은 밤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 고려의 종교가 불교였던 것 알고 있지? 불교 의식인 

연등회, 팔관회는 국가적 행사로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 

즐거운 축제 기간에는 술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임금과 신하가 모두 취해 상하 관계가 무시되는 일

이 많았다. 고관대작의 종들이 서로 싸우다 던진 돌이 

왕 근처까지 날아가 왕을 모시는 신하의 허리띠가 부러

지는 등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항명 사태가 자주 일어

났다. 혹시 아나. 임금과 신하끼리 야자 타임도 했을지?

“고려인은 모두 깨끗하다. 그들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한 후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씩 목욕을 한다. 시

냇물에 남녀 구별 없이 옷을 던져 놓고 혼욕을 한다.”

☞ <고려도경>은 고려인이 아닌 중국 사신이 쓴 역사서

다. 중국인인 그에게는 자주 씻는 모습이 놀라웠나보다. 

역시... 쯧쯧. 지금 우리의 마음과 옛날 고려인의 마음이 

같아서였을까. 고려인도 중국인에게 때가 많은 것을 비

웃었다 하니, 역시 우리 조상님. 야외 혼욕까지 가능했

다니, 나 고려시대로 돌아갈래~.

“고려인들은 사신이 고려 경내로 들어오면 사람을 보

내 식사를 제공한다. 3일 동안 식사를 보내오는데, 기간

이 지나 바람에 막혀 떠나지 못하더라도 식사를 더 이

상 보내지 않는다.”

☞ 고려인은 규칙을 잘 지킨다. 손님용 식사는 3일만 제

공한다. 그가 사정이 생겨 더 오래 머물든 말든 딱 3일만 

준다. 철저한 프로 정신이다.

“고려에는 무료 급식 제도가 있다. 큰 항아리에 흰 쌀

죽을 담아두고, 대접, 국자 등도 놓아둔다. 왕래하는 사

람이 마음대로 먹게 하되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 무료 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시대다. 종교 

관련 설교를 잔뜩 퍼부은 후에야 밥을 제공하는 시대

다. 다시 한번 고려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쉬어가기
<고려도경> 속 고려인
우리 조상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드네!

야, 우리 그냥
쿨하게 화해하자.

나 잡아 봐라~

잡히면
귓방망이100대

내가 
고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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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SWEET 

LITTLE 

THING
BIG

s
작고 귀엽다. 그러나 그 안에 숨은 
가슴은 폭발적이다.  고교생 신분
으로 ‘착한 글래머’ 화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최은정을 만날 이
유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오협기 
COOPERATIONS 발리 비키(www.balibiki.net) 
LEVI’S BODYWEAR(02-3442-0220)

퍼플 컬러 비키니 발리 비키

착한 글래머
촬영장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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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절개선이 독특한 원피스 수영복 빅토리아 시크릿
데님 쇼츠 에디터 소장 화이트&네이비 컬러 비키니 발리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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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찢어진 블루 티셔츠 에디터 소장
오렌지 컬러 언더웨어 LEVI’S BODYWEAR

최은정 양에게,

더운 여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

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촬영장에서 

만난 은정 양의 핫한 몸매에 저희는 

아직도 연모의 열병을 앓고 있습니

다. 낯을 많이 가린다는 은정 양이 저

희에게 방긋방긋 웃어주니 당연히 정

신이 혼미해지며 병을 얻을 수밖에

요. 아아, 당신은 ‘착한 글래머’가 아

니라‘나쁜 글래머’입니다! 

촬영 날 은정 양은 급성 장염 때문

에 컨디션이 매우 나빴습니다. 하지

만 우린 장염 환자에게 아이스크림

을 먹이고 찬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달라고 부탁했죠. 부디 우리의 몰염

치를 이해해요. 그런 훌륭한 모델(이

라고 쓰고 가슴이라고 읽는다)을 어

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

아하는 과목이 있냐고 물으니 “이미 

담 쌓은 지 오래다”라며 그나마 “체

육과 음악을 좋아한다”고 마지못해 

대답하던 당신의 쿨한 모습이 떠오

릅니다. 부디 좋은 성과 있으시길. 공

부하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요. 무

료로 과외해 드릴게요. MAXIM의 모

든 남자 직원이 은정 양의 과외 선생

이 되어주겠다고 피의 전쟁을 벌이

겠죠. 승리의 열매는 아주 크고 달콤

할 겁니다.

그리고 제발 “살 빼야 한다”는 소린 

하지 말아요. 지구 종말보다 더 슬픈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홍대 근처에 

놀러오면 고기 사줄게요. 잘 지내요. 

보고 싶을 거예요. 

2010년 8월 ,

당신의 싸이 일촌이 되고 싶은 

MAXIM 에디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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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죠. 승리의 열매는 아주 크고 달콤

할 겁니다.

그리고 제발 “살 빼야 한다”는 소린 

하지 말아요. 지구 종말보다 더 슬픈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홍대 근처에 

놀러오면 고기 사줄게요. 잘 지내요. 

보고 싶을 거예요. 

2010년 8월 ,

당신의 싸이 일촌이 되고 싶은 

MAXIM 에디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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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0 MAXIM 119

+
블랙 컬러 워치
998,000원 CITIZEN
브랜드 로고 디자인의 화이트 컬러 티셔츠 
36,000원 LIFUL
빗살 무늬의 블랙 컬러 라인이 돋보이는 드로즈 
48,000원 GUESS UNDERWEAR

블랙 & 화이트 컬러의 기하학 패턴 티셔츠
44,800원 Kai-aakmann

핑크 & 화이트 컬러의 스트라이프 언더웨어
30,000원대 

EMPORIO ARMANI UNDERWEAR

STYLE

촬영장 침투하기

떨어져 있을 때도 마음은 늘 하나.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H MAKE-UP m&m
                          MODELS 송원석, 천영은  ASSISTANT 조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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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0 MAXIM 121

옐로 컬러 언더웨어
143,000원 Calvin Klein Underwear

욕조에 걸린 형광 옐로 컬러 티셔츠
45,000원 adidas Originals

다양한 색의 스트라이프 패턴 양말
15,000원 SYSTEM HOMME

퍼플 컬러 슈즈
39,800원 SHOE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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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0 MAXIM 123

퍼플 컬러 언더웨어
가격 미정 GUESS UNDERWEAR
퍼플 컬러 슈즈
39,800원 SHOESONE

중앙과 옆에 뱀피 무늬를 
포인트로 넣은 블랙 드로즈

22,000원 
EGOIST INNERWEAR

왼손에 쥔 네이비 컬러 티셔츠
19,000원 CON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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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0 MAXIM 125

남)
숫자가 적혀 역동적 느낌의 
반소매 티셔츠
49,000원 JEEP

여)
브랜드 네임과 영어 문구의
조합이 깔끔한 화이트 티셔츠
36,000원 LIFUL

데님 프린팅 커플 언더웨어 
남성 드로즈 53,000원 
여성 브래지어 68,000원 
모두 LEVI’S BODYWEAR 

COOPERATIONS CITIZEN, SYSTEM HOMME, CONVERSE, JEEP, TOMMY HILFIGER(02-2138-7769) GUESS UNDERWEAR(02-514-0693) 
adidas Originals(02-3447-7701) Kai-aakmann, EMPORIO ARMANI UNDERWEAR, Calvin Klein Underwear(3446-7725) EGOIST INNERWEAR, 
LEVI’S BODYWEAR(02-3442-0220) LIFUL(www.liful.co.kr) SHOESONE(www.shoes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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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 2010 MAXIM 127

STYLE

EYE CANDY
내 눈에 캔디! 

올 여름 당신을 돋보이게 해줄 선글라스는 에비에이터
(비행사) 스타일과 1980년대 유행한 웨이페어러(여행
자) 스타일이다. 웨이페어러는 렌즈 양 옆으로 안경테
가 살짝 튀어나와 자유분방해 보이면서 다양한 얼굴
형에 잘 어울리는 게 장점이다. 두 스타일은 1980~90
년대 초반의 거의 모든 영화와 드라마를 장식했는데, 
<탑 건>의 톰 크루즈, <영웅본색>의 주윤발, 그리고 요
즘 애들은 모르는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의 최고 청
춘 스타 홍학표나 김찬우, 장동건 등의 당시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그림인지 대충 감이 올 거다. (모르는 
척 하지 맛!)

PHOTOGRAPHS BY NICK FERRARI

RIM SHADY

1 D&G DD8067 20만 원대 2 Persol PO 2962 30만 원대 3 Oakley Frogskins Collectors Editions 10만 원대 4 Gucci 

GG1628/S 30만 원대 5 Mosley Tribes Hagen Aviators 20만 원대 6 Carrera Vintage Endurance 10만 원대  7 Jil Sander 

JS626S 30만 원대 8 Ray-Ban CATS 5000 10만 원대 (미국 현지 판매 가격 기준)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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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졌나? 눈길도 안 주는 여자를 흠모하고 있다고?

                         그녀가 없으면 죽을 것 같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라. 

PHOTOGRAPHS BY ROGER J. RENBERG (MAXIM INDIA)
                        STYLE DIRECTION RINYAOKHAN JAJO (MAXIM INDIA) 

                            그녀가 있건 말건 지구는 잘만 돌아가고 당신이 먹고 자고 싸는 데 큰 지장 없다. 당신은 그녀가 곁에 없어도 괜찮다.

           그래, 꽤 괜찮은 놈이다. 그간 음주와 불면증의 무한 루프를 돌면서 생긴 다크서클 친구를 굳이 숨길 필요도 없다.

                                            방금 막 여자에게 차였거나 이별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스타일이 여기 있다. 

'With You
Or Without You'

STYLE
LOOKS GOOD WITH 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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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디테일의 반팔 코트
Rishta by Arjun Saluja

재킷과 바지 
Cuè

티셔츠 
munkee.see.munkee.doo

모자 
Tie Rack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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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브레스트 셔츠
munkee.see.munkee.doo

“곰돌이 푸처럼 바지 벗고 다니면
             여자들이 귀여워해줄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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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상의와 네이비 바지
munkee.see.munkee.doo

피코트
Fightercock by Abhishek Gupta and Nandita B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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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munkee.see.munkee.doo
반바지
Cuè
스니커즈
Adidas Originals

“여자 따위 필요 없어요. 지금 난 내 물건으로
                        내 동굴을 탐험하는 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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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
Rajesh Pratap Singh
셔츠
Rajvi Mohan
바지
Nitin Bal Chauhan
신발
Cuè
모자
Tie Rack Londo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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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바지와 신발 
Gauray

“앙드레 김처럼 입지 않으면
                  한국 여자랑 잘 수 없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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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화보는 인도판 MAXIM의 패션 화보이며 여기 등장한 의류를 국내에서 구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인도 현지 멋쟁이가 되어 카레 향 풍기는 인도 미녀를 끌어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MAXIM은 글로벌 매거진입니다. 

MAXIM 독자님도 글로벌하게 매력을 발산해 한국의 DNA로 세계만방을 하얗게, 촉촉하게 물들이기 바랍니다. 나마스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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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먹으면 여자친구 
            생기는 거 확실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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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HOW TO

STYLING TIP
STEP 1. STREET FASHION
청바지와 티셔츠만으로 간지 나는 방법? 여자 만날 때 옷 잘 입는 법?
당신의 친절한 쇼핑메이트가 되길 자처한 전문가가 직접 어디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떻게 입어야 할지 알려준다. 지갑 열 준비 됐나?
BY 조정진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BROWNBREATH(www.brownbreath.com) 

STYLING TIP
당신의 친절한 쇼핑메이트가 되길 자처한 전문가가 직접 어디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떻게 입어야 할지 알려준다. 지갑 열 준비 됐나?

모든 제품 BROWNBREATH    
1. 얇은 선이 격자로 교차된 핀 체크 무늬 셔츠는 매 시즌 조금씩 다른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베스트 아이템. 62,000원 
2. 이번 시즌 포켓 티셔츠 중에서 가장 베이식한 디자인으로 연한 레몬 컬러에 단추 장식과 라벨이 포인트인 심플한 티셔츠. 36,000원
3. 슬림한 피트 감이 특징인 치노 쇼츠는 엉덩이 부분에 악수하는 두 손이 연결된 모양의 로고를 자수로 새겨 인간 관계를 형상화했다. 58,000원 
4.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내구성을 높여 한층 업그레이드 한 스테디셀러 백팩이다. 148,000원 
5. 뒷부분이 메시 소재인 캡으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 마디가 모자 앞 부분에 자수로 새겨 있다.“망상에서 깨어나라.” 32,000원
6. 음악 캠페인 시리즈로 2006년 한정 발매한 제품을 다시 디자인했다. ‘Hardworking’이라는 문구와 피아노 그림이 뮤지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다. 36,000원 
7. 엠넷 미디어와 합작해‘우리가 즐기는 음악을 죽을 때까지 즐길 수 있도록 지키자’라는 슬로건 아래 브라운 아이드 소울, 에픽하이, 360사운드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티셔츠를 포장하는 겉봉투는 토트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데 쓰인다. 38,000원
8. 페이퍼 토이 브랜드‘모모트’와 컬래버레이션한 제품으로, 브라운브레스의 옷을 입고 있는 디렉터의 얼굴을 형상화했다. 각 5,000원  

BROWNBREATH
티셔츠 선물받기

ORIGINAL 
STREET FASHION 
스트리트 패션은 모두 컬러풀

하면서 소화하기 어려운 난해

한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건 금

물. 심플한 것을 좋아하는 당신

에게 추천한다. 
브랜드 로고가 새겨있는
그린 컬러 캡 34,000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은
그래픽 티셔츠 62,000원
워싱을 살짝 가미한 밝은
색상의 데님 팬츠 98,000원
포켓이 여러 개인 블랙 백팩 
198,000원 

WORK WEAR 
STYLE
같은 데님 소재지만 농도를 
달리해 복고 느낌의 청-청 
패션이 세련되고 깔끔한 모
습으로 변신했다. 
데님 특유의 거친 느낌이
덜한 셔츠 62,000원 
셀비지 원단 팬츠
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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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HOW TO

STYLING TIP
STEP 1. STREET FASHION
청바지와 티셔츠만으로 간지 나는 방법? 여자 만날 때 옷 잘 입는 법?
당신의 친절한 쇼핑메이트가 되길 자처한 전문가가 직접 어디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떻게 입어야 할지 알려준다. 지갑 열 준비 됐나?
BY 조정진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BROWNBREATH(www.brownbreath.com) 

Store:BROWNBREATH

모든 제품 BROWNBREATH    
1. 얇은 선이 격자로 교차된 핀 체크 무늬 셔츠는 매 시즌 조금씩 다른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베스트 아이템. 62,000원 
2. 이번 시즌 포켓 티셔츠 중에서 가장 베이식한 디자인으로 연한 레몬 컬러에 단추 장식과 라벨이 포인트인 심플한 티셔츠. 36,000원
3. 슬림한 피트 감이 특징인 치노 쇼츠는 엉덩이 부분에 악수하는 두 손이 연결된 모양의 로고를 자수로 새겨 인간 관계를 형상화했다. 58,000원 
4.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내구성을 높여 한층 업그레이드 한 스테디셀러 백팩이다. 148,000원 
5. 뒷부분이 메시 소재인 캡으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 마디가 모자 앞 부분에 자수로 새겨 있다.“망상에서 깨어나라.” 32,000원
6. 음악 캠페인 시리즈로 2006년 한정 발매한 제품을 다시 디자인했다. ‘Hardworking’이라는 문구와 피아노 그림이 뮤지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다. 36,000원 
7. 엠넷 미디어와 합작해‘우리가 즐기는 음악을 죽을 때까지 즐길 수 있도록 지키자’라는 슬로건 아래 브라운 아이드 소울, 에픽하이, 360사운드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티셔츠를 포장하는 겉봉투는 토트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데 쓰인다. 38,000원
8. 페이퍼 토이 브랜드‘모모트’와 컬래버레이션한 제품으로, 브라운브레스의 옷을 입고 있는 디렉터의 얼굴을 형상화했다. 각 5,000원  

BROWNBREATH
티셔츠 선물받기

ORIGINAL 
STREET FASHION 
스트리트 패션은 모두 컬러풀

하면서 소화하기 어려운 난해

한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건 금

물. 심플한 것을 좋아하는 당신

에게 추천한다. 
브랜드 로고가 새겨있는
그린 컬러 캡 34,000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은
그래픽 티셔츠 62,000원
워싱을 살짝 가미한 밝은
색상의 데님 팬츠 98,000원
포켓이 여러 개인 블랙 백팩 
198,000원 

WORK WEAR 
STYLE
같은 데님 소재지만 농도를 
달리해 복고 느낌의 청-청 
패션이 세련되고 깔끔한 모
습으로 변신했다. 
데님 특유의 거친 느낌이
덜한 셔츠 62,000원 
셀비지 원단 팬츠
98,000원   

TIPS, TIPS!

브라운브레스는 어떤 브랜드인가? 

브라운브레스는 4명의 각기 다른 브랜드 디자이

너가 만나 설립한 숍이다. 그래픽 티셔츠를 시작

으로, 현재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

다.‘Spread the Message’란 슬로건 아래 제품에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고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목적이다. 

매장에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가?

홍대에 2개의 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식 숍

에는 BROWNBREATH 제품을 중심으로, VIVA-

STUDIO, ATTIC, BRIXTON, BREEZ WAY, BURIED 

ALIVE, HAPPY SOCKS 등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

를 함께 판매한다. 또 하나의 숍에는 스웨덴 브랜

드 CHEAP MONDAY 팝업 스토어(인터넷 팝업창을 

생각하면 된다. 특정 브랜드를 단기간에 홍보하고 

사라지는 임시 매장)를 장기간 진행한다.  

주력 상품은?

브랜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담은 그래픽 티셔츠

와 독특한 디자인에 실용성과 합리적 가격까지 갖

춘 가방이 대표 아이템.

어떤 체형의 사람과 어울리는 브랜드인가?

편안한 피트 감과 튀지 않는 컬러는 평범한 사람들

이라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 코디에 마무리는 

얼굴이라고 누가 그러더라(웃음).

여자친구와 함께 온 남자 손님이 가장 많이 구입

하는 아이템은?

요즘 고딩도 똑같은 색감의 커플룩은 안 입는다. 대

놓고 똑같이 맞춰 입는 것보다는 소품을 이용하는 

게 더 멋스럽다. 최근 가방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커플 가방을 많이 구매하는 편이다.

 

쇼핑팁 
가격 먼저 보지 마라. 제품이 지닌 가치가 가격에 묻히

고 만다. 싼 것만 찾으면서 고급이길 원하는 것은 3분 

요리 된장국을 먹고 왜 깊은 맛이 안 나냐고 화내는 것

과 같다. 그래도 가격부터 보겠다는 사람은 차라리 동

대문을 가자. 

TPO(Time, Place, Occasion)별 코디 방법 

평상복: 티셔츠 + 청바지/ 체크 셔츠 + 치노 팬츠

소개팅&미팅: 블레이저(몸에 붙는 스타일의 싱글 재

킷) + 민무늬 티셔츠/ 피케 셔츠 + 롤업 팬츠

휴가 나온 군인: 짧은 머리 가리려고 모자 쓰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라! 

컬러 매치 시 주의해야 할 점
색 대비가 심한 옷은 피하자. 옷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의 색상만 강조되어 특정 부분만 떠 보이기 때문에 

좋은 실루엣을 기대할 수 없다.

마른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믹스 매치 방법
7부 티셔츠 위에 반팔 티셔츠를 매치하는 것. 마른 사람

은 반팔 티셔츠만 입었을 때 다소 빈약해 보이는데 7부 

티셔츠가 그 단점을 보완한다. 

체형별 의류 선택법
마른 체형은 타이트한 옷은 피하고, 넉넉한 티셔츠를 여

러 개 겹쳐 입거나 배기팬츠를 입어 보완하자. 뚱뚱한 

사람이 큰 옷을 입으면 더 뚱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의 셔츠와 면바지로 커버하자. 키가 작으

면 슬림한 스타일로 최대한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코디

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 티셔츠만으로 간지 내는 법
티셔츠는 체형이 너무 마르거나 뚱뚱하면 스타일을 잘 

살리기가 어렵다. 적당하게 슬림하면서도 탄탄한 몸매

가 가장 이상적이고, 넓은 어깨의 소유자라면 티셔츠가 

금상첨화. (에디터 왈: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다니 가만 

두지 않겠어.)

한여름에도 멋지게 비니를 쓰는 법
한여름에 비니 착용은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자 앞에서는 절대 입지 말아야 할 의상
아직도 모르겠는가? 민소매 티셔츠, 통 큰 7부 반바지. 

그중 건빵바지는 최악이다.

본인만의 의류 보관법
티셔츠는 잘 개어 색상별로 정리해놓는다. 바지는 개지 

않고 옷걸이에 걸어놓는다. 청바지는 입으면서 자연스러

운 워싱을 만드는데, 착용 후 그냥 접어두면 땀 등 때문

에 원하지 않는 주름과 워싱이 생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스트리트 브랜드
클래식함 속에 미니멀한 디자인의 ‘BREEZWAY’란 모

자 브랜드를 선호한다.

최진수
BROWNBREATH 인터네셔널 세일즈

BMX 라이더. 패션브랜드에서 근무 

경력은 약 3년째고, 많은 일에 도전

해 보고 싶은 혈기 왕성한 고추다.

브라운브레스 관계자가 자주 찾는 브랜드
Urban outfitters - www.urbanoutfitters.com
Revolve clothing - www.revolveclothing.com
Zozo-town - www.zozo-town.com

눈여겨 볼 스트리트 브랜드 숍
LIFUL - www.liful.co.kr     
PR1ZM - www.pr1zmstore.com
WORKSOUT - www.worksout.co.kr >

스트리트 패션과 거지 패션은 한 끝 차이. 
STREET + FASHION

스트리트 패션이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 뉴욕 스케이트보

드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생긴 스트리트 패션

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보수 체제

에 대한 반항으로 시작해 하급 문화로 취급됐

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을 기점으

로 전 세계적 이목을 끌면서‘자신의 개성을 나

타낼 수 있는 다양한 옷’이라는 의미로 확장됐

다. 최근에는 개성의 표출 보다는 특정 브랜드

를 추종해 입는 사람도 많아졌다.

요즘 뜨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 

명품 브랜드나 디자이너 브랜드 전유물이었던 

고가의 아이템(가죽 재킷, 윙팁 부츠, 셀비지 데

님 등)을 스트리트 브랜드에서 재해석해 저렴한 

소재를 사용,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여 좋은 반

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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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코리아는 자사의 세계 최경량 렌즈 교환식 3D 카메라 알파 NEX의 펌웨어 업그레

이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NEX의 3D 파노라마 기능 업그레이드는 누구나 

LG전자가 장마철을 대비해 가정용 7종, 대용

량 상업용 2종 등 2010년형 제습기 9종을 출

시했다. 이번 2010년형 제습기는 강력한 제습 

성능뿐 아니라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적용

해 인체가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50~60% 

수준으로 실내 습도를 유지한다. 특히 신종플

루(H1N1) 등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TVF(토털 바

이러스 필터)를 채용해 공기 청정 기능을 더

욱 강화했다. 

가격 20만~40만 원. 문의 www.lge.co.kr

시계 브랜드 시티즌(CITIZEN)이 2010년 신

모델과 시리즈별 테크놀로지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티즌

의 대표 기술인 에코 드라이브(Eco-Drive)

와 지난 80년간 개발해온 독보적 시계 기

술, 브랜드 히스토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

다. 창조적 기술과 예술적 디자인의 집약

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시티즌

은 전국 유명 백화점 내 갤러리어 클락 매

장과 공인된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284-1300

이번에 출시한 ‘람대쉬 ES-LT 50’은 3중날 곡선형 면도망을 장

착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밀착감을 높여 간편한 면도를 도

와준다. 또한 피부 굴곡에 따라 움직이는 다방향 무빙 헤드 방식

으로 밀착력이 좋아 짧은 수염도 놓치지 않는 깔끔한 면도가 가능

하다. 색상은 퓨어 블랙이며, 가격은 18만9천 원. 

문의 02-566-2783

라이프스타일 이너웨어 ㈜엠코르셋은 속옷

도 멋스럽게 입고 싶어 하는 남성에게 르페 

옴므 드로즈 3종 세트를 선보인다. 전체적으

로 연한 아이보리 컬러의 르페 로고가 프린

트되어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36700원인 르페 옴므 드로즈 3종 세트 구매 

시 머슬 티셔츠를 무료로 증정한다. 

문의 1544-6101

 

알파, 렌즈 교환식 3D 카메라 
NEX 펌웨어 업그레이드 실시

아시아 대표 맥주 타이거는 제품 패키지 리뉴얼을 기념해 전국 수입맥주 전문점 및 

바, 이마트 점포를 대상으로 제품 소진 시까지‘타이거맥주, 여름 맞이 소비자 프로모

션’을 실시한다. 이번 패키지 리뉴얼은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의‘플래티늄 컬러’

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타이거 티셔츠를 입고, 타이거 전용잔을 들고 이번 

휴가 제대로 즐겨보자! 

문의 www.tigerbeer.co.kr

타이거 맥주,
여름 맞이 소비자 프로모션

LG 제습기로 장마철도 
뽀송뽀송하게

CITIZEN, 2010 신제품 출시 행사

파나소닉코리아, 3중날 곡선형 
전기면도기 2종 출시

 ‘르페 옴므 드로즈 3종 
세트’ 구매 시 머슬 티셔
츠 무료 증정

직접 3D 제작물을 만들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

를 받는다. 

문의 1588-0911 

비즈니스맨을 위한 비쿰(BEQUEM) 크로스백
비쿰이 비즈니스맨을 위해 오피스 룩에 활

용도가 높은 ‘맨즈 패턴 비즈니스 백’을 

제안한다. ‘맨즈 패턴 비즈니스 백’은 부

드러운 소가죽과 PVC 소재로 만들어, 고

급스러움은 물론 가벼운 착용감까지 선사

한다. 여기에 심플한 브라운 색 가죽 라인

이 세련된 절제미를 더한다. 

문의 02-417-7204 www.bequem.co.kr

옆집에 사는 우리 빙고가 냉동고가 되어 돌아왔

다. 한여름, 방안에 두고 급속 냉각을 하기위해서

도 안성맞춤이다. 빙고는 영하 23~15°C까지 1°C

씩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지 오픈 

핸들과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서랍 5칸, 투명 선

반 2칸 등으로 보관과 내부 정리와 사용에 편리

성을 강화했다. 쿨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여, 빙

고를 불러보자.

가격 740,000원 www.lge.com

진정한 남성에게 품격과 가치를 제공하

는 프랑스 138년 전통의 세계적 남성 명

품에서 기능성 언더웨어를 출시한다. 몸

의 온도를 -3°C 낮춰주는 청량 섬유로 

더운 여름에 적합한 ICE FIL, 피부를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DRY-ZONE과 

우수한 신축성이 장점인 EURO JERSEY

로 구성되었다.

문의  02-2106-3592  

www.st-dupont.co.kr

매일유업이 100% 천연 과일야채 주스인 썬업 과일야채샐

러드 퍼플을 새롭게 출시했다. 몸에 좋은 5가지 과일인 포

도, 사과, 자두, 블루베리, 적포도와 당근, 고구마, 토마토, 

비트, 레드비트 5가지 채소로 만들어진 100% 과일야채 주

스로 썬업 과일야채샐러드 퍼플 한 컵에는 일일 과일 섭

취 권장량 150g이 들어 있어 바쁜 직장인들이 건강을 챙

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격 1,200원 문의 02-2127-2215

패션 리더는 두 계절을 앞서간다. 리더가 아

니라고 해도 가을 옷을 지금 마련하는 센스 

정도는 발휘하자. 아메리칸 클래식 브랜드 타

미힐피거에서 깅엄 체크 셔츠 라인을 선보인

다. 코튼포플린 소재는 늦여름부터 가볍게 착

용할 수 있는 소재이며, 치노 팬츠나 데님과

도 환상의 짝꿍이다. 색상은 화이트, 블루, 네

이비, 레드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www.tommy.co.kr

에스.티. 듀퐁, 기능성 
언더웨어 제품 선보여 

올여름, 톡톡 튀는 슈즈 패턴 프린트의 슈즈 패턴 

컬렉션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맘껏 뽐내

보자. 슈즈 패턴 컬렉션은 70년대의 클래식한 스

타일에 볼륨 감이 있는 디자인의 팬텀4 슈즈를 그

래픽 요소로 활용해 집업 후드와 반바지로 구성했

다. 색상은 화이트, 네이비의 심플한 컬러를 채용

해 클래식한 멋을 강조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소

재로 몸을 감싸보자.

www.conversekorea.com

매일유업, 썬업 과일야채샐러드 
주스 퍼플 출시

타미힐피거, 클래식 깅엄 
체크 셔츠 출시

헤지스(HAZZYS), 
빈티지 로잉(Vintage Rowing) 
라인 진행

컨버스(CONVERSE) 슈즈 패턴의 
클래식한 캐주얼 라인 

LG전자, 냉동 전용 냉장
고 빙고(氷庫) 출시

필립스의 새로운 MP4 플레이어, 
고기어(GoGear) 뮤즈 
MP3의 음질이 살짝 아쉬웠던 민감한 귀의 소유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고기어 뮤즈는 원음이 

MP3 파일로 압축될 때 손실 부분을 복원하는 풀사운드 음장기술을 탑재해 가장 CD에 가까운 음질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서라운드 사운드 기능과 HDMI 단자를 채용해 HD 화질의 영화 감상까지 지원한다. 

인체공학적 소음 방지 디자인은 당신 귀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가격 199,000원, 239,000원 www.philips.co.kr 

LG패션 헤지스가 2010FW 첫 번째 시즌 테마인 빈

티지 로잉 라인을 진행한다. 이번 라인은 로잉 클

럽을 테마로, 미니멀한 컬러 그룹을 빈티지 워싱 

처리, 매 시즌 헤지스에서 선보인 케임브리지 로

잉 클럽의 다양한 그래픽을 새롭게 창조해 차별화

를 꾀했다. 블랙&화이트를 기본 컬러로 집업 후드

와 티셔츠, 캐주얼 재킷, 스커트, 트레이닝 팬츠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441-8631, www.hazz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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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우리 빙고가 냉동고가 되어 돌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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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740,000원 www.l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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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권장량 150g이 들어 있어 바쁜 직장인들이 건강을 챙

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격 1,200원 문의 02-2127-2215

패션 리더는 두 계절을 앞서간다. 리더가 아

니라고 해도 가을 옷을 지금 마련하는 센스 

정도는 발휘하자. 아메리칸 클래식 브랜드 타

미힐피거에서 깅엄 체크 셔츠 라인을 선보인

다. 코튼포플린 소재는 늦여름부터 가볍게 착

용할 수 있는 소재이며, 치노 팬츠나 데님과

도 환상의 짝꿍이다. 색상은 화이트, 블루, 네

이비, 레드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www.tommy.co.kr

에스.티. 듀퐁, 기능성 
언더웨어 제품 선보여 

올여름, 톡톡 튀는 슈즈 패턴 프린트의 슈즈 패턴 

컬렉션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맘껏 뽐내

보자. 슈즈 패턴 컬렉션은 70년대의 클래식한 스

타일에 볼륨 감이 있는 디자인의 팬텀4 슈즈를 그

래픽 요소로 활용해 집업 후드와 반바지로 구성했

다. 색상은 화이트, 네이비의 심플한 컬러를 채용

해 클래식한 멋을 강조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소

재로 몸을 감싸보자.

www.conversekorea.com

매일유업, 썬업 과일야채샐러드 
주스 퍼플 출시

타미힐피거, 클래식 깅엄 
체크 셔츠 출시

헤지스(HAZZYS), 
빈티지 로잉(Vintage Rowing) 
라인 진행

컨버스(CONVERSE) 슈즈 패턴의 
클래식한 캐주얼 라인 

LG전자, 냉동 전용 냉장
고 빙고(氷庫) 출시

필립스의 새로운 MP4 플레이어, 
고기어(GoGear) 뮤즈 
MP3의 음질이 살짝 아쉬웠던 민감한 귀의 소유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고기어 뮤즈는 원음이 

MP3 파일로 압축될 때 손실 부분을 복원하는 풀사운드 음장기술을 탑재해 가장 CD에 가까운 음질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서라운드 사운드 기능과 HDMI 단자를 채용해 HD 화질의 영화 감상까지 지원한다. 

인체공학적 소음 방지 디자인은 당신 귀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가격 199,000원, 239,000원 www.philips.co.kr 

LG패션 헤지스가 2010FW 첫 번째 시즌 테마인 빈

티지 로잉 라인을 진행한다. 이번 라인은 로잉 클

럽을 테마로, 미니멀한 컬러 그룹을 빈티지 워싱 

처리, 매 시즌 헤지스에서 선보인 케임브리지 로

잉 클럽의 다양한 그래픽을 새롭게 창조해 차별화

를 꾀했다. 블랙&화이트를 기본 컬러로 집업 후드

와 티셔츠, 캐주얼 재킷, 스커트, 트레이닝 팬츠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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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바세린의 애프터 선 알로에 베라 

젤은 시원한 젤 타입으로, 햇빛과 자외선

에 오래 노출된 피부를 즉각 진정시켜주고 

청량감을 부여해 피부에 상쾌함을 선사한

다. 휴가지에서 여름을 핫하게 즐겼다면  알

로에 성분 젤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자. 

문의 080-041-7100 

www.unilevervaseline.co.kr

글렌피딕 스코틀랜드 본사인 윌리엄그랜트앤선즈는 

500ml 위스키에 익숙한 한국인을 위해 글렌피딕 중

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15년산과 18년산을 작은 사이

즈로 출시한다. 달콤한 꿀과 바닐라 향이 시나몬, 생

강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맛을 내는 15년산과 장기간 

숙성을 거쳐  만들어진 달콤함이 전통적 오크 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18년산의 글렌피딕은 당신

에게 즐거운 음주 시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문의 02-2152-1611

유니크한 디자인과 트렌디한 제품으로 전 

세계 39개국을 거쳐 많은 이에게 사랑 받

는 글램록이 특별히 실용성과 기능성을 고

려해 제작한 걸프스트림 컬렉션은 인체공

학적 연구와 손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에 따

른 정확한 비율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되

었고, 크로노그래프와 스리 핸즈를 갖추

어 기능성을 높였다. 독특한 디자인과 인

체공학적으로 이루어진 글램록의  걸프스

트림 컬렉션은 명품 시계 전문 부티크 숍

인 HOROLOGIUM(오롤로지움)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284-1332 www.horologium.co.kr

만다리나 덕의 멜로즈 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출시되

어 마니아 층과 패셔니스타들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폴리아미드 소재를 사용해 매우 가볍고 콤팩트한 디자

인과 효율적 수납공간이 돋보이면서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

다. 실용적인 기능성에 더해 백팩, 쇼퍼백, 크로스백 총 3가지 

스타일로 구성 되었고 다크 그린을 비롯해 네이비 블루, 블랙 

등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3496-8041

고급 패션 워치 브랜드 알바에서 2010년 시그

나 리미티드 에디션 블레이징 쿨을 출시한다. 

블레이징 쿨은 무광택 스틸과 골드 컬러의 대

비가 양면적 매력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문

자판에 적용된 카본 소재와 기계적 느낌의 디

자인은 엔진 기관을 연상시켜 남성미를 더한

다. 전 세계를 통틀어 1,876개만 생산되었으

며 국내에는 150개 한정 출시된다. 가격 미정. 

문의 02-511-3182 www.albawatch.co.kr

 

유니레버 바세린이 
제안하는 휴가철 
피부 관리법!

그래픽 요소를 첨가한 겐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디자인

한 ‘롤 온 데오도란트’는 여성용 3종과 남성용 3종으로 

출시되며, 땀이 나는 것을 24시간 효과적으로 억제해준

다. 가볍고 부드러운 텍스처는 여름철 의상에 어떠한 잔

여물도 남기지 않아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다. 

가격 34,000원 문의 080-344-9500 

www.kenzoperfume.co.kr

겐조(KENZO)의 가볍고 상쾌한
롤 온 데오도란트

싱글 몰트 위스키, 글렌피딕
15년, 16년산 미니 시리즈

글램 록의 새로운 라인, 
걸프스트림 컬렉션
(Gulfstream Collection)

만다리나 덕(MANDARINA DUCK), 
멜로즈(Melrose) 라인 출시

ALBA, 블레이징 쿨
(BLAZING COOL) 출시

8월 더위, 얼려서 즐기는 
맥캘란(MACALLAN)
시원하게 얼려먹는 위스키는 당신의 뜨거운 여름을 식혀

줄 것이다. 싱글 몰트 위스키 맥캘란은 냉동실에서 12시

간 이상 얼려서 먹을 경우 살아 있는 질량감과 함께 부드

러운 맛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드럽게 입

안 가득 퍼지는 맛 이외에도 맥캘란이 가지고 있는 풍부

한 말린 과일, 시트러스, 오렌지 맛과 향의 알싸함이 당신

의 여름을 달래준다.

가격 243,000원 문의 02-3468-4600

도회적이고 세련된 감성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

성들을 위한 휴고보스 워치에서 2010년 S/S 시즌

을 맞이해 더욱 댄디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신제

품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라운드 케이스에 로마 숫자 인덱스와 버티

컬 텍스처가 더욱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사한다. 

올 시즌 휴고보스 워치의 신제품과 함께 진정한 

남성미를 한껏 뽐내보자. 가격 439,000원

문의 02-3284-1300 www.galleryoclock.co.kr

유니크한 디자인과 화려한 색감으로 패션 피플들

의 사랑을 받고 있는, D&G Time에서 2010년 젠틸 

컬렉션을 선보인다. 젠틸 컬렉션은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악어 무늬의 다크브라운 컬러 가죽 스

트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클래식하면서도 스포

티한 분위기를 동시에 연출할 수 있다. 

가격 294,000원 문의 02-3284-1300 

www.galleryoclock.co.kr

트랜드를 리드하는 브랜드 시스템과 시스템 옴므

에서 지난 7월 2일 저녁, 서울 신사동 ‘톰그레이 

하운드 다운스테어’에서 다이내믹한 사운드와 아

티스틱한 전시, 그리고 금요일 밤의 열기를 만끽할 

수 있는 사운드 아트 파티를 열었다. 모든 이가 함

께 즐길 수 있는 파티 형식으로 보다 폭넓은 공감

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www.system.co.kr

프렌치 패션의 정석을 보여주는 A.P.C.가‘Return to 

Basics’을  모티브로 2010 F/W 컬렉션을 선보인다. 

테일러드 재킷부터 팬츠, 원피스는 물론 신발까지 갖

춘 A.P.C.의 아이템들은 머스터드, 로열 블루, 브라운 

등 프렌치 감성의 멋진 컬러로 구성되었다.  

언제나‘조금 더’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A.P.C. 

아이템으로 다가오는 2010 F/W 시즌을 준비해보자.  

D&G Time,  젠틸(GENTEEL) Collection

모던함과 클래식을 지향하는 남성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지이크에서 F/W 시즌을 맞아 로맨틱 스테

이트 슈트를 선보인다. 지이크 고유의 감성이 묻

어나는 세련된 디자인의 로맨틱 스테이트 슈트와 

함께 남자의 계절인 가을, 세련되고 감각적 스타일

링으로 멋진 트랜드세터가 되어보자.

www.sieg.co.kr

시스템과 시스템 옴므, 
Sound Art Party

A.P.C, 2010 F/W Collection

CK 캘빈클라인 액세서리, 2010 F/W Collection 
                               뉴맨(NEWMAN) 

HUGO BOSS WATCH, 
2010 S/S 신제품 출시

패셔니스타들의 핫 아이템,
DOX Japan 보잉 선글라스

강렬한 태양 빛에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

함이 필요한 8월. DOX Japan의 보잉 선

글라스를 주목하자. 클래식함을 잃지 않

으면서도 모던한 블랙과 골드 템플을 사

용해 세련된 감각을 더했다. 올여름을 책

임질 원 포인트 아이템, DOX Japan의 보

잉 선글라스로 올여름 빛나는 태양 아

래 더욱 빛나는 남자의 스타일을 완성

해보자. 

문의 053-856-5156

CK 캘빈클라인 액세서리에서 시티 캐주얼 

룩을 즐기는 패션 피플들을 위해 모던한 스

타일의 뉴맨 시리즈를 제안한다. 심플한 나

일론 보디에 실버 메탈릭 디테일이 돋보이

는 뉴맨은 블랙과 그레이 컬러로 선보이며 

크기에 따라 3가지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57

지이크,
Romantic State Suit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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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BUYER’S EDGE

유니레버 바세린의 애프터 선 알로에 베라 

젤은 시원한 젤 타입으로, 햇빛과 자외선

에 오래 노출된 피부를 즉각 진정시켜주고 

청량감을 부여해 피부에 상쾌함을 선사한

다. 휴가지에서 여름을 핫하게 즐겼다면  알

로에 성분 젤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자. 

문의 080-041-7100 

www.unilevervaseline.co.kr

글렌피딕 스코틀랜드 본사인 윌리엄그랜트앤선즈는 

500ml 위스키에 익숙한 한국인을 위해 글렌피딕 중

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15년산과 18년산을 작은 사이

즈로 출시한다. 달콤한 꿀과 바닐라 향이 시나몬, 생

강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맛을 내는 15년산과 장기간 

숙성을 거쳐  만들어진 달콤함이 전통적 오크 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18년산의 글렌피딕은 당신

에게 즐거운 음주 시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문의 02-2152-1611

유니크한 디자인과 트렌디한 제품으로 전 

세계 39개국을 거쳐 많은 이에게 사랑 받

는 글램록이 특별히 실용성과 기능성을 고

려해 제작한 걸프스트림 컬렉션은 인체공

학적 연구와 손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에 따

른 정확한 비율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되

었고, 크로노그래프와 스리 핸즈를 갖추

어 기능성을 높였다. 독특한 디자인과 인

체공학적으로 이루어진 글램록의  걸프스

트림 컬렉션은 명품 시계 전문 부티크 숍

인 HOROLOGIUM(오롤로지움)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284-1332 www.horologium.co.kr

만다리나 덕의 멜로즈 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출시되

어 마니아 층과 패셔니스타들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폴리아미드 소재를 사용해 매우 가볍고 콤팩트한 디자

인과 효율적 수납공간이 돋보이면서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

다. 실용적인 기능성에 더해 백팩, 쇼퍼백, 크로스백 총 3가지 

스타일로 구성 되었고 다크 그린을 비롯해 네이비 블루, 블랙 

등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3496-8041

고급 패션 워치 브랜드 알바에서 2010년 시그

나 리미티드 에디션 블레이징 쿨을 출시한다. 

블레이징 쿨은 무광택 스틸과 골드 컬러의 대

비가 양면적 매력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문

자판에 적용된 카본 소재와 기계적 느낌의 디

자인은 엔진 기관을 연상시켜 남성미를 더한

다. 전 세계를 통틀어 1,876개만 생산되었으

며 국내에는 150개 한정 출시된다. 가격 미정. 

문의 02-511-3182 www.albawatch.co.kr

 

유니레버 바세린이 
제안하는 휴가철 
피부 관리법!

그래픽 요소를 첨가한 겐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디자인

한 ‘롤 온 데오도란트’는 여성용 3종과 남성용 3종으로 

출시되며, 땀이 나는 것을 24시간 효과적으로 억제해준

다. 가볍고 부드러운 텍스처는 여름철 의상에 어떠한 잔

여물도 남기지 않아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다. 

가격 34,000원 문의 080-344-9500 

www.kenzoperfume.co.kr

겐조(KENZO)의 가볍고 상쾌한
롤 온 데오도란트

싱글 몰트 위스키, 글렌피딕
15년, 16년산 미니 시리즈

글램 록의 새로운 라인, 
걸프스트림 컬렉션
(Gulfstream Collection)

만다리나 덕(MANDARINA DUCK), 
멜로즈(Melrose) 라인 출시

ALBA, 블레이징 쿨
(BLAZING COOL) 출시

8월 더위, 얼려서 즐기는 
맥캘란(MACALLAN)
시원하게 얼려먹는 위스키는 당신의 뜨거운 여름을 식혀

줄 것이다. 싱글 몰트 위스키 맥캘란은 냉동실에서 12시

간 이상 얼려서 먹을 경우 살아 있는 질량감과 함께 부드

러운 맛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드럽게 입

안 가득 퍼지는 맛 이외에도 맥캘란이 가지고 있는 풍부

한 말린 과일, 시트러스, 오렌지 맛과 향의 알싸함이 당신

의 여름을 달래준다.

가격 243,000원 문의 02-3468-4600

도회적이고 세련된 감성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

성들을 위한 휴고보스 워치에서 2010년 S/S 시즌

을 맞이해 더욱 댄디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신제

품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라운드 케이스에 로마 숫자 인덱스와 버티

컬 텍스처가 더욱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사한다. 

올 시즌 휴고보스 워치의 신제품과 함께 진정한 

남성미를 한껏 뽐내보자. 가격 439,000원

문의 02-3284-1300 www.galleryoclock.co.kr

유니크한 디자인과 화려한 색감으로 패션 피플들

의 사랑을 받고 있는, D&G Time에서 2010년 젠틸 

컬렉션을 선보인다. 젠틸 컬렉션은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악어 무늬의 다크브라운 컬러 가죽 스

트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클래식하면서도 스포

티한 분위기를 동시에 연출할 수 있다. 

가격 294,000원 문의 02-3284-1300 

www.galleryoclock.co.kr

트랜드를 리드하는 브랜드 시스템과 시스템 옴므

에서 지난 7월 2일 저녁, 서울 신사동 ‘톰그레이 

하운드 다운스테어’에서 다이내믹한 사운드와 아

티스틱한 전시, 그리고 금요일 밤의 열기를 만끽할 

수 있는 사운드 아트 파티를 열었다. 모든 이가 함

께 즐길 수 있는 파티 형식으로 보다 폭넓은 공감

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www.system.co.kr

프렌치 패션의 정석을 보여주는 A.P.C.가‘Return to 

Basics’을  모티브로 2010 F/W 컬렉션을 선보인다. 

테일러드 재킷부터 팬츠, 원피스는 물론 신발까지 갖

춘 A.P.C.의 아이템들은 머스터드, 로열 블루, 브라운 

등 프렌치 감성의 멋진 컬러로 구성되었다.  

언제나‘조금 더’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A.P.C. 

아이템으로 다가오는 2010 F/W 시즌을 준비해보자.  

D&G Time,  젠틸(GENTEEL) Collection

모던함과 클래식을 지향하는 남성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지이크에서 F/W 시즌을 맞아 로맨틱 스테

이트 슈트를 선보인다. 지이크 고유의 감성이 묻

어나는 세련된 디자인의 로맨틱 스테이트 슈트와 

함께 남자의 계절인 가을, 세련되고 감각적 스타일

링으로 멋진 트랜드세터가 되어보자.

www.sieg.co.kr

시스템과 시스템 옴므, 
Sound Art Party

A.P.C, 2010 F/W Collection

CK 캘빈클라인 액세서리, 2010 F/W Collection 
                               뉴맨(NEWMAN) 

HUGO BOSS WATCH, 
2010 S/S 신제품 출시

패셔니스타들의 핫 아이템,
DOX Japan 보잉 선글라스

강렬한 태양 빛에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

함이 필요한 8월. DOX Japan의 보잉 선

글라스를 주목하자. 클래식함을 잃지 않

으면서도 모던한 블랙과 골드 템플을 사

용해 세련된 감각을 더했다. 올여름을 책

임질 원 포인트 아이템, DOX Japan의 보

잉 선글라스로 올여름 빛나는 태양 아

래 더욱 빛나는 남자의 스타일을 완성

해보자. 

문의 053-856-5156

CK 캘빈클라인 액세서리에서 시티 캐주얼 

룩을 즐기는 패션 피플들을 위해 모던한 스

타일의 뉴맨 시리즈를 제안한다. 심플한 나

일론 보디에 실버 메탈릭 디테일이 돋보이

는 뉴맨은 블랙과 그레이 컬러로 선보이며 

크기에 따라 3가지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57

지이크,
Romantic State Suit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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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정기구독

(정가 32,400원)  27,540원(15%할인) + 1000떡 적립

※2가지 중 택일

12개월 정기구독

24개월 정기구독

재창간기념 가격인하!는 계속된다!

낱권구매시 5400원 → 4900원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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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Hot  가비앤제이

SONY MP3 / 최신게임 소프트 / MAXIM 과월호 / 브라운브레스 의류 / 예술의전당 아
이스발레 S석 티켓 / 타이거 맥주 / 니베아 데오도란트 / 언더암 패드 데오도란트 / 대
학로 연극열전 티켓 / Columbia 아웃도어 의류“뭐 더 필요한거 없수?”

MAXIM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푸짐한 선물이 숨어있다.

AUGUST 2010

AUGUST 2010

www.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MAXIM은 발행부수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매
월 MAXIM의 발행부수
는 국제적 부수인증기
구 ABC가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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